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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머리에

이 책은 전라북도와 문화관광부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

진하고 있는 판소리 사설 영어 자막 제작 사업의 결과물이다.

판소리가 2003년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무형 유산 걸작’에 

선정된 후로, 판소리를 세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그 동안 판소리의 세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계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계화의 

기본적인 목표가 판소리를 세계에 소개하는 일이라면, 일단 판소리 

사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판소리 사설은 뛰어난 예술작품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술성을 최

대한 살리는 번역을 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번역을 기다리

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변변한 자막 하나 없이 해마다 판

소리의 해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소리 사설은 우리

나라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판소리를 번역된 자막 없이 공연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하다. 최소한 내용이 무

엇인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고 판소리 사설의 번역을 개인에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

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문화관광부가 나섰다. 판소리를 바디별로 

정리해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자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판소리 

공연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한다면, 개인이건 단체건 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 번역은 

판소리 사설과 영어 번역이 행별로 대응이 되도록 하였고, 자막 프

로그램에서는 한글과 영어가 연동되어 작동되도록 설계하였다.



판소리는 공연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의 일부일 뿐이며, 판소리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예술로 

실현되는 순간은 공연되는 순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판

소리 사설은 독서물로 기능해온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실제 

공연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독서물로서의 판소리는 중요한 

판소리 향수 방법의 하나였다. 그래서 따로 사설만을 편집해서 책

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또 우리말로 된 사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주석도 달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영어 독해가 가능한 사람

들뿐만 아니라, 판소리 사설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게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판소리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해서 

전산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 되기 때

문에 올해에는 우선 <춘향가>만을 번역하기로 했다. 한 해에 한 

가지씩 해서 5년 동안에 걸쳐 판소리 다섯 바탕의 모든 바디를 번

역하고자 한다. 하느라고 했지만 오류도 많을 줄 안다. 판소리에 

대한 열정과 애정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이 사업을 기획하고 후원해 주신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의 관계

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부족한 예산

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한다. 판소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기에 판소리의 앞날도 밝을 것으로 믿는다.

2007년 12월 31일

최동현·박승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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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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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향 내력) 춘향이 선녀의 태몽으로 태어나 비범하게 

자란다.

[아니리] 영웅 열사1)와 절대가인2) 삼겨날 제,3) 강산 정기4)를 타고 

나는디,

우리나라 호남 좌도5) 남원부6)는 

동으로 지리산, 서으로7) 적성강,8) 

산수정기 어리어서 춘향이가 삼겼는디,9) 

춘향모 퇴기10)로서, 춘향을 처음 밸 제,

[중모리] 꿈 가운데 어떤 선녀 이화11) 도화12) 두 가지를 양 손에 갈라 

쥐고, 하늘로13) 내려와 도화를 내어주며,

“이 꽃을 잘 가꾸어 이화 접을 붙였으면,14) 오는 향락15) 좋으리라”

허더니, 꿈 깬 후에 잉태16)허여, 십 삭만에17) 딸 하나를 낳었는디,

도화는 봄향기라, 이름을 봄 춘 자, 향기 향 자, 춘향이라 지었더라. 

일취월장18) 자라날 적,

칠 세부터 글 읽히니, 총명이 출중허여19) 

사서20)･삼경21)･예기22)･춘추23)･시율24)･풍류25)･침선26)･방적27) 모

를 것이 바이없고,28) 

인물이 비범하여, 천상선녀 하강헌 듯29) 경국지색30)이 분명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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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story of Chunhyang) Chunhyang is born after her 

mother dreams about a goddess. She later grows up 

extraordinarily.

[Aniri] A talented hero and rare beauty is born with the energy 

from a river and a mountain.

Namweon is located in the eastern Honam Province.

To its east is Jiri Mountain. To its west is Jeokseong River.

Chunhyang is conceived with the energy from the mountain and 

the river. 

Her mother, a retired courtesan, dreams at her conception.

[Jungmori] In the dream, a goddess comes down from heaven 

with branches of a pear blossom and a peach blossom in her 

hands. She gives them to the mother. 

“Take good care of these flowers. Graft them. You will be 

happy.”

After waking up, she conceives a baby. After ten months, she 

gives birth to a girl.

She is named Chunhyang. ‘Chun’ means spring, and ‘hyang’ 

means fragrance. 

She grows up quickly.

She is so bright that she begins to read at the age of seven.

She reads classics, writes a poem, possesses an artistic sense, 

does needlework, and makes cloth.

She is so extraordinary that she is like a goddess with a beauty 

to enchant a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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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몽룡 내력)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명문의 후예로 

비범한 인물이다.

[아니리] 그 때여 서울 삼청동에 이한림31)이 계시되, 

명문거족32)이요, 누대충효대가33)로서 남원부사 제수34)허시니, 

도임35)한 지 수삭만에36) 백성에게 선치허사,37) 거리거리 선정비38)

요, 곳곳마다 칭송가39)라. 

사또40) 자제41) 한 분을 만득으로42) 두었으되, 용꿈을 꾸어 낳었기로, 

이름을 꿈 몽 자, 용 룡 자 몽룡이라고 지었던 것이었다.

[진양조] 연광43)은 십육센디, 이목이 청수허여44) 천상의 도골이요,45) 

지기가 소쇄허니46) 인간의 적선이라.47) 

역대흥망 고금치란48)을 흉중에49) 품었는디, 

부친 따라 고을에 와서 

책방50)에 공부헐 제, 때마침 오월 단오일이라 일기가 화창허니, 

남원 산세51) 구경차로52) 방자53)를 불러 묻는구나.

3. (기산영수) 이도령이 이름난 문장가들이 명승지에서 놀

았던 고사를 열거한다.

[아니리] “얘, 방자야!” 

“예이!” 

“내 너의 고을에 온 지 수삼 삭54)이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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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story of Lee Mongryong) Mongryong is the son of 

the magistrate of Namweon. He is an extraordinary 

person from a noble family.

[Aniri] Meanwhile, there lives a government official, Mr. Lee, in 

Seoul. 

He is from a distinguished family. He is appointed as the 

magistrate of Namweon.

Within a few month, monuments and songs appear everywhere 

praising his governance.

At an old age, he begets a son after dreaming of a dragon.

So the son is later named Mongryong which means a dreaming 

dragon.

[Jinyangjo] He is sixteen now. He is handsome and looks like 

a god.

He is purely mettlesome, like a god from heaven.

He is knowledgeable about the rises and falls of countries in 

the past.

Following his father, he arrived in this town.

When he studies at his study, it is May 5th and the weather is 

beautiful.

Wishing to take a look around the mountains, he calls his 

servant, Bangja.

3. (Ji(箕) Mountain and Ying(潁) River) Mongryong tells 

about famous sights associated with great writers.

[Aniri] “Hey Bangja.”

“Yes, sir.”

“Several months have passed since I arrived in this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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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만헌 경치를 보지 못했으니, 너의 고을에 좋은 승지강산55)이 어디

가 제일이냐?” 

“공부허시는 도련님이 승지 찾어 뭣 허실라요?”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천하 제일 명승지 도처마다56) 글귀57)로다. 내 이를게 들어 보아라.”

[중중모리] “기산영수별건곤58) 소부 허유59) 놀고, 

적벽강 추야월60)에 소자첨61)도 놀았고, 

채석강 명월야62) 이적선63)도 놀았고, 

등왕각64) 봉황대에65) 문장66) 명필67)의 자취라. 

내 또한 호협사68)라,

동원도리편시춘,69) 낸들 어이 허송헐꺼나.70) 

잔말71)을 말고 아뢰어라.”

4. (남원 승지) 방자가 남원 승지를 아뢴다.

[아니리] “도련님 처분72)이 정녕73) 그러시면, 소인의 고을에 별반74) 

승지75) 없사오나, 낱낱이 아뢰리다.”

[중중모리] “동문 밖 나가면, 금수청풍의76) 백구난77) 유랑이요,78) 

녹림간79)의 꾀꼬리 환우성80) 지어 울어, 춘몽81)을 깨우는 듯, 

벽파상82) 떼오리83)는 완완히84) 진보허여,85) 

은린옥척86)을 입에 물고, 오락가락 노니는87) 게 평사낙안88)이 분명

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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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 haven’t taken a look around beautiful sights here yet. 

Where can I find them here?”

“What for, master? Just focus on your study.”

“How ignorant you are! 

Each famous sight is associated with a famous story. Let me 

explain.”

[Jungjungmori] Chao Fu(巢父) and Xu You(許由) lived recluse 

lives on the paradise of Ji(箕) Mountain and the Ying(潁) River.

Su Dong Po(蘇東坡) hung out on Chibi(赤壁) River during 

moonlit night in autumn.

Li Bai(李白) had fun on Caishijiang(采石江) River during a bright 

moonlit night.

There are traces of great writers on Tengwangge(藤王閣) 

Pavilion and Fenghuangtai(鳳凰臺) Tower.

Therefore, I am also a person of great spirit.

Life is too short and passes by quickly. Why should I waste it?

So just tell me about the famous sights here.”

4. (Famous Sights in Namweon) Bangja tells about the 

famous sights in Namweon.

[Aniri] “Master, if you insist, let me tell you about all the famous 

sights in this town, although they aren’t very good ones.”

[Jungjungmori] “Outside the east gate, sea gulls fly leisurely in 

a soft wind over splendid mountains and streams. 

A nightingale calls her love in a green grove, waking people 

up from a spring dream.

A group of ducks float slowly forward on the blue waves.

Sea gulls move around leisurely with big shiny fish on their 

mouths on and over the 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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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사89) 쇠북90) 소리 풍편에91) 땅땅 울려 한산사92)도 지척93)인 듯, 

북문 밖 나가오면 교룡산성94)이 좋사옵고, 

서문 밖 나가오면 관왕묘95)도 경치 좋고, 

남문 밖 나가오면 광한루96)･오작교97)･영주각98)이 있사온디, 

삼남99)의 제일 승지오니 처분하여서100) 허옵소서.”

5. (나귀 안장) 이도령이 남원 승지를 구경하고자 화려하게 

치장하고 광한루로 나간다.

[아니리] “네 말을 들어보니 광한루가 제일 좋을 듯허구나. 

그러면 내 오늘 광한루 구경갈 터이니, 

나귀 안장101) 속히 지어, 사또님 알으시지 않게102) 삼문103) 밖으로 

대령시켜라!104)”

“예이!”

[자진모리] 방자 분부105) 듣고 나귀 안장을 짓는다. 

홍영106) 자공107) 산호편,108) 옥안109) 금천110) 황금륵,111) 청홍사112) 

고운 굴레113) 상모114) 물려115) 덥벅116) 달아, 앞뒤 걸쳐 질끈 매,

층칭117) 다래118) 은엽등자119) 호피도듬120)이 좋다. 

도련님 호사121)헐 제, 

옥골선풍122) 고운 얼굴 분세수123) 정히124) 허고, 

긴 머리 곱게 따 갑사댕기125) 디렸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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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ng of a bell from Seonweonsa(禪院寺) Temple sounds as 

if Hanshansi(寒山寺) Temple were near here.

Outside the north gate is the Gyoryong Mountain Fortress.

Outside the west gate is the Gwanwangmyo Shrine. 

Outside the south gate are Gwanghallu Pavilion, Ojaggyo Bridge, 

and Yeongjugak Pavilion. 

They are the best sights in the southern province. Choose one 

and see for yourself, sir.”

5. (Sits on a Donkey) Wearing a splendid costume, 

Mongryong moves to Gwanghallu Pavilion to take 

a look around the famous sights in Namweon.

[Aniri] “After listening to you, I gather that Gwanghallu Pavilion 

is the best place to go to.

I will go sightseeing at the Gwanghallu Pavilion today. 

Put a saddle on a donkey right away. Get it ready in front of 

the main gate, undetected to my father.”

“Yes, sir!”

[Jajinmori] Bangja takes Mongryong’s orders and puts a saddle 

on a donkey.

He also puts on it a red string, a red yoke, a coral whip, a jade 

saddle, a silk cushion, a golden yoke, a bluish red thread, a soft 

string, and a red feather.

The multiply layered saddle, the silver stirrups, and the tiger skin 

rug are good.

Mongryong lives a luxurious life.

He washes his handsome face which looks like that of a god.

His long hair is braided, and his pigtail is decorated with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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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 통오주127) 겹저고리128) 당모수129) 상침 바지,130) 

외씨같은 고운 발 극상세목131)에 버선 지어, 

남수갑사132)로 다님 매, 

진안 모수133) 통행전,134) 쌍문초135) 겹동옷,136) 청중치막에137) 도

복138) 받쳐 당분합 띠139) 매고, 갑사복건140) 만석당혜,141) 

나귀 등에 선뜻 올라 뒤를 싸고 앉인 후, 

채금당선142) 자르르 펼쳐 일광143)을 가리우니 하릴없는144) 선동145)

이라.

관도성남146) 너룬147) 길 기풍하에148) 나는 티껼149) 광풍 좇아150) 

펄펄.

도화점점151) 붉은 꽃 보보향풍152) 뚝 떨어져, 

쌍옥제번153)의 네 발굽 걸음걸음이 생향이라.154) 

일단선풍도화색155) 위절토적표마156)가 이 걸음을 당헐소냐? 

만성견자수불애랴?157) 

취과양주귤만거158) 두목지159) 풍채로구나. 

호호거리고160) 나간다.

6. (적성가) 방자가 광한루에서 사면 경치를 설명한다.

[아니리] 광한루 당도허여 나귀 내려 풀 뜯기고, 

도련님이 누각에 올라가 사면 경치를 둘러보며, 

“얘, 방자야. 처음 보는 곳이라, 어디가 어딘 줄 모르겠구나. 네가 자

세히 좀 일러다오.” 

방자 손을 들어 낱낱이 고허는디,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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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cloth, coat, ramie cloth, and trousers are all specially-made 

commodities.

His feet look as lovely as cucumber seeds. He puts on cotton socks.

He wears ankle bands made of embroidered blue silk.

He wears a ramie cloth, a hemp band, a deluxe silk, a two-layered 

robe, a blue outer garment, a robe, a belt, a silk hat, and leather shoes.

He jumps on the donkey and takes a seat.

He unfolds a golden fan and blocks the sunshine. He looks like 

a young god.

They walk on the wide road to the south. A gust of wind stirs 

up dust.

Red peach petals give off aroma as they walk.

The vigorous steps of the donkey give rise to the fragrance. 

The donkey runs faster against the wind than a red horse called 

jeokpyoma.

Mongryong is loved by everybody in the fortress.

He is as good-looking as Du Mu(杜牧) adored by many girls. 

He proceeds majestically.

6. (Jeokseong Song) Bangja explains the scenary at 

Gwanghallu Pavilion.

[Aniri] They arrive Gwanghallu Pavilion, get off the donkey, and 

let it eat grass.

Mongryong steps up on Gwanghallu Pavilion and looks around 

the scenery.

“Hey Bangja. This is my first visit here. I am not familiar with 

this scenary. Explain it to me.”

Bangja lifts up his fingers and explains the scenery to him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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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조] “저 건너 동편에162) 보이는 산은 지리산 내맥인데,163) 신선 

나려164) 놀던 데요, 

북편의 높은 산은 교룡산성165)이 저기온데 화계야곡성지지166)옵고, 

서편에 엄숙히 보이는 집은 관왕묘167)라 모셨는디, 역력헌168) 일이 

많사옵고, 

남편에169) 운무170) 사이로 아시무라이171) 보이는 집은 좌도관방지지

온데,172) 

저 집 이름은 영주각173)이요, 저 다리 이름은 오작교174)라 허나이다.” 

도련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다시 사면을 살펴보니, 

적성175)의 아침날의 늦인176) 안개 피어 있고, 

녹수의 저문 봄177)은 화류동풍178) 둘렀는디, 

요헌기구하최외179)난 임고대180)를 일러 있고, 

자각단루분조요181)는 광한루를 이름이로구나.182) 

“네 말 듣고 경치 보니, 예가183) 어디 인간처184)냐?

내 몸이 우화허여185) 천상에를 올라왔지. 

저게 만일 오작교면 견우 직녀 상봉헐 데,186) 

견우성은 내가 되려니와, 직녀성은 뉘라 될꼬? 

오날187) 이곳 화림중에188) 삼생연분189)을 만났으면.”

7. (이도령 흥취) 이도령이 광한루 경치를 구경하며 취흥

(醉興)에 젖는다.

[아니리] “좋다. 좋다. 과연 호남제일루190)라 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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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angjo] “That mountain in the east is the lower part of Jiri 

Mountain. Gods used to come down and hang out there. 

That high mountain in the north has the Gyoryong Mountain 

Fortress. Around it are Hwagye Field and the Gokseong Region. 

That solemn house in the west is the Gwanwangmyo Shrine 

where a divine event often takes place.

That house visible through the cloud and fog in the south is 

the state government office.

The name of that house is Yeongjugak Pavilion. The name of 

that bridge is Ojaggyo Bridge.”

After listening to Banja, Mongryong takes a look at the four 

directions again.

Late morning fog hangs over Jeokseong Mountain.

Late spring is furnished with a blue stream and a wind blowing 

on flowers and willows.

A high attic is decorated with beautiful beads. 

Gwanghallu Pavilion radiates golden and red lights.

“After listening to you and taking a look around, I feel like this 

is not a place for humans.

I feel as if I had wings and flew up in heaven.

If that is Ojaggyo Bridge, the Altair and the Vega must meet 

there.

If I were the Altair, who would be the Vega?

I wish to meet my future wife among these flowers and trees.”

7. (Mongryong’s Infatuation) Mongryong is infatuated 

with the view around Gwanghallu Pavilion. 

[Aniri] “That is great! Sure enough. This is the best pavilion in 

this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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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천중지가절191)이요, 또한 이러한 좋은 승지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술상 들여오너라.”

술상을 갖다 놓고 이삼배192) 자시더니,193) 

도련님이 취흥194)이 도도허여195) 글 한 수를 지어 읊었으되, 

영락없이196) 춘향 상봉197)헐 글을 읊었것다.

[시창] 교명오작선인교요,198) 누호광한옥경루를.199) 

차문전생수직녀오?200) 지응금일아견우를.201)

8. (춘향의 꿈) 전날 밤 춘향이 도련님 만날 꿈을 꾼다.

[아니리] 글 지어 읊은 후에 다시 일어나 배회202)헐 제, 

그 전날 밤 춘향도 또한 도련님 만날 꿈을 얻었는디,

[중중모리] 책상에 촛불을 돋오203) 켜고 열녀전204)을 외어가다 

홀연히205) 잠 오거늘, 서안206)을 의지허고 잠꽌207) 조으더니,208) 

비몽사몽간209)에 춘향 몸이 공중으로 날리어, 

바람을 어거허고,210) 구름을 흩어가다 한 곳 당도허니, 

주궁패궐211)은 보던 바 처음이라, 

그 위의 어떤 부인 이상한 옷을 입고, 춘향을 부르더니마는, 무슨 쪽

지를 내어주며, 

“네가 이 글 뜻을 알겠느냐?” 

춘향이 황공212)허여, 공손히 받어 떼어보니 허였으되,

‘인간지오월오일은 천상지칠월칠석이라’213)허였거늘,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홀한 일몽214)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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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best time of year and with such a great view, how come 

there is no wine? 

Bring me some wine.”

Wine comes, and he drinks a few glasses of wine.

The wine makes him feel good. He composes a poem. 

He recites a poem as if he will meet Chunhyang. 

[Poetic Mode] Ojaggyo Bridge is for gods. Gwanghallu Pavilion 

is for the king of gods. 

Who was the Vega before this life? I realize I am the Altair 

today.

8. (Chunhyang’s Dream) Last night, Chunhyang dreams 

of meeting Mongryong.

[Aniri] Mongryong rambles after composing and reciting a poem.

Last night, Chunhyang dreams of meeting Mongryong.

[Jungjungmori] Chunhyang reads a classic on virtuous women 

by a candlelight on a table.

Suddenly, she feels sleepy and dozes on the table for a little 

while.

Between being asleep and awake. her body flies up in the air.

She rides through the wind with the clouds and arrives at a 

place.

It is her first time to see a luxurious palace.

A lady in a strange costume on the palace calls Chunhyang and 

gives her a ceratin note. 

“Do you know what this means?”

Chunhyang feels honored and takes the note with respect.

It says, ‘May 5th on the earth is July 7th in heaven.’

Surprised, Chunhyang wakes up from the ecstatic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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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춘향 추천) 이도령이 춘향의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첫

눈에 반한다.

[아니리] 날 밝기를 기다려 소쇄215)를 허노라니,

저의 모친이 나오며,

“오늘이 단오일이니

향단이 다리고216) 조용한 곳 찾어가,

그네나 뛰고, 잠깐 놀다 오너라.”

춘향이 반겨 듣고 조반217)을 마친 후에, 향단이 앞세우고 추천허

로218) 나가는디,

그 때여 이도령은 누각 위에서 배회허다,219)

[중중모리]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백백홍홍난만중220)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태도 곱고, 맵수221) 있는 저 아해.222)

저와 같은 아해를 앞을 세우고 나온다.

화림 중223)을 당도터니,

장장채승224) 긴 그넷줄을 휘느러진225) 벽도226) 가지에 휘휘칭칭 감

어 매고,

섬섬옥수227)를 번뜻 들어 양 그넷줄을 갈러228) 잡고, 선뜻 올라 발 

구를 제,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갈 제,

발 밑에 나는 티껼229)은 광풍 좇아230)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바람결에 나부끼니, 

구만 리 백운간에231) 번갯불이 흐르는 듯. 

꽃도 툭 차 떨어치고,232) 잎도 덥썩 물어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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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hunhyang Rides a Swing.) Mongryong has a crush 

on Chunhyang riding a swing. 

[Aniri] While waiting for the sunrise, Chunhyang cleans the 

house.

Her mother comes out. 

“It is May 5th today, a big holiday of a year. 

So go to a quiet place with your maid, Hyangdan. 

Have fun on a swing and come back soon.”

Chunhyang is excited. After breakfast, she goes out with 

Hyangdan to ride a swing.

Meanwhile, Mongryong loiters on the pavilion.

[Jungjungmori] Mongryong spots a beautiful girl coming out 

from white and red flowers.

She looks like the moon and the stars. She is lovely, elegant, 

and charming.

She comes out with another girl looking like her.

They arrive in the middle of the flowers and the trees.

They fasten a long colorful rope on a divine peach branch that 

was hanging down. 

Chunhyang raises her beautiful hands, grabs two ropes, moves 

up swiftly, and stamps on the swing.

With each stamp she moves up back and back little by little.

Dust below her feet floats along the raging wind.

Her red skirt flutters by the wind against the blue background.

She looks like a lightning flash between the high white clouds.

She kicks a flower off and quickly puts a leaf on her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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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령이 그 거동233)을 보시고, 

어간이 벙벙,234) 흉중235)이 답답, 두 눈이 캄캄, 정신이 아뜩, 들

숨236) 날숨237) 꼼짝달싹을 못허고, 

사대삭신238) 육천 마디를 벌렁벌렁 떨며, 

게우239) 방자를 부르는구나.

10. (금과 옥의 내력) 그네 뛰는 춘향에 반한 이도령이 춘향

의 정체를 묻자, 방자는 엉뚱한 대답으로 조롱한다. 

[아니리] 방자를 불러 말을 해야 헐 터인데, 떨려 부를 수가 있나.

눈 정신은 춘향이 있는 곳에다 쏘아두고, 입만 딸싹거려 건성240)으로 

부르던 것이었다. 

“얘, 방자야. 얘, 방자야! 저 건너 화림중241)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언뜻번뜻242)허는 게, 저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은 도련님이 벌써 춘향을 보고 정신 잃은 지를243) 

알았것다. 

“도련님은 무얼 보고 그러시는지, 소인놈 눈에는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내 부채발로244) 봐라. 저 건너 말이야.” 

“원,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대,245) 내가 탐심246)이 없으므

로 금이 화하여247) 보이나부다.” 

“금이란 말씀이 당치248) 않습죠.”

[중중모리]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소. 금의 내력을 아뢰리다. 

금은 옛날 초한시,249) 육출기계 진평250)이가 범아부251)를 잡으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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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ryong watched all of her motions.

He becomes speechless, beatless, sightless, mindless, breathless, 

and motionless.

All the muscles and joints in his body begin to tremble. 

He manages to call Bangja.

10. (History of Gold and Jade) Mongryong asks Bangja 

about Chunhyang, after having developed a crush 

on her riding a swing. Bangja makes fun of him 

with impertinent answers.

[Aniri] Mongryong wants to call Bangja, but found it difficult 

because he was trembling.

With his eyes fixed on Chunhyang, he manages to call Bangja 

just by moving his mouth a little bit. 

“Hey Bangja! A colorful thing moves back and forth among 

flowers and trees. What is that?”

Good at reading other’s mind, Bangja already realized that his 

master was engrossed in Chunhya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sir? I can’t see anything.”

“Look at the direction of this fan. The thing over there.”

“Gee, I can’t see anything.”

“You don’t see it. But I do. I am not a greedy person, you know. 

So the gold must have changed into something.”

“It is not gold at all.”

[Jungjungmori] “That thing is not gold at all. Let me tell you 

about the history of gold.

During the Chu(楚) and Han(漢) era, a strategist, Zhen Ping(陣平), 

distributed tons of gold to Chu(楚) soldiers to arrest Fan Zeng(范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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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사만 근을 초군중에다252) 흩었으니, 

무슨 금이 게오리까?253)” 

“그러면 그게 옥인가보다.” 

“옥이란 말씀도 당치 않소. 

옥은 홍문연254) 잔치 때 범증의255) 깨친 옥이 백설이 된 연후에,256)

화연곤강의 옥석구분이라,257) 옥과 돌이 다 탔으니, 

무슨 옥이 게오리까?”

“그러면 그게 해당화냐?” 

“명사십리258)가 아니어든 해당화 어이 있으리까?” 

“그러면 그것이 귀신이란 말이냐?” 

“백주청명259) 밝은 날에 무슨 귀신이 있으리까?”

11. (춘향의 내력과 행실) 이도령이 춘향을 불러 올 것을 

명하자, 방자가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그러면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답답허여 못 살겠구나. 좀 

건너가 보고 오너라.” 

방자 충충260) 갔다 오더니, “건너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뭣이든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 고을 퇴기261) 월매의 딸이온디, 

오늘이 단오일이라 몸종262) 향단이 다리고263) 나와 추천264)허는 모

양이옵니다.”

“얘. 그게 사람이란 말이냐?” 

“아, 사람이고말고요! 이 고을에서 천상계화265)라고 부르는 춘향이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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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ow can that be gold?”

“It must be jade, then.”

“I find it also nonsense that it is jade.

Jade was broken into white pieces by Fan Zeng(范增) during 

the Hongmen(鴻門) Feast.

And all the jades and stones have been burned up in Kungang

(崑岡). 

So how can that be jade?”

“Maybe it is a sweetbrier, then?”

“This is not a sand field. So how can that be a sweetbrier?”

“What is that then, a ghost?”

“How can that be a ghost in this broad daylight?”

11. (History and Behavior of Chunhyang) Mongryong 

orders Bangja to go and bring back Chunhyang. 

Bangja explains why he can’t do it.

[Aniri] “Then, what is it? The sight of it took my breath away. 

Go take a closer look.”

Bangja goes and comes back with quick steps. “I took a closer 

look at it.”

“OK. So what was it?”

“She is the daughter of Weolmae, a retired courtesan, in this town.

Today is May 5, a holiday. So she must be riding the swing with 

her maid, Hyangdan.”

“So I guess she must be human then?”

“Of course, she is human. She is Chunhyang, a reputed goddess 

in this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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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천상계화라고 헐 만하구나. 얘, 방자야. 너 지금 건너가서 잠깐 

좀 불러오너라.”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임의로266) 부르지 못하옵니다.” 

“제가 퇴기의 딸이라면, 내 저 한 번 못 불러 볼 게 무엇이란 말이냐? 

불러오너라.” 

“안 될 내력267)을 소인이 또 아뢰옵지오.”

[자진모리] “춘향의 설부화용268) 남방에269) 유명하여 감사270)･병

사271)･목부사272)･군수･현감･관장님네273) 무수히 보랴허되, 

장강274)의 색275)과 설도276)의 문장이며, 

이비277)의 정절행278)을 흉중에279) 품었으니, 

만고여중에 군자옵고,280) 어미는 기생이나 근본은 양반이라, 

임의로 호래281)치 못 허나이다.”

12. (춘향 부르러 건너 감) 방자가 이도령의 명으로 춘향을 

부르러 건너간다.

[아니리] “네 말이 무식허다. 

형산 백옥282)과 여수 황금283)이 물각유주라,284)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와, 이놈아!” 

“예이!”

[자진모리] 방자 하릴없이285)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맵시 있는 저 방자, 태도 좋은 저 방자, 

광풍286)에 나비 날듯 충충거리고287) 건너가,

춘향 추천288)허는 앞에 바드드드득289) 들어서며,

“아나,290) 엿다,291) 춘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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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has a well-founded reputation. Hey Bangja. Why don’t you 

go over there and bring her back here for a while? 
“Oh master! It is impossible to bring her here at your will.”

“She is just a daughter of a retired courtesan. What’s wrong with 

bringing her here?”
“Let me tell you why it is impossible.”

[Jajinmori] Chunhyang’s beauty attracted attentions from many 

officials: a governor, a general, a deputy magistrate, a magistrate, 
and a town administrator. 

Her beauty equals that of Zhuang Jiang(莊姜). Her writing is 

comparable with that of Xue Tao(薛濤). 
She is as faithful as King Shun(舜)’s two queens: E Huang(蛾皇) 

and Nu Ying(女英).

She is really a virtuous girl. Her mother was a courtesan. But 
her father was an upper class man. 

Therefore, you can’t bring her here at your will.”

12. (Bangja Goes Looking for Chunhyang.) Bangja 

obeys Mongryong’s order and looks for Chunhyang, 

hoping to bring her back to his master.

[Aniri] “How ignorant you are!

Everything has an owner, such as the white jade of Jingshan(荊

山) Mountain and the gold of Lishui(麗水) River. 
So shut up and bring her here now!” 

“Yes, sir.”

[Jajinmori] Bangja can’t help but going to bring Chunhyang back.
Banhja is good-looking and good-mannered. 

He moves as fast as a butterfly in a strong wind. 

He boldly moves forward in front of Chunhyang, who is riding 
on the swing.

“Hey Chunhyang. I a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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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춘향의 그른 내력) 춘향이 방자의 행실을 나무라자, 

방자가 춘향의 그른 내력을 말한다.

[아니리] 춘향이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조금 하였으면292) 낙상293)헐 뻔하였다.” 

“허허! 세상이 어찌 되얐던지,294)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낙태힜다네!”295)

“내가 낙상이랬지, 언제 낙태라 허더냐?” 

“헤헤헤, 그건 웃음의 말이로되, 춘향이, 딱헌 일이 있어 건네 왔네.” 

“무슨 딱헌 일이란 말이냐?”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한루 구경 나오셨다가, 

너 노는 거동을 보시고 불러오너라 허시기에 하릴없이296)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이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서 춘향이가 어떠니, 춘향모가 어떻다느니, 종알

종알 죄297) 까바쳤지?298)” 

“어어? 아, 이것이 지299) 행실300) 그른301) 줄은 모르고, 날더러 까바

쳤다고?” 

“내가 행실 그른 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르기사 그르제!”302)

[중중모리] “네 그른 내력을 들어봐라. 네 그른 내력을 들어봐라. 

계집아의 행실로서, 여봐라, 추천을 허량이면은,303) 네 집 후원에다 

그네를 매고 은근히 뛰는 것이 옳제. 

광한루 머잖은디,304) 

또한 이 곳을 논지허면,305) 녹음306)은 우거지고 방초307)는 푸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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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riticism against Chunhyang) Chunhyang criticizes 

Bangja’s behavior. As a response, he criticizes her 

behavior in return.

[Aniri] Chunhyang is petrified and gets off the swing.

“You scared me! What are you shouting for? 

I almost fell off the swing.”

“Gee, what a strange world! An unmarried virgin to have a 

miscarriage!”

“I said ‘fell off,’ not ‘have a miscarriage.’”

“He he he. That was a joke. I came here because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And what is that ‘something’ you want to tell me?”

“The son of the magistrate came to see Gwanghallu Pavilion. 

He saw you while you were on the swing. He sent me here 

to come and get you and take you to him. 

We must hurry and go!”

“But he just came to this town. So how did he know about me?

You must have disclosed to him every detail about me and my 

mother.”

“What? Disclose to him? Before you criticize me, you should first 

realize how bad your behavior is.”

“What makes you think that I didn’t behave well?”

“Your behavior was bad! Really bad!”

[Jungjungmori] “Let me explain to you why your behavior is 

bad.”

You see, you are a girl. So if you want to ride a swing, you 

should do it around your house secretly. 

Gwanghallu Pavilion is not far from this place.

Speaking of this place, the shadow is strong here. The fragrant 

grass is blue. 



36 ∙ 김연수 바디 춘향가

앞내 버들은 초록장308) 두르고, 뒷내 버들은 청포장309) 둘러, 

한 가지는 찌어지고,310) 한 가지는 늘어져, 

광풍이 불면 흔들, 우줄우줄311) 춤을 출 제, 

외씨같은 두 발 맵시는 백운간에서312) 해뜩,313)

홍상314) 자락은 펄렁, 

도련님이 보시고 너를 부르셨지, 

내가 무슨 말을 허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

14. (산세 타령) 방자가 각 지방의 산세를 이르며 춘향에게 

이도령의 부름에 응할 것을 종용한다.

[아니리] “못 가겄다.” 

“아니, 양반이 부르시는디 천연히315) 못 가겄다고 혀?”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너도 회동316) 성참판의 따님이라 양반은 양반이지만은, 

너는 절름발이 양반317)이라 쓸 데 없는 말이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양반이든 아니든, 나는 못 가.” 

“그렇다니 더 말 않겠다마는, 

춘향아, 너 좋은 흥성318) 놓친다.

사또 자제 도련님은 얼굴이 관옥319)이요, 풍채320)는 두목지321)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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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ows along the front stream and back streams are green. 

A branch is broken down; another hangs down.

When a wind blows, the willows dance elegantly.

Your white feet flash through the white clouds. 

The lower edge of your red skirt flaps.

My master saw you and called for you. 

I didn’t say anything to him. 

So zip up your mouth, and let’s go.”

14. (Mountain Song) Bangja speaks about mountains in 

different provinces, and suggests that she comply 

with his master’s call.

[Aniri] “But I don’t want to go.”

“What? You dare refuse to go even when an upper class person 

calls you?”

“Are you saying that he is an upper class person, and I am not?”

“You belong to the upper class because you are a daughter of 

an official in Seoul.

However, due to your mother’s status you are a tainted upper 

class person.

Hurry up and let’s go.”

“Whether I am an upper class person or not, I don’t want to 

go.”

“If you insist, I won’t ask you any more. 

It’s too bad you are losing a good deal.

The magistrate’s son is handsome. His body looks good like Du 

Mu(杜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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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이태백, 필법322)은 왕희지323)라. 

세대충효대가324)로서, 

지벌325)은 연안326)이요, 외가는 청풍327)이요, 

가세328)는 장안329) 갑부330)라. 

아, 남편을 얻을라면 이런 남편 얻지, 

시골 남편 얻으랴고?”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이 다르단 말이냐?”

“그렇지야. 영웅호걸이 삼길331) 때는 산수 정기332)를 타고 나는 법

인디,

산세333)를 두고 일러도 서울 산세 시골 산세가 다르니, 내 이를게 

들어봐라.”

[자진모리]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허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허기로334)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허기로335) 사람이 나면 인정 있고, 

경기도를 올라 한양 터 보면, 

자른목336)이 높고 백운대337) 섰다.338) 

수락산339) 떨어져 북주340)가 되고, 

종남산341)이 안산342)이요,

관악산343)이 청룡,344) 

만리재345) 백호346)라. 

동작347)이 수구348) 막혀 천부금탕349) 되었으니, 만호장안350)이 이 

아니냐? 

사람이 나면 선헐 때 선하고, 악허기로 들면 별악지상351)이라. 

양반 근본을 이를진대, 부원군352) 대감이 당신 외삼춘이요, 

이조판서가 동성 조부님353)이요, 

시즉354) 남원부사 당신 어르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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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rites well like Li Bai(李白). His caligraphy equals that of 

Wang Xi Zhi(王羲之).

His family is of loyal subjects and dutiful children for many generations.

His family is from the Yeonan Region. His mother’s family is 

from Cheongpung Region.

His family is the richest in Seoul.

He is the right kind of prospective husband.

Or would you rather be with a rural husband?”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rural and Seoul husbands?”

“Of course. Generally, a hero is born with the energy from a 

mountain and a ri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rural and Seoul energies. Let me 

speak of that in detail.”

[Jajinmori] “Mountains are magnificent in Gyeongsang Province. 

So people there are honest.”

Mountains are sharp in Jeolla Province. So people there are talented.

Mountains are low in Chungcheong Province. So people there 

are warm-hearted.

Let’s pass Gyeonggi Province and move onto Seoul.

Jareunmok is a high site in Seoul. Baegundae(白雲臺) is a lofty peak.

Bukhan(北漢) Mountain is the back mountain.

Nam(南) Mountain is the front mountain.

Gwanak(冠岳) Mountain is on the left from the back mountain. 

Malli Pass is on the right from the back mountain.

The good energy from Dongjak River stops in Seoul. No wonder 

why many people live there.

People are sometimes good and sometimes bad.

Let me introduce his family. His mother’s brother is the king’s 

father-in-law.

His grandfather is the Secretary of Human Resources.

His father is the magistrate in Nam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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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네가 아니 가면, 내일 아침 조사355) 끝에 너의 노모356)를 잡어

다가,

난장357) 형문358)에 주릿대359) 방맹이 마줏대360) 망태거리361) 학춤을 

추며, 

굵은 뼈 뿌러지고 잔 뼈 어스러져,362) 

얼게미363) 쳇궁기364) 진가루365) 새듯 그저 솰솰 새리니,366) 

무남독녀367) 네 마음에 그 소견이 어떻겠나? 

내가 이리 권하기는 위초요, 비위조라.368) 

너 위허여 헌 말인데 

끝끝내 고집허니,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어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떨떨거리고369) 내가 돌아간다.”

15. (춘향 집) 방자가 춘향이 부름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연

을 이도령에게 전하고, 이도령이 춘향집을 물으니, 방

자가 춘향의 집을 이른다.

[아니리] 이렇듯 방자가 을러대고370) 돌아서는데, 

춘향은 얼굴을 가만히 들어 도련님을 잠깐 바라보니, 

늠름허게 서 있는 양371) 군자372)의 거동373)이요,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쏘이치니374) 열사375)의 기상376)이라. 

방자 얼릉얼릉377)허는 소리에 속은 듯이 방자를 불러, 

“방자야! 저,…….” 

“저고 뭣이고, 춘향아! 

네 호강,378) 네 팔자는 말헐 것도 없거니와, 

미륵님 살찌기는 석수379) 솜씨에 매였다고, 

중매쟁이 방자 이놈, 네 덕으로 소년 수로380) 한 번 해 먹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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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don’t go, his father will arrest your old mother after the 

meeting tomorrow morning.

Your mother will be harshly hit by a stick and a cudgel, and 

mercilessly tortured. 

Thick and thin bones will be broken into pieces.

The pieces will fall down hard through a sifter like a flour.

You are her only daughter. How would you feel?

I recommend him for your sake, not for his.

I said all this because I’m doing you a favor. 

But you are stubborn. Suit yourself.

I am leaving. I walk pompously back to him.”

15. (춘향’s House) Bangja tells Mongryong that she 

refuses to come. Mongryong asks where he can 

find her house, and Bangja tells where it is.

[Aniri] Bangja turns around after threatening her like above.

Chunhyang turns her head and takes a brief look at Mongryong.

Standing up imposingly, he looks like a scholar.

A clear energy shines on him. He looks like a national hero.

Chunhyang calls Bangja, as if she is persuaded by his fast 

talk.

“Bangja! Well..”

“Don’t say ‘well’ Chunhyang!

You will live a luxurious life with him. 

Besides, my life depends on your too. 

As the matchmaker, I can become the top servant thank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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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 방자야. 존중하신381) 도련님이 비루한382) 상한의383) 몸을 부

르시니 감격허고 황송하나, 

여자 염치 못 가겠다. 도련님전 그대로 여쭈어라.”

허고 돌아서는지라, 

도련님은 춘향이 있는 곳만 바라보고 있다가 

화가 잔뜩 나서 돌아오는 방자를 보고,

“이 자식! 어찌 너 혼자 오느냐?” 

“혼자고 뭣이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해도, 가라고 가라고 허시더니,

춘향이가 도련님보고 별별 욕을 다 헙디다.”

“욕을 뭐라고 허드란 말이냐?”

“그런 염치 없는 양반이 부른다고, 염치 있는 처녀가 어떻게 가느냐고 헙디다.” 

도련님은 다시 춘향이 있는 곳을 바라보다가, “방자야. 춘향 가고 없다.”

“가고 없는디 어쩌란 말씀이오?” 

“도련님. 그만저만384) 들어가십시다.” 

“방자야, 춘향 집이나 좀 일러다오.” 

방자가 춘향 집을 가리키는디,

[진양조] “저 건너, 저 건너, 저 건너, 저 건너.” 

“저 건네, 어쩌 이놈아?” 

“저 건너 봉황대385) 밑에 청계상386) 양류교변,387)

다리 건너 큰 대문이요, 

동편에 송정388)이며, 

서편은 죽림389)인디,

사시장청390) 동백나무 우뚝 솟은 벽오동391)과 취병392)으로 두른 속

에 뚜렷이 보이는 것이, 저게 춘향의 집이옵고, 

그 뒤에 북편393) 화초 사이로 은은히394) 보이는 저게 춘향의 부용

당395)이라 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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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Bangja. I am just a common girl. I feel honored to be 

called by your noble master.

But as a girl I am too coy to see him. Tell him as I said.”

She turns around.

Mongryong has been watching them in distance. 

He is angry when Bangja comes back.

“You stupid! Why did you back alone?”

“Why alone? You insisted I do so despite my repeated refusal!”

She also spoke ill of you, master.”

“How exactly did she speak ill of me?”

“She said you were bold to call her. As a girl, she felt shy to 

come.”

Mongryong looks at the place where Chunhyang was. “Bangja, 

Chunhyang is gone.”

“OK. She is gone. So what?”

“Master, forget her, and let’s go home.”

“Bangja, tell me where her house is.” 

Bangja tells him where her house is.

[Jinyangjo] “Over there. There. Over there. There!”

“Over there? Where?”

“Over there, a bridge is below the Bonghwangdae Tower, above 

the clear stream, and by the willows.

Her house is the one with a big gate across the bridge.

In the east of the big gate is a pavilion among pine trees.

In the west of it is a bamboo grove.

Her house stands out over there, surrounded by evergreen 

camellia trees, lofty Phoenix trees, and flower branches.

Her room is seen dimly behind the surrounding across flowers 

and grasses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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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리] 도련님이 원체 춘향을 잘 보아논 것이, 춘향 집도 잘 보셨것다.

“얘, 거 허고 사는 것도 한다는396) 사대부댁397) 같구나. 

내 다리 아파 더 못 놀겄다. 그만 들어가자.”

16. (이도령 상사) 이도령이 집에 돌아와 춘향 생각에 상사

병을 앓는다.

[자진모리] 도련님 그시부터398) 구경도 뜻이 없고, 글짓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잃은 듯이 섭섭히 돌아와, 

동헌399)에 잠깐 다녀 내아400)에 뵈온 후에,

점심을 먹자해도 김칫국에 목이 메고, 

먼 산을 바라보니 공연한 한숨이요, 

도적허다가401) 잡혔는지 가슴이 두근두근, 

술을 과히402) 먹었는 듯 정신이 아찔아찔, 

두 팔에 맥403)이 없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이마에는 식은땀이요, 

입으로는 선하품404)이라.

책방405)으로 돌아와서 옷을 모다 벗어 걸고, 

침금406)에 빗겨407) 누우니, 

몸은 광한루에 앉은 듯, 

눈은 천연히408) 춘향을 대하는 듯, 

눈 감으면 옆에 있고, 

눈 뜨면 간 곳 없어,

깊은 상사409) 회심병,410) 

여린 창자 다 끊쳐411) 실성발광412)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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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ri] Mongryong takes to his heart Chunhyang’s house as she 

did her.

“Well, it appears that her family belongs to the high class.

My legs feel tire. Let’s go back home.”

16. (Mongryong’s Lovesickness) Mongryong comes 

back home. He is lovesick for Chunhyang.

[Jajinmori] Since coming back, Mongryong has shown no 

interest in sightseeing and writing.

He feels like he lost something.

He goes over to his parents’ place to says hello to them.

He couldn’t swallow kimchi soup during lunch.

He sighs in vain, while looking at a distant mountain vacantly.

His heart throbs as if he is caught while stealing.

He feels dizzy as if he drank a lot.

His two arms and legs are empty of energy.

His forehead produces beads of sweat. 

His mouth throws out an immature yawn.

He comes back to his study and hangs his clothes.

He lies on his side on a blanket. 

He imagines sitting down at the Gwanghallu Pavilion.

His eyes look as though they were directed at Chunhyang.

When his eyes are closed, she is with him. 

When he opens them, she disappears.

He is lovesick seriously.

He goes insane, feeling as if his feeble insides were torn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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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도령 편지) 이도령이 춘향에게 편지를 써서 방자에

게 주니, 방자가 난처해하며 춘향의 집으로 건너간다.

[아니리] “아이고, 나 못 살겄다! 

여보게, 방자 형님. 우리 결의형제413) 맺세. 

야,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도련님, 대관절 어쩌란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나 한 장 전하여 주게.” 

방자놈이 도련님이 형님이라고까지 허여노니, 조414)가 살짝 났던 것

이었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어디 편지나 한 장 써 줘 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415)이옵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옵고, 

편지 전하고 안 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오니, 

편지나 한 장 써 줘 보시오.” 

도련님이 두 무릎을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든 것이었다. 

방자 보더니, “여보시오, 도련님. 거, 편허게 앉어서 편지를 쓰십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비성이면 불성이라416)는 옛 문자417)가 있느니라. 

정성 없이 써서 일이 될 것이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어들고,

[중모리] 춘향 집을 건너가며 왼갖418) 생각을 모두 헌다. 

내가 평상에419) 아니 다니던 집을

뜻밖에 들어가면, 새수없는420) 춘향모가, “너 어찌 오느냐?” 말을 묻

거드면,421) 

무슨 말로 대답허리. 

내가 만일에 아니 간다허면 도련님이 못 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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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ongryong’s Letter) Mongryong writes a letter for 

Chunhyang and gives it to Bangja. Bangja is 

perplexed and goes over to Chunhyang’s house. 

[Aniri] “I can’t stand it anymore. 

Hello Bangja! Let’s for brotherly ties. 

Hello my brother, Bangja! Help me!”

“Master, what on earth do you want me to do?”

“Hello, my brother Bangja. Give a letter to Chunhyang for 

me.”

Bangja becomes a little arrogant after Mongryong called him ‘his 

brother.’

“If you insist. Please write her a letter and give it to me.

You will succeed if you were fated to meet here. 

It is up to Chunhyang whether she will comply or not.

I decide whether I will bring the letter to Chunhyang or not. 

So please write a letter.”

Mongryong kneels down neatly and begins to write a letter.

Bangja says, “Hey master. Why don’t you write in a comfortable 

position?”

“You are foolish. There is an old saying: no conscientious work, 

no success. 

How could I succeed without conscientious work?”

He gives the letter to Bangja. Bangja takes it.

[Jungmori] Many thoughts occur in Bangja’s mind while going 

over to Chunhyang’s house.

I don’t usually go to the house.

If I suddenly enter it, her mother, a coarse person, will ask 

“What brought you here?” 

Then, what should I say?

If I don’t go, my master will be i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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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허니 난처로구나.” 

이 일 저 일 생각허며 춘향 문전 당도허니,

18. (이도령 책 읽기) 방자는 춘향에게 편지를 전하고, 이도

령은 답장을 기다리며 건성으로 책을 읽다가, 방자에게 

놀림을 당한다.

[아니리] 향단이 마침 나오거늘, 

“향단아. 너 마침맞게422) 잘 나왔다. 

너 이거 무엇인지 알겄느냐?”

“내가 어찌 안단 말이냐?”

“오늘 너희 아가씨423)와 추천헐 때, 우리 도련님이 너희 아가씨 오란

다고 내가 간 일 있지야?”

“그래.” 

“이게 바로 그 속424)이다.” 

향단이 깜짝 놀래, “아이고, 우리 마님425) 알으시면 큰 일 난다. 

어서 가지고 가거라.” 

“향단아, 너희 마님 모르게 살짝 전허고, 

일만 잘 되면, 남은 권리는 너허고 나허고 우리 두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

향단이도 귀가 솔깃허여426) 편지 받아가지고 들어가거늘, 

방자 책방427)으로 돌아와, “도련님, 편지 전했습니다.” 

“답장도 안 해 주더냐?” 

“답장 이제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시오.”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디, 발광증428)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 권 서책429)을 들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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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 go, I will be perplexed.”

Thinking about this and that, he arrives at Chunhyang’s house.

18. (Mongryong Reads a Book.) Bangja delivers the 

letter to Chunhyang. While waiting for her reply, 

Mongryong reads a book without concentration 

and gets ridiculed by Bangja.

[Aniri] Fortunately, Hyangdan comes out.

“Hyangdan, it’s good you came out now. 

Do you have an idea what this is?”

“How should I know?”

“Do you remember? When your damsel rode a swing, my master 

sent me to bring her to him.”

“Yes.”

“This is what was behind.”

Hyangdan is surprised. “If my madam knows about this, she 

would make a big fuss. 

Go back with it.” 

“Hyangdan, hand it over to Chunhyang undetected by her 

mother. 

If things go all right, you and I will gain something.”

Hyangdan is persuaded. She takes the letter and goes in.

Bangja is back to Mongryong’s study. “Master, I deliver the letter 

to her.”

“Didn’t she give you a letter as a reply?”

“It will come soon. So don’t worry.”

While waiting for her reply, Mongryong becomes restless.

He brings many books to calm himself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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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읽다, 저걸 읽다 함부로 훌쩍훌쩍 뛰어 읽는디,

[독서성]430)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니라.431) 

대학지도는 재명명덕하며, 재신민하며, 재지어지선이니라.432) 

관관저구 재하지주로다. 

요조숙녀 군자호구로다.433)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난 신부로다.434) 

홍도가 신부 되랴? 춘향이가 신부로다. 

마상에 봉한식이요, 

도중에 속모춘을.435) 

칠월유화어든 구월수의하나니라.436)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437) 

천고일월명이요, 

지후초목생을.438) 

가갸 거겨 고교 구규.” 

[아니리] 방자 밖에서 듣다, 

“도련님, 이게 웬 야단이오? 

도련님이 지금 글 난리를 꾸미시오?

싸개439)를 만났소?

글 전440)을 보시오?”

“이놈아, 잔소리 마라, 

건은 원코, 형코,441) 

춘향 코, 내 코 한 테442) 대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허면 또 새 코 나면 좋고.” 

“도련님, 그건 뭔 책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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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ads books lightly, jumping from a place to another.

[Reading Mode] “Heaven bestows character. 

Morality leads character. 

Education shapes morality.

The aims of the book, Daxue(大學), are to improve virtue, to 

benefit the people, and to stay on supreme good.

A couple of birds have fun in the sands. 

A virtuous girl is a good wife of a virtuous man.

Nanchang(南昌) is my hometown. Hongdou(洪都) is a new 

town.

Can Hongdou(洪都) be my bride? Chunhyang is my bride.

A traveler welcomes Cold Food Day on a horse. 

It is now late in the spring.

In July, fireflies fly, and one mends autumn clothes.

Humans are the most precious in the world.

The high sky brightens the sun and the moon. 

The deep ground rears trees and grasses. 

A, B, C, D, E ,F, G.”

[Aniri] Bangja responds outside.

“Master, what is all this fuss about? 

You are making a sentential chaos! 

Are you having an altercation? 

Are you running a bookstore?”

“Villain, shut up. 

The sky controls the four seasons.

It would be good if Chunhyang’s nose touches mine.

It would be great if a new nose is created.”

“Master, what book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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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주역이다.”

“그 어디 주역이오? 코책이제.” 

“저기 노는 학 코, 소인놈 코도 그 밑에다 조깨443) 넣어주시오.” 

“이놈아, 네 코는 상한의444) 코라 여기 범치445) 못한다.” 

맹자견양혜왕허신대 왕왈 쉬불원천리이래하시니, 

춘향 보러 오시니까?”446)

방자 기가 맥혀, “허허, 참. 글귀마다 춘향이가 주렁주렁 열렸소그려.”

“이놈아, 딴 소리 마라. 사략447)을 읽어 보자. 

태고라 천황씨는 이쑥덕으로 왕허시다.448)” 

방자 듣다가, “사략도 서울 사략과 시골 사략이 달소그려.449) 

우리 남원 사략에는 천황씨가 목덕으로 왕 했는디, 

서울 사략에는 쑥떡으로 왕 했소?” 

“이놈아,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황씨가 일만팔천 세 나이 

오죽 많으시냐? 

말년에 낙치허사450) 목떡은 못 자시고, 물씬물씬헌 쑥떡을 원하시기로,

각도 각읍 향교451)에 통문452) 났느니라. 

아서라, 이 글도 정신 없어 못 읽겄다. 

굵직굵직한 천자453)를 읽어보자. 하늘 천, 따 지.” 

방자 기가 맥혀, “허허, 참. 다른 집 양반들은 치된다는디,454) 

우리 도련님 양반은 점점 내리되시느라고455) 

삼경456) 읽다, 사서457) 읽다, 사략 읽다가, 이번에는 천자 읽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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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Zhouyi(周易).”

“How can that be Zhouyi(周易)? It is a nose book.”

“Please include that crane’s nose and mine in your list.”

“You villain! Your nose is of a low class person. It can’t be 

included in them.”

Menzi(孟子) came to see Lianghui(梁惠) King. The king thanked 

him for taking a long trip. 

Was the trip to see Chunhyang?

Bangja is stunned. “Gee, Chunhyang is in every sentence of yours.”

“Let’s cut out this nonsense and read a history book, Shilue(史略).

Shilue(天皇氏) became a king in the past in virtue of the energy 

from a mugwort.”

Bangja say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Seoul and country 

history books.

The history book of Namweon says that Shilue(天皇氏) became 

a king in the past in virtue of the energy from a tree.”

Does the Seoul’s history book say that Shilue(天皇氏) became 

a king in the past in virtue of the energy from a mugwort?”

“You fool. You know nothing. In the ancient times, Shilue(天皇

氏)’s age was 18,000. He was very old. 

He lost his teeth during his last years. He couldn’t eat hard cake. 

He wanted soft cake.

His message was sent to every Confucian school nationwide.

Oh no. I can’t concentrate on this book either.

Let me read Qianziwen(千字文) with the large characters. Sky, 

ground.”

Bangja is dumbfounded. “Gosh! High class people of other 

families get better.

But my master is degenerating little by little.

He reads at random parts of different books: Sanjing(三經), 

Sishu(四書), Shilue(史略), and Qianziwen(千字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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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네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허는 것이 칠서458)의 조상이라, 

천자뒤풀이459)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내 이를게460) 들어봐라.”

19. (천자뒤풀이) 이도령이 천자뒤풀이를 한다.

[중중모리] “자시에461) 생천허니462) 불언행사시463) 유유창창464)의 

하늘 천.465)

축시에466) 생지허여467) 오행468)을 맡었으니 양생만물469)의 따 

지.470) 

유현미묘흑정색471) 북방현무472) 검을 현.473) 

궁상각치우474) 동서남북 중앙토색475)의 누루 황.476) 

천지 사방 몇 만 리 하루광활477) 집 우.478)

연대 국조479) 흥망성쇠 왕고래금480)의 집 주.481) 

우치홍수482) 기자추연483) 홍범구주484)의 넓을 홍.485) 

제제군생486) 수역중의487) 화급팔황488)의 거칠 황.489) 

요지성덕490) 장헐시고, 취지여일491)의 날 일.492) 

억조창생493) 격양가494) 강구연월495) 달 월.496) 

오거시서497) 백가어498)를 적안영상499)의 찰 영.500) 

세상만사 생각허니 달빛과 같은지라, 십오야501) 둥근 달이 기망502)부

터 기울 측.503)

이십팔수504) 하도낙서505) 중성공지506) 별 진.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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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ould an uneducated man like you know the deep 

meanings in Qianziwen(千字文)?

Qianziwen(千字文) is the root of the Seven Classics, Qishu(七書).

The meanings of the letters in Qianziwen(千字文) have various tastes.

Let me explain them to you.”

19. (Explanation of Qianziwen(千字文)) Mongryong 

explains about Qianziwen(千字文).

[Jungjungmori] The wide and blue sky(天) is created between 

11 p.m. and 1 a.m. when there are no distinct four seasons yet. 

The ground(地) is created between 1 a.m. and 3 a.m.. The five 

elements in it enable all things to grow.

The Big Dipper in the north is black(玄) and profound.

The center of the five musical scales and four directions is 

yellow(黃). 

A house(宇) is large and wide in four directions.

A house(宙) signifies the founder of a nation, the rise and fall, 

and flowing time.

King Yu(禹) managed the flood(洪水). Jizi(箕子)’s book, 

Hongfan(弘範), explains nine principles to govern a nation.

All organisms are well-ordered. A king’s virtue pervades(荒) in 

every direction. 

King Yao(堯)’s virtue is great. The sun(日) moves quickly.

Myriads of people sing a happy song under the peaceful moon(月).

Many books by different scholars are piled up(盈) on five carts, 

a table, and a box.

All human affairs are like moonlight. The full moon begins to 

wane(仄) from 16th.

A myriad of stars(辰) indicates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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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련금야숙창가508) 원앙금침509)의 잘 숙.510) 

절대가인511) 좋은 풍류512) 만반진수513) 벌514) 렬.515)

사창월색삼경야516)에 경경정회517) 베풀 장.518)

남원 와서 첨 보았네, 광한루라는 찰 한.519) 

벼개520)가 높거든 내 팔을 베고 이만큼 오너라, 올 래.521) 

삼복성염522) 구슬땀에 소서523) 대서524) 더울 서.525)

언제 만날 기약 없이 춘향 혼자만 갈 왕.526) 

어서 다시 보고 싶어 일각삼추527) 가을 추.528) 

백발이 장차 오게 되면 소년 풍도529)는 거둘 수.530) 

낙목한천531) 찬 바람 백설강산532)의 겨울 동.533) 

오매불망534) 우리 춘향 규중심처에535) 감출 장.536) 

해는 어이 이리 지루헌지, 윤일537)인가 부를 윤.538) 

이러한 고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남을 여.539) 

이 몸이 훨훨 날어가 천사만사540) 이룰 성.541) 

우리가 이리저리 노닐다 부지세월542)의 해 세.543) 

조강지처544)는 박대545) 마소, 대전통편546)의 법측 률.547) 

분벽사창548) 좋은 방, 춘향과 나와 둘이 마주 앉어, 입을 대고 정

담549)을 허면, 법칙 려 자550)가 되겄구나.” 

이리 한참 읽더니마는 춘향이가 또 눈에 어리어,

[자진모리] “보고지고551) 보고지고. 우리 춘향 보고지고. 

추천허든 그 맵시를 어서어서 보고지고. 

걸음 걷던 그 태도를 어서어서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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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sad to sleep(宿) in a brothel tonight. The quilt and pillows 

are embroidered with mandarin ducks. 

A poetic party is thrown(列) with beautiful girls and various 

delicacies.

At night the moonlight comes through a silky window, unfolding

(張) nostalgia.

It was the first time to see Gwanghallu(寒) Pavillion in Namweon.

If a pillow is too high, come(來) close to me and use my arm.

In July, the sunlight is hot(暑), and people sweat a lot.

Chunhyang goes(往) alone without a promise to meet again.

I miss her so much that a moment seems like three autumns(秋).

When the hair becomes gray, a boy’s shape and attitude will 

disappear(收). 

In winter(冬), the cold wind blows on fallen leaves, and snow 

covers the land.

I can’t get off my mind Chunhyang hidden(藏) in a deep place.

A day is so long. Is this a day added(閏) to February? 

Such a beautiful figure will more than(餘) satisfy me throughout 

my life. 

If I flew to her, I would achieve(成) everything.

We hang out together and lose the track of the time(歲).

The code of law(律) says that we should not ill-treat a good old 

wife.

In a good room, Chunhyang and I sit face-to-face, have an 

affectionate talk, and have kiss(呂).” 

While Mongryong reads a book like this, Chunhyang comes to 

his mind again. 

[Jajinmori] “I miss her. I yearn for Chunhyang.

The way she rode the swing is called up in my mind.

The way she walked occurs in my mind.

I miss her. I long f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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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 소식) 춘향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이도령은 안

달이 나서 아침부터 해 소식을 묻고, 방자는 이도령을 

조롱한다.

[아니리] 이렇듯 자진552)헐 제, 

그 때 춘향에게서는 보름날 저녁에 나오시라는 답장이라.

그렁저렁553) 보름날이 당도허여,

새벽부터 방자를 불러 쌍창554) 밖에 앉혀 놓고,

해 소식을 묻는디, 부지555) 못허게 허든 것이었다. 

[중모리] 동방이 희번히556) 밝어오니, 방자 불러 앉혀 놓고 해소식을 

묻는구나.

“이 애, 방자야. 이 애, 방자야. 해가 어찌 됐나, 너 좀 보아라.” 

“아니, 도련님. 아, 인제 동트는디557) 무슨 해를 보란 말씀이오?”

“이 애, 방자야.” “예.” “아, 해 좀 보아, 이놈아.” 

“아, 인자 동튼단 말씀이오.” “인제 동터?” “예. 해 인제 돋습니다.”

“인제 돋아 어쩔거나. 인제 돋아 어쩔거나. 인제 돋아 어쩔끄나. 인제 

돋아 어쩔끄나. 

인제 돋는 해를 언제 보내고, 춘향 집을 가잔 말이냐? 방자야.” 

“예.” “해 좀 보아, 이놈아!” “해 인제 사시558)나 되었소.” 

“사시 되어 어쩔거나. 글 읽고 말헐 때와 술 먹고 노닐 때는 해가 

장히559) 짧으더니,

구태여 오늘 해는 어찌 이리 지루허냐? 

이 애, 방자야. 해가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방자야.”

“예.” “해 좀 보아, 야!” “해 인제 오시560)나 되었소.”

“오시 되어 어쩔끄나. 하나님 오늘 규모 대단허시다. 이 애 방자야.”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59

20. (Asking about the Sun) On the day Mongryong is 

scheduled to meet Chunhyang, he is restless, 

beginning to ask Bangja in the morning where the 

sun is. Bangja makes fun of him.

[Aniri] Mongryong uses up his energy in this way. 

Meanwhile, Chunhyang replies to him to come out on the 

evening of the full moon. 

And the day of the full moon has finally come. 

Even before day breaks, Mongryong has Bangja sit down outside 

a window.

Mongryong constantly annoys him with questions about where 

the sun is. 

[Jungmori] The east gets brighter. Mongryong calls Bangja, and 

asks about the sun.

“Hey Bangja. Hey Bangja. Do you see the sun? Check for the sun.”

“Gosh! Master! Day is just breaking now. How can I see the sun?”

“Bangja.” “Yes.” “I told you to check if the sun is there, didn’t it?”

“Gosh master, day is just breaking.” “Breaking now?” “Yes, the 

sun is rising now”

“Alas! The sun is just rising.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before 

I can meet Chunhyang.

The sun is just rising, and I can’t wait to go to her house, Bangja.”

“Yes.” “Check out the sun!” “It is between 9 a.m. and 11 a.m..”

“It is late in the morning. The sun moves very fast whenever 

I read, talk, or drink.

But why is it so slow today? 

Hey Bangja. Check out the sun again. Tell me where it is now.”

“Yes.” “Check out the sun!” “It is between 11 a.m. and 1 p.m.”

“It is in about noon now. God is not cooperative today. Hey 

Ba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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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 좀 보아, 야!” “해 인제 육시나 되었소.” 

“이 자식. 해가 육시가 있단 말이냐?” 

“오시 넘으면 육시 아니오?” 

“너 참 매우 유식허다. 

이 애, 방자야. 방자야. 이 애, 방자야. 해가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방자야!”

“예.” “아, 해 좀 보아, 이놈아.” 

“해 인제 동에서 아구트느라고561) ‘딱’ 헙니다.” 

“저 자식 사람을 죽일 놈 아닌가? 

네 말대로 금시562) 육시 되었다던 해가 이제야 아구튼단 말이냐?” 

“인자 막 서풍 속쏘리바람563)결에 해가 동에 가 콱 쳐백히더니, 

인제사564) 나오느라고 뭉게뭉게, 

저 시방565) 야단났소. 저것 좀 보시오, 저 저 저.” 

도련님 답답허여, 문 펄쩍 열고 밖에 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축천법566)을 배웠드면, 유궁후예567) 활을 빌어, 해를 내가 칩떠568) 

쏘아 떨어지게 허련마는, 

대자대비569) 일광보살570) 어서 넘어 가옵소서!”

21. (춘향집 당도) 이도령이 사또의 동정을 살피다가, 퇴령

소리가 나자 방자와 함께 춘향의 집을 찾아가 문 안의 

경치를 살펴본다.

[아니리] 그렁저렁 일모황혼571)이 되니, 도련님 좋아라고, 

“방자야! 상방572)에 불 껐나 좀 보아라.”

“아직 멀었소. 아, 인자573) 초저녁인디, 어느 새 불을 끌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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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Check out the sun.” “It is between 1 and 3 p.m..”

“You fool! How can it be between 1 and 3 p.m..?” 

“Isn’t it between 1 and 3 p.m.. after between 11 a.m. and 1 

p.m.?”

“How smart you are! 

Hey Bangja. Hello Bangja. Tell me where the sun is. Hey 

Bangja.”

“Yes.” “Check out the sun. You rascal.”

“The sun is just rising in the east, making an opening sound.”

“You are killing a person now.

You just said it is between 1 a.m. and 3 p.m. now. How can 

the sun be just rising now?”

“The sun was thrown to the east by a whirlwind in the west. 

The is now coming up little by little. 

It’s creating a commotion. Look at that. Oh my god!” 

Mongryong feels uneasy, opens the door, goes out, and looks 

at the sky.

I wish I learned how to shorten space so that I can shoot the 

sun down with a strong arrow.

The merciful sun, please go down quickly!”

21. (Arrival at Chunhyang’s House) Mongryong watches 

the magistrate’s movement. Upon hearing his father’s 

calling it a day, he goes to Chunhyang’s house with 

Bangja and takes a look behind the gate.

[Aniri] Somehow, dusk falls, and Mongryong is excited.

“Bangja! See if the light is turned off in my parents’ room.”

“Not yet. It is just early in the evening. Why would they turn 

off the ligh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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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야. 상방에 불 껐나 또 좀 보아라.” 

“아이고, 내가 못 살겄소. 소인이 가서 여쭈어 보고 올랍니다.” 

“무슨 말씀을 여쭈어 본단 말이냐?” 

“언제쯤 주무실랴는가 사또전에574) 여쭈어 보고 올랍니다.” 

“저런 천하에 미친 자식 좀 보아. 이 자식아! 

그런 넋 빠진 소리 허지 말고, 거기 앉어 자세히 좀 보아라. 방자야, 

상방에 불 껐느냐?” 

“아이고, 참말로 내가 못 살겄네. 소인이 살짝 가서 엿 좀 보고 오리다.”

방자 충충575) 다녀오더니, “도련님. 다 틀렸소.” 

“어떻게 되았드냐?” 

“사또께서 오늘 저녁에 기공576) 불러 놀으신다고, 

기생 부르고, 공인577) 부르고, 

관청578)에 가 음식 바삐 가져오라 허시고, 

책방579) 나리보고580) 날 새도록 노신다고 허시니, 

도련님 일은 다 틀렸소. 

잊어버리고 그냥 주무시쇼.”581)

도련님이 이 말을 들어노니, 흉중582)이 꽉 맥혀 눈물이 빙빙 돌며, 

“하이고, 이를 어쩔거나. 집구석 일 잘 되어간다. 

부자간에 어쩌면 이렇게 한 날 같이 바람이 나는고? 

방자야! 상방에 불 껐나 또 좀 보아라!” 

이렇듯 자진583)헐 제,

[진양조] 이윽고 퇴령584) 소리, “하인 물려라!”585) 청령586) 나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방자 불러 앞세우고 춘향 집을 찾어갈 제, 

청조587)의 편지 보고 주목왕의 요지 찾듯,588) 차즘차즘589) 찾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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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ja, go and see if my parents turned off the light.”

“You are tormenting me to death. I would rather ask your father.”

“What will you ask my father about?”

“I’ll ask the magistrate when he will go to sleep and come back.”

“You are the craziest man in the world. You bastard! 

Cut out the nonsense. Sit there and look hard. Bangja, is the 

light turned off in the main room?”

“Oh gosh! I can’t take it anymore. I will go there stealthily, and 

look furtively at it.”

Bangja comes back fast. “Master, things have terribly gone 

wrong.”

“How are the things there?”

“The magistrate plans to have a party tonight. 

So he called courtesans and musicians.

He ordered for food to be brought immediately from the food 

department. 

He told an education officer that he will hold a party all night. 

Your wish turned to nothing. 

Forget about it and go to sleep.”

After hearing Bangja, Mongryong feels choked and his eyes are 

filled with tears.

“Alas! What should I do? What a beautiful family this is!

How can a father and a son want a love affair on the same day?

Bangja, see if the light is turned off in the main room!”

He uses up his energy like this.

[Jinyangjo] Finally, an order is given to end the party. “Let the 

servants leave.” 

Delighted, Mongryong calls Bangja and has him lead the way 

to Chunhyang’s house.

He goes to Chunhyang’s house little by little as if King Mu(穆) 

went to Yaochi(瑤池) Pond, reading a letter from a blue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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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 문전 당도허여 대문 안을 들어서니, 

동편에는 청송590)이요, 서편에는 연당591)이라. 

거울같은 연못 속에 대접같은592) 금붕어며, 

들쭉593) 칙백594) 잣나무요, 포도 다래 어름넌출595)이 휘휘 칭칭 얽혔

는디, 

은행 동백 녹죽,596) 그 앞의 벽오동은 청풍597)이 건듯,598) 

맑은 이슬이 뚝 떨어지니, 잠든 학이 놀래 깨어 

다리수염허느라고,599) 한 나래600) 새리고,601) 또 한 나래 반만 펴며, 

징검602) 구붓,603) 

“뚜루루루루루루 낄룩.” 그도 경이로구나.604) 

화계605)엔 왜철쭉 앵도 설토화606) 

영산홍 자산홍 백일홍 동매607) 춘매608) 목련화 월계화609) 모란 작약 

난초 지초610) 파초611) 오미자 치자612) 유자 석류 수선화 

홍국613) 백국,614) 왼갖 화초가 난만헌디,615) 

가만가만 들어갈 제, 

그때여 춘향은 촛불을 돋우 켜고616) 칠월편617)을 읽는 소리, 

반갑고도 아름답네.

22. (사벽도) 이도령이 춘향의 방 안에 앉아 사면 벽에 걸린 

그림과 방안 치레를 살펴본다.

[아니리] 화계에 배회헐 제,618) 

향단이 반기619) 맞어 춘향 방문 가만히 열고, 

“아가씨,620) 책방621) 도련님 나오셨소.”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65

After arriving, he looks at behind the gate of Chunhyang’s 

house.

In the east is a pine tree. In the west is a lotus pond.

Big gold fish are in the clear pond. 

Vines of grapes and others are entangled with blueberries, 

arborvitaes, and nut pines. 

A cool wind blows on ginkgo, camellia, bamboo, Phoenix trees.

A clear dewdrop falls down, waking up a crane. 

It relaxes its legs, takes a wing down, and unfolds the other 

wing the half.

It leans forward while striding.

“Tururururururu kilruk.” How marvelous!

In the flower bed are all sorts of flowers and flowering plants: 

royal azaleas, cherries,

crape myrtles, winter plum, spring plum, magnolia, Chinese 

roses, peonies,

orchids, plantains, citrons, pomegranate, narcissus,

red and white chrysanthemums, and all sorts of other flowers.

He goes into the house quietly.

During that time, Chunhyang reads a classic by a candlelight. 

Mongryong is glad to hear her beautiful voice.

22. (Pictures on the Four Walls) Mongryong sits down 

in Chunhyang’s room and takes a look at the pictures 

on the four walls and other adornments in the room.

[Aniri] While Mongryong roams by the flower bed, 

Hyangdan gladly greets him and gently opens the door of 

Chunhyang’s room.

“Damsel, the young master i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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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 이 말 듣고 경불경622) 일어나니, 

향단이 도련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상좌623)에 좌정624)허셨것다. 

도련님이 아랫목에 앉어 방안을 잠깐 둘러보니, 

별로 사치 없을망정 

명화625) 두어 장 붙었는디, 이상허든 것이었다.

동편 벽을 바라보니, 

[중모리] 옛날 칠년대한626) 적에627) 탕인군628) 희생 되어, 

전조단발 신영백모629) 육사630)로 자책631)허며 상림뜰632) 비를 빌어, 

대우방수천리633)에 곤룡포634)를 적셔 입고 연궁635)으로 가는 경636)

을 역력히637) 그려 있고, 

남벽638)을 살펴보니, 상산사호639) 네 노인이 바둑판을 앞에 놓고 일 

점 이 점 땅땅 뒬 제, 

한 노인은 학창의640)에 윤건641) 쓰고, 백기642)를 손에 들고, 

한 노인은 갈건643) 도복644) 떨쳐645) 입고, 흑기646)를 손에 들고,

하도647)낙서648) 법을 찾어 이만허고649) 앉어 있고,

한 노인은 청려장650) 반만 짚고,651) 

바둑 훈수652)허느라고 어깨 너머로 넘어다보며 이만허고 앉어 있고, 

또 한 노인은 건653)을 벗어 송지654)에 걸고, 

죽관655)을 제쳐656) 쓰고, 

오현금657) 거문고를 무릎 우에 올려놓고, 세무지음658) 우의곡659)을 

스리렁둥덩660) 타고 놀 제 

백학이 춤추는 경을 역력히 그려 있고, 

북벽661)을 바라보니, 천 년 반도662) 요지연663)에 서왕모664) 청조665)

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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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hearing Hyangdan, Chunhyang feels surprised and gets up.

Hyangdan leads Mongryong into the room. 

He sits on the place of honor.

Mongryong sits on a warm place and takes a brief look around.

The room is not luxurious. 

There are two good but unusual pictures. 

He looks on the east wall. 

[Jungmori] Once upon a time, King Tang(湯) sacrificed himself 

during the seven year drought. 

He cut off his nails, wrapped himself up with white bands, felt 

guilty about the six of his conducts, and prayed for a rain in 

the wide plain.

It rained heavily over the wide area. The painting vividly 

portrays the king returning to his palace in a wet formal attire. 

On the south wall, the four old recluses of Shangshan(商山) 

Mountain leisurely play the game of white and black stones. 

One old man wears a white coat of scholar and a hood of silk, 

holding up a white stone.

Another old man wears a splendid coat of co-hemp and holds 

up a black stone. 

He sits vacantly in search of principles of the universe.

Another old man holds the middle of a cane made of goosefoot stem.

He looks blankly over the shoulder of a player to help him with 

a move at the game board. 

The other old man takes off and hangs a hood on a pine branch.

He puts on a bamboo hat with the front part upward. 

He plays a divine music with a six-stringed Korean zither on 

his lap.

A dancing white crane is clearly portrayed. 

On the north wall is the picture of one thousand year old divine 

peaches, the feast on Yaochi(瑤池) Pond, Goddess Xiwangmu(西

王母), and a blue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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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래 앉은 춘향 달도 같고, 꽃도 같고, 월서시666) 태도 같고, 

숙낭자667) 체격668)이라. 

방안 치레669)를 살펴보니, 각장장판670) 능화671) 도배 소래반자672) 

완자밀창673) 용장674) 봉장675) 궤676) 두지677)며, 

가께수리678) 삼층장679)과 자개함농680) 반닫이681) 평양장롱682) 의주

장683)에다, 

대단684)이불 공단요685)와 원앙금침686)에 잣벼개687)를 층층이 쌓어 

놓고, 

면경688) 체경689) 옷걸이며, 용두690) 새긴 장목비,691) 쌍룡 그린 빗첩

고비692) 벽상693)에 걸어 두고, 

천은694)요강에695) 백통696)대야가 좌우로 벌여 있고, 

문채697) 좋은 대모698)책상, 화류699)문갑700) 비취연상701) 산호필

통702) 마노703)연적704) 용지연705) 

봉황필706)과 시전주지707) 서전주지708) 당주지709) 금책지710) 한 

데711) 말아 두고, 만권시서712)를 쌓었구나.

23. (춘향과 이도령 문답) 이도령이 백년가약을 맺고

자 하나, 춘향은 신분의 차이로 버림받을 것을 걱

정한다.

[아니리] 도련님이 호걸기남아713)로되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가슴이 울렁울렁,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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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hyang sitting below the picture looks like the moon and 

a flower. Her figure is like that of Xi Shi(西施) of Yue(越) 

Country. Her body is like that of Sukhyang(淑香). 

The room is adorned with a thick floor cover, a square ceiling, 

rhombus walls, a swastika window, a dragon wardrobe, a 

phoenix wardrobe, a wooden case, a rice chest,

a squared chest, a three-layered wardrobe, a nacre chest, a nacre 

wardrobe, a half-openable wardrobe, another good wardrobe,

a silky quilt, a silky blanket, a mandarin duck quilt, a mandarin 

duck pillow, pine nut pillows in piles, 

a small mirror, a large mirror, coat hangers, a dragon-head-engraved 

millet broom, a comb rack on the wall.

a silver urine pot and a bronze basin displayed on the left and 

the right,

a good figured desk made of a turtle back, a wooden stationary 

chest, a jade inkstone, a coral pencil case, an agate ink 

container, a dragon-engraved ink slab,

a writing brush made of phoenix feathers, a scroll for a poem, 

a scroll for a letter, a scroll made of rice paper, a golden paper 

rolled up in one place, and a variety of books.

23. (Conversation between Chunhyang and Mongryong) 

Mongyrong wants to marry Chunhyang, but she is 

afraid of being disowned because of their differences 

in the social status.

[Aniri] Mongryong is a brave man. 

But it is his first time to be in a situation like this.

His heart flutters and 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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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사714)헐 말이 꽉 맥혔지. 

까딱허먼 퇴 맞을까,715) 자칫허먼 수 빠질까,716) 

무한히 묵념타가717) 겨우 생각고 허는 말이, 

“네 답서718)에 글 지어 보낸 것과 오다가 칠월편719) 읽는 소리를 

들으니,

아주 시전집720)일러라.”

춘향이 대답허되, “밤 깊고, 잠은 없어 읽기는 하였으나, 

뜻은 모르고 읽어요.” 

말을 한 번 주고받아 노니, 도련님 그제야 말문이 열렸것다. 

“너의 성과 나이는 방자에게 들었거니와, 

동갑으로 내시기도 천궁721)의 조화722)시니, 

우리 백년 언약723)은 맺히고 꼭 맺히었지?” 

춘향 여짜오대,

[중모리] “도련님 잠깐 듣주시오.724) 

천한 곳에 태인725) 몸이 뜻이 어이 높사리까마는,726) 

열불경이부절727)을 본받고저 뜻이온데, 

도련님 야유정728)을 박대치729) 못허여서 편지화답730)허였사오나,

도련님은 양반이라, 

춘절731) 나비 꽃 본 듯이 잠깐 보고 버리시면, 청춘 백발 두 목숨이 

사생이 가려오니,732) 

종당 신세733)를 어쩌시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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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can’t even say hi to her.

One wrong move might lead to a rejection and a disaster. 

After thinking hard for a long time, he manages to talk. 

“I read your reply letter and heard you reading a classic: 

qiyuebian(七月編). 

It must be an anthology of poems.” 

Chunhyang replies, “I couldn’t sleep late at night. So I read the 

classic. 

But I don’t understand its content.”

The exchange of words prompts him to speak continuously.

“Bangja told me your last name and age. 

It is the work of heaven that we are of the same age.

Why don’t we make a verbal promise to marry each other?” 

Chunhyang replies.

[Jungmori] “Master, listen to me for a moment.

Since I am of low birth, I don’t have a very big dream.

I just want to be a faithful woman.

I replied to your letter because I couldn’t disrespect your 

romantic feeling.

You are a high class person.

If you desert me after a short satisfaction, my mother and I, an 

old woman and a young girl, will be on the verge of death. 

What, then, will become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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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춘향모 야단) 이도령은 춘향에게 불망기를 약속하고 

방자를 돌려보내는데, 마침 춘향모가 나오다가 방자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야단을 한다.

[아니리] 도련님이 들으시고, “네 말을 들어보니 사세734)가 그렇구나. 

그러나 그는 경박자735)로 헐 말이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가 정 나를 못 믿으면, 혼서지736)는 못할망정 불망기737)를 허여 

주마.

이애, 방자야. 너는 들어가 안목738)이나 잘 살피고, 

내일 아침 사또님 기침739)허시기 전에 일찍 나오너라. 

주인 마님 모르게 살짝 나가.” 

“예. 소인놈 일은 걱정 말으시고, 

도련님 대사740)나 편안히 지내십시오.”

[자진모리] 충충거리고741) 나가넌디, 

마루 밑에 청삽사리742)가 컹컹 짖고 내닫는다. 

그 때여 춘향 모친 초마끈743) 졸라매고 닫은 방문을 후닥딱. 

공연한 꾀방정744)을 떨고 나오는디, 

“네 요 개. 아니, 이 개가 왜 이리 요란히 짖느냐, 에이? 워리!745) 

워리!” 

방자 선뜻 나가거늘 춘향모 질색746)허여, 

“아이고, 저 도적놈 왔구나. 어따,747) 네 이 도적놈아! 

내 집에 외정748) 없고, 늙은 과부, 미혼 처녀 단 두 모녀뿐이로다.

내 딸의 장한749) 행사750) 상중하에751) 없었거든, 

측치한752) 저 백성아,

뉘 수신을 흔들랴고753) 밤개를 짖키느냐?754) 

남의 집이 야입허다가755) 죽는 줄을 모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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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e Fuss of Chunhyang’s Mother) Mongryong 

promises to write a letter not to forget and tells 

Bangja to go back home. Chunhyang’s mother, 

taking Bangja as a thief, makes a fuss.

[Aniri] Mongryong responds, “After listening to you, I now 

understand your situation.

But what you said applies only to shallow people, and not to me.

If you still don’t trust me, I’ll write a letter not to forget you, 

if not a formal letter of proposal.

Hey Bangja. Go back home and see how things are there.

Come back here tomorrow morning before the magistrate gets up.

Slip out quietly and make sure Chunhyang’s mother doesn’t see 

you.”

“OK. Don’t worry about that. 

Accomplish your own important mission.”

[Jajinmori] Bangja strides out of the room.

A shaggy dog below the wooden floor barks and runs after him. 

At that moment, Chunhyang’s mother fastens the cord of her 

skirt and quickly opens the closed door.

She comes out in a flippant manner. 

“What a dog! Why is this dog barking noisily? Hey, hush up.”

Chunhyang’s mother is petrified to see Bangja swiftly go out.

“Alas, a thief broke into my house. Hey you thief!

There is no man in my house; but only an old widow and a 

single girl.

My daughter is a great girl and never licentious. 

You wretched fellow!

Are you making the dog bark to ruin our moral training?

Didn’t you know you can die when breaking into a house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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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첫날밤) 춘향모 몰래 춘향과 이도령이 첫날밤을 보

낸다.

[아니리] 이렇듯 야단할 제, 향단이 나오면서, 

“아이고, 마나님. 어떤 놈이 들어와서 이 걱정을 허시니까?” 

춘향모 향단이를 가만히 보더니, 

“너 이년! 너는 어째서 달만 밝으면 잠 안 자고, 화초밭 갓으로756) 

목탁 잃은 중 다니듯 왔다갔다하느냐? 

썩 들어가그라, 요 년!” 

춘향모와 향단이는 각각 방으로 들어가고, 

춘향과 도련님은 숫사람757)이요, 

춘향모도 모르게 첫날밤이 되어노니, 

오래 이야기헐 수도 없고, 

도련님 급헌 마음 우선 다짜고짜758)가 으뜸이었다. 

춘향 옆으로 바싹바싹759) 들어가며,

[중모리] “이 애, 춘향아, 이리 오너라. 이 애 춘향아, 이만큼 오너라. 

밤이 깊어간다, 잠 자자. 

이마작760) 된 일을 아니 오면, 어쩌자고 이러느냐?” 

춘향은 부끄러워 아니 오랴허니, 

도련님 급헌 마음 뭉그적뭉그적761) 들어가며,

“이 애, 춘향아, 말 들어라. 

백년해로762)헐 기약 오늘밤이 첫마수763)라. 

첫마수를 잘 붙여야 오는 향락764)이 좋다더라.” 

춘향 손을 잡을 터이나,

첫날밤 신부 손을 잡으면 공방살765)이 있다는지라, 

차마 손을 못 잡고,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75

25. (The First Night) Chunhyang and Mongryong 

spend their first night together without the 

knowledge of Chunhyang’s mother.

[Aniri] While Chunhyang’s mother makes a fuss, Hyangdan 
comes out.

“Heavens! Ma’am, was there a thief? What is all this fuss about?”

Chunhyang’s mother looks firmly at Hyangdan.
“You foolish girl! Whenever the moon is bright, why do you 

wander around at the edge of the flower bed like a Buddhist 

monk who lost a wooden gong?
Get back to the room right away. You foolish girl!” 

Chunhyang’s mother and Hyangdan go back to their rooms.

Chunhyang and Mongryong are innocent. 
They have the first night together without the knowledge of 

Chunhyang’s mother.

Mongryong just can’t talk anymore. 
Since he became impatient, to get close to her is the best thing for him.

He moves very close to her. 

[Jungmori] “Hi, Chunhyang. Come here. Chunhyang. Come 
close to me. 

It’s getting late at night. Let’s go to sleep. 

We’ve come this far. We can’t turn back.”
Chunhyang is so shy that she won’t come to him. 

Being impatient, Mongryong moves around and closer to her.

“My dear, Chunhyang. Listen to me. 
We will be together from tonight and forever till death do us apart.

Happiness comes only when the first step is good.”

He wants to touch Chunhyang’s hands.
But many say that touching the bride’s hands on the first night 

could bring misfortune.

Therefore, he can’t hold he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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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으로 춘향 머리를 만지며, 

또 한 손으로 춘향 목을 에후리쳐766) 담쑥 안으니,

춘향이 부끄러 속으로 웃으며, 

“아이고, 나는 몰라요. 

사또님이 알으시면 어쩔라고 이러시오?” 

“오냐. 춘향아, 염려 말어라. 

사또님은 우리 연치767)에 날보담768) 훨씬 더 허셨드란다.

춘향아, 염려 말어라.” 

춘향의 허리를 안고, 

상하 의복을 모다769) 벗겨 병풍 우에 걸뜨리고,770) 

도련님도 옷을 벗고 꼭 끼고 누웠으니, 

좋을 호 자771)가 절로 된다.

벼개가 우에로772) 솟구치고, 

이불이 발치로773) 벗어지고, 

침병774)이 뒤쳐질775) 제, 

뜬 눈으로 날을 새이니,776) 

동방이 희번히777) 밝어온다.

26. (춘향모 향단 닦달) 이튿날 춘향모가 사정을 짐작하고, 

향단에게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른대로 말

하라고 닦달한다.

[아니리] 동방이 밝어오니, 

향단이 밖에 나와 춘향 방 근처로 거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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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ouches her head with one of his hands.

He hugs her neck with the other of his hands.

Chunhyang feels shy and joyous. 

“Oh god! I don’t know. 

What if the magistrate finds out?” 

“Don’t worry, Chunhyang. 

The magistrate was more than like this when he was at our age. 

Chunhyang, don’t worry.”

He hugs her waist. 

He takes off her upper and lower garments and puts them on 

the folding screen.

He takes off her clothes and lies with her together. 

They look happy together.

Pillows are pushed out. 

The quilt is moved down to their feet. 

The folding screen falls over. 

They stayed awake all night. 

It gets bright in the east.

26. (Chunhyang’s Mother Presses Hyangdan Hard.) The 

following morning, Chunhyang’s mother becomes 

suspicious and presses hard for Hyangdan to tell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the previous night.

[Aniri] It gets bright in the east. 

Hyangdan comes out and rambles around Chunhyang’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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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지시778) 허는 말이, “아이고, 날이 벌써 밝었구나!”

춘향이 방에서 이 말 듣고 

도련님과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대문 밖에 서서 둘이 서로 

섭섭허여 손길779)을 마주잡고 차마 놓지 못허다가, 

도련님 이른 말씀, “얘, 우리 이러고 있다가 남에게 우세780)하기 쉽겠다.

내 오늘 밤에 일찍 오마.”

재삼781) 부탁허고, 도련님은 책방으로 돌아가 자는 듯이 누워 있고, 

춘향은 제 방으로 들어가 

탐탐헌782) 그 마음에 이리 둥굴 저리 둥굴 잠 썩 못 들더니, 

늦게야 잠이 들어 한정없이783) 자든 것이었다. 

춘향모 고이히784) 여겨, 

춘향 방문 가만히 열고 자는 얼굴을 바라보니,

반치나785) 야윈 듯허여, 새로 핀 꽃봉이가786) 봄 찬바람 분 듯허며, 

작은 바람에 가는 물결같이 입은 옷이 잔살구겨787) 꼬기작꼬기작788) 

전일789)과 다른지라.

[자진모리] 춘향 모친 분이 받쳐

밖으로 우루루루루루루루. 우루루루 나가더니

몽치790) 하나를 찾어 들고, 

향단이를 부르더니마는, 머리채를 감어 잡고,

“네 요년! 네 요년아, 말허여라! 

바른 대로 말을 허면 죽기는 면허려니와,

만일에 둔사허면791) 죽고 남지 못허리라! 

간밤에 너희 아가씨가 무슨 일을 저질렀제? 

아가씨 허는 일을 너는 응당 알 터이니, 

바른 대로 말허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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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says softly, “Alas! The day already broke.”

Chunhyang hears her. 

She and Mongryong get up, put on clothes, and come out.

They stand up in front of the gate. 

Loathing to part, they won’t release each other’s hands.

Mongryong says, “Honey, if we stand up like this, others might 

laugh at us.

I’ll come back early tonight.”

He promises again and again, goes back to his study, and lies 

down as if he sleeps.

Chunhyang comes back to her room. 

Feeling so much joy, she turns and tosses and couldn’t sleep.

She goes to sleep late and sleeps like a log.

Chunhyang’s mother feels suspicious.

She opens the door quietly and looks at her sleeping daughter’s 

face.

Her face looks very thin as if a cold wind blew on a newly 

bloomed flower in the spring.

As if a soft wind blew on water, her dress has got small 

creases.

It doesn’t look like it did yesterday.

[Jajinmori] Anger fills up the mind of Chunhyang’s mother.

She rushes out heavily.

She finds a club and picks it up. 

She calls Hyangdan and grabs her hair.

“You foolish girl! Speak to me. 

If you tell me the truth, you can avoid death.

But if you make up a story, you will die!

What did the damsel do last night?

You should know what the damsel does. 

So tell me th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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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리] 향단이 겁을 내어, 

“마나님, 분함을 참으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오. 

간밤에 아가씨와 저와 바느질을 하노라니, 

책방792) 도련님이 나오셔서 아가씨와 말씀허시기에, 

저는 제 방으로 갔사오니, 

그 뒷일은 어찌 되얐는지 저도 잘 모르겄어요.”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 일은 당했구나. 

이년아, 아가씬가 무엇인가 깨워 오너라. 

어찌 된 사연이나 들어 보자.”

향단이 들어가 춘향을 깨우니, 

춘향이 깜짝 놀래 일어나거늘, 

마나님 진노허신793) 말을 다 허니, 

춘향이 겁을 내어 

저의 모친 옆으로 가서 벌벌 떨고 서 있는디,

27. (춘향모 탄식) 춘향모가 사태를 파악하고 탄식한다.

[진양조] 춘향 모친 전후사794)를 생각허니 

설움이 북받치어, 

춘향을 물그러미 바라보며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795) 

“에기,796) 천하797) 무상헌798) 년아! 

늙은 어미는 너만 믿고 살었는디, 

네 그럴 줄 내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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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ri] Hyangdan is frightened. 

“Ma’am, calm down and listen to me.

Last night, the damsel and I were doing needlework together. 

The magistrate’s son came and talked to the damsel.

I came back to my room. 

I don’t know what happened after that.”

Chunhyang’s mother is astonished. 

“Alas! We are in trouble!

You foolish girl! Wake up and bring the damsel here. 

I want an explanation from her.”

Hyangdan goes in and wakes Chunhyang up. 

Startled, Chunhyang gets up.

Hyangdan tells Chunhyang that her mother is outraged.

Chunhyang feels nervous. 

Trembling, she stands next to her mother.

27. (Chunhyang’s Mother Sobs.) Chunhyang’s mother 

learns the truth and sobs.

[Jinyangjo] Chunhyang’s mother thinks over the situation. 

Sorrow overpowers her.

She gives Chunhyang a vacant look. 

Her eyes are wet with tears.

“Oh! How ungrateful and foolish girl you are! 

You were my only hope. 

I can’t believe what you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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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득799)으로 너를 낳고, 

일가 친척 바이없이800) 내 홀로 너를 길러, 

너와 같은 배필 맺겨801) 내 몸 의지허쟀더니, 

오늘 일을 두고 보니 앞일을 알겄구나. 

육십 당년802) 늙은 년이 뉘게다803) 의탁804)을 허잔 말이냐.” 

이렇듯이 울음을 우니, 

춘향도 울고, 향단이도 울고,

한 집안 세 식구가 울음판이 되는구나.

[아니리] 춘향모 울다가 춘향과 향단이 우는 것을 보더니마는, 

손수 탕치는805) 말이었다.

“워라806) 워라, 시끄럽다. 울어도 쓸데없고, 한탄해도 소용없고, 

소 흥정807)이라고 도로 물릴808) 수도 없는 일이고, 

허기야 다른 사람 같잖에809) 이 골 사또 자제810)라 허니 좋기사811) 

좋다마는, 

그러나 도련님이 나도 모르게 오셔서

밤참812)도 없이 오직이나 시장하셨겠느냐? 

오늘밤 일찍 나오시라고 내 기별813)로 왕복이나 허여라.” 

일변814) 신명을 내어 음식을 장만허며 해 지기를 기다리는디, 

춘향보돔815) 춘향모가 훨씬 더 기다리든 것이었다. 

도련님은 그 날 밤에 일찍 오마 약속이 깊었는지라, 

해 저물어 퇴령816) 후에 춘향 집을 나갔것다. 

춘향모 두 말 없이 문 닫고 나가더니, 도련님 잡술 주안상817)을 채리

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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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ave birth to you at an old age. 

Having no relative, I raised you alone.

I was hoping that you will marry a good man and later depend 

on you. 

But in view of what happened today, I can see what lies in my 

future.

Who should the sixty year old woman turn to now?

She weeps like above.

So do Chunhyang and Hyangdan. 

The sobs of the three family members fill the entire house.

[Aniri] While sobbing, Chunhyang’s mother sees Chunhyang and 

Hyangdan crying. 

She consoles herself.

“Cut it out. Stop it. It is of no use for us to sob or sigh.

This was not a cow bargain. So it can’t be made invalid.

On second thought, it is fortunate that he is none other than 

the magistrate’s son. 

He came here without my knowledge.

Without a midnight snack, he must have been hungry.

Send him my word to come here early tonight.”

Chunhyang’s mother merrily prepares food and waits for the sun 

to set. 

Compared to Chunhyang, she is more anxious to see him.

Mongryong promised that night that he would come early.

So he leaves for Chunhyang’s house after the end of the day. 

Without a second word, Chunhyang’s mother goes out and 

prepares food and wine for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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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음식상 차림) 춘향모가 이도령을 위하여 호화로운 음

식상을 준비한다.

[자진모리] 안성 유기,818) 통영 칠판,819) 천은820) 수저, 구리저821) 집

리 서리822) 수 벌이듯823) 주루루 벌여놓고, 

꽃 그렸다 오죽판,824) 대모 양각 당화기,825) 얼기설기 송편, 네 귀 

번듯 정절편826)이며, 주루루 엮어

산피떡827)과 평과,828) 진청,829) 생청830) 놓고, 조락산적831) 웃짐

쳐832) 양회,833) 간, 처녑,834) 콩팥 양편에다가 벌여놓고,

청단,835) 수단에836) 잣배기며,837)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 연포,838) 

콩기름에다 시금채839)로 웃짐을 쳐840) 갖은 양념 모아놓고.

편적,841) 거적842)에 도적843)이며, 절창볶기,844) 매물 탕수,845) 어

포,846) 육포847) 갈라 놓고, 

천엽쌈,848) 벙거지골,849) 갈비찜, 양지머리,850) 차돌백이851)를 들여 

놓고, 갖은852) 과실을 다 들였다.853) 

생률,854) 황률,855) 은행, 대초,856) 고산 참배,857) 임실 준시,858) 호도, 

백자859) 곁들이고, 

끌끌 우는 생치 다리,860) 호도독 포도독 메초리탕, 꼬끼오 영계찜,861) 

어전,862) 육전,863) 지지개864)며, 

수란탕,865) 청포채866)에다 개자,867) 고초,868) 생강, 마늘, 문어, 전복 

봉을 오려869) 나는 듯이 괴어놓고,870) 

전골871)을 들여라. 전골을 딜이난디,872) 

화로 백탄873) 숯불 부채질 활활 고초같이874) 일워 놓고,875) 

살찐 소 반짝고기876) 반환도877) 드는 칼로 점점편편878) 오려내어,

깨소금에다 참기름 쳐 부수수879) 불려880) 재와내야,881) 대양판882) 

소양판883) 예도884) 담고, 제도885) 담고,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85

28. (Preparing Food) Chunhyang’s mother prepares 

delicious food for Mongryong.

[Jajinmori] She neatly displays brass containers from Anseong, 

a lacquered dining table from Tongyong, silver spoons, and 

copper chopsticks,

a dining table adorned with a flower, Chinese porcelains, 

crescent-moon-shaped rice cakes, square-shaped rice cakes,

red-bean rice cakes, apples, honey, uncooked honey, the 

mixture of vegetables and meat, a cow stomach, a liver, a third 

cow stomach, a kidney, 

a honey drink, a fruit drink, a pine nut snack, ginseng, broad 

bedflower, a common octopus, dry meat, bean oil, spinach, all 

sorts of sources, 

various sorts of the mixture of vegetables and meat, buckwheat 

soup, thin fish meat, thin red meat, 

a thin third cow stomach, a hat-shaped container, ribs, a cow 

chest, brisket, all sorts of fruits,

peeled chestnuts, brown chestnuts, gingko nuts, jujubes, pears, 

persimmons, walnuts, pine nuts, 

uncooked pheasant legs, a quail soup, a steamed chicken, fried 

fish, fried red meat, thick soup,

an egg soup, starch jelly, a mustard, a pepper, a ginger, a garlic, 

an octopus, and a dried abalone piled up.

She makes a thick soup of beef, vegetables, and sea food. 

She fans the fire of oak char, making it red like a pepper. 

She slices up a salted plump beef with a meat knife.

She mixes up the beef pieces with powdered sesame and 

sesame oil, and put them small brass vessels here an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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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886) 고사리, 수근,887) 미나리, 녹두채,888) 맛난 장국889) 주루루

루 들이붓고,890) 

계란을 똑똑 깨어 웃딱지891)를 떼고 길게 늘이워라.892)

손 뜨건디 쇠저893) 말고 나무저894)를 드려라. 

고기 한 점을 덥벅895) 집어서, 맛난 기름의 간장물에다 풍덩 들이

쳐896) 덥벅,897) 피 피 피.

29. (춘향모 당부) 춘향모가 춘향의 내력을 말하고, 이도령

에게 변치 말 것을 당부한다.

[아니리] 이렇듯 상 차려다가 도련님 앞에 들여놓고, 

“불시로898) 차리느라 변변치 못하오나, 

이는 장모의 허물이요,

이 술이 경사술899)이오니 

둘이 한 잔씩 먹읍시다.” 

도련님 이른 말씀, “주주객반900)이라 허였으니, 

장모가 먼저 한 잔 드오.” 

춘향모 먹은 후에 도련님께 드리니, 

도련님 반만 먹고 춘향모를 다시 주며, 

“이것이 합환주901)니 

장모 딸다려902) 먹으라소.” 

춘향모 받아 춘향 주며,

“백년해로허자 허고 일배반음903)허였으니, 

사양 말고 다 먹어라.” 

춘향이 부끄러워 입만 대고 내어 노니,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87

She pours hard a tasty soup over wild greens, brackens, 

dropworts, and mung beans.

She breaks an egg, takes the shell off, and pours it over.

She prepares wood chopsticks instead of iron ones because his 

hand might get burned.

She suddenly picks up a piece of meat, dips it in a delicious 

oily soy source, and roasts it.

29. (Chunhyang’s Request) Chunhyang’s mother tells 

Mongryong about Chunhyang and asks him not to 

change.

[Aniri] She prepared the dining table beautifully and places it 

in front of Mongryong.

“The food is not good because it was made in a hurry. 

It is your mother-in-law’s fault. 

This wine is for a happy event. 

Why don’t we drink it together?” 

Mongryong responds, “As the saying goes, the host drinks, and 

the guest eats. 

So you drink first.”

Chunhyang’s mother drinks the wine and hands the glass to 

him.

He drinks half a glass of wine and gives the glass back to her.

“This wine means the marriage. 

So please have your daughter drink it.”

Chunhyang’s mother takes the glass and gives it to Chunhyang.

“He drank the half to show his commitment. 

Now you should drink the other half.”

Chunhyang is so coy that she only sip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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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어 도련님께 드리는디, 

이삼 배904)가 지낸 후에 사오 배, 육칠 배씩을 먹어 노니 

춘향모 술이 얼근허여,905)

한이 복받쳐906) 한숨 쉬고 눈물지며, 목이 메어 허는 말이, 

“아, 내 마음 일희일비907)요. 

한 편은 기쁘고,

한 편은 영감 생각을 허니 눈물이 절로 납니다. 

도련님은 물론 양반이지마는, 

내 딸 춘향도 씨는 상사람908)이 아니오. 

도련님, 내 말씀을 들어 보시오.”

[엇중모리] “회동 성참판 영감께옵서 보외909)로 남원에 오셨을 제, 

일색 명기910) 다 버리고 나를 수청911)케 허시더니, 

모신 지 수 삭만에912) 이조참판 승차허여913) 내직914)으로 가신 후에, 

저것 밴 줄 짐작허고 연유를 고백허니, 

젖줄915) 뗄 만허면 다려간다 허시더니, 

그 댁 운수 불길허여 영감께서 별세허시니, 

춘향을 못 보내고 내 홀로 길러낼 제, 

제 근본이 있는 고로 만사가 달통916)이라, 

누가 내 딸이라 허오리까? 

내 지벌917) 부족허니 

재상가918) 부당허고, 

상천배919)는 부족허여,

상하불급920) 혼인 늦어 

주야로 걱정 중에 도련님을 모셨으나,

도련님은 양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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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pours more wine and gives it back to Mongryong.

The glass is exchanged between Mongryong and Chunhyang’s 

mother up to several times. 

She soon gets drunk.

Sorrow fills up in her mind. She sighs, weeps, and chokes.

“I feel both happy and sad. 

On the one hand, I am delighted.

But thinking about my husband, I shed tears immediately. 

You are a high class person. 

The seed of my daughter is not from a low class man. 

Please listen to me, sir.”

[Eotjungmori] “Minister Seong was demoted to a position in 

Namweon. 

He rejected all the beautiful female courtesans except me to 

serve him.

Within a few months, he was promoted back to a minister and 

returned to Seoul.

I suspected that I conceived her. I confessed to him. 

He promised to take her to Seoul when she weaned from my 

breast.

But his family was unlucky to see him soon passed away. 

So I couldn’t send her to Seoul and raised her alone.

Her root is good, so she is smart. 

No one could think of her as my daughter.

My social standing is low.

So a high class man is not right for her. 

However, a low class man is not right for her either.

Stuck the high and low classes, she became old to marry. 

While I was worrying about her marriage, she served you.

You are a high class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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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나비 꽃 본 듯이921) 잠깐 보고 버리시면, 독수공방922) 어린것이 

속절없이923) 늙을진대, 

전들924) 아니 불쌍허오? 

부디 변치나 마옵소서.”

30. (불망기) 이도령이 불망기를 써서 춘향모에게 준다.

[아니리] 도련님이 이 말 듣고, “여보, 장모. 염려 마소. 

양반의 자식으로 불효불충허기 전에 일구이언925) 어찌하며, 

양반의 평생사926)를 맹세 아니헐 수 있나? 

내 만일 춘향을 허망히927) 잊으면 인사불성928)의 쇠아들이지.” 

“도련님 말씀이 그러하옵시니, 

기왕 육례929)는 못 이루었으나, 

내 마음 후련허게 혼서예장930) 사주단자931) 겸하야 증서나 한 장 써 

주시지요.”

“아, 글랑932) 그리 허오.” 

연상933)을 다가놓고,934) 마노 연적935) 물을 따러, 

수양매월936) 진케937) 갈어, 호황모938) 무심필939)로 백릉운화 간지상

에940) 두어 줄 써 

춘향모를 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중모리] “천장지구에 해고석란이요,941) 천지신명은 공증차맹이

라”942) 씌어 있고, 

“정묘 오월 십오야943) 표주자필944) 이몽룡”이라 허였거늘, 

고이 받어 품에 넣고, 

알심 있는945) 춘향 모친,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91

If you desert her after a brief enjoyment, the young girl will have 

to grow old in solitude. 

How pitiful she will be! 

So please don’t change your mind about her.”

30. (Letter of Promise) Mongryong writes down a letter 

not to forget about Chunhyang and gives it to 

Chunhyang’s mother.

[Aniri] Mongryong replies to her. “My dear mother-in-law. Don’t 

worry.

As a son of the high class, I can’t fail to live up to my word. 

Why don’t I make a pledge about the future?

If I forget about Chunhyang, I would be a son of a cow.”

“I’ll take your word for it.

We can’t have a formal marriage ceremony now.

So please write to me a formal letter of proposal to ease my 

worries.”

“Yes, as you wish.”

A small table is brought. Water is poured in a container.

He rubs an ink-stick for awhile and writes two lines with a 

marten brush on a silky paper.

He gives the paper to Chunhyang’s mother.

[Jungmori] It says, “Even if the sea dries up in the distant future, 

all the gods will certify my pledge.”

“Written personally by Lee Mongryong on the night of May 

15th.”

She takes the paper carefully and puts it to her chest. 

How wise and cautious s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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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매우 깊었으니, 어서 편안히 주무시오.”

금침946) 내려 깔어놓고 안방으로 건너간 후,

이도령 성춘향은 월태화용947) 그림같이, 

둘이 서로 바라보고 쌍긋쌍긋948) 웃어가며 촛불을 껐다 허니, 

그 뒷 일이야 어찌 된 줄 뉘 알리오? 말 아니 허여도 아시리다.

31. (긴 사랑가) 춘향과 이도령이 느린 사랑가를 부르며 

논다.

[아니리] 이렇게 이틀 밤을 지내노니, 

이제는 허물도 적을 뿐더러, 춘향모도 아는지라, 

하루는 도련님이 술도 한 잔 얼근허여,949) 

춘향과 사랑가를 부르며 놀든 것이었다.

[진양조]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허 어 둥둥, 내 사랑이야. 

삼오신정950) 달 밝은 밤 무산 천 봉 완월 사랑.951) 

목락무변수여천에952) 

창해953)같이 깊은 사랑, 

월하의 삼생연분954) 우리 둘이 만난 사랑. 

어허 어 둥둥, 내 사랑이지야. 

지리산 높은 봉과 요천수955) 맑은 물의 산수 정기956) 한 테 모아, 

우리 춘향 삼겼는가?957) 

전생의 연분으로 이생에 만났으니, 

추천허던958) 채색줄959)이 월로960)의 적승961)인가? 

내 보든 광한루가 초왕의 양대962)련가.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어어 어허 어허 어어 둥둥, 내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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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y late now. Good night”

She lays out a quilt and pillows and goes over to her room.

Mongryong and Chunhyang are like the moon and a flower in 

a picture.

They face at each other with a smile and turn off the candlelight. 

What happens afterward is so obvious that no word is needed.

31. (Slow Love Song) Chunhyang and Mongryong have 

fun, singing a slow love song.

[Aniri] They spend two nights like this.

They feel comfortable with each other and have the approval 

of Chunhyang’s mother.

One day, Mongryong becomes slightly drunk. 

He enjoys singing the love song together with Chunhyang.

[Jinyangjo] “Love, love, my love. My darling, my love.

We enjoy our love at night when the bright moon is above many 

mountains.

Leaves fall down on the vast sea. 

Our love is deep like the blue sea. 

We are a match made in heaven. 

Love, love, my love. My darling.

Chunhyang must have been born with the energy from the high 

peak of Jiri Mountain and the clean water of Yocheon River.

We are a match made in heaven. 

The colorful rope of the swing must have been from heaven 

connecting us.

Gwanghallu Pavilion I saw must have been Yangtai(陽臺) 

Pavilion of a king of Chu(楚) Country.

Love, love, my love. My darling. My sweetheart. You are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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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어도 내 못 살고,

내가 먼저 죽거들랑, 너도 부디 못 살어라. 

생전 사랑이 이럴진대 사후 기약이 없을쏘냐? 

너 죽어서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글이 되되,

따 지, 따 곤, 달 월, 그늘 음, 아내 처 자와 계집 여 자 변963)이 되고, 

나는 죽어 글이 될 제, 하늘 천, 하늘 건, 날 일, 볕 양, 지애비 부 

자와 아들 자 자 몸964)이 되어,

계집 여 자 변에다가 아들 자 자를 떡 붙이어, 좋을 호 자로 만나거들랑

날인 줄을 알려무나.”

“나는 그것 되기 싫소.” 

“그러면 너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꽃이 되되, 이백도홍삼춘

화965)가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될 제, 화간 쌍쌍 범나비966) 되어,

네 꽃봉이967)를 내가 덥벅968) 물고, 

바람 불어 꽃봉이969) 노는 대로,970) 두 날개를 쩍 펄치고 너울너울 

놀거들랑은, 

나인 줄로 알려무나.” 

“그것도 나는 되기 싫소.” 

“그러면 죽어서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종로 인경971)이 되고, 

나는 죽어 인경 망치가 되어,

새벽이면 삼십삼천,972) 저녁이면 이십팔수973)로, 뎅 뎅.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인경 소리로 들리어도, 

우리 둘이 듣기에는 내 사랑 춘향 뎅, 이도령 서방 뎅. 

그저 뎅뎅 치거들랑, 날인 줄을 알려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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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die, I can’t live. 

If I die first, I wish you can’t live without me.

Given our love was like this before birth, how could there be 

no love after death?

After you die, you will become words:

earth(地), ground(坤), moon(月), shadow(陰), wife(妻), and 

daughter(女).

I’ll also become words: heaven(天), sky(乾), day(日), sunshine

(陽), husband(夫), and son(子).

When daughter(女) and son(子) are combined, they become 

happy(好). 

You should recognize the word as me.”

“I don’t want to be a word.”

“Then, after you die, you become a flower: a white pear flower 

or a red peach flower. 

After I die, I will become a swallowtail among flowers. 

The swallowtail will abruptly bite you, a flower.

The swallowtail will unfold its two wings widely and fly with 

the wind and a flower. 

You should recognize it as me.”

“I don’t want to be a flower either.”

“Then, after you die, you become a large bell in Jongno in 

Seoul. 

I will become a hammer for it.

We will sound the bell 33 times early in the morning and 28 

times in the evening.

For others, the sounds are those of the bell.

But for us, they are love sounds. Chunhyang ding, Mongryon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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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진 사랑가) 이도령이 자진 사랑가를 부르며, 춘향을 

업고 논다.

[아니리] “나 아무 것도 안 될라요.”

“얘. 그게 웬 말이냐? 

우리가 살아서 인연이 하974) 지중975)허기에, 죽어서도 만나자는 말

인디,

마단976) 말이 웬 말이냐?”

“정리977)는 그렇소마는, 

살아서 밑으로 생긴 것도 원통헌디, 

죽어서도 날더러만 밑으로 가라니, 

재미 없어 내사 싫소.” 

“그러면 우리 정리에 

너를 우에로978) 생기게 못헐 게 무엇이란 말이냐?”

[중중모리]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 둥 둥둥 내 사랑이지.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어허 둥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 너 죽어 될 것 있다. 

너 죽어 우에로 될 것 있다. 

너는 죽어서 매979) 웃짝 되고, 나는 죽어서 매 밑짝 되어, 

사람의 손길980)이 얼른981)허면은 천원지방982)의 웃 짝으로 빙빙 돌

거드면, 너인 줄을 알어주마.”

[아니리] “나 그것도 되기 싫소.” 

“얘. 아, 우에로 갔어도 마단 말이냐?” 

“우에로는 갔어도, 

가운데 주인 삼어 따러다니는 것 하나 꼴 보기 싫어,

나 아무 것도 안 될라요.”

“그는 네 팔자소관983)이라 어쩔 수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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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ast Love Song) Mongryong sings the fast love 

song while giving Chunhyang a piggyback.

[Aniri] “I don’t want to become anything after death.”

“What are you saying, honey? 

Our relationship is so precious that I want to meet you again 

after death.

Why do you refuse to be anything?”

“Your wish makes sense. 

But I resent that I was born low here.

You tell me to go down even after death. 

It’s not fun, so I refuse.”

“You are special to me. 

Why can’t I let you be born upward after death?”

[Jungjungmori] “Love, love, my love. My darling, you are my 

love.

Oh love! Oh love! My sweetheart! You are my love.

This is how you will be after death. 

You will get upward.

After death, you will become the upper part, and I the lower 

part of a millstone.

If a human hand turns around the upper part of the millstone, 

I will recognize it as you.”

[Aniri] “I don’t want to be that either.”

“Honey, do you still refuse even if you got upward?”

“I would be in an upward position. 

But one thing that bothers me is that I should follow my owner.

So I don’t want to become anything.”

“Because that is your destiny, you have no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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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그만두고, 업고 좀 놀아 보자.” 

“하이고, 도련님도 험한 소리도 다 하시오. 

아, 업고 놀다가 이 미끄러운 장판방에서984) 넘어지면 어쩔라고 이러

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업고 놀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체허고……. 

그 말 속985) 알아듣겄느냐?”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노는디,

[중중모리] “둥 둥, 내 사랑. 에허 둥둥, 내 사랑.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이야. 천하일색986)의 내 사랑. 

만고절색987)의 내 사랑.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섬마988) 둥둥 내 사랑이야.

이 이 이 이 이,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지야.

사랑 애 자989)로 놀아보자.

일년명월금소다 천하만국 사랑 애.990) 

초당 연상 만권시서991)는 문장재사992)가 사랑 애. 

세사는 금삼척이라,993) 고금 율객994)이 사랑 애. 

생애는 주일배라 허니,995) 호걸996) 주객997)이 사랑 애. 

사창월색 삼경야998) 우리 두 몸이 사랑 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내 사랑이지. 

내 간간999)이지. 둥둥 둥 둥 어허 둥둥, 내 사랑.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1000) 떼뜨리고,1001) 강릉 백청1002)을 따르르 딸

아, 씰랑1003) 발라버리고1004) 붉은 점만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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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top this, and let me give you a piggyback.”

“Alas! Sir, that is a dangerous idea.

What if you fall over on the slippery floor while having me on 

your back?”

“You don’t know enough. 

If we fall down, we will pretend to fall down and... 

Do you know what I have in mind?”

Mongryong feels happy with Chunhyang on his back.

[Jungjungmori] “Oh my love. I feel so good, my love.

This is love. You are my love. 

My love is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You are the most beautiful girl who ever lived. 

You are my love. You are my lovely baby. Oh my love.

Oh my love! You are my love. You must be my love. You are 

my love.

Let’s play with the word, love(愛).

All people love the bright full moon today.

A scholar loves a lot of boxes of poetry books in a cottage.

A virtuoso loves a twelve-stringed Korean zither singing about 

human life.

A hero loves drinking to forget troublesome worldly affairs.

We love each other at night when moonlight comes through a 

silky window.

You are my love whether seen here or there. You are my love.

You are my tantalizing love. Oh, oh, oh, my love! 

What you do want to eat? 

What do you wish to eat?

I will pare a watermelon, pour a good honey on it, take the 

seeds off, and cut off the red flesh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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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네가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어허 둥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능금을 주랴. 포도를 주랴. 

뒷동산 올라가 시금털털1005) 개살구 작은 이도령 서는 데1006) 네 먹

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소 잡어 주랴? 돝1007) 잡어 주랴? 

양을 잡어 주랴? 닭을 잡어 주랴? 나를 통채 삶어 주랴?” 

“아이고, 도련님, 무슨 말씀이오? 사람을 어이 먹소리까?”1008) 

“이애, 춘향아, 말 들어라. 사랑에 지쳐서 허는 말이로다. 

둥둥 두우웅둥, 어허 둥둥, 내 사랑.”

33. (방 자 노래) 춘향이 이도령을 업고 서방이라고 부르며 

노래하자, 이도령이 삼강오륜을 이른다.

[아니리] “흐유. 그만 내리자.” 

턱 내려 놓더니, 

“얘, 사랑도 품앗이1009)라 

내가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 줘야지.” 

“아이고, 제가 도련님을 무거워서 어떻게 업어요?” 

“내가 업듯이 허란 말이 아니라, 

네 양 어깨 우에 내 두 팔만 들어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징검1010) 따러다니면, 

그 아니 좋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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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some of it?”

“No, I don’t want any of that either.”

“Oh, you are my love. Then, what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an apple or some grapes?

Do you want to eat a sour wild apricot on a back mountain 

in order to have my baby?”

“No, I don’t want any of that either.”

“Then, what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have beef 

or pork?

Do you want a sheep or a chicken? Do you want me boiled?” 

“Oh my god! What are you saying? How can I eat a human 

being?”

“Oh, Chunhyang. Listen to me. I said that because I love you 

so much. 

Oh, oh, oh, you are my love.”

33. (Husband Song) Chunhyang sings a song, having 

him on her back and calling him her husband. He 

recounts three moral laws and five moral rules. 

[Aniri] “Whew, I’ll let you off now.”

Mongryong lets her down from his back. 

“Love is a mutual affair. 

Since I gave you a piggyback, it is your turn now.”

“Oh my god! You are heavy. How can I carry you on my back?”

“You don’t need to carry me on your back as I did.

I will put my two arms on your shoulder.

I will follow you with big steps. 

Wouldn’t that be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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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가 도련님께 졸리다 못 견디어 도련님을 업고 노는디, 

잔뜩 부끄러워 발 한 자욱1011) 못 옮기고 

선 자리에 꼭 서서, 

내 서방이라고 허기도 부끄러워, 

방 자는 빼 놓고, 내 자, 서 자만 가지고 놀든 것이었다.

[중중모리] “둥둥 내 서. 어허 둥둥 내 서. 둥 둥 두웅둥 어허 둥둥, 내 서. 

도련님을 업고 보니, 좋을 호 자가 절로 나, 

부용1012) 작약에 해당화 탐화봉접1013)이 좋을 호,1014) 

소상1015) 동정1016) 칠백 리 일생 보아도 좋을 호, 

단산구고1017) 제일봉1018)에 봉1019)과 황1020)이 좋을 호, 

동방화촉1021) 깊은 밤 삼생가약1022)이 좋을 호로다.

둥 둥 두웅 둥 어허 둥둥, 내 서.” 

도련님이 좋아라고, 

“이애,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단 둘이 있는디, 

무엇이 부끄럽단 말이냐? 

방 자 마저 넣으려무나.” 

춘향도 그제는 파겁1023)이 되어, 

“둥 둥, 내 서방. 어허 둥둥, 내 서방. 

이리 보아도 내 낭군.1024) 저리 보아도 내 서방. 

내 낭군이지, 내 서방이지요.”

도련님이 좋아라고, 대답을 백 번 천 번 허는디, 

그저 “와야, 와야, 와야, 와야. 어허 둥둥, 내 사랑이로다. 어 둥 둥둥, 

내 딸이야!” 

[아니리] “아이구머니나! 아이구, 도련님도. 아니 삼강1025)오륜1026)을 

잊으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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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ing to his repeated request, she gives him a piggyback.

She is so coy that she couldn’t take a step. 

She stands in the same place.

She is too shy to call him “my husband.” 

So she plays with ‘my’ and ‘hus,’ leaving out ‘band.’

[Jungjungmori] “Oh my. You are my hus. You are my handsome hus.

Having you on my back brings up the word ‘happy’(好) in my 

mind.

A bee and a butterfly are happy on a lotus flower, a peony, 

and a sweetbrier.

Xiaoxiang(瀟湘) River and Dongting(洞庭) Lake give rise to 

ceaseless happy feelings.

A couple of phoenixes are happy on the pond of the top of 

Danshan(丹山) Mountain.

A couple are happy to commit to an eternal love on the first 

night.

Oh my love. You are my hus.”

Mongryong is delighted. 

“Chunhyang! Listen to me. 

Just you and I are here.

Why do you feel shy? 

Add ‘band’ from now on.”

Chunhyang now feels comfortable. 

“Oh my husband! You are my darling. 

You are my husband whether seen here or there. 

You are definitely my husband.”

Mongryong is so pleased that he answers thousands of times.

Her only says, “Yes, yes, yes. You are my sweetheart. You are 

my daughter.”

[Aniri] “Oh my goodness! Sir, did you forget the three moral 

laws and the five mor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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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딸이란 말씀이 웬 말씀이오?” 

“내가 삼강오륜을 잊다니? 잊었나, 안 잊었나, 내 이를게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삼강오륜을 들어라. 

삼강이라 허는 것은 서울에 한강이요, 평양에 대동강, 공주 금강이 

세 강이니, 이것이 삼강이요, 

오륜이라 허는 것은, 서울 벼슬에 한성판윤1027) 좌윤1028) 우윤,1029) 

경상도 경주부윤,1030) 평안도 의주부윤,1031) 

이것이 오윤이니, 내 어찌 잊었으랴? 

내 딸 되기가 원통허면, 오늘부터 내가 너의 수양아들1032)이라도 되

어 주마.”

34. (정 자 노래) 이도령이 정 자 노래를 부른다.

[아니리] “아이고, 참. 아, 그런 것이 아니오라, 삼강에 부위부강1033)

과 오륜에 

부부유별,1034) 그것 말씀이오.” 

“얘, 오상1035)에는 부창부수1036)라 허였으니, 

서방님 허자는 대로 안 허면 강상1037)을 어김이라 허였느니라마는, 

이것 저것 다 그만두고, 이 모두가 너와 나와 정에 넘쳐 허는 말이니, 

우리 정 자 노래1038)나 한 번 불러 보자.”

[중중모리] “정 자 노래를 들어라. 정 자 노래를 들어 봐. 

담담장강수 유유원객정1039) 

하교불상송허니 강수의 원함정.1040)

송군남포불승정,1041) 

하남태수는 희우정,1042) 

삼태1043)육경1044)의 백관 조정,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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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you call me your daughter?”

“How could I forget them? I didn’t forget them. Let me explain 

them.”

[Jajinmori] “The three moral laws are as follows:

The three moral laws are the Han River in Seoul, the Daedong 

River in Pyeongyang, and the Geum River in Gongju.

The five moral rules are the vice mayor, the director, the head, 

the chief, and the town administrator. 

How could I forget the five moral rules?

If you hate to be my daughter, from today and on I’ll be your 

foster son.”

34. (Emotion Song) Mongryong sings the emotion song.

[Aniri] “Good heavens! No! I meant the law “A wife should serve 

her husband”

and the rule “A husband and wif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One of the five rules is that a wife should follow her husband 

for harmony. 

So if you don’t follow me, you are violating the rule.

Let’s forget that. I played with words because I love you too much.

Let’s sing a song by playing with the word, ‘emotion.’”

[Jungjungmori] “Listen to my emotion song. Listen to it.

A traveler regrets to leave a river. 

Parting with a love is heartbreaking.

Parting with a love is disheartening. 

Pleasing a friend is good.

There are high officials 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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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원정,1046) 

주어 인정,1047)

음식 투정에 복 없는 방정, 

일정 실정을1048) 논지1049)를 허면은, 

네 마음 일편단정,1050) 

내 마음 원형이정,1051) 

양인 심정이 탁정타가1052) 만일에 파정1053)이 되거드면, 복통절

정1054) 걱정이 되니, 

진정으로 완정1055)허자는 그 정 자 노래로구나. 둥 둥 두웅둥 어허 

둥둥, 내 사랑.”

35. (이별차 나감) 사또가 내직으로 승차하여 서울로 올라

가게 되자, 이도령은 춘향과 이별하러 나간다.

[아니리] 그날 밤 지낸 후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날이 갈수록 허물은 없어지고, 정은 점점 깊어만 가는디, 

그 때 사또께서는 선치허사1056) 

동부승지1057) 당상이라.1058) 

내직1059)으로 올라가시게 되니, 하루는 도련님을 불러 앉혀 놓고, 

“너는 요새 어디를 다니간디,1060) 책방에서 글소리도 아니 나고, 

집안에 경사가 있어도 모르느냐?

나는 홍은1061)이 지중허사1062) 내직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너는 내일 내행1063) 모시고 먼저 올라가거라. 

나는 예서1064) 중기1065) 닦고, 영문1066)에 다녀 올라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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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peal can be made to the government.

Giving something to others is good.

Grumbling at food is indiscreet.

The reclusive emotion is debatable.

Your mind is devotion. 

My mind is broad.

After exchanging emotions, two people break up and struggle 

to shake off good emotions.

This is the emotion song where we should truly exchange 

emotions. You are my love.”

35. (Going to Say Goodbye) The magistrate is 

promoted to a position in Seoul. Mongryong goes 

to her house to say goodbye to Chunhyang.

[Aniri] After that night, a couple of days and a couple of months 

have passed.

They feel more comfortable, and their love deepens.

Meanwhile, the magistrate governed well. 

As a result, he is promoted to a high position in Seoul.

Since he has to move to Seoul, he calls his son and tells him to sit down.

“Where are you going these days? I don’t hear you reading a 

book anymore.

Have you heard about the good news?

I am moving to a new position in Seoul thanks to the king.

You leave before me tomorrow with your mother.

I’ll follow both of you after putting documents in order and 

visiting the state govern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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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이 이 말을 들어 노니 어안이 벙벙허여,1067) 

두 눈에 눈물이 빙빙빙 돌아, 

사또 앞에 눈물이 떨어지게 되는구나. 

눈만 깜작거리먼 눈물이 떨어질 모냥이라,1068) 

눈을 뻔히 뜨고 있으나, 아니 깜짝일 수 있겠느냐? 

한 번을 깜짝거려 노니, 눈물이 주루루루루루루. 

사또 깜짝 놀래, “너 이놈, 어찌 우느냐? 에이, 어찌 울어? 말을 

해라!”

도련님 겁결에1069) 대답허되, “이런 경사를 종종 당하오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어요.” 

사또 가만히 들어 보시니,

철 모르는 자식이 집안에 경사 있어, 돌아가신 조부모님 생각해 우는 

것이 하도 신통허여, 

“오냐. 내 새끼야. 네 마음이 그럴진대, 내 마음이야 오죽허겠느냐?” 

도련님 물러나와 내아1070)로 들어가니, 내아가 다 즐거허여1071) 극락

세계 되었는디, 

도련님은 각중에1072) 말이 없이 돌부처가 되었구나. 

저녁을 재촉허여 한 술 뜬동만동허고1073) 

하릴없이1074) 춘향집에 이별차로1075) 나가는디,

[중모리] 왼갖 생각 두루 헌다. 

점잖허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1076) 나가면서 울음 울 리가 없지마는, 

옛 일을 생각허니, 당명황1077)은 만고 영웅이나 양귀비1078) 이별에 

울어 있고, 

항우1079)는 천하 장사로되 우미인1080) 이별에 울었으니, 

몽룡같은 소장부야 아니 울 수 있겠느냐?

남부끄런 줄 모르고 엉엉 울면서 나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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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hearing what he said, Mongryong is dumbstruck.

He is about to cry.

He is about to shed tears in front of the magistrate.

If he blinks his eyes, tears would run down.

Mongryong tries to keeps his eyes open, but he can’t help from 

blinking.

He blinks once. Tears run down fast.

The magistrate is surprised. “You fool! Why are you weeping? 

Why? Tell me!”

Being frightened, he says, “The good news recalled the deceased 

grandfather to my mind, so I cried.”

The magistrate listened to his son carefully.

He is pleased that his young son cried thinking about his late 

grandfather amid the glory of his family.

“Oh good, my son. Given that is how you feel, imagine how 

I would feel.”

Leaving his father, Mongryong goes into the inner government 

compound. Everybody is happy there.

But Mongryong falls suddenly silent like a stone statue of 

Buddha.

He eats dinner in a hurry. 

He reluctantly goes to Chunhyang’s house to say goodbye.

[Jungmori] Many thoughts appear in his mind.

Being a dignified man, he can’t cry on his way to the big road.

In the past, King Xuanzong(玄宗) was a hero for all ages. But 

he cried because of Yang Guifei(楊貴妃).

Xiang Yu(項羽), a man of great strength, he cried, parting from 

Yu(虞), a beautiful girl.

He is not that of a great man. So why can’t he cry?

Ignoring his feeling of being ashamed, he goes out and cries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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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갈까? 다려갈까?1081) 춘향을 어쩌고 갈거나? 

두고 갈 수도 없고, 다리고1082) 갈 수도 없네. 

저를 다려간다 허면1083) 부모님이 꾸중이요, 

저를 두고 간다 허면 그 행실 그 마음에 응당 자결을 헐 것이니,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기가 맥혀 웃어 볼거나? 

하도 설으니1084) 울어 볼까? 

저 못 보면 내 못 살고, 나를 못 보면 저도 응당 죽을 테니 

사세가1085)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춘향 문전 당도허니,

36. (춘향의 걱정) 춘향이 이도령을 반가이 맞이하다,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묻는다.

[중중모리] 그 때여 향단이 요염섬섬옥지갑에1086) 봉선화를 따다가,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나오며, “도련님, 인제 오시니까? 아씨

가 기둘려요.1087) 

전에는 오시랴면 담 밑에 예리성1088)과 문에 들며 기침소리 오시는 

줄을 알을러니,1089)

오늘은 뉘기를1090) 놀래시랴고 가만가만히 오시니까?”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대문 안을 들어서니, 

그 때여 춘향 어머니는, 도련님을 드릴랴고 밤참1091) 음식을 장만허다

도련님을 반겨보고, 손뼉 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우1092) 오시네. 

남도 사우가 이리 아질자질1093)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마는 낮에 못 보아 한이로세. 

사또 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데릴사우1094) 내가 꼭 정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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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I take her to Seoul or leave her here. What should I 

do?

I can’t leave her here. I can’t take her there.

My parents would object to taking Chunhyang with us to Seoul.

In view of her character, leaving her here would lead to suicide.

Oh no! What should I do? Should I feel too stunned to laugh? 

Should I feel too saddened to wail?

I can’t live without her. And she can’t live without me. 

Things are bad for us.”

Without realizing it, he arrives at Chunhyang’s house.

36. (Chunhyang’s Worry) Chunhyang greets him with 

a smile, sees his troubled face and asks why.

[Jungjungmori] Meanwhile, Hyangdan picks up touch-me-nots 

with her pretty hands. 

She spots Mongryong and greets him. “How are you doing, sir? 

Ma’am is waiting for you.

You used to make footstep sounds below the wall and cough 

sounds at the gate.

If you come in silence, you might scare her.”

Mongryong goes in without saying anything to her.

In the meantime, Chunhyang’s mother was preparing a night 

snack for him.

She sees Mongryong and stands up with a clap. 

“Hi, my son-in-law! 

I wonder if others feel as glad as I do to their son-in-law as I do.

I see you every night. But I want to see you everyday too.

If you have a brother, I want to have you live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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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 때여 춘향이는 촉하에다가1095) 침상1096) 놓고, 도련님 드릴랴고 

염낭에1097) 수를 놓다

도련님을 반겨보고, 침상 물리치고 

단순호치1098) 열어, 쌍긋1099) 웃고 일어서며 옥수1100) 잡고 허는 

말이,

“오늘은 책방에서 무슨 소일1101)을 허시느라 편지 일장이 없었어요? 

방자가 병들었소? 어데서 손님 왔소? 발써1102) 괴로워 이러시오? 

나를 보면 반기더니 오늘 이리 수심키는,1103)

뉘게 내 험담1104)을 들으셨소?

사또님께 꾸중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음허여 정신이 혼미1105)헌가, 입에다 코를 대고 쌍긋쌍

긋1106) 맡어 보며, 

“술내도 안 나는디?” 

저녁 이슬에 새벽바람 실섭1107)을 과히1108) 허셨는가, 

이마 우에1109) 손을 얹고 잔득이1110) 눌러 보며,

“머리도 안 더운디! 옳제, 인제 내 알었소. 어제 저녁 하 곤키에1111) 

소청1112)을 불청허였더니,1113)그 노여움이 안 풀렸소? 

장부의 행사들은1114) 숙야지혐의1115)가 없다는디, 속이 저리 좁으

실까?”

겨드랑에다 손을 넣어 꼭 꼭 꼭 찔러보아도 

종시1116) 대답이 없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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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responding to her, Mongryong goes into Chunhyang’s room.

Meanwhile, Chunhyang was embroidering a bag for Mongryong 

with a workbox under a candlelight

She greets him, puts away the workbox, 

smiles at him, stands up, and holds her beautiful hands together.

“What did you do in your study? You didn’t send me a letter 

today.

Was Bangja sick? Did you have a guest? Are you tired of me 

already?

You used to greet me with a smile. But today you look troubled 

today.

Did anybody say any gossip about me? 

Were you scolded by the magistrate?”

She moves her nose to his mouth to smell, thinking that he is 

confused because he was drunk.

“I don’t smell alcohol.” 

Was he exposed too much to the evening dew and the morning 

wind?

She places her hand slowly on his forehead.

“You have no fever. Oh, I see now. I was tired last night. 

So I refused your request. Are you still angry with me? 

A man talks to his woman to relieve her of any suspicion. Why 

are you so narrow-minded?” 

She places her hand under his arm and pokes him. 

However, he doesn’t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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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춘향 무색) 춘향이 무색하여 토라진다.

[아니리] 이리 허여도 대답이 없고, 저리 허여도 대답이 없고,

아양을 떨어봐도 말이 없고, 

농1117)을 청해 봐도 묵묵부답이어늘,1118)

[중모리] 춘향이가 무색허여1119) 잡었던 손길을 시르르르르르 놓고, 

뒤로 물러 나앉으며,

내색1120) 섞어 허는 말이,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사대부요, 춘향 나는 천인1121)이라, 

일시풍정1122) 못 이기어 잠깐 좌정허였다가,1123)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외인에게1124) 시비되고, 

장가에 방해 되어, 

떼는 수가 옳다 허고 하직을 하러 와 계신 걸, 

속 못 채린1125) 이 계집은 늦게 오네, 편지가 없네, 

짝사랑 외질거움1126) 

오죽 보기가 싫었겄소? 

속이 진정 그러시면, 누추한 첩의 집에 오시기가 웬일이오? 

책방1127)에 가만히 앉으시고, 방자에게 편지하여 의절1128)헌다 허셨으면,

젊은 년의 몸이 되어 사자사자1129) 허오리까? 

아들 없는 노모를 두고 자결은 못 허겄소. 

독수공방1130) 수절1131)허다 

노모 당고1132) 당허오면, 초종범절1133) 삼년상1134)은 정성대로 지낸 

후에,

요천수1135) 맑은 물에 풍덩 빠져서 죽을는지, 

백운청산1136) 유벽1137) 암자1138) 삭발위승1139) 지낼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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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hunhyang Feels Embarrassed.) Chunhyang feels 

embarrassed and gets sulky.

[Aniri] Doing this and that didn’t make him talk.

To act like a coquette doesn’t work. 

Joking around doesn’t open his mouth either.

[Jungmori] Chunhyang feels embarrassed, moves her hand down 

slowly, and moves away from him. 

Chunhyang reveals her feeling. 

“I really don’t know who you are. 

You are a high class man. I am a low class girl.

You couldn’t resist the temptation, so you stayed here for a while.

You were scolded by your parents and criticized by others.

I served as a hindrance to your marriage. 

So now you have come to say goodbye to me.

It was stupid of me to complain that you came late or didn’t 

send me a letter.

It was a one-sided relationship. 

How detestable was I to you?

If I you detest me, why did you come to my poor house?

You could have just stayed in your study and sent me a letter 

of goodbye via Bangja.

I am young. So I will not ask you to live with me.

But I can’t kill myself and leave my mother behind without a 

son.

I will live a chaste life in an empty room.

If my mother dies, I will conscientiously undertake a funeral and 

mourn for three years.

Then I will throw myself into a river and die. 

Or I will be a Buddhist nun in small quiet temple on a blu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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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대로1140) 내 헐 것을. 

첩의 마음 모르시고, 

말을 허고 웃어서는 떼기가 쉽잖다고, 

금불1141)이오? 석불1142)이오? 도통1143)허자는 학자시오? 

천언만설1144) 대답이 없으니, 

이게 계집의 대접이오? 남자의 도리시오? 

듣기 싫어허는 말을 더 하여도 쓸 데가 없고, 

보기 싫어허는 얼굴 더 보아도 병 되리니, 

나는 건넌방 우리 어머니 곁에 가 잠이나 자지.” 

문 열고 나가려니, 

도련님이 질색허여 춘향 초마1145)를 부여잡고, 

“게 앉거라. 게 앉거라. 속을 모르면 말을 마라. 

말을 허면 네가 울겄기로 참고 참었더니, 

너 허는 거동이 점점 울음 밑을 빚어내니,1146) 

내가 어디 말이나 허겄느냐?”

38. (춘향 희색) 이도령이 아버지가 승차하여 올라가게 된 

사정을 말하자, 춘향은 경사가 났다며 좋아한다.

[아니리] 춘향이가 도련님 우는 것을 보아 노니, 마음이 좋을 리가 

있으리오? 

도련님 뒤로 서서 초마자락 끌어다가 눈물을 씻어주며,

“속 모르면 말 말라니, 대체 그 속이 웬 속이오? 그 속 몰라 답답허니 

말씀이나 좀 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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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do as I wish.

You didn’t know me well. 

So you thought it would be not easy to push me away.

Are you a golden Buddha, a stone Buddha, or a scholar seeking 

an enlightenment?

You are ignoring my words. 

Is this how a man should treat a girl?

It is of no use for me to continue complaining.

You will get sick of my unbearable face.

I will go over to my mother’s room and sleep with her.”

She tries to open the door. 

Mongryong is petrified and holds her skirt.

“Take a seat, honey. Silence is the best when you don’t know.

I kept quiet because if I tell the truth, you will cry.

What you said gave me more reason to want to shed tears. 

So how could I talk to you?”

38. (Chunhyang is Joyful.) Chunhyang is delighted to 

hear that Mongryong’s father is promoted to a 

position in Seoul.

[Aniri] It is not fun for Chunhyang to watch Mongryong weep. 

How could that be pleasing to her?

She stands up behind him and wipes his tears with the lower 

edge of her skirt.

“Be silent if I don’t know? What is it that I don’t know? I feel 

restrained. Talk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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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1147) 당상하야1148) 내직1149)으로 올라가

시게 되었단다.” 

춘향이 좋아라고, “아이고, 그럼 댁에 경사 났소그려. 나도 한양 가겠

구만요.”

[중모리] “내 평생의 원일러니, 이제 한양 가겄구나. 

여보시오, 도련님! 너무 좋아 우시니까?1150) 

남원 땅 백성들은 명관1151)을 잃사오니 원통타 허려니와, 

댁으로는 경사온디, 도련님 허실 도리 춤추기는 옳거니와, 

우시는 일이 웬 일이오? 이 눈물이 웬 일이오?”

39. (같이 가지 못할 사연) 춘향이 따라가겠다고 하자, 이도

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

[중중모리] “옳제, 인제 내 알었소. 도련님 올라가시면, 내 아니 갈까 

그러시오? 

여필종부1152)라 허였으니, 천 리 만 리 어디라도 도련님을 따러가지. 

건장헌1153) 두패 교군1154) 밤낮 없이 올라가서, 

남대문 밖 칠패거리1155) 유벽1156)헌 데 쥔1157) 정허고, 

도련님께 소식커든, 도련님은 나귀 타시고 가만가만히 나와겨서,1158) 

우리 둘이 만나본 연후에 날 다리고1159) 입성1160)하여, 

일가댁 협실1161)이나 단정한 초가에나 내 거처를 정한 후에, 

도련님 엄부형시하시라1162) 자주 다닐 수는 없을 테니, 

한 달에 두 번씩만 다니시며 

글 공부 힘써 허여, 귀가댁에1163) 장가들고, 

벼슬길 높이 허여 외방1164) 출입을 다니실 제, 날과 함께 다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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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hyang, the magistrate is promoted to a high posi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in Seoul.”

Chunhyang is delighted. “Good! Congratulations to your family. 

I will go to Seoul too.”

[Jungmori] “It has been my longtime wish to live in Seoul.

Sir, are you weeping because of extreme happiness?

People in Namweon will be disappointed to lose a good official.

However, his promotion is good for your family. You should 

dance with joy.

Why are you sobbing? What are your tears for?”

39. (Reason for Not Going Together) Chunhyang says 

she will follow him. He tells her the reason why 

that is impossible.

[Jungjungmori] “I see now. You wept because you were afraid 

I would not follow you.

A woman should follow her man. So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Strong men will take turns day and night to carry me on a carriage.

I will stay in a quiet place outside the South Gate for a while.

If I send you a letter, you will come to me warily on a donkey.

After we see each other, you will take me into the castle.

I will live in a small room of one of your relatives or in a decent 

straw-roofed house.

Your father is a strict person; therefore, you can’t come to my 

place often.

You will see me twice a month.

You will study hard and marry a woman from a noble family.

You will be a high official and will be taking official trips to 

different provinces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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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썩고 뼈가 사라진들 그 정곡1165)이 어떠겄소?” 

도련님 속이 더욱 답답허여 두 손으로 낯을 싸고, 

“아이고, 속 타 나 죽는다! 그리도 못 허지야. 

네가 만일 올라오면 만나보니 좋지만, 

너를 어디 숨겨두고 남 모르게 왕래헐 제, 

하나 알고, 둘이 알어 차제전파1166) 되거드면, 

오입쟁이들이 이 말 듣고 기생으로 내어세면,1167) 

내 아무리 양반인들, 내 계집이니 그리 말라 누구를 붙들고 말을 

허며,

오입쟁이 서울 법은 새로 구실 드는 기생1168) 서방 한번 내어세면, 

죽기는 쉽거니와 마란 말은 못허는 법이니, 그런 말도 허지 마라.”

40. (사생결단) 춘향이 이별이란 말을 듣더니, 사생결단을 

하려 든다.

[아니리]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별이란 

말씀이오?

내가 도련님 따러 서울 갈 수도 없고, 

도련님이 나 때문에 여그서1169) 사실 수도 없고,

이별허잔 말씀이오그려?”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양반의 법은 무슨 법인지, 

사또님 분부 내에 양반의 자식이 외방1170)에 나와 작첩1171)하여 갔단 

말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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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be happy even if my flesh rots and my bones break.”

Mongryong feels more suffocated and covers his face with his 

hands.

“I feel like my heart is burning. I can’t do that.

If you come with me, it will be good to have you around.

But I’ll have to always see you secretly. 

Our relationship will soon become a rumor spreading around.

Lustful men will treat you as a courtesan.

Even though I am a high class man, I cannot stop them from 

thinking that way just because you are my woman.

Once a man is regarded as the husband of a new courtesan by 

lustful men in Seoul, 

it is much easier for him to die than to stop them. So don’t say 

that you will follow me.”

40. (Desperations) Upon hearing about parting, Chunhyang 

becomes desperate.

[Aniri] Upon listening to Mongryong, she says, “Okay, so this 

is farewell then? 

I can’t follow you to Seoul.

You can’t live here because of me. 

So all this means goodbye then?”

“I don’t think this will be a permanent separation. 

But a law of the high class holds that 

if a son of a magistrate comes back to Seoul with a mistress 

from a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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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172) 참여도 못허고, 과거도 못 보고, 장가도 못 가고 노도령1173)

으로 늙어 죽는 법이라니, 

지금은 섭섭허나 아마도 훗기약1174)을 두는 수밖에 도리가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고 면경1175) 체경1176)을 쳐부셨다 허나, 

왼갖 예의를 아는 춘향으로 그랬을 리도 없으려니와, 

사람이란 본래 너무 엄청난 말을 들으면 기색1177)이 먼저 달러지는 법이라,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얼굴빛이 변하는디,

[진양조] 분같은1178) 얼굴은 저절로 숙여지고, 

구름같은 머리 가닥 세사1179)로 흘러지고,1180) 

앵도같이 붉은 입술 외꽃같이 노래지고, 

샛별같은 두 눈을 동튼 듯이 뻔히 뜨고, 

도련님만 무뚜뚜름이1181) 바라보며, 

말 못허고 한숨만 쉬더니마는 

얼굴이 방재사색1182)이라. 

도련님이 겁이 나서 춘향 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이 사람 죽네. 춘향아, 정신 차려라. 

내가 간다 해도 아주 가는 게 아니다. 정신 채려라, 춘향아!” 

춘향이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지금 허신 그 말씀이 참말이오, 농담이오? 

이별 말이 웬 말이오? 답답허니 말을 허오. 

작년 오월 보름날에 소녀 집을 나와겨서,1183) 

도련님은 저기 앉고, 춘향 나는 여기 앉어, 

천지로 맹세허고, 일월로 증인을 삼어, 상전이 벽해 되고,1184) 벽해가 

상전이 되도록1185) 떠나 사지 마잤더니, 

말경에1186) 가실 때는 뚝 떼어 버리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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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cannot bow in a family shrine, can’t take the state exam, can’t 

marry, and should grow old unmarried.

To our disappointment, we cannot but wish for a possible future 

reunion.”

Upon hearing this, Chunhyang is said to have broken small and 

large mirrors.

But being a decorous person. She must not have done it.

In addition, such terrible news will surely change a person’s 

facial expression. 

After listening to Mongryong, Chunghyang’s facial look changed.

[Jinyangjo] She lowers her beautiful face.

Her hair resembling clouds becomes dishevelled. 

Her luscious red lips become yellow.

She opens her two eyes wide like the rising sun.

She gives Mongryong a vacant look.

She says nothing and lets out a sigh.

Her face looks as if she would die soon.

Mongryong becomes scared and embraces her neck. 

“Oh my god. Chunhyang is dying. Don’t die on me.

I am leaving. But I am not leaving for good. Wake up, 

Chunhyang!”

Chunhyang manages to gain consciousness “Alas, honey! My 

darling! Sir! Master!

What did you say? Is what you just said true? Or is it a joke?

Why does farewell befall us? Tell me why.

You came to this house one night on the full moon last May. 

You sat over there. I sat over here.

You pledged on heaven and the earth with the sun and the 

moon as our witnesses that you would not leave me 

forever.

But in the end, you heartlessly pushed m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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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청춘1187) 젊은 년이 독수공방1188) 어찌 살으라고? 

못허지! 못허여!1189) 공연한 사람을 사자사자 조르더니, 

평생 신세를 망치오그려. 

향단아! 안방에 들어가서 마나님께 여쭈어라. 도련님이 떠나신다니, 

이놈의 노릇을 어찌를 헐끄나. 

사생결단1190)을 헐란다. 마나님을 오시래라.”

41. (춘향모 포악) 춘향모가 사정을 알아차리고, 한 편으로 

춘향을 꾸짖으며, 한 편으로 이도령을 책망한다.

[아니리] 그 때여 춘향 모친은 초저녁잠 많이 자고, 한밤중에 일어나 

담배 피워 입에 물고, 

무슨 일을 허랴는지 이것 뒤적, 저것 뒤적 허고 있을 적에, 

춘향 방에서 울음 소리가 은은히1191) 들리거늘, 

춘향모 익히 아는 체라고,1192)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1193) 허는구나. 

정이 너무 많아도 탈여. 

아, 나도 소시적1194)에 다 지내봤다.” 

이러고 있을 적에, 울음이 장차 길어지니, 

“암만해도, 여, 내가 건너가야 저 쌈1195)이 말려지겄구나, 여.” 

춘향 모친이 싸움 말기러1196) 나오것다.

[중중모리]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어머니 나온다. 

안방에 춘향모 허든 일 밀쳐 놓고, 

상초머리1197) 행주치마 모냥1198)이 없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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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just sixteen. How can I live alone in an empty room? 

I won’t let you go. You asked me to live together. 

But now you are trying to ruin my future.

Hyangdan, go to my mother’s room and tell her that he is 

leaving. 

What should I do from now on? 

I’ll die or have him stay. Have my mother come here.”

41. (Chunhyang’s Mother Goes Angry.) Chunhyang’s 

mother grasps the situation. She scolds Chunhyang 

and reproaches Mongryong.

[Aniri] Meanwhile, Chunhyang’s mother slept early in the 

evening, woke up at midnight, and puts a cigaret on her mouth.

She fumbles around, as if she were trying to do something.

She faintly hears a sobbing from Chunhyang’s room.

She makes an easy assumption.

“Ah, They’re having a lover’s quarrel again!

Having too much love can be problematic. 

I went through the same thing.”

While she thinks of the reason, the crying continues.

“It appears I should go over and stop the fighting.”

She comes out of her room to stop the fighting.

[Jungjungmori] Chunhyang’s mother comes out. She comes out.

She puts aside the work she was doing. 

Her hair and apron are unt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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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 방 영창1199) 앞에 가만히 선뜻1200) 들어서, 귀를 대고 들으니, 

정녕한1201) 이별이로구나. 

춘향 어머니 기가 맥혀, 어간마루1202)에 선뜻 올라 두 손뼉 땅땅, 

“허허, 별 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 일 나. 우리 집에 사람 셋 죽네! 

한 초상도 어디헌디,1203) 세 초상이 웬 일?” 

쌍창문 열떠리고1204) 와락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네 요년아, 썩 죽어라! 이년아, 죽어라! 요년아, 요년아, 요년아, 요년, 

요년 썩 죽어! 

너 죽은 시체라도 저 양반이 지고 가게. 

내가 일상1205) 이르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후회되기가 쉽겄기로, 태과헌1206) 맘 먹지 말고 

여염을 헤아리어,1207) 지체1208)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봉황

같이 짝을 지어, 

내 눈 앞에 노는 양 내 생전에 두고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제. 

마음이 너무 도고허여1209) 남과 별로1210) 다르더니, 잘 되고 잘 되었다.”

딸 꾸짖어 내어 놓고,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아니, 여보시오 도련님. 무엇이 어쩌고 어쩐다고? 

나허고 말 좀 허여보세! 나허고 말 좀 허여 봐! 

내 딸 어린 춘향이를 버리고 간다허니, 무슨 일로 그러시오? 

군자1211) 숙녀1212) 버리는 법,1213) 칠거지악1214)에 범찮으면1215) 버

리는 법 없는 줄을 도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 춘향 사랑헐 적 안고, 서고, 눕고, 자며, 

일년 삼백육십일, 백년 삼만육천일을 떠나 사지 마자허고 주야장

천1216) 어루다,1217) 

말경에1218) 가실 때는 뚝 떼어 버리시니, 

양류의 천만산들 가는 춘풍을 잡어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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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moves to the small window of Chunhyang’s room, listens to 

them, and learns that the commotion is surely about a farewell.

Chunhyang’s mother is struck dumb, steps up on the floor, and 

claps her hands.

“Alas, we are in trouble! A misfortune befell my family, killing 

three people.

Even one death is terrible. Why three deaths?” 

She opens the door widely and runs to her daughter, clenching 

her fists.

“You foolish girl. You should die right now! Die, you foolish 

girl! How stupid of you. Die! 

He might take your body on an A-framed carrier. 

Don’t you remember what I used to say to you?

I said that you would regret if you are greedy.

Marry a common man of a similar social standing with a physical 

look that suits you.

Live happily with him while I am alive. That’ll be good for you 

and me.

But you were arrogant and distinct from others. It serves you 

right.”

After scolding her daughter, she runs to Mongryong.

“Hey sir! What on earth are you saying?

Let’s have a talk. I want to have a word with you.

Are you leaving my daughter? Why are you doing that?

Don’t you know that a husband is not supposed to forsake a 

wife, unless she is morally wrong?

While loving her, you hugged, stood, lied, and slept together.

You said repeatedly that you would not leave her and comforted 

her day and night.

But in the end, you immediately cut off the relationship.

How could even the myriads of twigs of willow seiz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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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 후 녹엽이 되면 어느 나비가 돌아와?1219) 

내 딸 옥같은 화용신1220) 

부득장춘1221) 절로 늙어 홍안이 백수 되면,1222) 

시호 시호 부재래라.1223) 

다시 젊지 못허는 줄 도련님은 모르시오?

도련님 가신 후에 내 딸 춘향 임 기룰1224) 적,

월청명1225) 야삼경1226) 창천1227)의 돋은 달 왼 천하에 다 비춰, 

첩첩수심1228) 어린 것이 가군1229) 생각이 간절, 

초당전1230) 화계상1231)에 이리저리 거닐다 

불꽃같은 시름1232) 상사1233) 심중1234)에 왈칵 나, 

손 들어 눈물 씻고 북녘을 가리키며,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날과 같이 그리는가? 

나의 정을 옮겨다가 어느 님께 고이나?1235)’ 

방으로 우루루 들어가, 입은 옷도 아니 벗고, 외로운 벼개 우에 벽만 

안고 홀로 누워, 

주야 끌끌1236) 우는 게 

병이 아니고 무엇이오?

늙은 어미가 옆에 앉어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어도 아니 듣고, 꾸짖어

도 아니 듣고, 

시름 상사 깊이 든 병 내내 고치들 못허고 원통히 죽거드면,1237) 

육십당년1238) 늙은 년이 딸 죽이고, 사우도 잃고, 

지리산 갈가마귀1239) 겟발 물어다 더진 듯이,1240) 

혈혈단신1241) 이 내 몸이 뉘를 믿고 살으라고? 

못허지, 못해여!1242) 

양반의 자세허고1243) 몇 사람을 죽일랴는가? 못허지, 못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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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ould a butterfly come back after flowers fell down and 

leaves came out?

My daughter is young and beautiful like a flower.

But she will grow old, and her rosy face will become gray.

Time doesn’t come back.

Did it ever occur to you that she could not become a young 

person again?

After you are gone, my daughter will miss you.

The moon will brighten the whole world at night from clear blue 

sky. 

The grief-sticken young girl will pine for her husband.

She will ramble about on the garden of the straw-roofed house.

Anxiety and love will surge up like fire in her mind.

She will wipe her tears and face north. 

‘Does my husband in Seoul miss me as much as I do?

Is he receiving my love and giving it to another woman?’

She’ll get into her room and lie down on a lonely pillow by 

the wall without undressing.

She’ll weep quietly day and night. 

Would you not call that an illness?

Her old mother, sitting nearby, will not be able to stop her 

whether she soothes her or scolds her.

She will not be cured of the deep lovesickness and she will die 

in misery.

The sixty year old woman will lose her daughter and son-in-law.

I will be treated like a worthless old woman.

I have nobody to turn to. Who should I depend on?

That should not happen! 

Do you intend to rely on your high social standing and kill some 

people? No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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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별 탄식) 이도령과 춘향이가 이별을 작정하고 서러

워한다.

[자진모리] 어찌 소리를 질렀던지, 어찌 소리를 질렀던지, 춘향은 놀

래서 웃목1244)으로 가고, 

향단이 놀래서 부엌으로 가고, 개는 놀래서 뒷간1245)으로 가고, 도련

님은 어찌 혼이 났든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아랫목 구석에 가 딱 쪼구리고 앉어,

[아니리] “여보, 장모. 두 말 말소. 내 춘향 다려감세.1246) 

좋은 수가 있네. 내일 내행1247) 앞에 신주여1248)가 올라갈 터이니, 

신주는 모셔내어 내 소매 속에 넣고, 춘향을 여1249) 속에 앉혀 가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 여 속에 신주 든 줄 알지, 

설마 춘향 든 줄이야 알겄는가? 그밖에는 도리가 없네.”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마는, “아이고, 어머니!

양반의 체면 되야 오직 답답허고, 오직 민망허여1250) 저런 말씀을 하

시겠소?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오. 

도련님 내일은 부득불1251) 가신다니 

밤새도록 말이나 허고, 울음이나 실큰1252) 울고 내일 이별헐라요.” 

춘향의 모 기가 맥혀, “엇다,1253) 그년 뱃속 무섭게 유허다.1254) 

네 맘대로 보내고 말고 혀? 네 맘대로 보내야?”

[중모리] “못허지야, 못허지야! 네 맘대로는 못허지야. 

저 양반 가신 후로 뉘 간장1255)을 녹이랴느냐? 

보내어도 각을 짓고,1256) 따러가도 따러가그라.

여필종부가 지중허니,1257) 

늙은 어미는 쓸 데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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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igh of Farewell) Mongryong and Chunhyang 

accept parting and feel sad.

[Jajinmori] Her voice is so loud and fearful that Chunhyang 

moves to a higher part of the room,

Hyangdan runs to the chicken, a dog flees to the bathroom, and 

Mongryong feels terrified. 

His eyes are open wide. He crouches down in a corner of the room.

[Aniri] “All right, my mother-in-law! Stop it. I’ll take Chunhyang 

with me.

I got an idea. Tomorrow, an ancestral tablet is leaving for Seoul 

ahead of my mother.

I’ll put my tablet in my sleeve and place Chunhyang in the 

carriage instead.

They’ll think the tablet is in the carriage. 

They won’t think Chunhyang is in it. That is the only way.”

Chunhyang responds, “My goodness! 

Mother, he is saying that because he has no choice and feels 

embarrassed as a high class man.

Please go back to your room. 

He insists he should leave tomorrow.

I’ll talk with him, cry as much as I like all tonight and part with 

him tomorrow.”

Chunhyang’s mother is speechless. “Gosh, how terribly nice you are!

How can you decide by yourself and let him leave?”

[Jungmori] “No way! I refuse! You can’t do things as you wish.

After he is gone, you’ll trouble me, and my intestines will melt 

down.

You should either leave me or follow him.

A wife should follow her husband. 

An old mother is wort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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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서방을 따러가그라. 

나는 모른다. 너그1258) 둘이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춘향 모친 건너간 이후로 춘향이 새로 울음을 내어, 

일절통곡1259) 애원성에1260) 단장곡1261)을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나 일러 주오. 

동방화계춘풍시에1262) 꽃 피거든 오실라요?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사해 너른1263) 바다가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마두각허거든1264) 오실라요? 오두백허거든1265) 오실라요? 

운종룡 풍종호라,1266) 용 가는 데 구름이 가고, 

범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군1267) 임 가신 곳 백년 소첩1268) 나도 가지.” 

도련님도 기가 맥혀,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고나.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내가 간들 아주 가며, 아주 간들 내가 잊을쏘냐.

옛 일을 모르느냐? 

부수소관첩재오라,1269)소관에 수객1270)들과 오나라 정부1271)라도 각

분동서1272) 

임 그리워 규중심처1273) 늙어 있고, 

정객관산노기중1274)에 관산에 정객1275)이며, 

녹수부용채련녀1276)도 추월강산1277)이 적막헌디, 연을 캐며 상

사1278)허였으니,

우리 둘이 깊은 정도 상봉헐 날이 있을 테니, 

쇠끝같이 모진1279) 마음 홍로1280)라도 녹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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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ollow your husband instead.

I don’t care. I don’t care whether you two live or die together. 

I could careless.”

After Chunhyang’s mother goes over to her room, Chunhyang 

cries again.

She cries plaintively as if her intestines were cut off.

“Alas! Honey! Master! Are you really leaving? 

How about me? When are you coming back?

Tell me when you are coming back. 

Are you coming back when the flowers bloom in the spring?

Are you coming back when the mountain peak becomes flat?

Are you coming back when the wide sea becomes a land?

Are you coming back when a horse gets a horn or when a 

crow’s head becomes white?

A cloud follows a dragon wherever it goes. 

A wind follows a tiger wherever it goes.

As your lifelong wife, 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Mongryong is stunned. “Please Chunhyang, don’t cry. 

My foe is not a human being but the rule of the high class.

Don’t cry, sweetheart. Would I leave you for good? If so, would 

I forget you?

Don’t you remember the old story? 

Husbands in the frontier were kept separated from their wives 

at home in Wu(吳) Country.

The wives grew old alone in their rooms.

It was a difficult journey for the soldiers to come back.

But the wives missed their husbands while picking up lotus roots 

in a blue pond in fall.

We’ll meet again because we love each other.

Your mind is strong. Hold on no matter what hap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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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1281)같이 곧은 절행,1282) 네가 날 오기만 기달려라.” 

둘이 서로 부여안고, 퍼버리고1283) 앉어 울음을 운다.

43. (방자 재촉) 방자가 와서 재촉하니, 이도령과 춘향이 

슬피 울며 이별한다.

[아니리] 이렇듯 울음을 울 적에, 어느덧 동방이 희번히1284) 밝어오니, 

이 때여 내행1285)은 길을 뜨시랴고 내외가 분주헐 제, 

도련님은 아니 들어오니, 

방자 마음 민망1286)허여 춘향 집을 찾어가니, 

도련님은 춘향과 앉어 울음을 우는지라. 

방자 기가 맥혀, 

“여보시오, 도련님. 아니, 무슨 놈의 이별을 밤낮 사흘을 허신단 말씀이오? 

내행은 벌써 길을 뜨시고, 

사또께서는 도련님 찾느라고 야단났소. 어서 가십시다.” 

도련님 하릴없어,1287)

[중모리] 방자에게 붙들리어 정신없이 들어가며, 

“춘향아, 잘 있거라.

내가 지금 올라가면 수이1288) 다려갈1289) 터이니, 모친 모시고 잘 있거라.”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은 올라가시면, 행화춘풍1290) 집집마다 절대가인1291) 좋은 풍

류1292) 낙이망반1293)허실 적에,

날같은 춘향이야 요만큼이나 생각허리?”

도련님 기가 맥혀, “춘향아, 울지 마라. 

천리타향1294) 먼먼 길 임을 두고 내가 간 후, 

한양성중 너룬1295) 곳 옥녀가인1296) 많건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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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change like a bamboo and a pine till I come back.”

They hug each other, sit down, and weep together.

43. (Bangja’s Urge) With the urge of Bangja, Mongryong 

and Chunhyang part each other in tears.

[Aniri] They weep like this, and in no time at all, daylight breaks 

from the east.

Meanhile, Mongryong’s parents are busy, preparing for his 

mother’s departure.

But their son was not with them. 

Bangja feels embarrassed, so he heads to Chunhyang’s house.

Mongryong and Chunhyang are sitting and weeping together. 

Bangja is stunned. 

“Hey master. How can a bid to farewell go on day and night 

for three days?

Your mother already left. 

The magistrate is disconcerted, looking for you. Let’s hurry.”

Mongryong has no choice.

[Jungmori] Mongryong is hurriedly taken by Bangja to his house. 

“So long, Chunhyang.

I’ll go to Seoul and come back for you. Take good care of your 

mother.”

“Woe is me, master! 

Once you go there, you will forget me because you will have 

a good time with the fairest of the fair. 

So how can you even think of me?”

Mongryong is at a loss. “Chunhyang, don’t cry.

I’ll leave my love behind and take a long journey. 

There are many girls in Seoul as beautiful as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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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하나를 잊게 되면, 일일 평균 십이시에 내가 어찌 편헐쏘냐? 

우지 말고 잘 있거라.”

44. (오리정 탄식) 춘향이 술상을 차려 들고 오리정에 나가 

슬피 운다.

[아니리] 도련님 하릴없이 들어가신 후, 

춘향은 도련님을 허망히 보내고 하도 마음이 정처 없어,1297) 

“향단아! 술상 하나 채리어라. 

도련님 가시는데 오리정1298)에 나가 술이나 한 잔 드려 보자.”

[진양조] 술상 채려 향단 들려 앞세우고, 

오리정 동림숲1299)을 울며불며 나가넌디, 

초마자락1300) 끌어다가 눈물 흔적을 씻츠면서,1301) 

잔디땅 너룬 곳에 술상 내려 옆에 놓고, 

두 다리를 쭉 뻗치고 정갱이1302)를 문지르며, 

“아이고, 어쩌리! 이팔청춘1303) 젊은 년이 서방 이별이 웬 일인가? 

내가 이리 사지를1304) 말고, 도련님 말고삐에 목을 매어서 죽고지

고.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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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f I forget about you, how would I feel at ease even for 

a moment?

Don’t cry and take care.”

44. (The sigh at Orijeon Pavilion) Chunhyang takes a 

drinking table to Orijeong Pavilion and sobs in 

sorrow.

[Aniri] Mongryong reluctantly goes back home.

After helplessly seeing him leave, Chunhyang could not calm 

herself down. 

“Hyangdan, prepare for a drinking table for me. 

Let’s go to Orijeong Pavilion and give Mongryong a glass of wine 

on his way to Seoul.”

[Jinyangjo] Chunhyang follows Hyangdan with a drinking table.

She goes through a grove in tears to Orijeong Pavilion.

She pulls up the lower edge of her skirt and wipes out the traces 

of her tears.

The drinking table is put on the wide grass field.

Chunhyang stretches out her legs and massagesher shins.

“Alas! Woe is me! I am just sixteen. Why should I part with 

my husband? 

I shouldn’t live like this. I would rather hang myself on the reins 

of his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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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춘향의 울음소리) 이도령이 춘향의 울음 소리를 듣고 

방자를 보내 사정을 알아보라고 한다.

[아니리] 이리 앉어 설리 울 제,

[자진모리] 내행차1306) 나오랴고 일초 이초 삼초헐 제,1307)나발1308)은 

홍앵 홍앵.

쌍교1309)를 어루거니,1310). 

독교1311)를 어루거니, 쌍교 독교 나온다

마두 병방1312) 좌우 나졸1313)이 쌍교를 옹위하여1314) 구름같이1315) 

나오는디, 

그 뒤를 바라보니, 그 때여 이도령은 비룡같은1316) 노새 등 두렷

이1317) 올라 앉어, 

제상1318) 만난 사람 모양으로 훌쩍 훌쩍 울고 나오는디, 

동림숲을 당도허니, 춘향의 울음소리가 귀에 얼른1319) 들리거늘, 

“얘, 방자야! 저 울음이 분명 춘향의 울음이로구나! 

네가 잠깐 좀 가 보고 오너라!” 

“허허, 도련님 귀도 밝소. 

가보면 뭣 헐 것이오? 

그냥 두고 어서 가십시다.” 

“이 자식아! 사정 모르는 소리 말고, 

말고삐 나를 주고 잠깐 좀 갔다 오너라.” 

방자 충충1320) 갔다오는디, 눈물이 뚝 뚝 뚝 떨어지며, 

“잔디밭을 어찌 긁어 파 놨던지, 

내 질1321)로 한 질이나 되게 파놨습디다.”

“뉘가 그랬드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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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hunhyang’s Bewailing) Mongryong hears 

Chunhyang’s bewailing. He sends Bangja to see 

what is going on.

[Aniri] She bewails like this. 

[Jajinmori] Trumpets are blown to announce the departure of 

his mother’s procession.

They prepare two coaches. 

One is pulled by two horses, and the other by one.

A chief police officer is on a horse. Many minions escort the 

coach of the two horses.

At the end of the procession, Mongryong stands out on a donkey 

which looks like a dragon.

He proceeds in tears as if he met his late grandfather.

He arrives in the grove and faintly hears Chunhyang’s crying 

sound.

“Hey Bangja! That crying sound must be Chunhyang’s! 

Go there and check it out for me!”

“Gee! How sensitive your ears are! 

What should I go there for? 

Ignore her, and let’s go on.”

“You fool! Don’t talk back to me. 

Give me the reins. Now go and check it out.”

Bangja goes and comes back with quick steps, with tears coming 

out of his eyes.

“They dug a hole on the grass field. 

The hole is deep enough to bury a man.”

“Who dug the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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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털을 아드드득 아드득 어찌 쥐어 뜯어 놨던지, 내가 한 짐에는 

쥑인대도1322) 다 못 지겄습디다.” 

“글쎄, 이놈아, 뉘가 그랬드란 말이냐? 말을 좀 해라.” 

“말 안 허먼 모르겄소? 

춘향 아씨와 향단이가 나와 울음을 우는디,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겄습

디다.”

46. (신표 교환)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주를 마시고, 신표를 

주고받는다.

[중모리] 도련님이 이 말 듣고 말 아래 급히 내려, 

우루루루루루루 뛰어가서 춘향의 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이게 웬 일이냐? 

네가 천연히1323) 집에 앉어 잘 가라고 말을 허여도 내의 간장이 녹을 

텐디,

번화 네거리 쩍 벌어진 데서 네가 이 울음이 웬 일이냐?”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그려.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나를 아주 죽여 이 자리에 묻고 가면 영 이별이 되지마는,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향단아. 술상 이리 가져오너라.” 

술 한 잔을 부어 들고, 

“옛소,1324) 도련님, 약주 잡수.1325) 

금일송군수진취1326)니, 술이나 한 잔 잡수시오.” 

도련님 기가 맥혀, 

“천하1327)에 못 먹을 술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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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tore their hair so much in a pile that even I can’t carry 

it at a time even if I were threatened to be killed.”

“You villain! I asked you who dug the hole. Answer my 

question.”

“Wouldn’t you know unless I tell you? 

Chunhyang and Hyangdan are bewailing so plaintively that a 

human being can’t watch or listen to them.”

46. (Exchange of Tallies) Mongryong and Chunhyang 

drink the farewell wine and exchange tallies.

[Jungmori] After hearing this, he jumps off a horse.

He runs to Chunhyang quickly and gives her a hug.

“What are you doing here, honey?

Even if you coldly said goodbye to me at home, my intestines 

would still liquify.

Why are you crying openly in this crowded place?”

“Alas, my honey! You are really going! 

What should I do if you leave?

You can bid farewell to me, if you kill and bury me here. 

If I remain alive, you must not go.

Hyangdan, bring the drinking table here.”

She fills a glass with wine.

“Here you are, master. Drink it.

Today, my love leaves, so let’s have a drink.”

Mongryong is struck dumb. 

“This is the worst drink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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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환주1328)는 먹으려니와, 

이별허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살어서 무엇허리?” 

“이 술이 이별주가 아니라, 후일 상봉 언약주1329)니, 술이나 한 잔 

잡수시오.”

삼배1330)를 자신 후에 대모 색경1331)을 내어주며,

“아나, 춘향아, 신표1332) 받어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천만 년이 지나간들 변헐 리가 있겠느냐?”

춘향이 지환1333) 한 짝 벗어, 

“옛소, 도련님, 지환 받으오. 

옥환 일매1334)는 유시소롱1335)이라, 

소첩의 굳은 마음 지환빛과 같사오니, 

이토1336)에다 묻어둔들 변헐 리가 있으리까? 

깊이깊이 갊아두고1337) 날 본 듯이 두고 보오.” 

서로 받어 품에 넣고, 

둘이 서로 꼭 붙들고 떨어지지를 못허는구나.

47. (이별) 방자가 갈 길을 재촉하는 가운데, 춘향과 이도령

이 서럽게 울며 이별한다.

[아니리] 방자 보다 답답허여, “여보시오, 도련님. 

점잖허신 도련님이 이별을 허실랴먼, ‘춘향아 잘 있거라, 도련님 잘 

가시오.’ 

그 두 마디만 허여도, 그 속1338)이 천지위랑장만물1339) 속인디, 

어쩐 놈의 이별을 어제 저녁때부터 어제 밤 오늘 낮까지, 밤낮 사흘을 

허신단 말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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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have a nuptial drink. 

After I have a farewell drink, for what reason should I live?”

“This is not a farewell drink, but a drink of promise to meet 

again. So drink it.”

After drinking three glasses, he takes out a mirror made of turtle 

back.

“Here you are, honey. Take this tally.

A man’s mind is as clear as a mirror. 

How could it change even after ten million years?” 

Chunhyang pulls out her ring. 

“Here you are, master. Take this ring.

I used to play with this jade ring during my childhood.

My mind is as fixed as the color of this ring.

How could it change even if bury it in mud?

Keep it in a deep place and look at it as if it were me.”

They putt the tallies to their chests.

They hug each other tightly and refuse to part from each other.

47. (Farewell) While Bangja urges him to hurry, 

Chunhyang and Mongryong bid a farewell in 

plaintive tears.

[Aniri] Bangja was watching them and becomes impatient. “Hey 

master! 

A farewell that suits a decent gentleman like you is ‘Chunhyang, 

so long. Master, goodbye.’

The two sentences are enough. The few words say it all.

What kind of parting takes so long? You have been doing this 

day and night for thre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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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춘1340)에 떠나신대도, 떠나는 날은 평상1341) 이럴 터이니, 

뚝 잡어 떼어버리고 어서 좀 가옵시다.”

[중모리] 도련님이 하릴없어 말 우에 올라앉으며, “춘향아, 잘 있거라.”

춘향이도 일어나서 한 손으로 말고삐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등자1342) 디딘 도련님 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한양이 머다 말고, 

편지나 종종 허여 주오.” 

말은 가자 네 굽을 치는디, 임은 꼭 붙들고 아니 놓네.

[자진모리] 저 방자 달려들어, “이랴!” 

툭 차 말을 몰아,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다랑 훨훨 

넘어갈 적, 

그 때여 춘향이는 따러갈 수도 없고, 

높은 데 올라서서 이마 우에 손을 얹고, 도련님 가시는 데만 무뚜뚜름

이1343) 바라볼 적, 

가는 대로 적게 뵌다.

달만큼 보이다가, 별만큼 보이다가,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종1344) 고개 아조1345) 깜박 넘어가니, 

“아이고, 우리 도련님 이제는 그림자도 못 보겄구나!”

48. (춘향 탄식) 춘향이 주저앉아 울음을 울자, 향단이와 

춘향모가 달래어 집으로 돌아간다.

[중모리] 그 자리에 퍼썩1346) 주저앉어, 

“아이고, 이 일을 어쩔끄나. 

가네, 가네 허시더니 이제는 참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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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you leave next spring, a parting day would still look 

like this.

Please push her off. Let’s go in a hurry.”

[Jungmori] Mongryong reluctantly gets on the horse. “Take care, 

Chunhyang.”

Chunhyang also stands up and holds the reins with one hand.

With the other hand, she holds his leg on a stirrup.

“Alas, master! Don’t take Seoul to be far. 

Please write me a letter now and then.”

The horse moves its legs to go. But she won’t let it go.

[Jajinmori] Bangja jumps in. “Giddy up!”

He kicks the horse to move. The horse walks away as the bell 

on it make sounds.

Meanwhile, Chunhyang can’t follow Mongryong now.

She moves to a high place, puts her hand on her forehead, and 

looks at him from a distance.

As he rides farther, he becomes smaller.

He looks like the moon, a star, a butterfly, a sparks, 

Mongryong goes over the last pass quickly.

“Alas, master! I can’t even see your shadow now!”

48. (Chunhyang Sighs.) Chunhyang plumps down and 

weeps. Her mother and Hyangdan console her and 

go back home.

[Jungmori] Chunhyang slumps down on the spot.

“Oh no! I am really in trouble. 

He said he would go. Now he is really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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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세를 어찌 허리? 

집으로 가자허니, 우리 도련님 앉고, 눕고, 놀던 데와 옷 벗어 걸던 

데며, 

오르내려 신 벗든 데 생각나서 어쩔끄나. 

죽자허니 노친1347)이 계시고,

사자허니 고생이라. 

죽도 사도 못 허는 내 신세를 어찌허면 좋단 말이냐?” 

이리 앉어 울음을 울 적, 향단이도 옆에 섰다 춘향보다 더 설리1348) 

우는디, 

살망스럽게1349) 울음 운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웃음소리를 언제 

듣고, 

장난허는 형용을 언제 볼끄나. 

내 마음이 이럴진대, 아기씨1350) 처분은 오직허리. 

아기씨, 그리 마시오. 도련님이 잊을 양반 아니오니, 

한 때 보지, 못 보리까? 아가씨!” 

춘향 마음 더욱 산란허여, “엇다,1351) 얘야, 듣기 싫다. 

나도 그런 줄은 안다마는, 

우선 아니 답답허냐?”

그 때여 춘향 모친 아무리 기다려도 춘향이가 아니 들어오니, 

동림숲을 찾어나가 

만단으로1352) 개유1353)헌다. 

“악아, 춘향아, 들어가자. 

늙은 어미를 생각잖고, 어쩔라고 이러느냐?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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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ill become of my fate? 

At home, I will be reminded of him by the places where he 

sat, lied, played, hung his clothes, 

stepped up and down and took off his shoes.

I can’t die because of my old mother. 

I can’t live because of my tribulations.

I can neither die nor live. What should I do now?”

While Chunhyang bewails like above, Hyangdan, standing 

nearby, cries more plaintively.

Hangdan bewails louder. “Oh, master! When will we hear your 

laughter again?

When will we see you play again?

That is how I feel. I can tell how you would feel.

Ma’am, don’t cry. He is the last man to forget about you. 

Why would we not see him again, damsel?”

Chunhyang is all the more distressed. “Goodness! Hey stop it.

I know what you are saying. 

But don’t I have a reason to be upset?”

In the meantime, Chunhyang’s mother anxiously waits for 

Chunhyang in vain.

She looked for her in the grove. 

She persuades her in many ways.

“My baby! Chunhyang! Let’s go home. 

Be considerate of me. Why act like this? 

Let’s hurry back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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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춘향 탄식) 춘향이 집에 돌아와 이도령이 되돌아온 꿈

을 꾸고 허망해 하며 탄식한다.

[아니리] 춘향은 절행1354)만 장헌1355) 것이 아니라, 효성이 또한 지극

헌 사람이라, 

모친 말씀 거역치 못하여 집으로 돌아올 제, 

[진양조] 비맞은 제비같이 갈 지 자 비틀걸음1356) 울며불며 들오더니, 

저희 모친은 안방으로 가고, 저는 제 방으로 올라와 방 가운데 주저

앉어,

“아이고, 허망허여! 도련님 만나기를 꿈 속에 만났든가? 이별이 꿈일

런가? 

꿈이거든 깨어주고, 생시거든 임을 보세. 

향단아, 발 걷고 문 닫혀라. 

침상편시춘몽중1357)에 꿈이나 이루어서, 

가시는 도련님을 몽중1358)에나 상봉허지,

생시에는 못 보겄구나.” 

벼개 우에 엎드러져, 

모친이 알까 염려 되어 크게 울든 못허고, 속으로 느껴1359) 울며, 

“아이고, 어쩌리! 우리 도련님 어디만큼 가셨는고? 

어디 가시다 주무시는가? 

앉었는가, 누웠는가? 진지를 잡수었는가? 

날 생각고 울음을 우는거나?1360) 

아이고, 언제 보리?” 

이렇듯이 울음을 울 적, 밤 적적 깊어지니 홀연히1361) 잠이 들어 

비몽사몽간1362)에 도련님이 오시난디,1363) 가시던 그 맵시로,

청사1364) 도복1365) 홍띠1366)를 띠고, 만석당혜1367)를 끌면서 충충

충1368)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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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hunhyang Laments.) Chunhyang comes back 

home, dreams of Mongryong’s return and laments. 

[Aniri] Chunhyang is a person not only faithful to her husband 

but also nice to her parent.

She can’t disobey her mother, so she comes back home.

[Jinyangjo] Chunhyang staggers back home in tears like a 

swallow soaked by the rain.

Her mother goes in her room. She goes in her room and slumps 

down in the middle.

“Alas! How futile my life is! Did I meet him in a dream? Was 

the farewell a dream?

If it was a dream, let me wake up. If it was real, let me see 

him.

Hyangdan, fold the blind and lock the door.

I wish to have a sweet dream while lying on a pillow.

I can meet my darling only in a dream.

I can’t see him in reality.”

She rest her head on a pillow. 

Afraid that her mother might hear her cry, she weeps quietly.

“Alas, my darling! Where would he be now on his way? 

Is he dropping by somewhere to sleep in? 

Is he sitting or lying? Did he have a meal?

Is he sobbing and thinking about me? 

Alas! When can I see him again?”

Chunhyang weeps like above late into night and suddenly falls 

asleep.

In a trance, Mongryong comes back in the same costume as he 

left.

He comes in with large and fast steps, wearing a blue silky coat, 

a red belt, and leather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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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 방 문고리 잡고 지긋지긋1369) 흔들며, 

“춘향아, 잠 자느냐? 내 왔다. 문 열어라.” 

이삼차1370) 부르도록 대답이 없으니, 

“계집이라 허는 것이 무정한 것이로구나. 

나는 너를 잊고 가지를 못허여, 

가다가 회정1371)을 허였는디, 

너는 그새에 나를 잊고 잠만 저리 깊이 자니, 

잘 살어라. 나는 간다.”

충충충 나가거늘, 

춘향이 꿈이라도 반가워 깜짝 놀래 일어나서, 

닫은 방문을 펄쩍 열고 바라보니, 

도련님 청중치막1372) 자락은 바람결에 흩날리고, 담뱃불이 번쩍번쩍

허거늘, 

도련님을 붙들어 볼 줄로1373) 우루루루루 뛰어나가 보니, 

도련님은 간 곳 없고, 청중치막도 흔적이 없고, 파초 잎만 너울너울. 

담뱃불도 흔적이 없고, 반딧불만 번쩍이네그려. 

그 자리에 퍼썩1374) 주저앉어, 

“아이고, 허망허여! 꿈아, 무정헌 꿈아. 

날과1375) 무삼1376) 원술르냐.1377) 

오시던 님을 붙들어 두고, 잠든 나를 깨워 주지.” 

방으로 들어가 촛불로 이웃 삼고, 

고서1378)로 벗을 삼어 긴 밤을 새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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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holds and touches the door ring softly. 

“Chunhyang, are you sleeping? I am here. Open the door.”

He calls her a few times, but there is no answer. 

“A woman is heartless.”

I couldn’t forget and leave you. 

So on my way to Seoul I turned back.

But you forgot me already and sleep soundly like that. 

Take care. I am leaving.”

He goes out quickly. 

Chunhyang gets up, glad and surprised even in the dream.

She opens the closed door widely. 

She sees the lower edge of his coat flutters in the wind and his 

tobacco sparkles. 

She runs out quickly, believing that she could hold him.

But he is gone. There isn’t a trace of his coat. Only plantain 

leaves flap.

Also gone is the tobacco light. Only a firefly sparkles.

She slumps down on the spot. 

“Gee! What a sad and heartless dream!

Dream, are you my enemy? 

You should have held my love and woke me up.”

She goes back in her room. 

She stays up all night, reading old books by the candle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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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사가) 춘향이 지난 일을 생각하며 이도령을 그리워

한다.

[중모리]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열흘 가고, 한 달 가고, 

날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낼수록이 님의 생각이 뼛속에 든다. 

도련님 계실 때는 밤도 짤루어1379) 한일러니, 

도련님 떠나시던 날부터는 밤도 길어서 원수로고나.

도련님 계실 적에 바느질을 허량이면,1380) 

도련님은 책상 놓고, 소학,1381) 대학,1382) 예기,1383) 춘추,1384) 모

시1385) 상서1386) 백가어1387)를 역력히1388) 외어가다, 

나를 흘끗 돌아보고 왈칵1389) 뛰어 달려들어, 

나의 목을 부여안고, 

‘얼씨구나, 내 사랑이지.’ 허든 일도 생각이요,

그 중 더욱 간절헌 게, 이별허기 며칠 전의 주련1390) 한 장 쓰시

기에,

‘시련유죽산창하에 불개청음대아귀를’1391) 

붙여 두고 보자기에 

심상히1392) 알었더니마는, 

이제 와 생각을 허니 이별을 당헐라고 시참1393)으로 쓰셨든가? 

임의 생각이 간절허네. 

춘풍도리화계상1394)에 꽃만 피어도 임의 생각, 

야우문령단장성의1395) 비 죽죽 와도 임의 생각, 

원암상노송정의 쌍비쌍쌍1396) 저 뻐꾹새는 이리로 가며 뻐꾹, 저리로 

가면서 뻐꾹 뻑뻐꾹 뻐꾹 울어도 임의 생각이 간절허고,

추절1397) 가고 동절1398)이 오면, 명사벽해1399)를 바래보고 뚜루루루

루 낄룩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에도 임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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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Lovesick Song) Chunhyang reflects on old days 

and misses Mongryong.

[Jungmori] Time passes by: one day, two days, ten days, and a month.

As a day, a month, and a year pass, the thought about him 

permeates into my bone.

When he was with me, I felt sad about our short night.

Since the day he left, the long night became my enemy.

When he was with me, I did a needlework.

On a table he clearly read classic books: Xiaoxue(小學), Daxue

(大學), Chunqiu(春秋), Shijing(詩經), Shujing(書經), and Zhūzi 

Baijia(諸子百家)’s Words.

He quickly looked at me and swiftly approached me.

He would put his arms around me. 

‘Oh Chunhyang, you are my love.’ I remember those things.

The thing I remember the most is the poem he wrote a few 

days before he left.

‘Only bamboos which have been waiting for me did not changing.’

He wanted it to be posted. 

I didn’t give much importance to it.

Looking back, did he write the poem to foreshadow the 

farewell? 

I miss my love badly.

I would miss my love whenever plum and peach trees blossom 

in the spring wind.

When it rains at night, a sad thought crosses my mind, ripping 

my insides apart.

I long for my love when a pair of cuckoos sing here and there, 

flying over a pavilion on a rock and by an old pine tree,

When winter comes after fall, I pine for my love, seeing the clear 

sand and the blue sea, and hearing wild geese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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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어 생각, 누워 생각, 생각 그칠 날이 없어 

모진 간장1400)에 불이 탄들, 

어느 물로 이 불을 끌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리 앉어 울음을 울며, 세월을 보내는구나.

51. (신연맞이) 새 남원부사 변학도의 화려한 부임 행차가 

서울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다.

[아니리] 그 때여 남원부사는 한 등,1401) 두 등, 여러 등내1402)를 거쳐 

칠팔 년이 지나갈 제, 

또 고쳐1403) 내려오신 배,1404) 

이번에는 어떠한 분이 내려오시는고 허니, 서울 남산골 변학도 씨라

는 양반인디, 

탐1405) 많허고, 호색허고,1406) 싸납고, 독헌지라. 

행신1407)이 이런고로1408) 간 곳마다 봉변이로되, 

형세1409)가 장안1410) 갑부인고로,1411) 

좌청우촉1412)허여 남원부사를 또 얻어 헌 바, 

이번에는 남원에 성춘향이 만고일색1413)이란 소문을 듣고, 

춘향 때문에 남원부사를 서둘렀는디, 

어서 가서 춘향 볼 욕심에 마음은 장히1414) 급허지마는, 

사또의 행차라 점잔을 빼느라고, 진양조로 내려오든 것이었다.

[진양조] 신연1415) 맞어 내려 온다. 

신연 맞어 내려올 제, 별련1416) 맵시 장히 좋다. 

모란 새김1417) 완자 창1418) 네 활개 쩍 벌려,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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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ting or lying, I can’t get him off my mind, not even for a day.

I feel as if my intestines are burning. 

How can I put out the fire?

Oh, how miserable my life is!”

She spends time by sitting and sighing like this.

51. (Bringing) A splendid procession of the new 

magistrate of Namweon, Mr. Byeon, comes down 

from Seoul.

[Aniri] Meanwhile, several officials held the position of the 

magistrate of Namweon over the past several years.

Another new magistrate arrives.

Let me tell you about the magistrate. This time, he is Mr. Byeon 

from Namsan Village in Seoul.

He is greedy, lustful, ferocious, and tough.

Due to his character, he causes trouble wherever he goes.

He is the richest man in Seoul.

He became the magistrate by lobbying here and there.

Before becoming a magistrate, he heard a rumor that Chunhyang 

is a rare beauty.

He hurriedly became the magistrate of Namweon because of 

Chunhyang.

The new magistrate feels anxious to see her as soon as possible.

However, he comes down at a slow pace and pretends to be 

as dignified as a real magistrate.

[Jinyangjo] He is escorted by his staffs from Seoul.

When he is escorted to Namweon, he is in a majestic coach.

A peony blossom and a swastika are engraved on the four open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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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 마부 유량달마1420) 덩덩그렇게1421) 실었네. 

키 큰 사령1422) 청창옷1423) 뒷채잽이1424)가 힘을 주어 별련 뒤 따

렀네.

남대문 밖 썩 내달아, 칠패1425) 팔패1426) 청파1427) 배다리1428) 지내 

애고개1429)를 넘었구나.

좌우 산천 둘러보니, 화란춘성1430) 만화방창1431) 버들잎 푸릇푸릇 양

류청청1432) 녹수진진1433) 만산화 경 좋은디1434) 흐늘거리고1435) 내

려온다. 

이방 수배1436) 형리1437) 통인1438) 급창1439) 나졸1440)이 옹위1441)하야,

권마성1442) 벽제 소리1443) ‘쩍 쿵’, 

고동1444)은 ‘뛰’, 나발1445)은 ‘홍앵’. 

태고적1446) 밝은 날의 요순적1447) 닦은 길로 

각차비에1448) 말을 타고 십리허1449) 닿었는디, 

“마부야! 네 말이 좋다 말고, 내 말이 낫다1450) 말고, 

경마손1451) 높이 들어서 채질1452) 척척 굽일어,1453) 

일시 마음을 놓지 말고 급급히1454) 저어거라.1455) 

남원 육백사십 리를 몇 날 갈 줄을 모르겄구나.”

52. (신관사또 도임 행렬) 신관사또 도임 행렬이 무척 호화

롭다.

[중모리] 신관 사또 급헌 마음 행차를 재촉헌다. 

교군1456) 마부 영을 듣고 걸음을 재쳐1457) 내려갈 제,

[자진모리] 신연 급창1458) 거동1459) 보소. 

키 크고, 길 잘 걷고, 맵수1460) 있고, 어여쁘고, 영리한 저 급창

김제 망건1461) 대모 관자1462) 자지당줄1463) 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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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ach is magnificently high and held by the best horse.

The coach is followed by tall workers in a formal attire carrying 

the vehicle.

They go past the South Gate, the seventh avenue, the eighth 

avenue, Baedari Bridge, and Ae Pass.

On the left and right of the slow procession are a flowery 

military wall, growing plants, green willows, a blue stream, and 

flowery mountains.

The coach is escorted by junior officials, prison officers, menials, 

servants, and minions.

They yell to people on the street, “Step back!”

A shellfish instrument and a bugle are played.

The road was made a long time ago during the good times.

Each coach is on a horse and has arrives at a place of four 

kilometers away from Namweon.

“Coachman, don’t say other’s horse is better than yours.

Lift up your hand high and whip the horse repeatedly.

Do not stop, not even for a moment; run fast.

We don’t know how many days it will take to travel 256 

kilometers to Namweon.”

52. (Arriving Procession of the New Magistrate) The 

arriving procession of the new magistrate is splendid.

[Jungmori] The new magistrate is impatient, pressing for the 

procession to move fast.

With his command, the vehicle carriers and the coachmen walk faster.

[Jajinmori] Behold a servant in the procession.

He is tall, walks well, looks good, is handsome, and is smart.

A ring and a purple string are attached on his head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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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양태1464) 평포립1465) 갑사 갓끈1466) 넓게 달아 한 옆 지울

어1467) 비슷1468) 쓰고, 

보라 동옷1469)에 방패 철릭1470) 앞자락 맵시 있게 뒤로 돌려 잡어매, 

비단 쌈지 전주머니1471) 은장도 비슷1472) 차고, 

누비 바지1473) 삼승 버선1474) 사날 초신1475)을 얽어 신어, 

결백한1476) 장유지1477)로 초록 대님에 거드러졌다.1478) 

좌우 급창이 청장줄1479) 검쳐잡고1480) 활개 훨훨, 

종종걸음치며,1481) “이놈 저놈 나지 마라.1482)” 

전배1483) 군로1484) 호사1485) 보소. 

들1486) 너른1487) 벙거지1488) 남일광단1489) 안 올려1490) 날랠 용 

자1491) 떡 붙여, 

둥근 깃 채공작미,1492) 주먹같은 밀화주1493)며 북포깃1494)을 달었고,

성성전1495) 정도리1496) 양 귀 밑에 가 빛났네. 

천은 매기,1497) 검은 등채,1498) 삼색 수건 달아서 바람결에 펄렁. 

소리 좋은 왕방울1499) 걸음 따라서 왱기렁 쟁기렁. 

꼭두부채빛1500)은 햇빛에 번쩍번쩍. 

위엄을 돋우어서 “에이찌루어!”

통인 한 쌍 착전립1501) 마상태1502) 그뿐이로다. 

경기 충청도 지내여, 

전라감영을 들어가 객사1503)에 염문1504)허고, 영문1505)에 얼풋1506) 

다녀1507)

노구바우1508) 가 중화허고,1509) 오수역을 다다르니, 

집사1510) 나서 지경포1511) 꿍. 

별감1512) 일인, 감색1513) 일인 부검1514)을 올리거늘, 

“골로1515) 대령허라.” 

천파총1516) 좌수1517) 별감 수교1518)까지 후배1519)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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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ilky strings are connected to a flat area of his hat made 

of hemp. He wears it askew.

The front parts of his purple coat and military uniform are tied 

beautifully in the back.

He obliquely wears a silky fur bag and a silver knife. 

He also wears quilted trousers, cotton socks, and straw shoes.

A thick white oily paper clings to his green ankle bands.

Servants on the left and right wield blue insignia strings.

They walk with short and quick steps. “You, stay back.”

Look how gorgeous the servants and prison officers look!

A shiny blue silky lining is inside a large fur hat on which the 

word ‘brave’ is fixed. 

They are decorated with a peacock’s tail feather, a big amber, 

a white heron’s soft feather.

Wide bands made of orangutan’s hair shine under their 

ears.

A handkerchief of three colors on a silver handle of a black whip 

flutters in wind.

A big bell makes good sounds along with footsteps.

A fan faintly shines in the sun.

One prison officer firmly says, “Get out of the way!”

A couple of menials on a horse wear a military hat.

They pass through Gyeonggi and Chungcheong Provinces.

They briefly stop by the government office of Jeolla Province 

and report to the governor.

They have lunch in Nogubau region and arrive at Osu region.

A junior official greets the procession with a sound of a cannon.

Two junior officials present an account book.

“Give the account book to me at the office.”

The magistrate is followed by military officers, junior officials, 

and village ch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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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방1520) 집사 거동 봐. 

외올 망건1521) 추어1522) 맺어 대모 관자, 자지당줄, 앞을 맺어서 졸라

매고, 

세모립1523) 금파 갓끈1524) 호수립식1525) 옳게 붙여 게알 탕건1526)을 

받쳐 써, 

진안 항라1527) 자락 철릭,1528) 진자지1529) 대구띠1530)에 

전령패1531) 비식1532) 차고 흐늘거리고1533) 내려온다. 

전배 나장1534) 호사 보소. 

통영갓1535)에다 흰 깃 꼽고, 

왕자 덩크래1536) 방울 차1537) 

일산1538) 앞에 갈라 서,

홍우섭수1539) 주장 곤장1540) 홍금1541)을 번듯 들어, 

“이놈, 저놈, 게 앉거라!” 

삼십 명 기생들은 채의 단장1542) 착전립,1543) 

쌍쌍이 말을 타고 쌍교1544) 앞에 가는 모양 하릴없는1545) 선녀라. 

일등 공인1546) 청철릭1547) 

앞뒤 마피1548) 가리통,1549) 주석광정1550) 용두걸이,1551)

북 장구 ‘떡궁’ 붙여,1552) 

해금 젓대 피리 소리 영채1553)가 절로 난다. 

수성장1554) 하문이라.1555)

[휘모리] 천총1556)이 영솔1557)하여 청도기1558)를 벌였난디, 

청도 한 쌍, 홍문1559) 한 쌍, 청룡,1560) 

동남각,1561) 동북각,1562)청고초,1563) 청도1564) 한 쌍,

주작1565) 남동각,1566) 남서각1567) 홍고초,1568) 

홍문1569) 한 쌍, 백호,1570) 서북각1571) 서남각,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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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s that the chief military official.

A ring and a purple string are firmly attached to his one-stringed 

headband.

He wears a soft skullcap under a cylindrical hat with a golden 

string and a fur ornament

His military uniform is silky, and his belt is purple. 

He obliquely wears a badge and comes down slowly.

Look at a prison officer.

A white feather is fixed on his cylindrical hat. 

On his uniform are the word ‘King’ and a bell.

He stands in front of a sunshade.

He holds up a red club and a red band with his fine hand.

“You little people, kneel down!”

Thirty courtesans wear beautiful clothes and fur hats.

Riding horses in pairs in front of the coaches, they look like 

goddesses. 

A top musician wears a blue military uniform.

He carries a horsehide, a brazen nail, and a dragon-headed hanger.

A drum and a double-headed drum are beaten.

A Korean fiddle and a pipe make beautiful sounds.

A chief gatekeeper bows.

[Hwimori] A military officer leads his troops and holds flags, 

Cheongdogi(淸道旗).

They hold a pair of Cheongdo(淸道), a pair of Hongmun(紅門), 

Cheongryong(靑龍),

Dongnamgak(東南角), Dongbukgak(東北角), Cheonggocho(靑縞

綃), a pair of Cheongdo(淸道)

Jujak(朱雀), Namdonggak(南東角), Namseogak(南西角), Honggocho

(紅縞綃),

a pair of Hongmun(紅門), Baekho(白虎), Seobukgak(西北角), 

Seonamgak(西南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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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고초,1573) 백문1574) 한 쌍, 현무,1575) 북동각,1576)

서북각, 흑고초,1577) 호총1578) 한 쌍, 황신,1579) 

표미,1580) 금고1581) 한 쌍, 영기1582) 두 쌍, 

나발1583) 한 쌍, 적1584) 한 쌍, 

바래1585) 한 쌍, 새납1586) 두 쌍, 고1587) 두 쌍,

쟁1588) 한 쌍, 소발1589) 한 쌍, 나 한 쌍, 대함1590) 한 쌍, 

퉁 쾡 처르르르르, 나니 나니나노나. 

고동1591)은 뛰, 나발은 홍앵홍앵, 헤 헤 헤, ‘에이 찌루어’. 

숨은 돌이 종종1592) 내민 돌이 거침피어1593) 무심히 실지1594) 험

로1595)로구나.

“금란쟁이1596)! 앞뒤 공인1597) 훨씬 치고,1598) 훤화금허랍신다1599)!.” 

“도포수1600)!” “예이!” “방포 일성하라1601)!” “꿍!”

53. (기생 점고) 신관사또가 도임하여 기생 점고를 한다.

[아니리] 사처1602) 들어 개복1603)헌 후 

객사에 하례허고,1604) 동헌1605)에 좌정허니,1606)

포전1607) 등물1608) 차담상1609)에 없든 호기1610)도 생길 지경이라. 

새 사또가 서울서부터 춘향이 인물이 절색1611)이라는 소문은 들었

으나,

수절1612)허는 줄은 모르고, 기생 노릇 허는 줄만 알었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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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gocho(白縞綃), a pair of Baekmun(白門), Hyeonmu(玄武), 

Bukdonggak(北東角),

Seobukgak(西北角), Heukgocho(黑縞綃), a pair of cannons, 

Hwangsin(黃神), 

Pyomi(豹尾), a pair of Geumgo(金鼓), and four Yeonggi(令旗). 

They carry musical instruments: a pair of Nabal(喇叭), a pair of 

Jeok(笛), 

a pair of Barae(哱囉), two pairs of Taipyeongso(太平簫), two 

pairs of Go(鼓),

a pair of Jaeng(錚), and a pair of Sobal(小叭), and a pair of Na, 

a pair of bamboo flute.

These instruments make loud sounds. 

Godong and Nabal(喇叭) make unique sounds, making people 

excited. 

The road is really rough because it has a lot of hidden and 

protruding stones.

“Officer! Have the musicians step back and stop the loud sounds.”

“Cannon shooter!” “Yes, sir!” “Shoot a cannon!” “Boom!”

53. (Roll Call of Courtesans) The new magistrate calls 

the roll of courtesans.

[Aniri] The magistrate changes his clothes in his private room.

He bows to the king in the house for traveling officials and takes 

a seat in an office.

The different kinds meats and other food on the table are so 

good that he wants to play a hero.

The new magistrate heard of a rumor while he was in Seoul 

that Chunhyang is a rare beauty.

He doesn’t know she lives a chaste life, just believing that she 

is a court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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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 점고1613)를 허는디, 춘향부터 보실 양으로,1614) 

“호장1615) 듣거라.” “예이.” 

“육방 점고 끝났으니, 이제 빨리 기생 점고허여라.” 

영이 나리니1616) 노방청1617)이 분요하여,1618) 

통인은 기안1619) 펴고 호장이 엎디어 차례로 부르는디, 

“행수1620) 기생 월선이!”

[진양조] 월선이가 들어오는디, 

채의1621)로 단장허고, 홍상1622) 자락을 거듬 걷어서1623) 세요흉

당1624)에 고이 안고, 

아장아장 찌웃거리어1625) 대뜰1626) 밑에 와 나붓이1627) 앉으며, 

“예. 등대1628) 나오.” 

점고를 맟더니마는1629) 좌부진퇴1630)로 물러난다. 

“월중선 이태백1631)이 채석강 명월야에1632) 배를 띄워 노닐 적에, 

만경창파1633) 맑은 물의 은은헐손1634) 해월이!”

해월이가 들어오는디, 단장1635)을 곱게 허고, 

월 서시1636) 퇴선전1637)의 습보허는1638) 걸음으로 아장아장 찌웃거

리고 들어오더니, 

대뜰 밑에 와 나붓이 앉으며, “예. 등대 나오.” 

점고를 맟더니마는 우부진퇴1639)로 물러난다.

54. (넉 자 화두 기생 점고) 사또가 조바심이 나서 재촉하

자, 호장이 기생 이름을 빠르게 부른다.

[아니리] 사또 듣다 조바심이 생겨, 

“네 여봐라. 그 수많은 기생을 그대로 부르다가는 한 달 안으로 끝 

못 나겄구나. 좀 자주자주 불러라.”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165

He calls the roll on six departments immediately to see 

Chunhyang as soon as possible.

“Listen, officer.” “Yes, sir.”

“The roll call is over. Move quickly onto the one on courtesans.”

With the order, the house for courtesans becomes alert.

A menial unfolds the roll, and the officer calls the names of 

courtesans.

“The chief courtesan, Moon Boat!”

[Jinyangjo] Weolseon comes in.

Adorned with a colorful clothing, she holds up the bottom of 

her red skirt to her slim waist.

With toddling steps she comes out and bows respectfully. 

“Yes, sir. I am here.”

After she is checked, she moves back to the left.

“When the god of the moon, Li Bai(李白), hung out on a boat 

on Caishijiang(采石江) River,

the bright moon was soft above the vast sea, Soft Moon!”

Soft Moon comes. She is in a fine array. 

As if an ancient beauty, Xi Shi(西施) of Yue(越) Country, learns 

to walk, she comes in with toddling steps.

She comes out and bows respectfully. “Yes, sir. I am here.”

After she is checked, she recedes to the right.

54. (Four Letter Roll Call on Courtesan) The magistrate 

gets impatient. With the magistrate’s order, the 

officer calls the names of courtesans in a hurry.

[Aniri] The magistrate listens and gets impatient.

“Hey officer. To call a numerous amount of courtesans at that 

pace may take more than a month. Move f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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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기1640) 있는 호장은 한 장단에 둘씩 셋씩 넉 자 화두1641)로 부르것다.

[중중모리] “사군불견 반월이.1642) 

독좌유황의 금선이1643)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송하에 문동자, 채약부지 운심이1644)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동방사창1645)에 비치었다, 사랑허다고 애월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소지노화1646) 월선이, 

어주축수1647) 홍도1648)가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사시장청 죽엽이,1649) 

중양추색1650)의 국화가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진주 명주 다 오는디, 

제일 보배 산호주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월중천향단계자 향문십리 계화1651)가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차문주가하처재, 목동요지 행화1652)가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이 산 명옥1653)이, 저 산 명옥이 양 산 명옥이 다 들어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아들을 날까 바랬더니마는, 딸을 났다고 섭섭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자진모리] “단심이 연심이 향심이 왔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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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r, a dandy man, calls the names with stories associated 

with them.

[Jungjungmori] “I can’t meet my love, Half Moon! 

In a bamboo grove alone, God!”

“Yes, this is me here.”

A boy under a pine tree says his teacher is gone for medicinal 

herbs, Deep Cloud!”

“Yes, I am here.”

“Moonlight comes through a thin silky window of a sleeping 

room, Loving Moon!”

“Yes, I am here.”

“To point at a reed flower with a smile, Moon Boat! 

A fish boat floats on water, Red Peach!”

“Yes, we are here.”

“Evergreen, Bamboo Leaf! 

September 9th by lunar calendar, Chrysanthemum!”

“Yes, we are here.”

“Pearl and Silk are here. 

Is the best Jewel, Sea Coral, here?” 

“Yes, I am here.”

“A red cinnamon tree on the moon gives off fragrance far and 

wide, Cinnamon Blossom!”

“Yes, I am here.”

“At the question of where a tavern is, a shepherd boy points, 

Apricot Blossom!”

“Yes, I am here.”

“This Mountain Jade! That Mountain Jade! Both Mountains’ Jade!”

“Yes, we are here.”

“Expected to have a son but had a daughter, Disappointment!”

“Yes, I am here.”

[Jajinmori] “Dansim, Yeonsim, Hyang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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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등대허였소.” 

“진홍이 채홍이 계홍이 왔느냐?” 

“예. 등대허였소.” 

“채봉이 비봉이 금봉이 옥봉이.” 

“예. 등대허였소.” 

“취향이 금향이 난향이 월향이.” 

“예. 등대 나오!”

55. (군로사령) 사또의 명을 받고 군로사령이 춘향을 잡으

러 나간다.

[아니리] 향 자 가진 기생들이 차례로 들어와도 춘향이는 종시1654) 

없거늘, 

사또 물으시되, “너의 골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디, 점고에 불

참1655)이 웬 일이냐?” 

호장이 여짜오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춘향은 본시 양반의 기출

로,1656) 

대비 넣고1657) 구실 떼어1658) 여공1659)만 숭상하옵다가, 

전전 구관 사또1660) 자제 이몽룡 씨와 백년언약1661)허고, 

올라가신 이후로 수절1662)허고 있나이다.” 

사또 반겨 듣고, “이애, 거 희한한 말 다 듣겄구나. 

기생 점고는 그만두고, 춘향 바삐 불러 들여라.” 

방울이 떨렁, 사령이 “예이!”

[중중모리] 군로1663) 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수털1664) 벙거지1665) 남일광단1666) 안 받쳐, 

날랠 용 자1667)를 떡 붙이고 충충거리고1668)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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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are here.”

“Jinhong, Chaehong, Gyehong!”

“Yes, we are here.”

“Chaebong, Bibong, Geumbong, Okbong!”

“Yes, we are here.”

“Chwihyang, Geumhyang, Nanhyang, Weolhyang.”

“Yes, we are here.”

55. (Prison Officers) Under the order of the magistrate, 

prison officers go to arrest Chunhyang.

[Aniri] Many with the name ‘hyang’ came in, but the magistrate 

couldn’t find Chunhyang.

So he asks, “I’ve heard of a courtesan by the name of Chunhyang. 

Why is she absent?”

The officer answers, “I regret to tell you, but Chunhyang is a 

daughter of the high class.

She put a maid instead of her, got off the duty, and did only 

female works.

She met the son of the former magistrate and promised to marry 

him.

Ever since he left for Seoul, she has been living a chaste life.” 

The magistrate is delighted. “Look, that sounds strange to me.

Cut out the roll call and bring Chunhyang here right away.” 

A bell rings. An officer says, “Yes, sir.”

[Jungjungmori] Prison officers move out. They go out.

They wear an indigo silk under an animal fur hat.

The word ‘brave’ is on their hats. They walk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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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 김번수야!1669)” “왜야?” 

“걸리었다, 걸리어.” “게 뉘가1670) 걸리어?” “춘향이가 걸리었다.” 

“옳다. 그 제기를 붙고1671) 발기를 갈 년.1672) 

양반 서방을 허였다고, 우리를 보면 초리1673)로 보고, 

당혜1674)만 잘잘 끌며 교만이 너머1675) 과허더니,1676) 

사나운 강아지 범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지느니라.1677) 

너나 내나 일분 사정을 두는 놈1678)은 제 어미를 모르리라.”

떠들고 나가는디, 장방청1679) 아랫목에 늙은 사령 누웠다가, 

“이 애들아, 말 들어라. 사또님 분부 내어 춘향을 잡어 오랬으나, 

춘향의 화용월태1680) 사또 수청 들거드면 뭇주검1681)이 날 것이니, 

조심허여 모셔오너라.” 

사령들이 듣지 않고 설렁거리고1682) 나가는디, 

삼문1683) 밖 내달아 영주각1684)을 지내, 오작교1685) 우에 가 우뚝 서서,

“아나, 엿다,1686) 춘향아! 사또 분부가 지엄허니1687) 어서 급히 나오

너라!” 

이렇듯 외는1688) 소리 원근 산천1689)이 떵그렇게1690) 들린다.

56. (군로사령 맞이)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며 울고 있다

가 사령을 능청스럽게 맞이한다.

[아니리] 이렇듯 군로 사령들은 서슬이 벌건허게1691) 을르고1692) 나

가는디, 

그 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로가 오는지 아무런 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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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Officer Kim!” “What?”

“Someone is in trouble.” “Who is in trouble?” “Chunhyang is in 

trouble.”

“Yes. she deserves it. I don’t like her.

After having a high class husband, she looked down on us.

When she wore leather shoes, I felt her arrogance was too much.

A ferocious puppy gets killed by a tiger. Too much water causes 

overflow.

If you and I go easy on her, we will cut ties with our mothers.”

While they go out talking like this, an old officer was lying in 

an office.

“Hey guys! Listen to me. The magistrate ordered you to bring 

Chunhyang. 

If beautiful Chunhyang serves him, she will be in a position to 

kill you. So treat her nicely.”

They don’t listen to me and walk forward lightly.

They go out of main gate, go past Yeongjugak Pavilion, and 

stand on Ojaggyo Bridge.

“We are here, Chunhyang! We have a grim order from the 

magistrate. So come out immediately!” 

The shouting sound is heard loudly on close and distant places.

56. (Receiving the Officers) Chunhyang was thinking 

about Mongryong. She receives the officers in a 

cunning manner.

[Aniri] Like above, the officers look threatening and intimidating 

like a sharp sword.

In the meantime, Chunhyang has no idea that the officers are 

coming to get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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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벼개 우에 벽만 안고 홀로 누워, 시름 상사1693) 울음을 우

는디,

[중모리] “갈까부다.1694) 갈까부다. 도련님 찾어 갈까부다. 어이허여 

못 오신고?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고, 해동청1695) 보라매1696)도 다 

쉬어 넘는 동설령1697) 고개라도, 

임이 와서 찾거드면 나는 쉬지 않고 가련마는, 

야속허신1698) 도련님은 가시더니마는 영영 잊고 

일장1699) 수서1700)가 돈절1701)허네. 

천상의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1702) 상봉1703)을 허

는디, 

우리 도련님은 무슨 물이 막혔간디,1704) 한번 가고 못 오신고?” 

이렇듯이 설리1705) 울 적, 향단이 급히 뛰어 들어오며, 

“아이고, 아가씨.1706) 사령들이 떠들고 나오면서 아가씨를 부르니, 

아마도 무슨 야단이 났나보오이다.” 

춘향이 이 말 듣고, “그럴 줄을 내 알었다. 홈초리1707)나 받으리라.” 

치자1708) 다래1709) 그린 유문지유사로1710) 머리를 바드득 졸라매고 

문 밖으로 나오면서,

“김번수네 아저씨! 박번수네 오라버니! 

이번 신연1711)에 가셨드라더니 노독1712)이나 없이 다녀왔나? 

내가 전일에1713) 양반을 모시자니 

자연히 범연헌1714) 일 부디 노여1715) 생각 마소마는, 

그러허나 무정허데. 내 문전으로 지내면서 과문불입1716)이 웬 일인가?

이리 오소.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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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lonelily faces the wall with her head resting on a pillow 

and weeps while pining for her love.

[Jungmori] “I want to go. I want to find and meet my master. 

Why isn’t he coming?

Even a wind, a cloud, and a young falcon take a rest on a 

mountain pass covered with snow.

Only if my love calls me, I would go over anywhere without 

taking a rest.

My heartless master may have forgotten me after he has gone.

He hasn’t written me a letter.

Vega in heaven meets her love once a year even if the Milky 

Way blocks her way.

What water is blocking my love’s way? He doesn’t come once 

since he left.”

While she weeps sadly like this, Hyangdan hurriedly comes in.

“Alas, damsel! Noisy prison officers are out there calling you.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Chunhyang responds, “I knew this would come. I’ll only be 

beaten with a rod.”

She goes out, while fastening her hair with a soft silky band 

embroidered with a tree and a vine.

“Hi, Officer Kim. Hi, Officer Park. Brothers!

You escorted the new magistrate from his house How was the 

travel?

I served a high class man the other day.

So I didn’t treat you with respect. Please don’t be angry at me. 

But I feel you are heartless. You stopped visiting my house 

when you live nearby.

Please come in. Let’s go into m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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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행수기생이 춘향을 데려옴) 행수기생이 나가서 춘향을 

데리고 삼문간에 당도한다.

[아니리] 이 대문1717)에 이리 했다고 허나, 그럴 리가 있으리오? 

춘향같은 열녀가 죽으면 영영 죽었지, 사령에게 사정할 리도 없으려니와,

강짜1718) 많은 사또가, 춘향에게 혹헌1719) 마음 사령을 보내어 잡어

오라 했을 리가 있으리오? 

춘향모를 시켜 사오 차1720)를 달래어도 영영 아니 들으니, 

조방청1721) 여러 기생들을 불러 놓고, 

“너희 중에 누가 춘향을 불러 오겠느냐?” 

허시니, 행수 기생1722)이 장담1723)허고, 거짓말 섞어 떠들며 나가것다.

[중모리] 행수 기생이 나간다. 손뼉을 땅땅 뚜다리며,1724) 

“정절 부인 아가씨야!1725) 수절 부인 마노라1726)야! 

너만헌 정절이 왜 없으며,

너만헌 수절은 나도 있다. 

조그만헌 널로 하여1727) 육방이 모도 소동허고,1728) 각 청 두목1729)

이 다 죽어난다. 

어서 급히 나오느라.” 

춘향이가 나오는디, 입든 의복 항시 태도련만 하릴없는1730) 절색1731)

이라.

기운 없이 나서면서, “여보게, 이 사람아. 자네 날과1732) 무슨 혐

의1733) 있나? 

사람을 부르면 고이 부르지, 

밸밸 틀어서1734) 말을 헌가?

들어가자면 들어가지. 내가 가면 영 죽는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삼문간1735)을 당도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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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The Chief Courtesan Brings Chunhyang) The chief 

courtesan brings Chunhyang and arrives at the 

main gate.

[Aniri] It is said that Chunhyang acted as described above. But 

how can that be?

A virtuous woman like Chunhyang would rather have died than 

have been subservient to the officers.

And given that the magistrate is a jealous man, how could it 

be that he sent the male officers to get Chunhyang?

He had Chunhyang’s mother persuade her several times in vain.

He musters courtesans from their official house. 

“Who dares to bring Chunhyang over here?”

The chief courtesan responds, partly muttering lies with 

confidence.

[Jungmori] The chief courtesan moves forward and claps her 

hands. 

“Hey faithful damsel! Hey chaste woman!

There is sure to be somebody as faithful as you. 

I am as chaste as you are.

Because of you, the little girl, the county office is in chaos, and 

the department chiefs suffer.

So come out quickly.”

Chunhyang comes out in a casual dress and she still looks very 

beautiful.

She moves forward weakly, “Oh, sister! Do you harbor a hatred 

toward me?

You should have just called me. 

What’s the point of your cynical remarks?

If you insist, I’ll go. If I go, will I die for good?”

She walks unsteadily and arrives at the main gate.



176 ∙ 김연수 바디 춘향가

전후 좌우 나졸들이 춘향을 붙들고 들어가며, 

“춘향 현신1736)이오!”

58. (춘향의 미색 칭찬) 사또가 춘향을 보고 아름다움을 칭

찬한다.

[아니리] 사또가 영창문1737)을 열고 찌긋이1738) 내다보더니, 

“으으, 그것 옹골지게1739) 생겼구나. 이서방 팔자 좋구나, 

저러헌 절대 미색1740)을 웃봉지를 떼었으니.1741) 

내가 어찌 그 때 먼저 못 왔든고? 

볕이 뜨거우니 동헌1742) 협방1743)으로 올라오너라.” 

춘향이 올라가 아미1744)를 숙이고, 요만허고1745) 서 있으니, 

사또 욕심이 대발허여,1746) “게1747) 앉거라.”

[중모리] “듣던 말과 과연 같다. 

침어낙안1748)이란 말을 과히1749) 절가허였더니,1750) 

폐월수화1751)허는 태도 보던 중 처음이요, 짝이 없는 일색1752)이로다.

당명황1753)이 너를 보았으면 양귀비1754)도 무색1755)허고, 

초패왕1756)이 너를 보았으면 우미인1757)도 박색1758)이요, 

여포1759)가 너를 보았으면 초선1760)이도 추물1761)일 뻔허였구나. 

네 소문이 하 장허여1762) 경향1763)에 유명키로, 

내 평양 서윤1764) 마다허고, 간신히 서둘러서 남원부사를 허였더니, 

오히려 늦 덤벙여1765) 선착편1766)은 못 되었으나, 

녹엽성음자만지1767)가 아직 아니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일다.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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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ons in all directions hold Chunhyang and get in.

“Chunhyang is here!”

58. (Praising Chunhyang’s Beauty) The magistrate sees 

Chunhyang and praises her beauty.

[Aniri] The magistrate opens a window and looks at Chunhyang 

secretly.

“Oh, you look good! Mr. Lee must have been lucky. 

He had such a beautiful girl for the first time.

Why didn’t I come here ahead of him? 

The sun is hot, so come up to a small room in this office.”

Chunhyang comes up, lowers her eyebrows, and stands in silence.

The magistrate feels a rising desire for Chunhyang. “Take a seat.”

[Jungmori] “What I heard is true.

I underestimated the saying that a beautiful girl could surprise 

fish and attract wild geese.

But you are so beautiful that the moon hides behind a cloud 

and a flower hangs down in coyness.

If Xuanzong(玄宗) King had seen you, you would have 

overshadowed Yang Guifei(楊貴妃).

If Xiang Yu(項羽) had seen you, he would have thought Yu(虞) 

was plain.

If Lu Bu(呂布) had seen you, he would have thought Diao Chan

(貂蟬) was almost ugly. 

Your beauty is famous in this country.

So I declined a position in Pyeongyang and managed to come 

here immediately.

But I was too late to be the first man to have you.

It is a stroke of good luck in the midst of misfortunes that you 

don’t have a chil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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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수청 거절) 춘향이 사또의 수청 분부를 거절한다.

[아니리] “그래, 구관 자제1769)가 네 머리를 얹혔다 허니,1770) 

그 양반 가신 후에 독수공방1771)했을 리가 있겠느냐? 

응당 애부1772) 있을 테니, 관속1773)이냐, 건달1774)이냐? 

어려이 생각 말고 바른대로 말허여라.” 

춘향이 여짜오되, “창녀의 자식이오나, 

기안1775)에 착명1776) 않고 여염생장1777)하옵더니, 

구관댁1778) 도련님이 연소한1779) 풍정1780)으로 

소녀 집을 나와겨서1781) 서상가약1782) 간청하니, 

노모가 허락하야, 백년가약1783) 받들기로 단단맹세1784)했사오니, 

관속 건달 애부 말씀 소녀게는 당치 않습니다.” 

“하. 그것 얼굴 보고 말 들으니, 안팎이1785) 일색1786)이로구나! 

하 하 하 하. 옥안종고다신루1787)는 구양공1788)의 글짝1789)이라. 

인물 좋은 여인들이 절행이 없다건만, 

저 얼굴 옥같은데, 그 마음마저 일색이로구나.”

[자진모리] “네 마음은 기특허나, 

이도령 어린 아해1790) 

본댁에 올라가서 귀가댁1791)에 장가 들고, 대과 급제 허거드면,1792)

천리 타향의 잠시 장난 네 생각허겠느냐? 

네 또한 고서1793)를 읽었다니, 사기1794)로 이르리라.

옛날 예양이는 재초부의 수절이라.1795) 

너도 나를 위하여 수절하면 예양과 일반이니,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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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Refusal to Serve) Chunhyang rejects the magistrate’s 

order to serve him.

[Aniri] “I heard you are married to the son of the former 

magistrate.

You must not have lived a chaste life after he has gone.

You must have a lover. Is he an official or a jobless man?

Don’t feel uncomfortable. Be honest with me.”

Chunhyang replies, “I am a daughter of a courtesan.

But not being registered as a courtesan, I grew up as a common girl.

The son of the former magistrate had romantic feelings to me.

He came to my house and promised to love me forever.

With my old mother’s permission, we made a firm pledge to live 

together forever.

It is unfair to talk about an official, a jobless man, and a lover.”

“While listening to you face-to-face, I think that you have both 

mental and physical beauty.

Good! Tou Yangxiu(歐陽修) claimed that a beautiful woman has 

many defects.

A beautiful girl tends to be unfaithful. 

But Chunhyang is that beautiful as well as her mind.”

[Jajinmori] “Your attitude is praiseworthy.

But Mr. Lee is a young man.

What if he married a girl of the high class and passed the state 

exam?

Would he even think about you, when he met you for a brief 

fun thousands of miles away?

Since you read classics, let me tell you a saying in a classic.

In the ancient times, Yu Rang(豫讓) was loyal to his second 

master.

You will be like him if you are faithful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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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단장 곱게 허고 오늘부터 수청1797)들어라.” 

“사또님 듣주시오!1798) 춘향의 먹은 마음 사또님과 다르외다.1799) 

떠나신 도련님이 무신허여1800) 안 찾으면, 

반첩여1801) 본을 받어 옥창형영1802) 지키다가, 

이 몸이 죽사오면, 황릉묘1803)를 찾어가서 이비1804) 혼령 모시옵고, 

반죽지1805) 저문 날에 놀아볼까 허옵는디, 

재초수절1806)허란 말씀 소녀에게는 당치 않소.”

60. (춘향의 항변) 사또가 춘향을 협박하자, 춘향이 사또의 

행실을 나무라며 항변한다.

[아니리] 이렇듯 말을 허니, 

기특타 칭찬허고 그만 내어보냈으면 관촌무사1807) 좋을 것을, 

생긴 것이 하 묘허니,1808) 욕심은 잔뜩 난 데다가 속으로 실긋이1809) 

분이 나서, 

을러1810) 보면 될 줄 알고 절 자를 가지고1811) 한번 을러보는디,

[중모리] “허허, 이런 시절1812) 보소.

기생의 자식 수절이라니 뉘 아니 요절1813)헐꼬? 

대부인1814)께서 들으시면 아조1815) 기절을 허시겠구나. 

네만헌 년이 자칭 정절 수절 성절 덕절1816) 허며, 

분부 거절키는 간부1817) 사정 간절하여 별층절1818)을 다 함이니, 

네 죄가 절절가통1819)이라. 

형장하에1820) 기절허면, 네 청춘이 속절없지.”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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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rom today and on, dress up and serve me.”

“Look, magistrate. What I think is different from what you think.

My master who has gone may betray me.

Then, I’ll be in a prison with a firefly like an ancient poet, Ban 

Jieyu(班婕妤).

If I die, I’ll go to Huang Ling(黃陵) Shrine to serve the spirits 

of E Huang(蛾皇) and Nu Ying(女塋).

I’ll have fun in the evening by stained bamboo leaves.

To be faithful after I remarry is out of the question.”

60. (Chunhyang’s Protest) The magistrate threatens 

Chunhyang. She protests continuously about his 

deviant behavior.

[Aniri] Since she says like above. 

If he praised her and let her go, everybody would be happy. 

She is so beautiful that he has a strong desire to have her, but 

he slightly resents her.

Assuming that threat would work, he plays with the word 

‘chaste’ (節).

[Jungmori] “Gosh, what a strange time!

Who wouldn’t laugh at a daughter of a courtesan living a chaste life?

If a lady of the high class heard about this, she would completely 

pass out.

You are not good enough to live a chaste and faithful life.

To refuse my order is to remain chaste despite the strong desire 

to have a lover.

So your guilt is deplorable.

If you faint after being beaten with a club, your youth will be 

help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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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 그 말에 분이 받쳐 불고사생1822) 대답헌다. 

“충신은 불사이군1823)이요, 

열녀불경이부절1824)을 사또는 어찌 모르시오? 

사또님 대부인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디,1825) 

수절에도 상하가 있소? 

사또도 국운이 불행허여 도적이 강성허면, 

부귀영달1826) 탐을 내어 내 인군1827)을 배반허고, 

적하에1828) 무릎을 꿇어 두 인군1829)을 섬기려오?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위력지사1830)를 그리 마오.”

61. (사또 분기) 사또가 춘향의 말을 듣고 분이 나서, 춘향

을 뜰아래로 끌어내리라고 명령한다.

[아니리] “사또의 충성 유무 일로1831) 보아 아옵나니, 

역심1832) 품은 사또에게 무슨 말을 허오리까마는, 

수절 부녀 억탈1833)함이 위민부모1834) 도리 절차1835) 적당허다 하오

리까? 

훼절1836)하라는 부정1837) 남녀 절치부심1838)하옵니다.” 

사또 분이 어찌 났던지 탕건1839)이 왈칵 벗어지고, 

상투웃고1840)가 발끈1841) 넘고,1842) 

대번에 목이 팍 괄어1843) 아래턱을 덜덜덜덜덜 떨며, 

분김에1844) 당신이 사령을 부르것다. 

“어어, 이런 요망헌1845) 년! 

네 여봐라, 사령아! 네 이 춘향이란 년, 이년 바삐 잡어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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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ious at his words, Chunhyang retorts without thinking about her life.

“A loyal subject doesn’t serve two kings. 

A virtuous wife doesn’t serve two husbands. Don’t you know 

these maxims?

My faithfulness is no different from your wife’s faithfulness.

Are there classes in faithfulness?

Suppose the country is unlucky to have powerful rebels.

Would you betray the king in pursuit of wealth and power?

Would you kneel down to the rebels and serve two kings?

No, no! You must not do it. A man in power shouldn’t act like that.”

61. (The Magistrate’s Exasperation) The magistrate is 

exasperated at Chunhyang’s words and orders 

officers to take her down on the courtyard.

[Aniri] “This incidence is a test of whether you are loyal to the 

king or not.

I have nothing to say to a magistrate who has an idea to rebel 

against the king.

But is it right for the parent of county people to forcibly take 

a faithful woman?

Telling me to give up my chastity is offensive to me.”

The magistrate is so infuriated that his formal hat is taken off.

The topknot of his hair stands up and falls down.

His voice suddenly gets unclear, and the low part of his jaw 

trembles.

He is so enraged that he calls an officer. 

“God! How a wicked girl you are! 

Hey officers! Get this foolish girl out of here right away!”



184 ∙ 김연수 바디 춘향가

[자진모리] 골방1846)의 수청1847) 통인1848) 우루루루 달려들어, 

“네 이 년. 요망헌1849) 년. 

어떠하신 존전1850)이라 말대답을 그리 하고 살기를 바랠쏘냐? 

급창!1851) 춘향 잡어내리랍신다!1852)” 

“예이! 사령! 춘향 잡어내리랍신다!” “예이!” 

벌떼같은 군로 사령 우루루루 달려들어, 

춘향의 머리채를 상전 시정 연줄 감듯,1853) 

칠산 어선 닻줄 감듯,1854) 

팔보 대단1855) 비단 감듯 휘휘친친1856) 감어 잡고, 

훨씬 너른 동헌 뜰에 동댕이쳐,

“춘향 잡어내렸소!” 

“형리 불러라!” 

“형리!”1857) 

형리는 펄펄1858) 기어 쌍창1859) 앞에 엎드리고, 

벌떼같은 군로 사령들은 전후 좌우로 늘어섰네.

62. (사또의 집장 명령) 사또가 춘향을 형틀에 묶고 매우 

칠 것을 명한다.

[아니리] “이 년! 이제도 못 들을까?” 

“죽여도 못 하지오. 도마 우에 오른 고기 칼을 무서하오리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처분대로 하옵소서.” 

“네 저 년 형틀1860) 들어 올려 매고, 죽어도 좋다는 다짐1861) 받어 

올려라.”

형리가 다짐을 쓴 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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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jinmori] Menials pour out from their small office all together.

“You foolish girl! What a vicious girl you are! 

Do you want to live despite the rude words you said to such 

a high man?

Servant! An order is given to get Chunhyang out of here.”

“Yes, sir. Officer, an order is given to get Chunhyang out of 

here.” “Yes, sir.”

Officers rush to Chunhyang like a swarm of bees.

They roll up her hair as if a merchant rolls up his luggage, 

as if a fisherman rolls up an anchor cable,

and as if they roll up a Chinese silk cloth.

They throw her down on the wide courtyard.

“We dragged Chunhyang down, sir!” 

“Call the prison officer.” 

“Prison officer!”

Robust prison officer stands by in front of a wide window.

Other officials and officers stand in rows on the left and right.

62. (The Magistrate’s Order to Beat) The magistrate 

orders to bind Chunhyang in a penal frame and 

beat her up.

[Aniri] “You foolish girl! Do you still refuse to serve me?”

“Over my dead body. Why would a fish on a kitchen board be 

afraid of a knife?

You can kill me or release me. Suit yourself.”

“Officer, have her plead guilty to death and bind her on a penal 

frame.”

A prison officer writes down th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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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 다짐내사연1862) 분부 뫼아라.1863)” 

“분부 뫼아라!” 

“여의 신이 창가 소부로 부종관장지엄령허고, 발악거역하였으며,

신위천기로 자칭 정절이

죄당만사라, 

즉위타살허여 이일징백허리니, 

네 죽노라 한을 말라!”1864) 

다짐 끝에 흰 백 자1865) 써 급창 불러 던져주며, 

“다짐 받어 올려라!” 

급창이 받어 춘향 주니, 

춘향이 붓대를 들고 벌벌벌 떠는디, 

죽기가 무서워 떠는 것도 아니요, 

사또가 겁이 나 떠는 바도 아니요, 

한양 삼청동 이몽룡씨 못 보고 죽을 일과, 

육십 당년1866) 노모 앞에 죽을 일을 생각허여 사지를 벌렁벌렁 떨더

니마는,

죽어도 한 일 자, 마음 심 자, 일심1867)이라 드르르 긋고 붓대를 내던

지는구나. 

급창이 받어 올렸것다. 

사또 보시더니, “에, 그 년 흉악헌 독물1868)의 딸년이로구나! 

집장사령1869) 분부 뫼아라!1870) 

그 년 신획당처1871)가 터지게 각별히1872) 매우 쳐야지, 

만일 헐장1873)을 허다가는 네가 죽고 남지 못 허리라!” 

“엄령지하에1874) 저만헌 년을 무슨 사정 두오리까? 

거행1875)을 두고 보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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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 out the order to read the charge against Chunhyang.”

“Carry out the order!”

“You are just a courtesan, but refused the magistrate’s grim 

order, 

and insisted to be chaste.

Your guilt deserves thousands of deaths.

You will be beaten to death to teach others a lesson.

Don’t resent your death!”

After reading the charge, he hands over the word ‘confession’ 

to a servant.

“Have her reply to the charge!”

The servant hands a slip to Chunhyang.

Chunhyang trembles as she holds a writing brush.

She shivers not because she fears for her death.

She quivers not because she is afraid of the magistrate.

Because she can’t see Mongryong before she dies, 

and because she will die earlier than her sixty year old mother, 

her limbs shudder.

She quickly writes ‘Single-minded even after death,’ and throws 

away the writing brush.

The servant hands it over to the magistrate.

After reading it, the magistrate says, “This foolish girl is a 

daughter of a vicious beast!

Punishing officers, carry out the order!

Beat her hard in the marked part and rip off her flesh.

If you go easy on the beating, you will die instead of her!”

“Under this grim order, how could we go easy on her? 

Watch us carry out your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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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십장가) 춘향이 매를 맞으며, 십장가로 항변한다.

[진양조] 집장 사령 거동 보아라. 

벙치1876)를 뒤로 딱 제쳐1877) 쓰고, 

오른 팔을 벗어 매고, 

형장1878) 한 아람1879)을 담쑥1880) 안어다가 형틀 앞에다 좌르르르르

르 펼쳐 놓고, 

형장을 앉어 고르는디, 이 놈도 잡고 느끈느끈,1881) 저 놈도 잡고 능

청능청.1882) 

그 중의 등심 좋은 놈1883) 골라잡더니 추상같이1884) 어르는구나.1885) 

“꼼짝 꼼짝 마라, 뼈 부러진다!” 

“매우 치라!” 

“예이!” “딱!” 

때려노니, 형장은 지끈 부러지고, 

부러진 형장 가지는 공중으로 피르르르르르 대뜰1886) 앞에 가 떨어지

고, 

춘향이는 기절헌다. 

사또는 분이 나서 첫 낱부터 고찰헐 제,1887) 

“일향훼절1888) 아니헐까?” 

춘향이도 악이 나서, “훼절1889)이오? 

일 자로 아뢰리다. 

일조1890) 낭군 이별이나 일부종사헐라는디,1891)

일편단심1892) 먹은 마음 일시1893) 일각에1894) 변허리까?” 

둘째 낱을 “딱!” 

“이제도?”

“이 자로 아뢰리다. 

이부불경 천고 절행1895) 이비 사적1896)을 알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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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ong of Ten Strokes) Chunhyang protests with the 

song of ten strokes when she gets beaten.

[Jinyanjo] Look at the punishing officer.

The front part of his fur hat is pulled back. 

He rolls up his right sleeve.

He picks up an armful of cudgels and unfolds them in front of 

the penal frame.

He sits down and inspects them, picking up this cudgel and that 

one, and shaking them.

He chooses a strong one and threats Chunhyang in a fearful 

manner.

“Don’t move. Or your bone will be broken.”

“Hit her hard!”

“Yes, sir!” “Whack!”

She is hit, and the cudgel is broken into pieces.

The broken pieces fly into the air and fall down on the 

courtyard.

Chunhyang loses consciousness.

The angry magistrate inspects Chunhyang after the first stroke.

“Do you give up chastity?”

She becomes stronger. “Give up chastity? 

I respond with the word ‘one.’

I serve only one husband, although I parted with him one 

day.

How can my sole mind change even for one moment?”

The second stroke comes. “Whack!”

“Even now?”

“I respond with the word ‘two.’

I know about King Shun(舜)’s two queens, E Huang(蛾皇) and 

Nu Ying(女英), for refusing to serve two hus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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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낭군을 섬기리까? 가망 없고 안 되지오!” 

셋째 낱을 “딱!” 

“삼가히 조심허라!” 

“삼 자로 아뢰리다. 

삼생가약1897) 맺은 언약 삼종지의1898)를 알었거든, 

삼십 도1899) 형장 말고, 삼군1900)인들 어쩌리까?” 

넷째 낱을 “딱!” 

“사세1901)를 돌아보라!” 

“소녀를 이리 말고, 사지를 찢어서 사대문에다 걸드래도, 

가망 없고 무가내1902)오.” 

다섯 낱을 “딱!” 

“오영1903) 군률1904)을 모르느냐?” 

“오 자로 아뢰리다. 

오륜1905)으로 생긴 인생 오상1906)을 생각허면, 오매불망1907) 우리 낭군 

춘향 원한을 풀어 주오.”

[아니리] “에, 그 년이 대전통편1908)을 모르는 년이로구나!” 

“대전통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지이다!1909)” 

“네 저 년에게 대전통편을 내어놓고 제 죄상1910)을 낱낱이 일러주어라.”

형리 영을 듣고 대전통편을 펼쳐 놓으며, 

“춘향이 들어 보아라. 

대전통편에 허였으되, 모반대역1911)허는 죄는 능지처참1912)허라 허고,

거역관장1913)허는 죄는 엄치정배1914) 의당1915)이니, 네 죽노라 한을 

말라!”

“대전통편 법이 그럴진대, 유부녀 강간허는 죄는 어찌하라 하였소?” 

사또가 한 번을 뛰며, “어, 저런 요망헌1916) 년! 당장 물고1917)를 내지 

못 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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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ould I serve two husbands? Not possible at all!”

The third stroke comes. “Whack!” 

“Watch yourself!”

“I respond with the word ‘three.’

We promised to live together forever. I know the three moral 

rules for a woman.

Could even thirty strokes or three army units change my mind?”

The fourth stroke comes. “Whack!”

“Watch how things are around you!”

“Even if you pull off my four limbs and hang them up on the 

four gates,

there is not a possibility at all.”

The fifth stoke comes. “Whack!”

“Don’t you know the military laws in the military base?”

“I respond with the word ‘five.’

Born with the five moral rules, I can’t get my husband off my 

mind.

Please grant my longstanding wish.”

[Aniri] “Gee, that bad woman doesn’t know a code of laws.”

“Please tell me in detail what it is.”

“Officer, open the code of laws in front of her, and tell her the 

crimes listed there.”

Obeying the order, the prison officer opens the code of laws.

“Listen to me, Chunhyang!

The code of laws states that the punishment for a rebel is to 

cut off his body into six pieces.

Disobeying a magistrate should be punished by banishment. So 

don’t resent your death.”

“How wonderful the code of laws is! What does it say about rape?”

The magistrate is indignant. “What a wicked woman you are! 

Beat the criminal t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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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조] “매우 치라!” “예이!” 

여섯 낱을 “딱!” 

“육신1918)을 돌아 보라!” 

“육 자로 아뢰리다. 

육국유세1919) 소진1920) 장의1921) 육왕1922)을 달랬건만, 

유월비상1923) 춘향 원정1924) 육부 오장1925) 가득허니, 

육방 관속 다 보는 데 육신을 찢어주오!” 

일곱 낱을 “딱!” 

“칠정지하에1926) 잔말이 웬 말이냐?” 

“열녀 죽이란 칠정이오? 

칠석1927) 은하 견우 직녀 연년상봉1928) 있건마는, 

칠백 리 가신 낭군 어찌 이리 못 보는고?” 

여덟 낱을 “딱!” 

“팔 갈아1929) 매우 치라!” 

“팔 자로 아뢰리다. 

팔자 기박1930) 천기1931)의 자식이나, 

팔고 사지 못헐 것은 정절인 줄 아옵나니, 

팔자쌍미1932) 춘향 정곡1933) 팔분이나 굽히리까?”1934) 

아홉 낱을 “딱!” 

“구구1935) 사정 못 허지!” 

“구 자로 아뢰리다. 

구고1936)에 학이 되어 구만 창공1937) 높이 날아,

구곡 간장1938) 맺힌 한을 구중심처1939) 아뢰고저.

구월 상풍1940) 요락헌들,1941) 

구월 황화1942) 이루리까?” 

열째 낱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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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angjo] “Hit her hard!” “Yes, sir!”

The sixth stroke comes. “Whack!”

“Take care of your body!”

“I respond with the word ‘six.’

Strategists, Su Qin(蘇秦) and Zhang Yi(張儀) persuaded six kings 

of six countries.

A false charge filled up my internal organs, forcing snow to 

come in June.

Tear my body off in front of the officials of the six departments.”

The seventh stroke comes. “Whack!”

“Humans have seven emotions. Why do you argue?”

“Are the seven emotions to kill a virtuous woman? 

On July 7th, the Altair and the Vega meet in the Milky Way every 

year.

My love has gone far away. Why isn’t he coming back?”

The eights stroke comes. “Whack!”

“Change your arms and hit her hard!”

“Let me reply with the word ‘eight.’

My fate was bad, making me a daughter of a courtesan.

But I believe chastity can’t be sold or bought.

Despite the unexpected changes of my life, would I become 

unfaithful?” 

The ninth stroke comes. “Whack!”

“Don’t lay out shameful excuses!”

“I respond with the word ‘nine.’

I’ll be a crane on a desolate lake, and fly in the blue and wide 

sky.

I intend to tell you about my nine agonies in a remote palace.

A frosted autumn leaf swings and falls down. 

Could it turn into a chrysanthemum?”

The tenth stroke comes. “Wh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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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분1943) 조심허라!” 

“십 자로 아뢰리다. 

열 폭 화전1944) 펼쳐놓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십생구사1945) 이내 고생 역력히 그려내어 우리 님께 보내고저.” 

열다섯을 넘겨 치니, 

“이십 도로 아뢰리다. 

이십문장 자장같이1946) 도련님도 남유허여,1947) 

이십오현 황영 고초1948) 춘향 원한을 풀어 주오.”

[아니리] 사또 더욱 분이 나서, 

“에, 네 여봐라. 그년 아가리에서 종알종알허는 말대답이 못 나오게 

때리지 못허느냐?”

64. (구경꾼들 분노) 매질을 지켜보던 형리와 구경하던 부

인들, 한량들이 춘향을 불쌍히 여기며 분노한다.

[중모리] 열을 치고 두남둘까?1949) 스물을 치고 그만둘까? 

삼십도1950)를 맹장1951)허니, 옥같은 두 다리에 살 한 점이 없어지고, 

부스러진 뼈뿐이라. 

엎졌던1952) 형리도 눈물짓고, 

매질허던 집장사령도 제쳤던1953) 벙치1954)를 숙여 쓰고, 

군복 자락 끌어다 눈물 씻고 발 구르며, 

“못 허겄구나. 못 허겄네, 사람의 자식은 못 허겄네. 

집장사령 구실을 이십여 년을 허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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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out fully!”

“I respond with the word ‘ten.’

I want to unfold a ten page sheet, and bite my ten fingers.

I want to describe my hardships to my love with my bloody 

fingers.”

Strokes go over fifteen.

“I respond with the word ‘twenty.’

I wish that my master comes back like the twenty year old 

famous writer, Zi Zhang(子張).

I hope that two queens, E Huang(蛾皇) and Nu Ying(女英), who 

contained their agony in a 25 stringed instrument come here and 

relieve me of my suffering.”

[Aniri] The magistrate gets more infuriated.

“Hey officer! Why don’t you beat her and stop her noisy mouth 

from talking back?”

64. (Onlookers’ Anger) Prison officers, women, and 

libertines standing by take pity on Chunhyang and 

resent the magistrate. 

[Jungmori] Is the beating going to stop at ten strokes or twenty 

strokes?

After thirty lashes, fleshes are torn off from her white legs, and 

only broken bones are left.

A prison officer faces the ground, shedding tears.

The beating officer pulls down the front part of his fur hat.

He wipes tears with the lower edge of his uniform and stamps 

his feet.

“I can’t do it any longer. As a human being, I can’t do it.

I served as a beating officer for about twent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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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광경은 첨 보았네. 

내가 이 길로 나가서 문전걸식1955)을 허드래도, 이놈의 노릇은 안 헐

란다.” 

남원 읍내 여러 부인네들, 노숙헌1956) 부인들과 수절과부1957)들이 춘

향 매 맞는단 소문을 듣고,

동헌 담 밖으로 늘어서 춘향 몸에 매 내려치는 대로 질색1958)허여 

놀래면서,

“아이고, 저것 또 맞는다. 

약헌 몸에 저 매 맞고, 저것 어이 살겄느냐? 불쌍허고 아까워라.”

그 중에 어떤 부인 하나는, “아이고, 불쌍허여 못 보겄네. 

나같으면 썩 허락허고 살지. 

아까운 목숨 저 매 맞고 왜 죽어?” 

수절허는 부인덜은, “어라, 이년아, 듣기 싫다.

절행 있는 사람에게 그런 누추한 말 허지 마라.” 

남원 읍내 오입쟁이1959)들도 삼문1960) 밖에서 구경을 허다가,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사또가 모지도다. 

어린 것이 쪼끔 잘못허였다고, 

저런 매질이 또 있으리? 

집장 사령놈을 눈여겨 두었다, 

삼문 밖 나오면 급살1961)을 주리라. 

저런 매질이 또 있느냐?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떨떠리고1962)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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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seen such cruelty for the first time.

I would rather go out now and become a beggar than continue 

to beat her.”

Many women in Namweon, old women and celibate widows 

included, hear that Chunhyang is beaten.

They stand outside the government compound and get petrified 

as the cudgel comes down on Chunhyang.

“Oh no! She is hit again. 

How could the weak girl survive the stroke? What a pity!”

A woman says, “Oh my! I feel too sorry to look at her.

If I were her, I would serve him. 

Why would I choose to lose my precious life?”

Celibate widows respond, “Shut up you wench!

Don’t look down on the faithful woman.”

Lustful men in Namweon are also watching Chunhyang outside 

of the main gate.

“How cruel! How cruel! The magistrate is too cruel.

The little girl might have done something wrong. 

But how can he beat her like that?

We’ll keep the beating officer in mind. 

When he comes out of the main gate, a disaster will fall on him.

How awful this beating is! 

I go home. I go home. I walk to my home haught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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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춘향모 통곡) 춘향모가 딸의 모습을 보더니 통곡한다.

[아니리] 그 때여 사또는 분이 점점 충천하여,1963) 

“에, 그 년 착가인봉1964)허여 하옥1965)허여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결박1966)헌 걸 끌러노니, 

춘향은 사지1967)에 맥이 없어 

형틀 아래 떨어지는구나. 

급창이 떠받들어 장방청1968)에 내다놓고, 

찬 물도 떠 먹이며 주무르고 불러싸니,1969) 

겨우 회생허는지라. 

그 때 춘향모 생각에는, 춘향이가 들어가면 허락헐 줄로 알았다가,

영영 듣지 않고 맞어 죽었다는 말을 그 때야 들었던 것이었다.

[중중모리] 그 때여 춘향 모친 늦게야 이 말 듣고 천방지축1970) 들오

는디,1971) 

“허허! 허허, 이것이 웬 말이냐? 춘향이가 죽다니?” 

가삼1972)을 쾅쾅 치고 발 동동 구르면서, 

엎더지고1973) 자빠지며 와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장방청을 들어가니, 

춘향이는 기절허여 정신없이 누웠구나. 

춘향의 모 기가 맥혀 춘향의 목을 안고, 

“악아, 춘향아! 애고, 이것 참 죽었네! 아이고, 내 자식아! 

남원 사십팔방1974) 중에 내 딸 누가 모르는가? 

질청1975)에 상좌 상존,1976) 상청1977)에 나리님네, 

내 딸 춘향 살려주오! 

제 낭군1978) 수절헌 게 그게 무슨 죄가 되어,

이 형벌이 웬 일이오? 

아이고, 여보 사또! 육십 당년 늙은 것이 저것 하나만 믿고 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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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Chunhyang’s Mother Bewails.) Chunhyang’s mother 

sees Chunhyang and cries hysterically.

[Aniri] Meanwhile, the magistrate’s anger hits the ceiling. 

“Hey put a wooden frame on her neck and imprison her!”

Officers move toward Chunhyang and untie the rope.

Chunhyang’s four limbs are powerless. 

She falls off the penal frame.

Servants lift her up and take her to their office.

They give her cold water and a massage and call her repeatedly. 

They manage to revive her.

Meanwhile, Chunhyang’s mother thought that Chunhyang 

decided to attend to the magistrate.

She just hears that Chunhyang refused to wait on him, and she 

was beaten to death.

[Jungjungmori] Meanwhile, Chunhyang’s mother heard the story 

and rushes in.

“Oh my! Oh dear! What is going on? Is Chunhyang dead?”

She hits her chest and stamps her feet hard on the ground in 

grief.

She falls repeatedly, as she runs to the servants’ office.

Chunhyang lies down unconscious.

Chunhyang’s mother is stunned and hugs Chunhyang’s neck.

“Chunhyang! On my dear daughter! Are you really dead?

Who wouldn’t know about my daughter in Namweon?

Other officials in this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Please save my daughter.

My daughter is only faithful to her husband.

How could that be a crime?

Oh, magistrate! Being sixty now, I have nobody to turn to except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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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죄가 지중1979)허여 

무남독녀 외딸자식 생목숨1980)을 쳐 죽였소?

나도 마저 죽여 주오!”

66. (여러 기생 등장) 여러 기생이 들어오는데, 어떤 기생은 

남원에 열녀가 났다며 춤을 춘다.

[아니리] 사또 들으시고, 

“에, 그 년의 본바탕이 모다 독물의 딸년들이로구나. 

저 년 밖으로 몰아내라.” 

춘향모 등 밀려 나온지라. 

조방청1981) 여러 기생들도 그제야 춘향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것다.

[중중모리] 여러 기생덜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들이 들어와. 

행수 기생1982)이 들어오며, “여보소, 이 사람들아! 죽었다네, 죽었어. 

춘향이가 매를 맞고 생목숨이 죽었다네.”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이오? 아이고, 불쌍허고 아까워라. 

어서 가세, 어서 가. 청심환1983)을 갈어라. 소합환1984)도 갈어라.” 

찌리찌리1985) 동무찌리1986) 천방지축1987) 들어오며, 

다 각기 항렬대로1988) 이름을 부르고 들어온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동생.” “아이고, 아주머니.” 

또 어떤 기생 하나는 추세1989)를 찾어 부르느라, 

“아이고, 서울 삼청동 동생!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이것이 웬 일

인가? 

어머니 신세를 어쩌라고 이 죽음이 웬 일인가?” 

이리 앉어 울더니만, 다시 벌떡 일어서서 선춤1990)을 추며 노래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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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erious crime did she commit? 

Why did you kill my only child?

You might as well kill me too!”

66. (Entrance of Many Courtesans) Many courtesans 

enter and one of them dances around, saying that 

a virtuous woman exists in Namweon.

[Aniri] The magistrate hears her. 

“The mother and the daughter are all daughters of a poison.

Get that woman out of here.”

Chunhyang’s mother is pushed out.

Many courtesans in their office hear the news that Chunhyang has died. 

[Jungmori] Many courtesans enter the office to look at 

Chunhyang.

The chief courtesan says, “People of Namweon! She is dead. She 

has died.

Chunhyang is beaten to death although she was innocent.”

“Oh my! What on earth? My god! How pitiful!

Let’s go. Let’s hurry up. Let’s go and treat her with medicine.”

The courtesan come in together unsteadily and disorderly.

As they move in, they call in an order for Chunhyang.

“Oh my elder sister.” “Oh my younger sister.” “Gosh, aunt.”

A courtesan calls Chunhyang as if she were politically related to her.

“Oh, my Seoul sister! Alas! I can’t believe this. What happened 

to you? 

What will become of your mother if you die?”

After she weeps like this, she stands up, dances wildly, and sings 

all of a su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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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자 좋을씨고.” 

여러 기생들이 어이없어, “아이고, 저 년 미쳤구나. 에이, 천하1991) 

몹쓸 년아.

춘향과 무슨 혐의1992) 있어, 저 중장1993)을 당허고 생목숨이 죽었는디, 

선춤 출 일이 웬 일이냐?” 

“너희가 나를 책헌다마는,1994) 옛 말을 못 들었나? 

진주 기생 논개1995) 부인, 평양 기생 월향1996) 부인 충절문1997)에 모

셔 있고, 

청주 기생 화월부인1998)은 삼층각1999)에 올라 있고, 

안동 기생 일지홍2000)이는 산 열녀문2001) 세워 있어 천추유전2002)허

였으나, 

남원같은 대모관2003)에 우리 몸이 기생 되어 쓸 데 없이 되었더니, 

이제 춘향 열녀 나서 조방청2004)에 문 짓고,

노방청2005)에 현판2006) 붙여 천추유전허였으니, 

이런 경사가 또 있느냐? 

노모 신세는 불쌍허나, 죽을 테면 꼭 죽어라. 얼씨구나, 좋을씨고.”

67. (옥중가) 춘향이 옥중에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며 탄식

한다.

[아니리] 그 때여 사또는 춘향을 가두라는 호령이 지엄2007)허니, 

춘향의 이종2008) 육촌 된 방자가 춘향을 업고, 

향단이는 칼머리2009) 들고, 

여러 기생들은 부축허여 옥으로 내려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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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ppee! Whoopee! Hurrah! Hurray! Oh, boy!”

Many courtesans are stunned “Gee, she went crazy. What an 

inconsiderate person you are!

Was Chunhyang your enemy? She is beaten to death although 

she is innocent.

What is your wild dance for?”

“It is absurd that you scold me. Did you not hear the stories?

Shrines were erected in memory of the courtesan, Nonge, and 

the courtesan, Weolhyang.

A three-story tower enshrines the courtesan, Whaweol.

A shrine was built up in commemoration of Iljihong, making her 

known to future generations.

Namweon is a large province. But none of the courtesans here 

is famous. 

Now a shrine will be erected in front of our office in memory 

of virtuous Chunhyang. 

A board will be posted on the servants’ office, making her 

known to future generations.

What event could be better than that one? 

Her old mother is poor. But it is not bad for her to die. Hurrah! 

Hurray!” 

67. (Prison Song) Chunhyang misses Mongryong and 

sighs in prison.

[Aniri] Meanwhile, the magistrate gives another yet grim order 

to imprison Chunhyang.

Bangja, Chunhyang’s distant relative, carries her on his back. 

Hyangdan carries the wooden frame.

With the help of many courtesans, Chunhyang goes to a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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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중2010) 남녀노소 없이 길이 메게2011) 따러가며 칭찬허여 울음을 

울고, 

육청2012)에서 공론허여, 

춘향같은 열녀를 다른 죄인과 같이 한 옥방에 가두어 둘 수 없다 

하고, 

딴 방 하나 수탐2013)허여, 

담배 육초2014) 초꽂이와, 알심 있는2015) 비자2016) 하나 

육청에서 요2017)를 주어 춘향을 위로허게 허고, 

남원 읍내 수절 과부들도 다 각기 형세2018)대로 전곡 간에2019) 다 

무르니,2020) 

뉘가 시켜 헐 일이냐? 

그 때여 춘향이는 적적한2021) 옥방 안에 주야 장탄2022) 울음을 우는디,

[진양조] “천지 삼겨2023) 사람 나고, 

사람 생겨 글 내일 제,2024) 

뜻 정 자 이별 별 자2025)를 어느 뉘가 내었든고? 

뜻 정 자를 내었거든, 이별 별 자를 내지를 말거나. 

이 두 글자 내던 사람은 날로 두고 지었든가? 

도련님이 떠나실 적에 지어주고 가신 가사,2026)

한창허니 가성열은 동창의 슬픔이요,2027) 

수다의 몽불성은 정부사의 설음이라2028) 허시더니, 

거문고에 올려 타면, 탈 적마다 한이 맺혀 눈물 먼저 떨어지데. 

완악헌2029) 게 목숨이요, 모진 게 간장이라. 

심화2030) 다 타고, 나머지 한 구비가 마저 끊쳐2031) 없겄구나. 

추월 춘풍2032)을 옥중에서 다 보내니, 

보이나니2033) 하늘이요, 들리나니2034) 새소리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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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eet is crowded with all the people in Namweon who 

follow her and praise her, sobbing all the way.

The six departments reach an agreement. 

Such a virtuous girl like Chunhyang shouldn’t be in the same 

cell with other inmates.

They manage to find a different cell.

They provide her with a tobacco, a candle, a sconce, and a good 

maid.

The six departments also provided food show their sympathy to 

Chunhyang.

Celibate widows in Namweon donate whatever amount of 

money and food they can afford to give.

All these are done voluntarily.

In the meantime, Chunhyang sighs and sobs in a quiet cell day 

and night.

[Jinyangjo] “After the universe was created, humans appeared.

After humans appeared, language was invented.

Who invented the words, ‘love’ and ‘separation’?

If he had invented ‘love,’ he shouldn’t have created ‘separation.’

Did he create the two words to apply them to me?

My master wrote me a poem when he was leaving me.

When the poem is recited in grief, an east window looks sad. 

A wife whose husband went to a war can’t dream because of 

much anxiety.

Whenever I play the Korean six-stringed zither, grievous tears 

fall down first.

What is brutal is a life, and what is cruel is a heart.

My resentment is being reduced to ashes, and the last remaining 

part of it disappears.

Seasons change when I am in this prison.

I can only see the sky, and I can only hear the songs of the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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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면 꾀꼬리, 밤이면 두견이가 서로 불러 잠을 깨니, 

꿈도 빌어 볼 수 없네. 

도련님과 이생2035)에서 영영 못 살 지경이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죽

어 임을 맞어 모셔갈까? 

그리도 못 헐진대, 적적무인심야간의2036) 실솔2037)의 넋이 되어 임의 

방에 들었다가, 

밤중이면 스르르르르 슬피 울어 잠든 임을 깨워 볼까? 

아이고, 언제 보리! 우리 도련님 어느 때나 뵈올거나?” 

이렇듯이 울음을 울 적, 천운우습2038) 깊은 밤에 

모진 광풍2039)이 일어나서, 바람은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 쇄’ 지둥치

듯2040) 불고, 

궂은비2041)는 퍼붓는디, 

도채비2042)는 “휘잇 휘잇”, 

밤 새 소리는 “부우 부우”, 초마2043) 끝 들보2044) 우에서 두런두런, 

형장2045) 맞어 죽은 귀신, 

난장2046) 맞어 죽은 귀신, 

횡사2047) 급사2048) 즉사2049) 오사2050) 악사2051) 액사2052) 죽은 귀신,

처녀 죽은 사귀혼신,2053) 아해2054) 죽은 동자 귀신, 

둘씩 셋씩 짝을 지어 옥문 밖에 와 얼른얼른,2055) 

이리로 가며 “히히 하하”, 저리로 가며 “이히 이히히히히 이히 이이이

이이이이” 

훌쩍 훌쩍 울음을 울고, 

중 죽은 귀신 하나 먹장삼2056) 고깔2057) 쓰고, 

옥창2058) 밖에 비껴 서서 노장 산유화2059)로 울음을 운다. 

“나무우우우아아아미타아불.” 

홀연히2060) 간 곳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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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awakened by a nightingale during the day and by a 

cuckoo at night 

So I can’t see my love in a dream.

If I am fated not to live with my master in this world, should 

I die first and wait for him?

If I can’t do it, should I become a spirit of a cricket, go into 

my love’s room at a quiet night, 

chirp sadly as my love sleeps, and wake him up?

Oh, when can I see him? When can I see my master?”

She sobs during one cloudy, rainy, and midnight. 

A violent wind rises up, making unpleasant sounds here and 

there along with the rain.

Rain pours down heavily. 

A goblin creates a dreary sound.

A night bird also makes a gloomy sound on a wood of the 

eaves.

A ghost of someone who was beaten to death as a punishment,

an apparition who was recklessly beaten to death, 

ghosts of people who died by accident, suddenly, instantly, 

untimely, badly, and disastrously, 

a ghost of a wicked virgin, and a ghost of a child

come and go quickly in groups in front of the prison.

They produce dreadful sounds “fee-faw-fum” as they show up 

here and there.

They also weep sadly.

A ghost of a monk wearing a black coat and a peaked hat

stands up obliquely outside the window of the prison, and sings 

an old flower song.

“Save us, merciful Buddha.”

The ghost of a monk suddenly disap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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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 기가 맥혀, “야, 이 몹쓸 귀신들아! 

나를 잡어갈랴거든, 조르지 말고 잡어가거라.

내가 무슨 죄 있느냐? 

나도 만일 이 옥문을 못 나가고 이 자리에서 죽게 되면, 저것이 모두 

다 내 동무로구나. 

거울을 들고 보니 예전 얼굴이 간 곳 없고, 

초마2061)를 둘러보아도 예전 허리가 아니네그려. 

우리 도련님이 이제 나를 보드래도 누군 줄을 모르겄구나.”

68. (황릉묘) 춘향이 꿈 속에서 황릉묘를 찾아간다.

[아니리] 욕사2062) 욕사 분헌 마음 이렇듯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중모리] 일야2063)는 꿈을 비니,2064) 장주가 호접 되고, 호접이 장주 

되어2065) 

실같이 남은 혼백, 바람인 듯, 구름인 듯 한 곳을 당도허니, 

천공지활2066)허고 산명수려헌디2067) 

은은한2068) 죽림2069) 속에 이층 화각2070)이 밤비에 잠겼어라. 

대저2071) 귀신이라 허는 것이 배풍어기2072)허고, 승천입지2073)허매, 

춘향의 꿈 혼백이 만 리 소상강2074)을 갔던가 보더라. 

어덴 줄2075) 몰라 방황헐 제,2076) 

안에서 단장소복헌2077) 차환2078)이 쌍등2079)을 도도켜고2080) 

앞길을 인도커늘, 중계2081)에 다다르니, 

백옥 현판2082)에 황금대자2083)로 만고정렬2084) 황릉묘2085)라 뚜렷이 

새겼거늘, 

심신이 산란허여 안으로 살필 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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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hyang is aghast at them. “You evil ghosts! 

If you want to take me, do so without teasing me.

What did I do wrong?

If I can’t get out of this prison, and I die in this place, all of 

them will become my friends.

I hold up a mirror and realize that my previous face is gone.

Looking down on my skirt, the waist is no longer what it used 

to be.

Even if my master saw me now, he wouldn’t be able to 

recognize me.”

68. (Huangling(黃陵) Shrine) In a dream, Chunhyang 

calls on the Huangling(黃陵) Shrine.

[Aniri] Chunhyang passes time like this in resentment, grief, and tears.

[Jungmori] One day at night, she has a dream, not realizing that 

she is in a dream.

A slim soul travels like a wind and a cloud and arrives at a place.

The sky and the earth are vast, and a mountain and a stream 

are beautiful.

A two-storied tower is soaked with a night rain in a dim bamboo grove.

In general, a ghost can control the nature, can fly into the air, 

and can slip into the ground.

So Chunhyang’s soul must have travelled far to Xiaoxiang(瀟湘) River.

She is lost and wanders around.

A young maid who dressed up in white cloth holds two lamps.

She leads the way and arrives at the middle of a stairway.

On a hanging board of white jade are golden letters: Huangling

(黃陵) Shrine for Faithful Queens.

She is confused and looks inside the tower.



210 ∙ 김연수 바디 춘향가

당상의 백의헌2086) 두 부인이 옥패2087)를 느짓이2088) 들어 좌석으로 

청하거늘, 

춘향도 성경현전2089)과 예기2090) 춘추2091)를 아는 사람이라, 

당하2092)에 국궁 재배허고2093) 복지하여2094) 여짜오되, 

“몸이 진세 천인으로2095) 존엄한 좌상2096)에를 어찌 감히 오르리까?” 

부인이 이 말 들으시고, “기특허고 얌전허다. 

조선이 소방2097)이나, 예의 동방2098) 기자 유풍2099)이 있어,2100)

청루2101) 출신 소생으로 저런 절행이 삼겼구나.2102) 

내 일전에2103) 조회차로2104) 옥경2105)을 가니, 

네 말이 천상에 낭자키로2106) 

가득히 보고 싶은 마음 일시 참지 못허여, 

네 꿈 혼백을 만리 소상강2107)으로 청하여 왔으나, 내의 마음 불안허다.” 

춘향이 이 말 듣고 다시 일어2108) 재배허고, 

궤좌2109)허여 여짜오되, “첩이 비록 무식허오나, 

고서2110)에 부인의 높은 사적 오매불망2111) 소원 되어, 

어찌허면 존안2112)을 앙대2113)헐꼬 주야축원2114) 바랬더니, 

오늘날 모시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2115)이 없나이다.” 

“네가 우리를 안다 허니, 우리 설움을 들어 봐라. 

우리 성군 유우씨2116)가 남순수2117)허시다가 창오산2118)에 붕허시

매,2119) 

속절없는2120) 이 두 몸이 소상강 대수풀에 피눈물을 뿌렸더니, 

가지마다 아롱이 지고, 잎잎이 원한이라. 

창오산붕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내가멸이라.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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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ladies in white clothes hold up jade ornaments softly and 

ask her to take a seat.

Chunhyang knows the classics, Liji(禮記) and Chunqiu(春秋), 

written by sages. 

In the hall, she bows twice to them and kneels down.

“I am a humble person from the human world. How can I sit 

in that high place?”

A lady replies, “How commendable and graceful!

Despite the small size, Korea is a country of courtesy, a remnant 

of Gija(箕子). 

You were born as a courtesan. But how virtuous you are!

A few days ago I went to the palace of heaven to see the king 

of gods.

Words about you were everywhere in heaven. 

I couldn’t overpower my desire to meet you.

So I brought your soul to Xiaoxiang(瀟湘) River in a dream, but 

I am worried.”

After hearing her, Chunhyang stands up and bows twice again.

She kneels down and asks, “I am ignorant. 

But I heard of your deed and always wanted to become like you.

I prayed day and night so that I could see your face.

I finally had the chance to see you today.

So even if I die now, I will have no regrets.”

“Since you say you know us, listen to our sad story.

Our great king, King Shun(舜), died on Cangwu(蒼梧) Mountain 

while touring the southern region. 

We two couldn’t help but shed bloody tears in the bamboo 

grove by Xiaoxiang(瀟湘) River.

Each branch was multi-colored, and each leaf contained grief.

After the Cangwu(蒼梧) Mountain collapses and the Xiaoxiang(瀟

湘) River dries up, the tears in the bamboo grove will dis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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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의 깊은 한을 호소할 곳 없었더니, 너를 보고 말이로다.” 

부인이 방성대곡2122)허시니, 

황릉묘에 모인 부인, 태임2123) 태사2124) 태강2125) 맹강2126) 뉘가 아

니 눈물지며, 

동벽2127)의 어떤 부인 추연히2128) 나와 춘향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진루명월옥소성에 화선허든 농옥2129)이라.

소사2130)의 아내로서, 태화산 이별 후에 승룡비거2131) 한이 되어, 

옥소2132)로 소원 푸니, 

곡종비거부지처의 산하벽도춘자래라.”2133) 

말이 미처 맟지2134) 못허여, 

협방2135)에 또 어떤 미인 하나 추추히2136) 울고 나오며, 

“자네 나를 어찌 알리! 나는 이주2137)에서 매주2138)허던 석숭2139)의 

소애2140) 녹주2141)로세. 

불칙헌2142) 조옥륜2143)은 날과 무삼2144) 원술런가. 

누상2145)에서 나를 밀어 떨쳐2146) 옥과 같이 부스러지니, 

낙화유사타루인은 뒷사람의 비험이라.2147)” 

뜻밖에 음풍2148)이 일어 찬 기운이 소삽더니,2149) 

음운2150)이 자욱허고, 촛불이 펄렁펄렁 휘휘쳐2151) 툭 꺼지며, 

무엇이 때그르르르르. 앞에 와 덜컥 당허는디,2152) 

이것은 사람도 아니요, 귀신도 아니요, 불타진2153) 나무둥치2154)도 아니요, 

의희은은헌2155) 가운데 귀곡성2156)이 낭자허며, 

“여보아라, 춘향아! 슬픈 말을 들어 봐라. 

나는 한고조2157)의 아내 척부인2158)이로다. 

우리 황제 붕2159)허신 후, 여후2160)의 독한 솜씨 내 아들 조왕 여

의2161)를 짐살2162)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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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as nobody to express our eternal grief to until we met you.”

The lady weeps loudly and bitterly.

All the women - Tai Ren(太任), Tai Si(太姒), Tai Jiang(太姜), and 

Meng Jiang(孟姜) - in the shrine shed tears.

From the east wall a feeble lady comes out and holds Chunhyang.

“You may not know me.

I am Nongyu(弄玉). I became a goddess while listening to a jade 

flute.

I separated from my husband, Xiaoshi(簫史), on Taihua(泰華) 

Mountain and flew on a dragon.

I console myself with a jade flute. 

After a song, I flew somewhere. Peach blossoms were on a 

mountain in spring.”

Before she finishes her words, 

another beautiful woman comes out in tears from a small room. 

“You don’t know me. I am Luzhu(綠珠), a wife of Shi Chong(石

崇) who sold liquor in Yizhou(夷州).

Why on earth was vicious Zhao Yulun(趙玉倫) my enemy?

He pushed me off the roof of a tower, breaking me into pieces.

People spoke of me as a beautiful woman who fell from a tower 

like a petal.”

All of sudden, a dismal and cold wind rises up.

A heavy cloud spreads. The candle light flutters and is blown out.

Something rolls to Chunhyang and suddenly stops in front of her.

This is not a human being, neither a ghost, nor a bottom of 

a tree burned up.

Dim and indistinct sounds of a ghost are heard.

“Hello, Chunhyang. Listen to my sorrowful story.

I am Madame Qi(戚), the wife of the founder Han(漢) Country.

After my emperor died, wicked Queen Lu(呂) killed my son, Ru 

Yi(如意), with a poisonous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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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족 끊은 후에 두 눈 빼고 음약2163)을 먹여, 

인체2164)라고 이름 지어 측간2165)에다 잡어 넣었기로, 

천추의 깊은 한을 호소할 곳 없었더니, 너를 보고 말이로다.” 

이렇듯 울음을 우니, 상군부인2166)이 은은히2167) 불러, 

“이곳은 유명2168)이 노수2169)허니 오래 지체 못헐지라.” 

여동2170)을 재촉허여 급히 가자 허시거늘, 

춘향이 하직허고 일보 이보2171) 나올 적에, 

동방의 실솔성2172)이 시르르르르르, 일장2173) 호접2174)이 펄펄.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릉묘는 간 곳 없고, 남원 옥중2175)이 웬 일

이냐?

69. (난향의 회유) 기생 난향이가 춘향을 회유한다.

[아니리] 춘향은 꿈을 깨고 더욱 마음 둘 곳 없어, 

도련님만 부르면서 통곡으로 설리 우니, 

가련한 그 형상을 목석인들 보겠느냐?

사또는 춘향을 이렇듯 옥중에 가두어 두고, 

아무리 달래어도 죽기로 고집허니, 

조방청2176) 기생들을 불러, 

“너희 중에 춘향을 달래어 자회복종허게2177) 허는 그 무엇이 있으면, 

관한의 이름도2178) 떼어줄 것이요, 수천 냥 상덕2179)을 시켜 주마.” 

허시니,

[중모리] 기생 중 난향이 여짜오되, 

“소녀와 춘향과 동갑으로 정이 매우 깊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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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cut off my limbs, gouged out my eyes, and made me drink 

a poisonous wine.

She named me a pig-like human and threw me into a bathroom.

I had nobody to say my eternal grief to until I met you.”

When she sobs, King Shun(舜)’s two queens, E Huang(蛾皇) and 

Nu Ying(女英), calls Chunhyang softly.

“You can’t stay here long because this is the world of the dead.”

They urge the young maid to hurry and leave.

Chunhyang says goodbye and steps out of the world of the 

dead.

A cricket chirps in the east, and a swallowtail flutters.

She realizes with surprise that Huangling(黃陵) Shrine is gone, 

and she is in a prison in Namweon.

69. (Nanhyang’s Persuasion) A courtesan, Nanhyang, 

attempts to persuade Chunhyang.

[Aniri] After waking up, Chunhyang becomes more distressed.

She only calls her master and bewails.

Could even an emotionless man watch the pitiful girl?

After the magistrate casts Chunhyang into a prison, 

she remains stubborn no matter how hard they try to persuade 

her.

He calls all the courtesans.

“If any of you persuade Chunhyang successfully and get her to 

obey my order,

I will elevate your status, give you thousands of dollars, and 

praise your virtue.”

[Jungmori] A courtesan, Nanhyang, responds,

“Chunhyang and I are of an age and are close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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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달래어 보오리다.” 

적적한 심야간2180)에 술상 채려 들리우고, 옥으로 내려가, 

“야 야, 춘향아, 날 치운데2181) 장처2182)가 어떠허냐? 

진직2183) 와 보럈더니,2184) 자연히 다사허여2185) 

이제 와서 보는 것을 부대2186) 노여2187) 생각 마라마는, 

너는 고집도 맹랑터라.2188) 

허무헐손2189) 우리 인생 세세년년2190)이 젊을쏘냐? 

구십춘광2191) 두견이도 봄을 만나 즐기다가, 

화불송춘춘자거라2192) 

삼춘2193)이 점진2194)허면 낙화풍진동서비2195)니, 

화진허면 접무정이라,2196) 어느 나비 돌아오며, 

일색 홍안2197) 여자 몸도 소년 가절 이십시에2198) 장부 호걸 사랑타가, 

역려건곤 허송허여2199) 귀 밑에 서리 치면,2200)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북망산2201) 일부토라.2202) 

너 죽어도 흙이 되고, 나 죽어도 흙 될 인생 허송세월2203)을 어이 허리. 

녹음방초2204) 좋은 때 임의 신정2205) 새로 만나 천만 교태2206) 노닐 

적에, 

고정2207)은 멀어지고 

신정2208)이 미흡허면 어찌 아니 좋을쏘냐? 

내 오늘 마침 동헌에 들어갔더니, 

사또께서 공사2209) 없어 혼자 앉어 벼르기를,

너를 이제 불러들여 굳이 허락 아니허면 아조 박살헌다기에,2210) 

내가 듣고 민망허여 

이제 와 헌 말이니, 마음을 강작허여2211)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옳네마는, 

송죽백2212) 곧은 절행 내가 어이 허락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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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ll try to persuade her.”

Deep into the quiet night, she holds a wine table and goes to 

the prison.

“Hey Chunhyang. It is cold today. How is your wound?

I tried to come here earlier, but I had so many things to do. 

I only had time to come today. Please don’t be angry with me.

I must say you are pretty stubborn.

Our life is ephemeral. Will we be still young year after year?

A cuckoo enjoys only ninety days in spring.

Spring passes despite the wish of flowers.

After three months of spring, flowers wither and scatter around.

If flowers fall down, no butterfly will return.

Even a beautiful girl’s face and body could attract great men only 

at the age of twenty.

But if you waste time and the hair below your ears become 

white, no man will follow you.

If a person dies, he becomes a handful of dirt in a tomb.

You will become dirt. So will I. So why should we waste time?

When leaves are green and grasses are fragrant, you meet a new 

love and enjoy lives.

The old love will become a distant memory. 

Wouldn’t the new love, although insufficient, be good enough?

This morning I went to the government office. 

The magistrate set aside the official business and was making 

a terrifying plan.

He will call you later. If you refuse to wait on him, he will kill you.

It hurts to listen to him say those words.

I am here to tell you. Make up your mind. Let’s go together.”

Chunhyang responds, “What you said is true.

But I can’t serve him because I am faithful like pine and bamboo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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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집이 남과 달러 장차 명2213)을 바치랴니, 

사또전에 여쭙기를, 춘향을 알어보니 훼절2214)은 고사허고 

어서 박살 죽여주면, 혼비중천2215) 높이 날어 

삼청동 찾어가서 몽룡씨를 보겄다고, 

그 말이나 여쭈어라.”

70. (쑥대머리) 춘향이 옥중에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며 슬피 

운다.

[아니리] 난향이 무색허여 

가져갔던 주안2216)을 먹는 체, 권하는 체 허망히 돌아가고, 

춘향은 홀로 앉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는디,

[중모리] 춘향 형상2217) 살펴보니 

쑥대머리2218) 귀신 형용,2219) 

적막옥방2220)의 찬 자리에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 낭군 보고지고. 

오리정 정별 후로2221) 일장 수서2222)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글공부에 겨를이 없어 이러는가? 

여인신혼 금슬우지2223) 나를 잊고 이러는가? 

계궁 항아 추월같이2224) 번뜻이 솟아서 비치고저.2225) 

막왕막래2226) 맥혔으니 앵무서2227)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칙2228)에 잠 못 이루니 호접몽2229)을 어이 꿀 수 있나? 

손가락에 피를 내어 사정으로2230) 편지허고, 

간장의 썩은 눈물로 임의 화상2231)을 그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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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obstinate unlike others, and that will cost me my life.

Go and tell the magistrate that Chunhyang will not lose her 

integrity.

If he kills her, her soul will fly high in the sky,

and go to Seoul to meet Mongryong. 

Go on and tell him like that.”

70. (Unkempt Hair) Chunhyang pines for Mongryong 

and weeps in tear in the prison.

[Aniri] Nanhyang is embarrassed.

She pretends to eat and ask Chunhyang to eat food, and goes 

back in vain.

Chunhyang is alone again and spends her time shedding tears.

[Jungmori] This is how Chunhyang looks. 

Her hair is unkempt like a ghost.

On the cold floor of a quiet cell, she only thinks about her love 

“I miss him. I miss my husband in Seoul.

After the parting in Orijeong Pavilion, I haven’t received a letter 

from him.

Doesn’t he have any free time because he served his parents 

and studied?

Did he forget me because he married again?

I wish I could shine on him like the goddess in the moon.

Now that I lost contact with him, I can’t receive even a letter 

from him.

I turn and toss in my bed, so how could I have a sweet dream 

with my love?

Should I write a letter about this situation with my bloody fingers?

Should I draw a picture of my love with rotten tears from my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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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일지춘대우에2232) 내 눈물을 뿌렸으면, 

야우문령단장성2233)의 임도 나를 생각헐까? 

추우오동엽락시에2234) 잎만 떨어져도 임의 생각.

녹수부용채련녀2235)와 제롱망채엽의2236) 뽕 따는 정부들2237)도 낭군 

생각은 일반이나,2238) 

날보다는 좋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 캐겄나? 

내가 만일에 임을 못 보고 옥중원혼2239)이 되거드면, 

무덤 근처 있는 나무는 상사목2240)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섰는 돌은 망부석2241)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2242) 이 원한을 알아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냐?” 

퍼버리고2243) 앉어 울음을 운다.

71. (장원급제) 서울로 올라간 이도령이 과거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한다.

[아니리] 이렇듯 통곡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여 이도령은 춘향을 이별허고 서울을 올라가, 

글공부 힘써 허여 과거를 기다릴 제, 

그때 마침 국태민안2244)허고 시화연풍2245)하여 

태평과2246)를 보인다 허거늘,

[자진모리] 이도령 거동 보소. 장중2247) 들어갈 제, 

동인사초2248) 강목2249) 옥편2250) 장막2251) 포장에2252) 등대2253) 우

산 포전2254) 장말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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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sh I could spray my tears on a pear branch wet with the 

spring rain.

I miss him so much that at rainy night the sad sound of a horse 

bell breaks my intestines.

When paulownia leaves fall down in an autumn rain, I think 

about my love.

Women picking up lotus roots and mulberry leaves are also 

thinking about their husbands.

But they are luckier than I.

I can’t get out of this prison. How could I pick up mulberry 

leaves and lotus roots?

If I fail to see my love and become a spiteful spirit in this prison,

I will become a tree near my tomb and long for him.

I will become a statue in front of my tomb and yearn for him.

Who would want to know about my grievous life before and 

after death?”

She wails, stretching her legs carelessly.

71. (Top in the State Exam) Mongryong in Seoul places 

first in the state exam.

[Aniri] Chunhyang passes time in tears as said above.

Meanwhile, after parting with Chunhyang, Mongryong went to 

Seoul.

He studied hard in and waited for the state exam.

The country is in the midst peace and abundance.

A state exam is about to be held.

[Jajinmori] Look at Mongryong as he enters the exam yard.

An exercise book, a history book, a dictionary, a curtain, a hemp 

screen, a flag, and an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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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구종2256) 지워 앞세우고 장중 들어가, 

현제판하2257) 등대 꽂고 장전2258)을 바라보니, 

백설같은 백목 채일2259)은 보계2260) 우에다 높이 치고, 

세백목2261) 설포장2262)은 구름같이 둘렀는디, 

어전을 바라보니 위의2263)가 엄숙허구나. 

양산2264) 일산2265) 청홍흑개2266) 기 번 보 둑2267)에 봉미선,2268) 

용기 봉기2269) 호미창2270) 자개창2271) 삼지창2272) 언월도2273) 행

오2274)를 정제허고,2275) 

시위2276)를 볼작시면2277) 병조판서 봉명기2278)며, 

도총관2279)과 별운검2280) 승사각신2281)이 늘어서 금관조복2282) 제

제2283)허고, 

사모품대2284) 쌍학흉배2285) 착군복2286) 패동개2287)는 선전관2288)이 

분명허구나.

선상의2289) 훈련대장, 중앙의 포도대장,2290) 후상2291)의 어영대

장,2292) 

좌우포장2293) 도감2294) 중군2295) 일대장 이대장 금군별장2296) 

칠백 명 늘어서 시위2297)를 정제헌 후, 

어전 풍악 ‘떡궁’ 쳐 앵무새가 춤추는 듯, 

사알2298)이 전명2299)허여 시관 전진 고복헌 후,2300) 

대독관2301)이 받어들고 현제판2302)에 걸어노니, 

글제2303)에 허였으되, “일중광 월중륜 성중휘 해중윤”2304)이라 뚜렷

이 걸렸거늘, 

이도령 거동 보소. 

용연2305)에다 먹을 갈아 

호황모2306) 무심필2307)로 일필휘지2308)허여 노니, 문불가점2309)이라.

일천2310)에다 선장2311)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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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arried by a servant whom he follows.

A sitting place is made below a hanging board for the king.

A screen as white as a snow is set up high around the seat. 

A curtain of a cotton cloth surrounds the place like a cloud.

The king’s place looks commanding and solemn.

A tall parasol, a golden parasol, other colorful parasols, stately 

flags, a phoenix fan,

a dragon flag, a tiger spear, a red wooded spear, a trident, and 

a sword stand in order.

Look at the royal suite: the defense secretary, stenographers,

generals, officers, and historians in formal attires looking 

cautious and solemn.

A hat, a belt, a crane emblem, a military uniform, a quiver, and 

an official are seen distinctly.

The chief training officer in the front, the police chief in the 

middle, a general in the back,

police officials in charge of special events, military officers here 

and there,

seven hundred people in totally escort the king.

Court music is played, and it looks as if a parrot danced.

An officer delivers the king’s order, and an exam official bows 

to the king.

A proctor takes the order and posts the exam question on the 

board.

The title is distinctly seen as “The sun shines. The moon is 

round. Stars glitter. The sea is serene.”

Behold Mongryong.

He grinds an ink stick on a dragon-shaped inkstone,

He gracefully writes with a weasel writing brush, leaving nothing 

to be modified.

He turns in his answer ahead of everybody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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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관2312)이 글을 보시고, 

필법도 해정2313)허고 문체도 노련허니, 

글자마다 비점2314)이요, 귀귀마다 관주라.2315) 

상지상2316)에 등을 매겨2317) 휘장허여2318) 내뜨리니,2319)장원급

제2320)허였네. 

정원사령2321)이 나온다. 정원사령이 나와. 

청철릭2322) 걸뜨리고,2323) 자세치2324) 긴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쳐,2325) 

장원봉2326) 연못가에 가 뚜렷이 나서면서, 

“이준상 자제 이몽룡! 이몽룡!” 

이삼호2327) 부르는 소리 장중2328)이 뒤집히고, 춘당대2329)가 떠나

갈 듯,

선풍도골2330) 이몽룡 세수를 다시 허고, 

도포를 고쳐 입고 선걸음2331)에 썩 나서니, 

정원사령이 부액허여2332) 신래진퇴2333)헌 연후, 

신급제2334) 이몽룡은 특히 사악2335)허옵시고 

부수찬2336)을 제수2337)허니, 

머리에 어사화2338)요, 몸에는 앵삼2339)이라. 

은패2340) 청개2341) 전도허고,2342) 

금의화동2343)은 앞을 서, 

쌍쌍이 옥저2344) 소리, 여민락2345)에 갖은2346) 풍악 어깨춤이 절로 난다.

72. (호남 어사 제수) 임금이 이몽룡을 불러 호남 어사로 

제수한다.

[아니리] 이장원 마음에는 차례로 한림 대교2347) 못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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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ef exam officer grades it.

The shapes of his letters look straight, and his writing style is 

elegant.

Each letter and each phrase are marked as excellent.

His writing is graded and posted for others to see, meaning he 

passed and topped the exam.

An errand servant comes out. He comes out.

He wears a blue coat and swings his arms, beautifully flapping 

its long sleeves.

He sits by a pond and moves forward clearly.

“Lee Mongryong, the son of Lee Junsang! Lee Mongryong!”

A couple of shouting turns the exam site upside down and 

pushes a pavilion away.

He is as handsome as god, and he again washes his face.

He sets his robe in order and advances his steps.

The errand servant helps him to see the king.

The king bestows a musical band on him for passing the exam.

The king appoints him as a high ranking official.

As an award, he wears a special hat and a special coat.

He follows symbols representing his status.

A flower child wearing a silky dress stands in front of him.

The sound of a jade flute, a court music, and all sorts of other 

music make people joyous.

72. (Appointment as Honam Royal Inspector) The king 

calls Mongryong and appoints him as a royal 

inspector in charge of Honam Province.

[Aniri] Mongryong wanted to hold a certai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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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옥당2348)이 섭섭허나, 

천은2349)을 어찌하리. 

벼슬이 점점 높아갈 제, 

수찬2350) 교리2351)에 물망이 자자터니,2352) 

하루는 우에서2353) 부르시는지라, 

들어가 복지허니2354) 순순2355) 하교2356)허시기를,

[중모리] “호남이 작추2357)에 실농되어2358) 민정2359)이 황겁2360)타

기로,

경2361)을 택출2362)허여 호남 어사 특차2363)허니, 

수령의 치불치2364)와 백성의 질고사2365)를 낱낱이 염탐2366)허여 오

너라.” 

수의2367) 마패2368) 유척2369) 하사커늘, 

고두사은2370)헌 연후 하직숙배2371) 물러나와, 

서리2372) 역졸2373) 단속허여,2374) 

“너희들은 먼저 떠나, 전라도 초읍 여산읍2375)에 가 기다려라.”

73. (어사또 노정기) 이도령이 전라어사가 되어 전라도로 

내려온다.

[아니리] 어사또2376) 본댁에 돌아와 선산2377)에 소분2378)허고, 

삼일 후에 전라도로 발정2379)을 허시는디, 

역마2380)를 타고 내려가시것다.

[자진모리] 남대문 밖 썩 내달아2381) 청파2382) 역마 잡어타고, 

칠패 팔패2383) 배다리2384) 지내 애고개2385)를 넘었구나. 

동작강2386) 월강허여,2387) 남태령2388)을 얼른 넘어, 과천 들어서 중

화허고,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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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he is appointed to a different position to his dismay.

But he can’t do anything about the king’s decision.

He is promoted continuously.

Everybody speaks of him as being suited to a better position.

One day the king calls him.

He shows respect to the king, who issues him an order.

[Jungmori] “People in Honam are awe-stricken because of the 

bad harvest last fall.

So I appoint you as a royal inspector in charge of Honam.

Go and check out whether magistrates govern well and whether 

the people are happy.”

The king gives him a silky uniform, a horse tag, and a yardstick.

He shows his respect to the king and leaves him.

He inspects his officers and agents.

“You must leave ahead of me and wait for me at Yeosan Village, 

the first village in Honam Province.”

73. (The Royal Inspector’s Journey) Mongryong comes 

down to Jeolla Province as a royal inspector.

[Aniri] The royal inspector comes back home and holds a ritual 

to on his ancestral tombs.

Three days later he leaves for Jeolla Province.

He rides a government’s horse for his travel.

[Jajinmori] He goes out through the South Gate and gets on a 

horse at Cheongpa.

He passes 7th Street and 8th Street and goes over Ae Pass.

He crosses the Han River and Namtaeryeong Pass and eats lunch 

at Gwa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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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마2390) 역마 갈어타고 지지대2391) 미륵댕이2392) 괴구정2393)을 지

낸 후에, 

수원 들어서 숙수허고,2394) 상하 유천2395)을 지내어, 

중미도미2396) 지내, 칠원2397) 소사2398) 지냈구나. 

가양2399) 역마 갈어타고 안성 나드리2400) 지나, 

성환2401) 들어서 중화허고, 천안 삼거리 지내어, 

도리치2402) 증기 역말2403) 원터고개2404)를 넘었구나. 

팔풍정2405)을 당도허여 활원2406) 모로원2407) 

광주 공주 금강을 월강,2408)

장기대2409) 높은 행길2410) 

소새2411) 무네미2412) 얼른 넘어, 

경천2413) 들어서 숙수허고, 노성2414) 앞술막2415)을 지나, 

평천2416) 역마 갈어타고 풋개2417) 사다리2418) 지낸 후에, 은진읍을 

지냈구나. 

까치말2419) 닭더리2420) 황화정2421)을 당도허니,

예서부터는 전라도라. 

양재2422) 역마 갈어타고 여산읍으로 들어갈 제, 

서리 역졸 모아 섰다 어사또전에 문안커늘,

74. (서리 역졸 분발) 어사또가 전라도에 이르러, 서리 역졸

을 나누어 출발시킨다.

[아니리] 어사또 서리 역졸 분발2423)을 허시넌디, 

“서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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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changes horses and passes Jijidae, Mireukdangi, and 

Gwoegujeong Pavilion.

He sleeps at Suweon and passes two streams.

He goes over a mountain pass and passes Chilweon and Sosa.

He exchanges horses at Gayang and passes Anseong.

He eats lunch at Seonghwan and passes the Cheonan 

Intersection of Three Directions.

He goes over Dorichi Pass and Weonteo Pass.

He arrives at Palpungjeong Pavilion, Hwalweon Inn, and Moro 

Inn.

He passes Gwangju and Gongju, and crosses Geum River.

He arrives at a ferry and steps up on a wide road.

He goes over Sosae, Muneoimi Pass.

He sleeps at Gyeongcheon and passes Noseong and Apsulmak.

He changes horses at Pyeongcheon and passes Putgae, Sadari, 

and Eunjin.

He arrives at Ggchimal, Dakddeori, and Hwanghwa Pavilion, 

He is now in Jeolla Province.

He changes horses at Yangjae and enters Yeosan.

Officers and agents stand together to greet the royal inspector.

74. (Sending Officers and Agents in Different Directions) 

The royal inspector arrives at Jeolla Province, and 

sends officers and agents in different areas.

[Aniri] The royal inspector sends his officers and agents in 

different areas.

“Officers!”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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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모리] “너희들은 예서 떠나 여산 익산 금구 태인 정읍 고부 흥덕 

고창

무장 장성 광주 남평이며, 능주 화순 동복 창평 옥과로 돌아, 

금월2424) 십오일 오시2425) 남원읍으로 대령2426)허라!” 

“예이!” 

“역졸!” “예이!” 

“너희들은 예서 떠나 임피 옥구 김제 만경 함열 부안 영광 함평 

무안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 흥양2427) 낙안 순천 

광양 좌수영2428) 돌산2429)이며, 구례 곡성 두루 다녀 

금월 십오일 오시 남원 광한루로 대령허라!” 

“예이!” 

“나는 예서 전주 임실 무주 용담 금산 진안 장수 순창 담양 들러, 

운봉으로 다녀, 

남원 사십팔방2430) 소소히2431) 염탐2432)허고 부중2433)에서 머물 

테니, 

너희는 급히 떠나 낱낱이 염문하되,2434) 

백문이 불여일견이라2435) 남의 말을 믿지 말고, 

탐관학민2436) 불법지사2437) 불충 불효헌 놈,

남을 음해2438)헌 놈, 술 먹고 우악2439)허여 노인 존장2440) 모르는 놈, 

살인허고 엄치2441)헌 놈, 국곡투식2442)헌 놈, 

유부녀 통간2443)허는 놈과 어진 아내 무함2444)허고, 

가장2445) 두고 서방허고,2446) 제 것 두고 빌어먹고, 

주색잡기2447)로 판나는2448) 놈, 남의 집 충화2449)헌 놈, 

남의 분묘 사굴2450)헌 놈, 낱낱이 적어 쥐고 남원읍으로 대령허라!”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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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jinmori] You leave here and go through Yeosan, Iksan, 

Geumgu, Taein, Jeongeup, Gobu, Heungdeok, Gochang,

Mujang, Jangseong, Gwangju, Nampyeong, Neungju, Hwasun, 

Dongbok, Changpyeong, and Oggwa.

Show up in Namweon around at noon on the 15th of this month.”

“Yes, sir.”

“Agents!” “Yes, sir.”

You leave and go through Impi, Oggu, Gimje, Mangyeong, 

Hamyeol, Buan, Yeonggwang, Hampyeong, 

Muan, Naju, Yeongam, Gangjin, Jangheung, Boseong, Heungyang, 

Nagan, Suncheon, 

Gwangyang, Jwasuyeong, Dolsan, Gurye, and Gokseong.

Show up Gwanghallu Pavilion in Namweon around at noon on 

the 15th of this month.”

“Yes, sir!”

“I will go through Jeonju, Imsil, Muju, Yongdam, Geumsan, 

Jinan, Jangsu, Sunchang, Damyang, and Unbong.

I will thoroughly investigate every corner of Namweon and stay 

there.

You leave right away and investigate in detail.

To see is to believe, so don’t trust what people say.

Greedy officials, immoral people, disloyal people, unfilial people,

people harmful to others, people who drink and treat the elderly 

with cruelty,

a murder who hided a body, a thief who stole the government’s food,

a man who committed adultery, a husband who frames a good wife,

a wife who commits adultery, a man who begs despite his property,

a dissipated man, a man who sets a fire to other’s house,

a man who dug another’s tomb, write them down and report 

them to me in Namweon!”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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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리] “그만허면 알겄기에 더 부탁 않거니와, 

원방2451)에 탐관오리2452)들은 뇌물로 사2453)를 써서 불쌍헌 게 가난

한 백성이라, 

우에서 성려2454) 깊으시사2455) 

창생2456)의 질고사2457)를 낱낱이 살펴오랍시는2458) 어명2459)이시니, 

조심허여 다녀오너라.” “예이!”

75. (어사 행장) 어사가 다 떨어진 옷으로 행장을 차리고 

임실에 당도한다.

[중모리] 이렇듯 각처로 분발허시고, 

어사 행장2460)을 채리는구나. 

폐의파립2461)을 채리는디, 

앞살 터진 헌 망건2462) 물렛줄2463) 당줄2464)에다 박조각으로 관

자2465) 달아

두 눈썹 잔뜩 눌러 두통나게2466) 졸라매고, 

철대2467) 부러진 헌 파립2468) 벼릿줄2469) 총총 매어 노 갓끈2470)을 

달아 쓰고, 

자락 없는 헌 베 도복 

열두 도막 이은 띠를 흉당2471) 눌러 고이 매고, 

질목 짚신2472) 감발2473)허고, 

다 떨어진 헌 부채를 솔방울로 선추2474) 달아 들고, 

주령2475)을 끌면서 독다물2476)을 지내, 

숯고개2477)를 넘어 통시암2478)을 지냈구나. 

한내2479) 가리내2480) 지낸 후에, 

전라감영2481) 들어가서 반석역2482)에 숙수허시며2483) 

성안 성밖 염문허고, 

임실 지경2484)을 당도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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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ri] “That should be enough, so I’ll not ask you any more.”

Immoral officials in distant regions take bribes for their personal 

use, so poor people suffer.

The king is worried about them.

He issued an order to investigate in detail how the people are living.

So do your work carefully.” “Yes, sir.”

75. (The Royal Inspector’s Attire) The royal inspector 

arrives in Imsil in a shabby attire.

[Jungmori] As said above, he sends his officers and agents to 

different areas.

He packs up his belongings.

He puts on worn clothes and a broken hat.

A headband whose frame is broken, two strings, and a foil ring 

on them

are firmly fastened around his head, covering his eyebrows.

An old hat whose frame is broken is firmly tied on his head 

with a string.

The bottom of his coat is torn off.

He fastens it around his chest with a twelve-piece string.

His old straw shoes are tied on his feet.

A pine cone is attached to his old fan as an ornament.

As he drags a cane, he passes Dokddamul.

He goes over Sut Pass, and passes Tongsiam.

He crosses two streams: Hannae and Garinae.

He enters the Jeolla governor’s office and sleeps at Banseok Station.

He investigates in and out of the fortress.

He arrives at the border of Im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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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방자 한양길) 방자가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한양으로 올라간다.

[진양조] 건넌 비탈 에굽은2485) 길로 아해2486) 하나가 올라오넌디, 

초록 대님 잡어매고, 괴나리봇짐2487)에 

윤이리 지팽이2488) 한 손에 툭툭 짚고, 엇걸어2489) 올라오며 시절 노

래2490)를 부르는구나. 

“어이 가리너,2491) 어이 가리. 한양 성중2492)을 어이 가리.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 자고 가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서 잘끄나. 

자룡2493) 타고 월강2494)허던 청총마2495)나 가졌으면 즉시 한양을 가

련마는, 

조그만헌 요 내 다리로 며칠을 걸어서 가잔 말이냐?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일대영화 부귀한디,2496) 

이놈 팔자는 어이허여 질품팔이2497)가 웬 일이냐? 

내 팔자도 불쌍허나, 춘향 신세가 가련허네. 

낭군 위해 수절헌 게 그게 무슨 죄가 되어, 

월삼동추수옥중2498)에 명재경각2499) 되었건만, 

무정허신 구관 자제2500) 몽룡 씨는 편지 일장이 돈절2501)허네. 

어서어서 한양을 가서 

도련님을 뵈옵는 날, 세세원정2502)을 내가 아뢸라요. 

어이 가리너, 어이를 갈끄나.”

77. (어사또와 방자 수작) 어사또가 방자를 보고 부른다.

[아니리] 어사또 그놈을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들어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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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Bangja on His Way to Seoul) Bangja goes to Seoul, 

singing and carrying Chunhyang’s letter.

[Jinyangjo] A boy comes from a curved and sloped road over 

there.

He wears green ankle bands and a bag.

He hits the ground with a cane on his hand, walking unsteadily 

and singing a popular song.

“How do I go? How do I go? How do I go to Seoul?

Where should I sleep today? Where should I sleep tomorrow?

If I had the blue horse that Zhao Zilong(趙子龍) rode to cross 

a river, I could reach Seoul in no time.

How many days would it take to walk with my short legs?

Some people are lucky to live wealthy lives with honor.

How come my fate is so bad to live a life of delivering a letter?

My fate is poor, but Chunhyang’s fate is pitiful.

It is not a crime to be faithful to a husband.

She is confined in a prison, and her life is in danger.

The son of the former magistrate is heartless not to send her 

a letter.

I’ll hurry to Seoul.

When I see my master, I’ll tell him everything.

When will I arrive there?”

77. (Exchanges between the Royal Inspector and 

Bangja) The royal inspector sees and calls Bangja.

[Aniri] The royal inspector carefully listened to Bangja for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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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춘향 편지를 가지고 가는 모양이라. 

“아나, 얘! 얘야!”

[중모리] 이렇듯이 불러노니, 

저놈 실그시2503) 돌아다보며 대답도 않고 서 있거늘,

“이 자식! 어른이 부르면 썩 오는 것이 도리2504) 옳지, 

가만히 서서 보기는, 이놈!” 

이놈은 남원읍에서 어긋나기로2505) 유명헌 놈이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제가 모두 다 이겨야만 잘난 줄로 아는 놈인디, 

어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헐게 채려2506) 제 마음에 더 가소롭던 것이

었다. 

어사또 턱 밑에 코 다치게 바싹 들어스며, 

“바쁘게 가는 사람 왜 부르오?”

78. (춘향 편지) 어사또가 방자에게 부탁하여 춘향의 편지

를 읽고 탄식한다.

[아니리] “너 어데 사느냐?” 

“나 사람 많이 살다가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사는 데 사요.” 

“혼자 사는 데가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깨2507) 혼자 사는 디 아니오?” 

“아, 이놈이 남원 산단 말을 나만 산다고 허는 놈이로구나.” 

“맞었소. 당신 죽도 안허고 귀신 먼저 되얐소, 이?” 

“어허, 그놈 괘씸헌 놈. 그래 가긴 어디를 가느냐?” 

“나 양반 독차지2508)헌 디 가요.” 

“양반 독차지헌 데라니? 오, 너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어따메,2509) 당신 소강절2510) 뒷문에다가 움막 짓고 살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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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ppears he is carrying Chunhyang’s letter.

“Hey you, boy!”

[Jungmori] He calls him in such manner.

He quietly turns around and stands still.

“You foolish boy! If an adult calls you, you are supposed to 

come quickly.

How can you just stand there and look at me? Boy!”

This boy is famous in Namweon for his crookedness.

His is not satisfied until he defeats everybody, whether an adult 

or a child.

The royal inspector is in an attire so shabby that the boy looks 

down on him.

He moves his head very close to the royal inspector’s nose. 

“Why do you call a person in such a hurry?”

78. (Chunhyang’s Letter) The royal inspector asks 

Bangja a favor, reads Chunhyang’s letter, and sighs.

[Aniri] “Where do you live?”

“I live alone in a place where many people lived and died all.”

“Is there a place in which only one person live?”

“Well, I am the only person who lives there. So isn’t that called 

a place where only one person lives in?”

“You fool! You are confusing Namweon with a place where only 

one person lives in.”

“Correct. You became a ghost without dying.”

“Gosh, how rude you are! By the way, where are you going?”

“I go where the high class took everything.”

“The high class took everything? I see. You are going to Seoul.”

“Impressive! Did you live in a dugout outside a geomancer’s back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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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그놈 괘씸한 놈. 

그래, 한양엔 누구를 찾어 가느냐?”

“에헤, 참. 나 바쁜깨 얼른 일러주고 갈라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고을 열녀 춘향 편지를 가지고, 

서울 삼청동 이몽룡씨를 찾어가요. 

아니, 그런디 당신 어찌 그렇게 물어쌓소?”2511) 

“너 허고 가는 소리를 들으니, 매우 가련헌 편지를 가지고 가는 듯허여,

그 편지 좀 잠깐 보자고 허는 것이다.” 

“아따,2512) 이놈의 어른이 염치없는 놈의 소리를 허고 있네, 

여! 여보시오! 아니, 남의 규중2513) 편지 사연을 어떻게 알고, 

이런 노상에서2514)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이놈의 어른아!”

“네가 무식헌 말이로다. 

옛 문장에 이르기를, 부공총총설부진허여 행인임발우개봉이라2515) 

허였으니, 

내 잠깐 보고 도로 봉해 주면 좋지 않니?” 

이놈 문자2516) 속2517) 하나 모르는 놈이, 그 문자 알아듣는 체허고, 

“하하하하, 어따, 이놈의 어른 봐라, 여. 

아, 거 채린 조격보돔2518) 문자는 바로 거드러졌네그려!2519) 

허, 거 참. 그러시오. 편지 줄 일이 아니지마는,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해서 주는 것인깨, 

얼른 보고 도로 주시오, 이?” 

어사또 편지 받어 떼어보니, 춘향 글씨 분명쿠나. 

편지 사연에 허였으되,

[독서성]2520) 별후 광음2521)이 우금 팔재2522)에 척서2523)가 단절허여, 

약수삼천리2524)에 청조2525)가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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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 you are very rude! 

By the way, who are you going to see in Seoul?”

“Oh, I am in a hurry. So let me tell you briefly.”

Well, in my town there is a virtuous girl named Chunhyang. 

I am taking her letter to Mongryong in Seoul.”

But why bother me with the question?”

“I heard you singing. It appeared to me that you were carrying 

a letter of grief.

So now I am asking you to let me take a look at it.”

“Oh my god! This rude man is asking such a bold favor from me. 

Look, this is a personal letter of a wife to her husband.

What makes you think that you can read it on a road? 

You foolish adult!”

“What an uneducated person you are!

According to an old poet, a letter written hastily is read again 

after being given to a deliverer.

Can I take a brief look at it and seal it back?”

Bangja doesn’t understand the old poet’s sentence, but he 

pretends that he does.

“Haha. My goodness! How impressive this adult is!”

Your appearance is humble, but your language sounds scholarly.

Okay, I understand. I think I shouldn’t do this.

But since you speak like an educated man, so I’ll let you read 

it. 

Return it to me right away. All right?”

The royal inspector takes the letter, opens it, and clearly 

recognizes Chunhyang’s handwriting.

The contents go as follows.

[Reading Mode] There hasn’t been a letter over the past eight 

years after we parted.

A blue bird couldn’t fly across a bi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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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만리2526)에 홍안2527)이 없으매, 

북천2528)을 바라보니 망안이 욕천이요,2529) 

운산이 원격하니2530) 심장이 구열이라.2531) 

이화2532)에 두견 울고, 오동에 밤비 올 제, 

적막히 홀로 앉어 상사일념2533)이 지황천로2534)라도 

차한2535)은 난절2536)이라. 

무심헌 호접몽2537)은 천 리에 오락가락, 

정부지억2538)이요, 비불자성2539)이라. 

오읍장탄2540)으로 화조월석2541)을 보내더니, 

네 등2542) 넷째 오신 신관 사또 도임 후에 수청들라허옵기로, 

저사모피2543)허옵다가 참혹한 악형을 당하야, 

모진 목숨이 끊치든2544) 아니허였사오나,

장하지혼2545)이 미구에2546) 될 터이오니, 

바라건대 서방님은 길이 만종록2547)을 누리시다, 

천추만세2548) 후 후생2549)에나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살아지이

다.2550) 

평사에 낙안2551)처럼 피 흔적이 뚝뚝뚝 찍혔거늘, 

어사또 편지 들고 엎더지며,2552)

[진양조] “수절이 무삼2553) 죄냐? 

제 낭군 수절헌 게, 

그게 무슨 죄가 되어 엄치형장2554)이 웬 일이냐?

아이고, 춘향아! 네가 이것이 웬 일이란 말이냐? 

이것이 모두가 내 탓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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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ld goose didn’t fly over the sea to deliver a letter.

My eyes were fixed on the northern sky.

Only a cloudy mountain is seen, tearing my insides apart.

A cuckoo cries on a plum blossom, when a night rain falls on 

a paulownia.

I pine for my love in a quiet place by myself.

I can’t help and stop my grief.

I have a cruel and sweet dream about my love.

I can’t let go of my emotions of love and sorrow.

I passed my youth in tears and grief.

The forth magistrate took the post and ordered me to serve him.

I refused, risking my life, and received a cruel punishment.

I haven’t yet lost my despicable life.

But I will soon die because I was beaten hard.

I wish you hold high offices and live happily.

I hope we meet again after this life and live together without 

separating.

Traces of blood are on the letter like those of a wild goose on 

the sand.

The royal inspector falls on his face, holding the letter.

[Jinyangjo] “Is faithfulness a crime?

She is just faithful to her husband.

How can that be a crime to be corporally punished?

Oh Chunhyang! Why is this happening to you? 

I am to be blamed for all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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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방자 문안) 방자가 어사또를 알아보고 인사를 올린다.

[아니리] 방자놈이 어사또 우는 모습을 이리저리 보더니마는,

“아이구, 여, 우리 서방님 아니시오? 아이고, 서방님!”

[중모리] “소인 방자놈 문안이오. 

대감마님 행차 후에 문안 안녕허옵시며, 

서방님도 먼먼 길을 노독2555)이나 없이 오시니까? 

살려 주오. 살려 주오. 옥중 아씨를 살려 주오.”

80. (만복사 불공) 만복사 중들이 춘향을 위해 불공을 드

린다.

[아니리] 이 대문에 이리 했다고 허나, 

그 아해 뽈짝쇠는 남원 책방 방자2556)로, 

오래 동안 모시고 거행2557)을 허든 놈인디, 

십 년이 되었든들 어사또를 몰라볼 리가 있으리오? 

이는 잠깐 성악가의 재담2558)이었다. 

방자 어사또를 노상2559)에서 뵈옵고, 

문안 후에 전대2560)의 서간2561) 내어 올리며 춘향의 전후 사정 낱낱

이 고허거늘, 

어사또 이를 갈며 말씀을 방자 듣는디, 분김에 함부로 허셨것다. 

“이놈! 담박에2562) 삼문 출도2563)를 하여 봉고2564)를 하리라.” 

방자놈이 관물을 많이 먹고2565) 눈치가 비상헌 놈이라, 

이 말씀을 들어노니 마음이 어찌 좋던지, 저도 말을 함부로 허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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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Bangja’s Greeting) Bangja recognizes the royal 

inspector and greets him.

[Aniri] Bangja takes a close look at the bewailing royal 

inspector.

“Oh my goodness. Aren’t you my master? Oh, master!”

[Jungmori] “Let me bow to you, sir.

How are your father after he left for Seoul?

How is your travel all the way here from Seoul?

Please help. Please help. Help the lady in the prison.”

80. (Mass of Manbok Temple) Manbok Temple monks 

hold a mass for Chunhyang.

[Aniri] It is said that they conversed like this.

But that boy was a servant working for the study room in Namweon.

He had been working there for a long time.

Even if ten years have passed, how could he not recognize the 

royal inspector?

The above exchanges were made up by a singer for a brief fun.

When Bangja meets the royal inspector on the road,

he greets him, takes out Chunhyang’s letter from a bag, and tells 

him everything.

The royal inspector is enraged and speaks angrily in front of Bangja.

“Villain! I’ll make a surprise visit to the magistrate’s office and 

imprison him.”

Bangja worked for the office for a long time, so he is quick to 

grasp the truth.

After hearing his words, he is so delighted that he talks 

thoughtle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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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이 사또님 보호 역졸이 되오면, 남원 출두시2566)에 방맹이로 대

갱이2567)를 깨트리지오.” 

“이놈아! 내가 어사만 하였으면 그리하겠다 그 말이지마는, 그럴 수가 

있겠느냐?” 

방자놈이 빙긋이 웃으며, “헤헤헤헤, 이런대도 아옵고, 저런대도 아옵

니다. 

소인놈을 속이지 마옵소서.” 

어사또 그놈 듣는디 속 들리는2568) 말씀을 허셨는지라, 

할 수 없이 뽈짝쇠를 다리고 만복사2569)를 들어가니, 

그 때 절에서는 재맞이2570) 불공2571)을 올리는디, 

이 불공은 무슨 불공인고 허니, 

전자에2572) 춘향모가 자식을 보랴허고 두루두루 공 드릴 제, 

논섬지기2573)를 사서 그 절에 시주허고,2574) 

지극히 정성을 들인 게 자연 때가 맞느라고 춘향을 낳었는디, 

춘향이 중장2575)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노소 재승2576)들이 법당을 소쇄허고2577) 불공 축원2578)을 올리는디,

[중모리] 법주2579) 선사님2580)은 법관2581)을 쓰고, 

어떠한 중은 납관2582)을 쓰고, 

또 어떤 중은 바라2583) 들고, 

어떠한 중은 광쇠2584)를 들고, 

또 어떤 중은 죽비2585) 들고, 

어떠한 중은 목탁을 들고, 

또 어떤 중은 증쇠2586) 들고,

조고만헌 상좌2587) 하나 다래몽동2588) 큰 북채를 양 손에 갈라 쥐고, 

법고2589)는 두리둥 둥, 광쇠는 꽈광 꽝, 목탁은 또드락, 

죽비는 참차르르르르, 증쇠는 땅땅, 바라는 처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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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if I become your agent, I’ll break the magistrate’s head with 

a cudgel during the surprise visit.”

“You fool! I meant if I were a royal inspector, I could do it. 

But could I?”

Bangja laughs, “Hehe, whatever you say, I know the truth.”

Don’t try to fool me, sir.”

The royal inspector already said something that revealed his 

identity.

He can’t help but take him to Manbok Temple.

The temple was holding a service to Buddha.

Let me tell you whom this Buddhist service is for.

Chunhyang’s mother once held a religious service here to have 

a baby.

She bought a large rice paddy and donated it to the temple.

The conscientious effort produced a timely fruit: Chunhyang.

The temple heard that Chunhyang was almost beaten to 

death.

Young and old monks clean the sanctuary and perform a 

mass.

[Jungmori] The head monk wears a cornet.

A monk wears a grass hat.

Another holds a brass instrument.

Another holds an iron instrument.

Another holds a bamboo instrument.

Another holds a wooden gong.

Another holds an iron gong.

A small student monk leader holds large drumsticks with his 

hands.

Sounds are produced by a drum, the iron instrument, the 

wooden gong,

the bamboo instrument, the iron gong, and the brass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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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2590) 앞에 늙은 노승 하나 가사착복2591)을 어스러지게2592) 허고 

구붓구붓2593) 예불2594)을 허는디, 

“나무아미타불 나무서방정토2595) 극락세계 

삼십육만억일십일만구천오백 동명동호2596) 대자대비2597) 

나무아미타불 석가여래 미륵불2598) 관세음보살2599) 지장보살2600) 오

백나한2601) 팔부신장2602)께 지성발원.2603) 

해동2604) 조선 전라좌도 남원부 내 향교리 거주2605) 임자생2606) 성춘향은 

신운2607)이 불길허여, 옥중에 갇혀 모진 형벌에 잔명2608)이 죽게 되

오니,

한양 삼청동거2609) 이몽룡으로 전라감사나 암행어사나 점지하여2610) 

주시기를 지성발원 소원성취.2611)” 

바라는 처르르르, 꽝쇠는 꽈광 꽝, 

법고2612)는 두리둥 둥, 목탁은 또드락 딱, 

팔폭장삼2613) 너룬2614) 소매는 장단 맞춰서 너울너울. 

법고 치는 저 상좌는 광풍2615)에 나비처럼 이리로 뒤적,2616) 

저리로 뒤적, 흐늘거려2617) 북을 치니, 

상계일시가2618) 분명쿠나.

81. (춘향 길몽) 이도령은 방자를 운봉으로 보내고, 춘향은 

옥중에서 한 꿈을 얻는다.

[아니리] 어사또 그 구경을 허시고, 

“내가 어사헌 것이 우리 선영2619) 덕인 줄 알었더니, 

부처님의 덕이 반절이나 되는구나.” 

이튿날 중을 불러 돈 천 냥 시주2620)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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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ld monk in front of a table wears a large cloth over his 

coat obliquely.

He bows to Buddha again and again.

Save us, merciful Buddha. I’ll follow you to heaven!

Great mercy and compassion to all people in the world!

We conscientiously pray to Maitreya, the Goddess of Mercy, a 

goddess, an arhat, and the eight generals.

Chunhyang lives in Hyanggyo-ri, Namweon, the eastern part of 

Jeolla Province, Joseon.

She is ill-fated to be kept in a prison, and a cruel punishment 

endangers her life.

We pray with all our hearts Lee Mongryong in Seoul becomes 

the governor of Jeolla Province or a royal inspector.

The brass instrument, an iron instrument,

a drum, and a wooden gong generate various sounds.

The wide sleeves of Buddhist robes flutter in accordance with 

the music.

The small student monk leader hits the drum slowly, 

moving like a butterfly in a strong wind.

This must be heaven.

81. (Chunhyang’s Promising Dream) Mongryong sends 

Bangja to Unbong. Chunhyang has a promising 

dream.

[Aniri] The royal inspector was watching the mass.

“I thought I became a royal inspector thanks to my ancestors.

But the half of the credit goes to Buddha.”

The following day he donates a thousand dollars to the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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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2621) 한 장 얼른 써서 뽈짝쇠를 주시며, 

“이 서간을 가지고 가 운봉 관가2622)에 들르면 주시는 게 있을 터

이니, 

잘 가지고 명일 오시에 광한루로 대령허여라.” 

“예이!” 

뽈짝쇠놈 아무 속 모르고 운봉 관가에 달려가 서간을 올리니, 

운봉이 서간을 받어 보고, 나졸2623)을 급히 불러, 

“이놈 갖다 옥에 단단히 가두어 두되, 먹이기는 잘 먹이고, 다시 영을 

기다려라!” 

“예이.”

허더니, 뽈짝쇠를 옥에다 덜컥 가두는구나. 

어사또 미리 누설이 될까허여 방자를 운봉으로 보낸 후에,

[자진모리] 그날 즉시 길을 떠나 각처2624) 염문2625)허실 적에, 

그때에 춘향이는 한 꿈을 얻었넌디, 

옥창전2626) 앵도화가 어지러이 떨어지고, 

단장허던 큰 거울이 한복판이 깨어지고, 

문 우에 허수아비가 뚜렷이 달려 보이고, 

옥 담에 가마귀 앉어 까옥까옥 울어 보이니, 

흉몽2627)인지, 길몽2628)인지 마음이 산란하여 눈물짓고 앉었을 제, 

때마침 서문 밖에 문복2629) 잘하는 허봉사가, 성 안에 독경2630) 왔다 

가는 길에 문복허라 외는2631) 소리가 들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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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rites a letter quickly and gives it to Bangja.

“If you take this letter to the government office in Unbong, they 

will give you something.

Bring it to Gwanghallu Pavilion around at noon tomorrow.”

“Yes, sir!”

Bangja, ignorant of the truth, goes to the government office and 

gives them the letter.

The magistrate reads the letter and calls a minion.

“Lock this boy up in a prison, give him good food, and wait 

for my next order!”

“Yes, sir.”

They lock up Bangja in a prison.

The royal inspector sent Bangja to Unbong, afraid that he might 

reveal his real identity.

[Jajinmori] He resumes his journey to every corner, investigating 

about different things.

In the meantime, Chunhyang has a dream.

Peach blossoms fall down all over the place outside of the 

window of the prison.

The mirror she was looking through breaks at the center.

A scarecrow clearly hangs on a door.

A crow cries, sitting on the prison wall.

Confused whether it was a good or bad dream, she sheds tears.

A blind fortuneteller living outside the West Gate was in the 

fortress to exorcise evil spirits.

On his way out, he shouts that he tells fort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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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춘향 문복) 춘향이 허봉사를 불러 점을 치는데, 허봉사

의 손길이 음흉하다.

[아니리] 점치라는 문수2632)를 외치고 가는디, 

웨는2633) 소리가 서울 봉사와 시골 봉사가 다르것다. 

서울 봉사 같으면, “에리수어 문수아!”2634) 이렇게 외치련마는, 

이 봉사는 아조 죽2635) 쥐어지른 듯이2636) 둑성2637)으로 외고2638) 

가것다. 

“문수아!2639) 문수아!” 

춘향이 이 소리를 반겨 듣고, 

옥사정2640)을 불러 봉사를 청하였것다. 

봉사 들어와 앉으며, “여, 춘향 각시. 

진시2641) 못 와본 일 인사가 빠졌구만. 

그간 장처2642)와 고생이 어떠헌가? 

어디, 장처를 좀 만져 보세. 

내가 보든 못하여도, 내 손이 약손이라, 

내 손으로 만지기만 허면, 장독2643)이 천병만마 진 풀리듯2644) 훨

쩍2645) 풀려 없어지지. 

어디, 캐, 음.” 

춘향이가 매맞은 다리를 내어 맡기니, 

봉사 더듬더듬 만져 차차 손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것이, 

미구에2646) 정통2647)을 범할 모냥이라. 

춘향이가 봉사 빰을 호랑이 개 빰 치듯 치고 싶지마는, 

점칠 일을 생각허여 자기 손을 자기 밑 근처에 딱 세워놓고, 

살살 꾀로서 허는 말이,

[중모리] “봉사님, 들어보옵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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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Chunhyang’s Fortunetelling) Chunhyang calls the 

blind man to have him tell her fortune. But his 

hands are wicked.

[Aniri] The blind man shouts that he tells fortune.

The shouts of blind men in Seoul and in the country are 

different. 

A blind man in Seould would shout like “Best fortune telling!”

But this blind man shouts in an angry manner as if he were 

wielding his fist.

“Fortune telling! Fortune telling!”

Chunhyang is delighted at the shouting man.

She asks the guard to allow the blind man in.

“The blind man comes in. “Hello lady Chunhyang.

Sorry, I should have visited you earlier.

How are you? How are your wounds?

Let me put my hands on the wounds.

I am blind, but my hands have a healing effect.

If my hand touches a wound, the poison created by a cudgel 

ceases and disappears.

So let me touch it.”

Chunhyang permits him to touch her beaten legs.

The blind man’s hands go over the knees slowly.

It appears they will reach the final spot before long.

Chunhyang wishes to hit him in the face as if a tiger does a 

dog.

But thinking about fortunetelling, she puts her hands near the 

spot.

She speaks to the blind man tactfully.

[Jungmori] “Look, Mr. Blin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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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항상 말씀허시기를, 서문 밖 허봉사는 안맹2648)은 허였으나 

근본이 양반인데, 행신2649)이 정대2650)허여 사람마다 칭찬이요, 

제가 채 어렸을 제, 매양2651) 보면 덥석 안고 한없이 사랑허며,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입 맞추며 등 치더라 허시더니, 

제가 차차 장성하여 자주 뵙지 못하여도 어제인 듯하옵니다.”

83. (허봉사 주문) 허봉사가 꿈 내용을 묻더니, 주문을 외며 

점을 친다.

[아니리] 봉사 가만히 듣다가 

손을 얼른 떼며, 열없어2652) 허는 말이, 

“그는 참 정말이구만. 원, 그녀르2653) 자식 정신도 좋다. 

그러나 이 매질을 그 어느 놈이 허였냐? 

네 설분2654)은 내가 하여 주마. 어느 놈이 했어?” 

“왕방울쇠가 허였소.” 

“그놈이 독허고 모진 놈이란 말이야. 

이놈 정초2655)에 독경날2656)을 받으러 오면, 

화해일2657)을 받아주어 부른 배가 툭 터지게 헐 것이요, 

보름 독경날을 받으러 오면, 

절명일2658) 받어 주어 생급살탕2659)을 먹게 허리라, 이녀석같으니라고.

헌디2660) 꿈은 어찌 꾸었어?” 

춘향이 꿈 말을 다 이르며, 

“까옥 까옥 우는 가마귀는 아마도 날 잡어갈 가마귄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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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om used to say that this man outside of the West Gate 

is blind.

But his root being from the high class, he behaves well and 

people praise him.

When I was young, he used to hug me affectionately. ‘Oh my 

daughter! Oh my daughter!’

He also kissed me and patted me on the back.

I grew up and didn’t get to see him anymore, but it seems like 

it was only yesterday.”

83. (The Blind Man’s Incantation) The blind man asks 

about the dream and tells Chunhyang her fortune 

by chanting.

[Aniri] The blind man reacts.

Feeling ashamed, he takes his hands off immediately.

“Oh, that’s true. Gee, what a good memory you have!

By the way, who is the villain to hit you like this?

I’ll avenge your resentment on him. Who hit you?”

“Jack did this to me.”

“That villain is vicious and brutal.

If he asks for a day of exorcism in the beginning of a year,

I’ll recommend an unlucky day so that he suddenly goes hungry.

If he asks for a day of exorcism on the day of a full moon,

I’ll again recommend an unlucky day so that a disaster falls on 

that bastard.

By the way, what dream did you have?”

Chunhyang tells him everything about her dream.

“A crow cried. It appears it intends to take me to the world of 

th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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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듣더니, “가만 있자. 그러먼 거 먼저 점을 한 장 쳐봐야겄구만.” 

봉사 점을 칠 제, 

은마구리2661) 대모산통2662) 눈 우에 높이 들고 축사2663)를 외이는디,2664)

[엇모리] “천하언재시며 지하언재시리오마는, 

고지즉응허나니 감이순통허소서.2665) 

부대인자는 여천지합기덕허며, 

여일월합기명허며, 여사시합기서하며, 

여귀신으로 합기길흉허나니,2666)

태세2667) 을해 오월 임인 삭 십사일 을묘 오시, 

해동2668) 조선 전라좌도 남원부내 향교리 거주 임자생 성춘향은 

옥중에 갇히어 격년2669)을 신고하오니,2670) 

어느 날 놓이며,2671) 

한양 삼청동거2672) 이몽룡을 어느 날 만나며, 

사생2673) 길흉2674)이 어떠하올는지. 

태호 복희씨2675) 신농 헌원씨2676) 요 순2677) 우2678) 탕2679) 

문 무 주공2680) 강태공2681) 황석공2682) 제갈무후 이순풍2683) 소강절 

정명도2684) 

옥문장2685) 마의도사2686) 복걸2687) 제선생2688)은 물비소시2689) 물비

소시.”

84. (점괘풀이) 허봉사가 점괘를 풀이한다.

[아니리] 점괘2690) 상준허더니2691) 봉사 대소허며,2692) 

“허허, 점괘 잘 났다. 관귀2693)가 공2694)을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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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ind man says, “Let me see. Let’s perform divination on it.”

The blind man performs divination.

He speaks an incantation, holding up silver pieces and a 

turtleback bucket above his eyes.

[Eonmori] “Neither heaven nor the earth can speak. 

Please respond to my invocation and have everything go well.

A great man shares his virtue with heaven and the earth.

He is as bright as the sun and the moon and lives with the order 

of the universe all year round.

He rises and falls together with spirits.

Around at noon on May 14th, this year,

Chunhyang in Hyanggyo-ri, Namweon, the eastern part of Jeolla 

Province, Joseon,

lives a painful life in a prison for years.

When will she be released? 

When will she meet Lee Mongryong in Seoul again?

What will be her life, death, rise, and fall?

I kneel down to every ancient king: Shennong(神農), Yao(堯), 

Shun(舜), Yu(禹), Tang(湯),

Zhou Gong(周公), Jiang Taigong(姜太公), Huang Shigong(黃石

公), Li Chunfeng(李淳風), Cheng Mingdao(程明道), 

a marshall, a hemp cloth saint, and everybody else. Reveal 

everything to me.”

84. (Explanation of Divination Sign) The blind man 

explains the divination sign.

[Aniri] The blind man ponders the divination sign and laughs 

loudly.

“Good! The divination turned out well. The evil spirit i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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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좋아. 내 점괘를 이를게 자세히 들어 보소.” 

부채를 두다리며2695) 점괘를 풀어내는디,

[엇중모리] “관귀가 공이로구나. 

관귀가 공을 맞었으니, 관귀공망은 송사정이라,2696) 

수일내2697) 놓일 테요, 

한양 삼청동 이서방으로 말허여도, 

청룡관귀 역마에 정록을 띠었으니,2698) 허허 무서운 벼슬이고, 

어느 때 내려오며, 만날 괘를 풀어보세. 

호출인왕산허여 야도한강수라.2699) 

한강을 이미 건넜으니 내려오는 거동이로다.”

[아니리] “육효점2700)이라는 것이 신통헌 것이네. 

정신을 차려 똑똑히 들어 보소. 

건 감 간 진 손 리 곤 태.2701) 으으음.”

[자진모리] “또 다시 한 번을 풀어보자. 

초효는 소양 구진인데 묘 형제 천록이요,2702) 

이효는 소음 등사이니 축재 천을 지세신이요,2703) 

삼효는 소양 백호인디 해 문서안정이요,2704) 

사효는 소음 현무이니 미 재 천을이요,2705) 

오효는 노양인데 청룡이 발동이라 사손 응명 되고,2706) 

육효는 소양 주작인데 묘 형제 천록 되어 입해구주지괘로고나.2707) 

천을귀인이 지세헌디 응이 세를 생하였고,2708)

연자괘2709)가 비취었으니 둥실 둥실 떠다니는 소리개2710) 벼슬이요, 

천복2711) 천귀성2712)에 역마2713)가 발동허였으니, 

분명코 외직2714)으로 떠내려오는 형상이라.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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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Let me explain the divination sign.”

He explains the divination sign as he raps with his fan.

[Eotjungmori] “The evil spirit is gone.

Since the evil spirit is no longer present, times of trouble will 

be over.

You will be released within a few days.

Let me tell you about Mr. Lee in Seoul.

The divination indicates that he holds a high and respectable 

office.

Let me tell you when he will come back.

A tiger came out of a mountain and crossed the Han River.

Because he already crossed the Han River, he is on his way here.”

[Aniri] “The divination by using six bamboo branches is 

phenomenal.

Be alert and listen to me carefully.

These are the six divination signs.”

[Jajinmori] “Let me explain the six divination signs.

The first sign says that everything will go well for you.

The second sign means that you will meet a noble man.

The third sign stands for the end of your prison life.

The fourth sign implies that you will see a noble man.

The fifth sign holds that the goddess of fortune smiles on you.

The sixth sign indicates that you will go into a sea and get a jewel.

He and you will live a wealthy life together.

A kite flies high in the sky, which means he holds a high rank.

While he is in a high office, he will be lucky.

He must be coming to a province as an officia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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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꿈 해몽) 허봉사가 꿈 해몽을 한다.

[아니리] 춘향이 점괘 푸는 소리를 듣더니, 

“그렇게만 되온다면 오직이나 좋사리까마는…….” 

허봉사 화를 벌컥 내며, “뭣이 어쩌? 

아니, 자네가 지금 내 점괘를 어찌 알고 허는 말인가? 에이? 

내 점은 신점2715)이여! 

내 점괘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고름2716) 맺고 내기허세, 내기 해!

횟간이 확 뒤집어지는2717)소리를 허고 있어.” 

춘향이 오히려 무참허여,2718) “말씀만 들어도 너무 반가워 헌 말이니, 

노여2719) 생각 말으시고 해몽이나 허여 주시오.” 

봉사 그 새2720) 풀렸것다. “헤헤, 참. 헤, 그럼 그러허지. 가만 있자. 

앵도화가 떨어지고, 거울이 깨어지고, 허수아비가 달려 보이고, 가마

귀가 울었다? 

음 으으음. 화락허니 능성실이요.2721) 

어허? 이것은 바로 태몽2722)인디, 

이판에2723) 태몽이 무슨 소용 있다고?

경파허니 기무성가?2724) 

좋다, 좋아. 꽃이 떨어졌으니 능히 열매를 맺을 것이요, 

열매는 나무 아들이라, 

나무 목, 아들 자를 합치니 이가2725)가 분명허고, 

거울이 바싹 깨어졌으니, 한 번 큰 소리 칠 꿈이구만. 

옛날 서덕언2726)이라는 사람도 파경2727)을 가지고 옛 연분을 찾았거

든. 좋고. 

문상에 현우인허니 인인이 개앙시라.2728) 

사람들이 문 우에 허수아비를 치어다보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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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Interpretation of Dream) The blind man interprets 

Chunhyang’s dream.

[Aniri] Chunhyang listens to his explanation of divination signs.

“If that comes true, how happy I will be!”

The blind man goes angry. “What did you say?

Who are you to question the trustworthiness of my divination?

My divination is always accurate!

Let’s tie our court stings and bet whether my divination will turn 

out to be true!

What you said was offensive to me.”

Chunhyang is embarrassed, “I said so because I was so excited 

to hear your divination.

Please don’t be angry. Please interpret my dream.”

His anger subsided quickly. “Hehe, OK. Let’s do it. Let’s see.

Cherry blossoms fell down. A mirror was broken. A scarecrow 

was hanging. A crow cried?

Well, if flowers fall down, a fruit will be born.

Gee, this is a dream of conception. 

What is the use of such a dream in this situation?

When the mirror gets broken, could there not be a sound?

Good. Since flowers fell down, a fruit will certainly be 

born.

A fruit is a son of tree. 

The combination of ‘tree’ and ‘son’ is the last name, Lee.

Since the mirror is broken, he will yell at somebody.

An ancient man reunited with his wife with the help of broken 

pieces of a mirror. Good.

A scarecrow hanging on a door signifies the respect from 

everybody.

It is not that people just see the scarecrow on the door.



260 ∙ 김연수 바디 춘향가

만인이 모도 자네를 우러러볼 꿈이여. 

옥담에 가마귀 앉어 가옥가옥 울었으니, 

가 자는 아름다울 가2729) 자요, 옥 자는 집 옥2730) 자라. 허허, 경사 났네.

오늘 밤 오경2731)에 귀헌 사람 만나면 좋은 일 무수허고, 

오늘 일진2732)이 을묘일이요, 내일이 병진이라, 임자생이라, 좋다. 

신자진2733) 삼합2734) 되어, 내일 신시2735)에 가마탈 일 생기겄네. 

걱정 마소, 걱정 말아.” 

“정녕히2736) 그럴진대 다음날 수고에 후히 갚으오리다. 

위선2737) 약소하오나…….”

허며 돈 한 냥을 내어주니, 

봉사 얼른 받어 뼘으로 먼저 뼘어보고,2738) 

꽁무니에다 일변2739) 돈을 차면서, 

“여보소, 내 형편이 저기나하면2740) 내 보태줄 터에 이것을 내가 받겄

는가마는, 

내 형편이 어제 아침 밥 못 짓고, 어제 저녁 건너뛰고, 

오늘 아침 맨입이요, 오늘 저녁거리가 형편이 없어

복채2741)로 받어가니, 

야속타2742) 생각 말고, 

내 말대로 되거들랑 근래에 그, 

명색2743) 없는 감투2744) 많데그려. 

나를 감투나 하나 씌워주고, 

만일 내 말대로 안 되거들랑 이놈의 먼 눈이라도 쏙 잡어 빼어버리소. 

염려 말고 조끔만 기다리소. 그럼 나는 가네.” 

하직허고 돌아갔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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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eams means people will look up to you.

A crow cried on the prison wall.

‘Crow’ means beauty, and ‘prison’ means a house. Oh, congratulations!

Early this morning a noble man will bring a plenty of good things.

Let me pon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oday, tomorrow, and 

your birthday. Good!

With the help of three energies, you will ride a carriage 

tomorrow afternoon.

Don’t worry about your future.”

“If what you said is true, I’ll pay you a lot of money for your 

fortune telling.

For now, take small payment.”

She gives him a dollar.

He takes it quickly and measures it with his hand.

He puts the money on his hips.

“Look, if my financial situation is not bad, I would rather give 

you money than take this.

But I didn’t have breakfast yesterday. I skipped dinner last night.

My mouth was empty this morning. Today’s dinner wasn’t good. 

So I will take this as the fee.

Don’t take me to be cold-hearted.

You will become like what I said you would become.

There are many positions involving no work.

Give such a position to me.

If things don’t turn out to be like I told you they would, pull 

out my eyes even if they are blind.

Don’t worry, and be more patient. I am leaving now.”

He goes out after saying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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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어사또의 꿈) 어사또가 춘향을 구하는 꿈을 꾼다.

[진양조] 그때여 어사또님은 한 고개를 넘어오시다, 

크나큰 반송하에2745) 뇌곤2746)을 못 이기어 잠깐 앉어 비겼더니,2747) 

비몽사몽간에2748) 어떠한 미인 하나 불 속에 몸이 빠져, 

일신2749)에 불이 당겨 둥굴둥굴 둥굴면서,2750) 

“저기 앉은 이상공2751)은 나를 어서 살려주오.” 

어사또 급헌 마음 불 속에 얼른 뛰어들어, 

미인을 안고 불 밖으로 내달아서 

깜짝 놀래 깨달으니, 미인은 간 곳 없고, 

남가일몽2752)이 분명쿠나.

87. (농부가) 어사또가 남원에 이르니, 때마침 농부들이 농

부가를 부르며 모를 심는다.

[아니리] 어사또 춘향 생각에 더욱 가슴 답답허여, 

지체없이 길을 걸어 남원 지경2753)에 이를 적에, 

때마침 사오월 이종시2754)라, 머슴들이 모주2755) 맥반2756)을 취차포

식2757)허고, 

풍장2758)을 치고 소리2759)를 하면서 이종을 허든 것이었다.

[중모리] 두리둥 둥 쾌갱캥 얼럴럴 상사뒤. 

두리둥 두리둥 둥둥 캐갱 캥 마 캥캥 어럴럴럴 상사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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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Dream of the Royal Inspector) The royal inspector 

has a dream that he saves Chunhyang.

[Jinyanjo] Meanwhile the royal inspector was going over a pass.

He is so tired that he sits under a large pine tree and leans 

against it.

Between being asleep and awake a beautiful woman is trapped 

in a fire.

She catches fire and rolls on the ground.

“Mr. Lee over there! Come here quickly and save me.”

The royal inspector hurriedly jumps into the fire.

He carries her out of the fire.

He is surprised and realizes that the beautiful woman is 

gone.

It was just a daydream.

87. (Farmer’s Song) When the royal inspector reaches 

Namweon, farmers plant rice, singing the farmer’s 

song.

[Aniri] The thought about Chunhyang makes the royal inspector 

anxious.

Not wanting to lose any more time, he walks to Namweon and 

arrives at its border.

Because it is the season of planting rice, servants helped 

themselves with crude liquor and cooked barley.

They play musical instruments and sing, as they plant rice.

[Jungmori] How wonderful life is! We feel good.

How wonderful life is! We feel good. We ar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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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어 여어 여어루우 상사뒤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여보시오 농부네들, 이 내 말을 들어 보소. 여

보, 농부들 말 들어 보오. 

장부2760) 세상에 나서 사업이 많건마는, 

우리 농부들은 일만 허고, 밥만 먹고, 술만 먹고, 잠만 자느냐?” 

“어 여 여어 여어루 상사뒤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부귀와 공명2761)을 탐치2762) 말고, 

고대광실2763)을 부러2764) 마소. 

오막살이 단간2765) 집이라도 태평성대가 들었다네.” 

“어 여어 여어 여어루 상사뒤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여보, 농부들, 말 들어보오.

돋는 달 지는 해를 벗님의 등에 실코,2766) 

향기로운 이 내 땅에 우리 보배를 가꾸어 보세.”

“어 여어 여어 여어루 상사뒤요.” 

“천하대본2767) 이 농사를 신농씨2768) 마련허고, 

함포고복2769) 격양가2770)는 요인군2771)의 시절이요, 

오현금2772) 남풍시2773)는 순인군2774)의 시절이라.” 

“어 여어 여어 여어루 상사뒤요.”

[중중모리]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뒤요.” 

“돌아왔네, 돌아와. 돌아왔네. 돌아왔네. 풍년 시절이 돌아와. 

금년 정월 망월2775) 때 태을성2776)이 높이 떠 태극봉2777)에 가 비쳤

드라.”2778)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뒤요.” 

“여보, 농부들! 여보, 농부들, 말 듣소. 

내렸단다.2779) 내렸단다. 전라 어사가 내렸단다.”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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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happy.”

“Hello, farmers! Look, farmers! Please listen to my words. Hey 

please listen to me.

A man born into this world has many things to do.

But how come we farmers do nothing but work, eat, drink, and 

sleep?”

“We are happy.”

“Hello, farmers! Dont’ covert for wealth, power, and fame.

Don’t envy a fabulous house.

Peace and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a small cottage.”

“We are happy.”

“Hello, farmers! Please listen to my words. Hey please listen to 

me.

The rising moon and the setting sun are above our back.

Let’s grow a treasure on this beautiful land.”

“We are happy.”

Shennong(神農) initiated farming, the foundation for everything.

Farmers were happy and sang a farmer’s song at the time of 

King Yao(堯).

King Shun(舜) played a five-stringed zither and recited a poem.

“We are happy.”

[Jungjungmori] “How wonderful life is!”

“It’s back. It’s back. A year of abundance is back.

On January 15th, a day of divination, a divine star was on a 

mountain peak“

“We are happy.”

“Hello, farmers! Look, farmers! Listen.

Came down. Came down. A royal inspector came down.”

“We ar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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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소, 농부들, 말 듣소! 어화, 농부, 말 들어. 

우리 남원은 사판2780)이오.” 

“어찌허여 사판인고?” 

“우리 골 사또는 놀이판이요, 

거부2781) 장자2782)는 뺏기는 판, 

육방관속2783)들은 먹을 판 났으니, 

우리 백성들은 죽을 판이로다.”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뒤요.” 

“다 되었네, 다 되어. 다 되었네, 다 되어. 

서 마지기2784) 논배미2785)가 반달만큼 남었네. 

네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뒤요.”

88. (사또의 탐학) 어사또가 짐짓 농부 사이에 끼어들어 사

정을 물으니, 농부들이 사또의 탐학을 이른다.

[아니리] “쉬세!” 

이렇듯 한참 심고 나서 밖에 나와 술 먹을 제, 

어떤 농부 하나 개가죽 쌈지2786)에 써럭초2787) 한 주먹을 곱돌 조

대2788)에 빡빡이2789) 넣어, 

화롯불 뒤적뒤적 담뱃대를 콱 쳐박고, 

불무2790)담배로 뻑뻑 빠는디, 

담배를 어떻게 빡빡히 넣었던지, 담배 빠는 소리가 아니라, 쥐새끼 

죽는 소리가 나든 것이었다. 

어사또 그 거동을 보시고,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267

“Hello, farmers! Listen to me. Hi, farmers. Listen.

There are four bad lives in Namweon.”

“Why four bad lives?”

“The magistrate lives the life of debauchery.

The rich lives a life of being robbed.

The six departments live a life of wealth.

We, the people, live a life of death.”

“We are happy.”

“It’s almost done. We are almost finished.

The remaining area looks like a half moon.

Does that look like a half moon? It looks like a crescent moon.”

“A meaningless musical refrain.”

88. (The Magistrate’s Avarice) The royal inspector 

jumps in and asks about situations in their town. 

Farmers tell him about the magistrate’s greed.

[Aniri] “Let’s take a break.”

They plant rice as said above, get out of the rice paddy, and 

have a drink.

A farmer takes out a handful of dry tobacco from a pouch and 

stuffs it into a tobacco pipe.

He makes a spot in a brazier and puts the pipe on it.

He makes sounds as he takes air in through the pipe.

But tobacco was stuffed so much in the pipe that sounds resembling 

that of rat’s screams are created instead of smoking sounds.

The royal inspector was watching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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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그 농부 입심 좋고! 

농시2791)를 아니 잃고 백성들이 저리 질겨허니,2792) 

아마도 본관2793)이 명관2794)이제.”

저 농부 쳐다보며, “나 원 참. 어사 났다 허먼 저런 것들 뵈기 싫드라.” 

어사또 짐짓,2795) 

“자네, 이 고을 사또 정사2796)가 어떠헌가?” 

저 농부 어사를 한참 바라보더니, 

“음마? 지가2797) 어사나 된 듯이, 

사또 정사가 어떠헌가? 정사야 어띠여?2798) 사또야 명관이제.”

[중중모리] “주색2799)이라면 아귀2800) 같고, 정사에는 뚱딴지2801)요,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몰라도, 

굶지 않은 백성들은 낱낱이 불러들여 돈을 뀌라2802) 청허다가, 

선뜻 허락 아니허면 엄형치죄2803) 앗어가고,2804) 

송사2805)는 덮어놓고2806) 돈만 주면 이겨주고, 

감영2807)에서 환상2808) 한 섬2809) 말2810) 가웃2811)씩 작전2812) 오면, 

골에서는 매석당2813)에 칠팔 두2814)씩 풀어 받고, 

세곡2815) 한 섬 열 냥허면 관수2816) 값은 열두석 냥, 

돈이라고 삼긴2817) 것은 어린애 고름2818)에 채인2819) 것도 씨 없이 

끌러 가니, 

이후에 낳는 아이들은 돈 얼굴도 모를 게요. 

미전2820) 포목전2821) 비단전까지도 모두 다 고무래질2822)로 긁어들

이고, 

심지어 내일 생신 잔치에도 

남원 사십팔방2823) 가가호호에2824) 백미2825) 서 되, 돈 칠 푼, 계란 

세 개씩을 갈퀴질하였으니, 

거룩하고 무던한 데다, 또한 열녀 춘향을 농창2826)허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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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farmer. You have a powerful mouth!

Farmers are doing their work all right and look so happy.

The magistrate must be a good ruler.”

A farmer glances at him. “Gosh, I hate people who pretend to 

be a royal inspector.”

The royal inspector hides his feeling. 

“Does the magistrate govern this town well?”

A farmer looks at the royal inspector for a while.

“How arrogant of you! You speak like a royal inspector. 

How is the magistrate’s governance? Does he rule well? He must 

be a good ruler.”

[Jungjungmori] “He is hungry for women and wines, and his 

governance is bad.

I am not sure if he is greedy or not.

But he asks people except the hungry to lend him money.

If they refused, he punishes them and takes money from 

them.

In a lawsuit, he rules in favor of a person who gave him money.

When rice comes from the governor’s office to be lent to people,

in this town it is lent to people with a huge amount of interest.

He collects 120 dollars of tax on a bag of rice worth 100 dollars.

He takes all the money from people, including a coin hanging 

on a child’s coat string.

A baby to be born later won’t see money.

He rakes in everything from a rice store, a hemp and cotton 

store, and a silk store.

Even for his birthday party tomorrow, 

he levied three boxes of white rice, seven dollars, and three eggs 

on every house in Namweon.

Being sublime and generous, he harasses the virtuous girl, 

Chun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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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2827) 수청2828) 안 듣는다 내일 잔치 후에 때려 죽인다오.” 

또 한 농부 썩 나서며, 

“만일에 죽이기만 죽여 보아라. 짚둥우리2829) 하나면 호강2830)허리라.”

89. (어사또 봉변) 어사또가 거짓으로 춘향에 대해 험담을 

하다가 농부에게 봉변을 당한다.

[아니리] “이 사람, 명삼이. 자네 사발통문2831) 보았는가?” 

“보았네. 우리 남원 사십팔방 머슴들만 해도 수수2832) 천 명일레.” 

“쉬. 막설2833)허소.” 

어사또 그 말은 못 알아들은 체허고, 

“여보, 춘향이가 다른 서방 얻느라고 본관 수청을 안 듣는다지?” 

저 농부 기겁허여2834)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어사또 빰을 후닥딱. 

“네 이 화냥2835) 쌍2836) 간나이새끼!2837) 

만고 열녀 춘향에게 생무함2838) 잡어내어 불칙한2839) 욕을 허니, 

보았느냐? 들었느냐? 보았으면 눈을 빼고, 들었으면 귀를 찢자.” 

또 한 번 빰을 후닥딱. 

“총각대방2840) 게 있느냐? 가래2841) 이리 가져오너라. 

이 자식을 산 채로 파고 여기다 그냥 묻어버리자.” 

멱살을 어찌 되게2842) 쥐어놓았던지, 어사또 숨을 통헐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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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plans to beat her to death on the reason that she doesn’t 

wait on him.”

Another farmer steps forward.

“If he really kills Chunhyang, we will rise up and expel him from 

this town.”

89. (Trouble Meets the Royal Inspector) The royal 

inspector speaks ill of Chunhyang and gets in 

trouble with farmers.

[Aniri] “Hey Jack. Have you read the secret message for the 

revolt?”

“I read it. If servants in Namweon get together, there will be 

thousands.”

“Hush! Watch your mouth.”

The royal inspector pretends that he didn’t hear them.

“Hey doesn’t Chunhyang serve the magistrate because she has 

a new husband?”

A farmer is petrified and glares at him fiercely.

He clenches his fists, rushes to him like a tiger, and punches 

him on the cheek.

“God! How wicked this bastard is! 

You falsely charged and degraded the rarely virtuous girl, Chunhyang.

Did you see or hear that? If you did, we’ll take your eyes out 

or cut your ears off.”

He punches him on the cheek again.

“Is the head bachelor here? Bring a shovel over here.

Let’s dig a hole here and bury this bastard alive.”

He grabs the royal inspector so firmly on his throat that he can 

hardly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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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시오, 내가 모르고 함부로 죽을 말을 했으니 살려 주시오, 살

려 줘.” 

그 중에 늙은 농부 하나 나오며, 

“여보게, 거 젊은 사람이 철모르고 헌 말이니, 

내 청2843)으로 고만 놓아 보내소, 보내어.”

[중모리] 좌우 농부 대답허되, “여보소, 젊은이. 

또 다시 그런 말 허다가는 평생에 그 누더기를 벗어보지 못허고 

비렁뱅이2844)로 늙어 죽을 것이니, 

그런 앙급자손2845)헐 소리를 허지 말고, 

어서 고이 돌아가소.” 

어사또님이 어찌 혼이 나셨던지, “예. 농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사또 봉변2846)은 허였으나, 마음은 한없이 기쁜지라. 

농부들을 작별허고, 급급히2847) 길을 걸어 남원읍으로 들어가시는

구나.

90. (박석치) 어사또가 박석고개를 넘어 춘향 집을 찾아가

니, 춘향모가 후원에서 치성을 드리고 있다.

[진양조] 박석고개2848)를 넘어서서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던 청산이요, 물도 보던 물이다마는, 

물이야 흘러갔을 것이니, 그 물이 그저2849) 있겄느냐? 

광한루야, 잘 있더냐? 오작교도 무사터냐? 

동림숲을 바라보니, 춘향과 나와 둘이 앉어 이별허던 곳이로고나. 

선원사2850) 저문 종성2851)은 옛 듣던 소리로다. 

북문 안을 들어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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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I said so because I didn’t know anything. So have mercy 

on me.”

An old farmer moves forward.

“Hey the young man was immature to have said something like that.

I ask you to let go of him. Let him go.”

[Jungmori] Farmers around say, “Hey young man.

If you say something like that again, you will never be able to 

take off your shabby clothes.

You will die as a wretched beggar. 

Stop saying words which will bring disaster to your descendents. 

Go back and stay away from trouble.”

The royal inspector experienced a hard time. “Yes, farmers. Take 

care.”

The royal inspector got into trouble, but he is delighted.

After saying goodbye to the farmers, he walks fast and enters 

the town of Namweon.

90. (Bakseok Pass) The royal inspector goes over 

Bakseok Pass, arrives at Chunhyang’s house, and 

finds Chunhyang’s mother praying.

[Jinyangjo] He passes Bakseok Pass and takes a look around.

The mountains and the streams look familiar.

Water must have flown. So would the water be still there?

How have Gwanghallu Pavilion and Ojaggyo Bridge been? 

He looks at the grove where he and Chunhyang bid farewell 

to each other.

Familiar bell sounds are heard from Seonweon Temple.

He goes through the North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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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2852) 역졸2853)이벌써 모아2854) 어사또 전에 문안커늘, 

어사또 서리 역졸을 분부허시되, 

“명일2855) 거행2856)은 여차여차2857) 허여라.” 

일러 보내고 춘향 집을 찾어갈 적, 

일락서산2858)허여 황혼이 되니, 

집집마다 밥을 짓노라 저녁 연기 자욱허여 분별헐 길이 전혀 없네. 

차즘차즘2859) 춘향 집을 당도허니, 

시비2860) 앞에 졸든 개 컹컹 짖고 내닫는다.

“저 개야, 짖지 마라. 주인과 같은 손2861)이로다.” 

뜰 옆의 벽오동 밑에 백두루미 잠들었다, 

밖에 인적이 얼른2862)허니 화계단장2863) 넘을랴고, 

한 날개는 반만 펴고, 또 한 날개를 자르르르르 펼치고, 뚜루루루루루

루 낄룩, 

긴 다리는 징검징검,2864) 알옥성2865)이 기이허구나. 

“집안 형상 살펴보니, 옛 모양이 전혀 없네. 

안채는 다 쓸리어2866) 앞벽에는 외2867)만 남고, 

행랑채는 허물어지고, 중문간2868)은 흐너지고,2869) 

화초밭은 잡초 나고, 연못도 메워지고, 부용당2870)은 기울어졌네. 

문 우에2871) 부벽서2872)는 춘도문전증부귀2873)라 내 글씨로 붙였

더니,

풍마우습2874) 다 떨어지고 봄 춘 자만 남었구나. 

저 춘 자는 있다마는 주인 춘 자2875)는 없네그려. 

대문 안을 들어서서 춘향 방을 바라보니, 

상산사호2876) 붙인 그림 네 노인은 어데 가고 바둑판만 희미헌디, 

창전2877)의 옛 절개는 녹죽2878) 창송2879)뿐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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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rs and agents are already there and greet the royal inspector.

He instructs his officers and agents.

“Be ready to do what you are told tomorrow.”

After instructing them, he heads to Chunhyang’s house.

The sun is setting in the west.

Each house prepares dinner, producing thick smoke which 

covers the road. 

Little by little, he gets close to Chunhyang’s house.

A dog sleeping in front of a twig gate barks and charges towards him.

“Hey dog. Don’t bark at me. I am a guest equal to your owner.”

A white crane was sleeping under a phoenix tree by the garden.

It notices a human being approaching and tries to fly over a 

low wall.

It unfolds a wing half and then the other wing completely and 

makes a sound.

It strides with its long legs and produces a beautiful but strange sound.

“Behold the house. It doesn’t look like the way it used to.

The main building is on the verge of collapsing, and only frames 

are left on the wall.

The guest house has collapsed, and the middle gate fell down.

Weeds grow on the garden, the pond is filled up, and 

Chunhyang’s room is slanted.

On the wall I put up a sentence: Spring arrives at a gate, 

bringing wealth and fame. 

The wind and rain erased all the words except ‘spring.’

The word ‘spring’ is still here, but the owner of it, Chunhyang, is not.

I go through the gate and look at Chunhyang’s room.

The four old ancient recluses are gone, and only the table is 

left on the picture.

Faithfulness in front of the window is gone, and only green 

bamboos ar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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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간2880)을 들어서니, 

통곡인지, 호소인지, 원망인지 처량헌 울음소리 귀에 얼른2881) 들리

거늘,

취병2882) 뒤에 가 은신허고2883) 동정2884)을 살펴보시니, 

그 때여 춘향 모친은 후원에 단을 뭇고,2885) 

새 사발에 정화수2886)를 떠서 새 소반2887)에 받쳐 놓고, 

통곡재배2888)로 비는 말이,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느님 전에 비나니다. 

천지지신 일월성신 화위동심허옵소서.2889) 

임자생2890) 성춘향은 낭군 위허여 수절허다 명재경각2891)이 되었으니, 

삼청동 이몽룡을 어서 수이2892) 급제시켜, 전라어사나 전라감사나 양

단간에2893) 수이 허여,

오늘이라도 남원을 와겨2894) 춘향을 살리게 허여 주오.” 

이렇듯이 빌더니마는, 그 자리에 퍼썩2895) 주저앉어, 

“악아! 춘향아! 예기,2896) 천하2897) 몹쓸 년아! 양반 서방이 얼마나 

좋더냐? 

늙은 어미는 어쩌라고, 이팔청춘2898) 젊은 년이 생죽음2899)이 웬 일

이냐? 

어디 가서 삼겨나지를2900) 못허고, 

죄 많은 내게 와 삼겨나서 어미 죄로 너 죽느냐? 

춘향아! 금지옥엽2901) 내 자식을 애비 없이 길러내어, 

이 지경이 웬 일이란 말이냐? 

향단아! 단상의 물 갈어라. 

지성신공2902)도 오늘밖에 또 있느냐?” 

어사또 그 거동을 보더니마는 하염없는 눈물이 빙빙 돌며, 

목이 메어 말을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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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goes through the middle gate.

He faintly hears a plaintive sound. It might be wailing, 

imploring, or resenting. 

He hides himself behind tree branches and investigates the 

situation.

Meanwhile, Chunhyang’s mother made an alter on the back yard.

She places clean water on a new bowl on a new small table.

She bows twice in tears.

“I pray. I pray to you. I pray to you, God.

Heaven, the earth, gods, the sun, the moon, and stars! Save us.

Seong Chunhyang insisted to be faithful to her husband, 

endangering her life.

Let Lee Mongryong pass the state exam and become a royal 

inspector or a governor of Jeolla Province. 

Let him come here today and save Chunhyang, please.”

After praying like this, she slumps down on the spot.

“My baby! Chunhyang! You foolish girl! How good was the high 

class husband?”

What about your old mother? You are a young girl. Why face 

an unfair death?

You should have been born to somebody else. 

You are dying because you were born to the guilty mother!

Chunhyang! I raised you, my precious child, without father.

Why did we end up like this?

Hyangdan! Change the water on the table.

Is there a day except today to pray?”

Beholding her, the royal inspector shed tears continuously.

He feels choked, as he s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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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춘향모 어사 상봉) 춘향모가 간신히 어사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아니리] “어, 내가 어사헌 것이 우리 선영2903) 덕인 줄만 알었더니, 

여기 와서 보니 장모의 덕이 반절이요, 부처님의 덕이 반절이로구나. 

그러나 내 만일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한번 

쥐어뜯길 모양이라, 

내 잠깐 속였다가 저 늙은이 화가 좀 꺼진 다음에 들어가야 쓰겠구나.” 

문 밖에서 춘향모를 찾는디, 

무슨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담헐라고 부르듯이 꼭 부르든 것이었다. 

“이로느라!2904) 게 아무도 없느냐? 이로너라! 이로너라!” 

춘향모 울다 깜짝 놀래, “아이고, 향단아. 

전일2905)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의 아씨가 죽게 되니 성주2906) 조왕2907)이 모두 발동2908)이 되어 

이러나부다. 

밖에서 토담2909)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나가 보아라.” 

향단이 여짜오대, “마나님. 그런 게 아니오라, 밖에서 누가 마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야야! 뉘가 이 정황없는2910) 사람을 찾는단 말이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님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허고 따서2911) 

보내라.” 

향단이 충충2912) 나와,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시오?” 

“나는 너희 마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너희 마나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우리 마나님 밖에 가시고 안 계셔요.” 

“너희 마님이 안 계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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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Chunhyang’s Mother Meets the Royal Inspector.) 

Chunhyang’s mother barely manages to recognize 

the royal inspector and delightedly takes him in.

[Aniri] “God! I thought I became a royal inspector thanks to my 

ancestors.

I realized here that a half of the credit goes to my mother-in-law 

and the other half to Buddha.

But given that she is bad-tempered, if she sees me in this 

appearance, she will pinch me.

I’ll keep hiding here and get in after that old woman calms 

down.”

He calls Chunhyang’s mother from outside of the gate. 

He calls her as if many people came here to have a joke with her.

“Hello? Is anybody here? Anybody home? Come here!”

Chunhyang’s mother, still weeping, is surprised. “Hey Hyangdan.

Such event never occurred before.

Since Chunhyang is dying, the god of the house and the god 

of the kitchen became alive.

A sound is heard as if the mud wall collapsed. Go and check it out.”

Hyangdan responds. “Ma’am, it is not a collapsing sound. 

Somebody is looking for you outside.”

“Oh my god! Who on earth is looking for a confused person 

like me?

Go out and drive him away. Tell him ‘My ma’am went outside, 

so she is not here.”

Hyangdan steps out right away. “Hi there. Who are you looking for?”

“I am here to see your ma’am for a short while.

Go and tell her to come out, please.”

“My ma’am went outside, so she is not here.”

“If your ma’am is no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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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청동 이몽룡씨 잘 되라고, 지금 후원에서 빌던 그 양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향단이 들어와, “마나님. 여기서 비는 소리 그 사람이 다 듣고, 

마나님만 꼭 나오시라고 그래요. 좀 나가 보셔요.” 

“그 어떤 사람이 정황 없는 나를 오너라, 가너라 이리 요란스럽다냐?” 

춘향 모친이 홧김에 나오것다.

[중중모리]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어머니 나온다. 

춘향 자친2913)이 나온다. 춘향 자당님2914)이 나온다. 

춘향 대부인2915)이 나와. 싸나운 늙은이 나온다. 

이도령 빙모2916)가 나온다. 어사또 장모가 나온다. 

백수 민머리2917) 파뿌리 된 머리 가달가달이2918) 집어얹고, 

꾸부러진 허리 손 뒤로 얹고, 모양이 없이2919) 나온다. 

“거 뉘가 날 찾나? 거 뉘기가2920) 날 찾어? 

날 찾을 이가 없건마는 거 뉘기가 날 찾어? 

남원 사십팔방2921) 중에 나의 소문을 못 들었나? 

칠십당년2922) 늙은 년이 무남독녀 외딸 하나를 옥중에다가 넣어두고, 

명재경각2923) 되어 있어 정신없이 늙은 나를 무엇허랴고 찾어와? 

에이?” 

“나를 모르나? 내가 왔네. 경세우경년2924)허니, 자네 본 지가 오래여. 

세거인두백2925)허니 백발이 완연히2926) 되어, 자네 일이 말이 아니

로세. 

나를 모르나? 어으어? 자네가 나를 몰라?” 

“어따, 이 사람아, 말을 허소.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덮어놓고2927) 모르냐고 허니,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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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 her to come out. I mean the person who prayed in the back 

yard for Lee Mongryong’s success in Seoul.”

Hyangdan comes back in. “Ma’am, he heard you paying in the 

backyard.

He insists you come out. Please go out and see him.”

“Who on earth is forceful enough to tell me to come out amidst 

all my confusion?”

Feeling angry, Chunhyang’s mother comes out.

[Jungjungmori] Chunhyang’s mother comes out of her room. 

Chunhyang’s mother comes out. She finally comes out.

A bad-tempered old woman, Chunhyang’s mother, comes out.

The royal inspector’s mother-in-law comes out. 

There is nothing over her gray hair which looks unkempt.

She clasps her hand behind her bent back and comes out 

ungracefully.

“Who is looking for me? Who is looking for me?

I have nobody to look for me. Who is looking for me?

Haven’t you heard the rumor running around in Namweon?

I am seventy years old. I have a daughter, my only child. and 

she is kept in a prison.

She faces a death. I am old and troubled. So why are you 

looking for me? Why?”

“Don’t you recognize me? I am here. I haven’t seen you for 

years.

As time passes, hair becomes gray like yours. You don’t look 

good at all.

Don’t you know me? Uh? Don’t you recognize me?”

“Gee! Hey, tell me who you are. I wouldn’t know unless you 

tell me.

Out of the blue, you say I don’t recognize you. How can I 

recogniz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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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져 저물어지고, 성부지2928) 명부지2929)헌디, 내가 자네를 어찌 

알어?” 

“허허, 늙은이 날 몰라? 허허, 늙은이 망령2930)이여. 

나를 모르나? 어으어? 자네가 날 몰라? 

내 성이 이 이 이 이가래도 자네 날 몰라?” 

“옳제, 인제 내 알었소. 동문 밖의 이풍헌,2931) 

돈 석 냥 꾸어온 것 그것을 달라고 오시었소? 

수이2932) 가져가오리니 너무 재촉 말으시고, 

이 내 설은2933) 말을 들어 보오. 

춘향의 소행을 들어 봐요. 

금산 기생 점옥이는 신관 사또 수청을 들어 주야 농창2934) 호강2935)

에다, 

남원읍 대소사2936)를 제게다 청만 허면 백발백중2937) 영락없고,2938) 

사또가 대혹2939)허여, 

제 오라비2940)는 창고지기, 

제 아범2941)은 행수2942) 군관,2943) 

읍내 논 열섬지기,2944) 청사2945) 뒷밭2946) 보름갈이,2947) 

이것저것 모다 챙겨 오륙천금2948) 어치나 되는디, 

그런 것을 마다허고 저 모양이 되온 줄을 이풍헌님은 아시리라.” 

“이 자는 옳네마는 풍헌 자가 아니로세. 

춘향 속도 내가 알고, 자네 속도 알고 남은2949) 이서방 나를 몰라?”

“그러면 어떤 이 가여? 성안 성밖 많은 이 가, 어느 이 간 줄을 내가 

알어? 

자네는 성만 있고 이름은 없는가? 에이?” 

“허허, 장모 날 몰라? 우리 장모가 망령2950)이여.

나를 모르나? 어어어, 장모 자네가 날 몰라?”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283

The sun sets, and I don’t know your first and last names. How 

can I recognize you?”

“Gosh, you old woman. Don’t you know me? Are you senile?

Don’t you know me? Don’t you recognize me?

My last name is Lee. Don’t you still remember me?”

“OK. I got it. You must be Mr. Lee from outside of the East Gate.

Are you here to take back the three dollars I borrowed from you?

You will get your money back soon, so no need to pressure me.

Listen to my sorrowful story.

Listen to how Chunhyang behaves.

Jeomok, a courtesan, served the new magistrate and lives in 

luxury day and night.

Anything can be done in Namweon if people ask her to have 

it done.

The magistrate totally adore her. 

Her brother became a warehouse keeper.

Her father became a military officer.

She is given a wide rice paddy and a wide field behind the 

government office. 

She collected in total fifty or sixty thousand dollars.

You must know, Village Chief Lee, that my daughter refused and 

faces a death because of him.”

“Yi is my last name, but Village Chief is not my first name.

I fully know what Chunhyang and you have in mind. Don’t you 

remember me still?”

“Then, Mr. Lee, who? There are many Mr. Lees outside the 

fortress. How do I know you?

Do you have a last name, but not a first name? Huh?”

“Gee, mother-in-law! Don’t you still recognize me? You went 

senile.

Don’t you know me? Mother-in-law, don’t you recogniz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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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라니 누구여? 남원읍내 오입쟁이2951)들 아니꼽고 드럽더라.2952) 

내 딸 어린 춘향이가 외인2953) 상대를 아니허고, 양반 서방을 허였다

고 공연히 미워허여, 

명재경각이 되었으니 너희 마음들이 시원허여, 

수인사2954) 한 마디는 아니허고, 내 문전으로 지내면서 빙글빙글 비

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2955)헐 줄로? 이 가라면 이 갈리네! 듣기 싫네. 어서 가소.” 

“허허, 장모 날 몰라?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자네가 나를 모른다고 허니, 거주2956) 성명을 일러 줌세. 

한양 삼청동 사는 춘향 낭군2957)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의 모 이 말을 듣고, 어간이 벙벙,2958) 흉중2959)이 답답, 두 눈이 

캄캄, 

한참 말을 못허더니마는, 

우루루루루루 달려들어 어사또 목을 안고, 

“아이고, 이거 누구여? 몽룡이란 말이 웬 말인가? 

참말인가, 헛 말인가? 어디 보세!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를 찾어 왔는가? 

자네가 참으로 이몽룡인가? 어디 좀 보세! 어디! 

왔구나. 우리 사우2960) 왔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는가? 

얼씨구나, 내 사우.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운이 다기봉터니2961) 구름 속에 싸여 왔나? 

예기,2962) 천하2963) 독헌 사람! 

어찌 그리도 무정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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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calling me mother-in-law? Lustful men in Namweon are 

disgusting.

They hate my young daughter, Chunhyang, because she served 

only her high class husband.

They think it serves her right to face a death.

They never visited us and always laughed at us whenever they 

passed by my house.

‘Hi, mother-in-law!’ 

Do you think I’ll be delighted to be called mother-in-law? I hate 

Lee. Go away.”

“Gosh, don’t you know me? My mother-in-law must be senile.

Since you say you don’t know me, let me tell you my name.

I am Chunhyang’s husband, Lee Mongryong, living in Seoul. 

Don’t you still recognize me?”

After hearing what he said, she gets stunned. She froze in her 

face, breathless.

She couldn’t speak for a while.

She moves quickly toward Mongryong and gives him a hug. 

“Oh my god! Is it really you? Are you really Mongryong?

Is this real or just a dream? Let me see. Oh, it is really you!

Where have you been? Why did you come this late?

Are you really Lee Mongryong? Let me see! Let me!

He’s back! My son-in-law came back! Why did you show up 

so late?

Hurray, my son-in-law! 

Did you fall down from the sky? 

Did you rise up from the ground? 

Did you come here with the thick clouds I saw?

How cold-hearted you are!

How could you be so cr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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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더니마는 영영 잊고, 일장수서2964)가 돈절2965)이 되니, 

어찌 그리도 무정헌가? 

야속허다고2966)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들어가세, 이 사람아. 뉘 집이라고 아니 들어오고, 문 밖에 와서 개를 

짖키나?2967)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

92. (춘향모 통곡) 춘향모가 걸인 차림의 어사또를 보고 절

망하여 통곡한다.

[아니리] 방으로 들어가 좌정2968)헌 후에, 

향단이 절을 허며, “소녀 향단이 문안이오!” 

“어따,2969) 향단아. 이제 너희 아씨는 살았다. 

어서 건넌방에 점화2970) 좀 허고, 

뒷숭어미2971) 불러 진지 지으라 하고, 

고두쇠2972) 불러 관청에 가 고기 사오라 허고, 

너는 거 어서 닭 잡고 찬수2973) 장만해라. 

그러고, 향단아! 거 우선 촛불이 급허구나. 

촛불부터 조깨2974) 갖고 오니라.” 

어사또 이 말 듣고, “촛불은 뭣헐라고 갑자기 야단인가?” 

“아이고! 우리 사우 얼굴을 조깨 봐야 허겄는디, 

아이, 눈이 침침해서 당최2975) 보여야제?” 

“아,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큰 보고 남을 것을, 

무엇이 급해서 이 야단인가?” 

“어따, 이 사람아! 자네는 장부의 마음이라 마음이 넉넉허여 그러지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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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you left, you forgot us and didn’t even send us a letter. 

How cruel you were!

You were inhumane. Where have you been all this time?

Let’s get in. Why do you feel that this is not your house and 

let the dog bark to you?

Let’s get in. Let get into my room.”

92. (Wailing of Chunhyang’s Mother) On seeing the 

royal inspector looking like a beggar, Chunhyang’s 

mother gets disappointed and wails.

[Aniri] They go in the room and take their seats. 

Hyangdan bows to him. “How are you doing, sir?”

“Hurrah, Hyangdan. Chunhyang won’t die now.”

Go and heat the room across the floor.

Call Jill and have her prepare for dinner.

Call Jack and ask him to go and buy meat.

Slaughter a chicken and prepare side dishes.

Oh, Hyangdan! I need a candlelight right away.

Bring a candlelight before you do anything else.”

The royal inspector asks, “What do you suddenly need the 

candlelight for?”

“Oh, I want to take a look at my son-in-law’s face.

But my eyesight is so bad I can’t see clearly.”

“Hey you can take a look at me tomorrow as much as you 

want.

What are the hurry and fuss for?”

“God, my son-in-law. You don’t rush because you are a 

broad-minde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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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는가 쪼깨2976) 보세, 이 사람아!”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의 모 받어들고

안질2977) 앓는 뱁새2978) 눈 뽄으로2979) 된 

눈을 요리 씻고, 저리 씻더니마는,

어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걸인 중에도 대방 걸인2980)이 되어 코만 훌쩍훌쩍허고 앉었것다. 

춘향의 모 간담2981)이 서늘허여, 

어사또를 정신없이 물그르미2982) 보더니마는,

[중모리] 들었던 촛불을 내던지고, 

떴다가 절컥2983) 주저앉더니, 

밖으로 다시 우루루루루루루 겅둥거려2984) 후원으로 가서, 

정화수 그릇을 두리쳐메어2985) 와당탕 

와그르르르르르르 탕탕 부딪치며, 

“죽었고나! 죽었구나! 내 딸 춘향이는 영 죽었네. 

백일정성2986)을 드리면은 아니 된다는 일 없다는디, 

백발이 흐날린2987) 머리 물 마를 날이 없이 당산2988) 천룡2989)에 엎

드려서, 

우리 사우 잘 되라고 하느님 전에 축수2990)를 허였더니, 

하느님도 노천2991)이 되신지 살펴 주실 줄을 모르시네. 

못 믿겄네. 못 믿겄네. 얼굴도 못 믿겄네. 

책방2992)에서 글 읽을 제는, 밤이나 낮이나 보고보고 또 보아도 귀

골2993)로만 생겼기에, 

천 번이나 만 번이나 믿었더니만, 믿었던 일이 모두 다 허사네그려. 

설마설마허였더니 설마가 사람을 상허네그려.2994) 

이제는 잘 되라고 빌어볼 데도 없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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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 have been waiting for my son-in-law day and night.

Let me see if you look and act as you used to, my-son-in-law!”

Hyangdan brings a candlelight, and Chunhyang’s mother takes 

it.

Her eyes are small and inflicted with a disease.

She rubs her eyes here and there.

She takes a close look at the royal inspector.

He looks like the worst beggar and snivels as he is on his 

seat.

Chunhyang’s mother feels horrified.

She vacantly looks at the royal inspector.

[Jungmori] She throws away the candlelight she was holding.

She stands up and slumps down.

She runs out of the room and walks fast to the backyard.

She throws away the bowl of the clean water.

The bowl breaks into pieces, making shattering noises.

“She will die! She will die. My daughter will sure die.”

It is said one hundred days of prayer could bring anything.

Without a day when my gray hair was dry, I kneeled down to 

a god and the stars.

I prayed to God with two hands that my son-in-law would 

become successful.

God must be angry that he doesn’t way to take care of me.

I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his face.

When he was reading a book in his room, he looked noble no 

matter how often I saw him.

I believed in him thousands of times, but my beliefs are totally 

in vain.

I tried not to believe that he might fail, and I feel so hurt.

I have no hope and nobody to pra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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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구나! 죽었구나! 우리 모녀는 다 죽었네. 

아까워라, 내 자식아. 

이팔 시절2995) 좋은 때에 만종록2996)을 못 누리고, 

어미를 잘못 만나 원통허게 죽겄구나.”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어사또를 바라보며, 

“아이고, 저것 누구여? 

엇다,2997) 저 구관 사또 자제2998) 모냥 좀 보소! 

엇다, 저 열녀 춘향 서방 좀 보소! 

우리 사우 곱든 얼굴 

과객2999) 형상3000)이 웬 일이냐?”

93. (어사또 거짓 사연) 어사또가 거짓으로 집안이 망한 사

연을 늘어놓고, 춘향에게 돈이나 얻어 쓰려고 내려왔

다고 말한다.

[아니리] 어사또는 시치미 뚝 떼고 앉어, 

우는 춘향모 속만 더 답답허게 꾸미고 있든 것이었다. 

“장모! 내 얼굴이 많이 변했제? 

내가 춘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 좋았지. 

얼굴뿐 아니라 형세3001)로 두고 말허드래도 서울서 둘째 가라면 섧게 

알던 형세요, 

또 아버지가 남원 오셔서도 돈 많이 벌어 가셨건마는,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3002)이라 그런지 허망허게 달아나버리

데그려. 

아, 집안이 그렇게 딱 망허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데그려. 

헐 수 있나? 아버지께서는 일가댁 사랑에 가 학장질3003) 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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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be dead. My daughter and I will be dead.

How poor my daughter is!

She didn’t live a happy life when she was young.

She will die a miserable death because of me.”

She goes back into the room and looks at the royal inspector.

“Alas! Who is that creature?

Behold how the former magistrate’s son looks!

Gosh, behold how the virtuous girl’s husband looks!

My son-in-law used to look good.

Why does he look like a traveler now?”

93. (The Royal Inspector’s False Story) The royal 

inspector tells a lie that his family failed and says 

that he came down to borrow some money.

[Aniri] The royal inspector completely hides his identity.

He makes his sobbing mother-in-law upset even more.

“Mother-in-law! My face changed a lot.

My face looked good when I married Chunhyang.

Not only my face but also my financial situation was regarded 

as the second to none in Seoul.

Also, my father made a lot of money in Namweon.

The money was earned easily without any hard efforts, so it also 

easily ran out.

After my family collapsed, I also became poor like this.

Inevitably, my father teaches kids at a small room of his relative’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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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진양조] “풍편3004)에 듣자허니, 춘향이 본관3005) 수청3006)을 들어 아

주 잘 되었다기에, 

돈 백3007)이나 얻어 쓰랴고 불원천리3008) 내려오다, 

수원을 들리자니, 관상인3009)이 있다기로 상3010)을 좀 뵈었더니, 

상은 과연 명상3011)이야. 내가 이렇게 망헌 것은 내 팔자 소관3012)이요, 

내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삼재팔난3013) 그 운땜3014)허느라고 날다려3015) 발써3016) 죽었으리라 

허데그려. 

그러나 이렇게 얻어먹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여든세 살만 먹고 보면, 부귀공명3017)을 내 우에3018) 더헐 놈 

없으리라니, 

그 때까지만 기다려 주게.”

94. (어사또 박대) 춘향모가 울화가 치밀어 어사또 내쫓을 

궁리를 하니, 향단이가 만류한다.

[아니리] 춘향모 어이없어 어사또를 이만허고3019) 보더니마는, 

“허, 사람이 저 지경이 되면 뱃속치레3020)부터 헤야헐 일이여. 

자네 부귀공명허기 기다릴랴다가, 내 딸 춘향 옥 중에서 환갑 진

갑3021)까지 싹 넘어가게? 

내 딸 춘향 하나 죽어버리면, 자네 잘 된 것 내게 아무 소용 없어!” 

춘향 모친이 속에 울화3022) 나는 대로 허면 당장 가라고 야단이 나겄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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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mother went back to her maiden home, and I wander 

around thanks to my friends.”

[Jinyangjo] “I heard a rumor that Chunhyang waited on the 

magistrate and became rich.

So I was on my way here from Seoul to borrow some money 

from her.

I dropped by Suweon where I met a famous fortune teller.

The fortune teller says my face is good, but I was fated to fail 

like this.

Had I not failed,

I would have died long ago, struggling to avoid all the human 

disasters.

But it is not the case that I will be a beggar for ever.

When I become 83, nobody will be richer, nobler, and more 

famous than I.

So please wait till then.”

94. (Harsh Treatment against the Royal Inspector) 

Chunhyang’s mother is outraged and attempts to drive 

away the royal inspector, and Hyangdan stops her.

[Aniri] Chunhyang’s mother is stunned and looks blankly at the 

royal inspector.

“God, if a person has collapsed like that, filling his stomach 

should come first.

If my daughter waits until you succeed, she would have to grow 

old in jail.

If my daughter dies, your success will be of no use to me!”

Had Chunhyang’s mother acted on her rage, she would have 

yelled at him to get out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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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그렇게 헐 수는 없고, 

살살 말로 따서3023) 쫓을 작정이었다.

“이서방 말씀을 들으니 가엾소마는, 

내 신세를 생각허면 기가 맥힐 지경이오. 

내가 어느 아들이 또 있을까, 

아들 겸 그것 하나만 믿고 사는 터에 지가3024) 저렇게 죽게 되니, 

낸들 무슨 재미로 세간3025) 두겄소? 

나도 이 집 벌써 팔아먹고, 세간등물3026)도 다 팔아먹고,

춘향 미음3027) 양식거리가 없소. 

이서방은 이 골 구관 사또 자제3028)라 저녁은 물론 잡솼을3029) 터이

지마는, 

우선 주무실 디가 없소. 

춘향 방 있다해도, 불 땔래야 나무도 없고 허니, 

저 시원헌 문루3030)에나, 널널헌3031) 객사 동대청3032)에나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나 집에 와 잡숫던지.3033) 

또 거기 어디서 잡술 디 있으면, 잡숫고 그냥 바로 돌아서던지.”

[중모리] 향단이 듣다가 여짜오되, “마나님, 그리 마옵소서. 

쌀 한 되면 밥을 짓고, 나무 한 뭇3034)이면 불 때지요. 

한 방에서 주무신들 무슨 허물이 있소리까.3035) 

서방님 괄세3036)허셨단 말 아가씨가 들으시면 옥중 자결을 헐 터이니, 

너머 그리 괄세 마오.” 

만단으로3037) 위로허고 밖으로 나가더니, 

기둥 안고 돌아서서 옥 있는 곳 바라보며, 

초마자락3038) 끌어다가 눈물 흔적 씻츠면서,3039) 

“아이고, 아가씨! 무슨 죄가 지중허여,3040) 이 지경이 웬 일이오? 

서방님 정대허신3041) 처분,3042) 아가씨3043) 착헌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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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he didn’t go that far.

She tries to get Mongryong out of her house with words.

“After hearing your story, I feel sympathy for you.

But thinking about my fate, I am dumbfound.

I don’t have a son to rely on.

I depend on her as if she is my son. But she will die like that.

What fun would I have when I buy household goods?

So I already sold this house and all the household goods.

I don’t even have porridge for Chunhyang.

I trust that you are a son of the former magistrate, so you must 

have had dinner.

You have no place to sleep on here.

Chunhyang’s room is cold, and we have no wood to heat it up.

You can sleep either in an attic on the gate or in the large room 

of the guesthouse.

You can come to my house for breakfast.

If you have a place to eat in, you can eat there and go back 

to Seoul.”

[Jungmori] Hyangdan responds, “Ma’am, don’t be so cold.

Small amounts of rice and wood can make a meal and heat up 

a room.

Should it be a problem to sleep in the same room?

If the damsel knows you looked down on him, she will commit 

suicide in the prison.

So don’t be so cold.”

After consoling Chunhyang’s mother, she goes out.

She turns around a pillar and looks in the direction of the jail.

She wipes out tears with the bottom of her skirt.

“Alas, damsel! Is your crime that serious to throw you in this 

situation?

The master is impeccable, and the damsel is virt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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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복을 못 받는고? 하느님도 망령허사3044) 살펴주실 줄을 모르시네. 

아이고, 아가씨! 의지헐 곳 바이없는3045) 노래허신3046) 마나님과, 

혈혈단신3047) 소녀 몸은 뉘기를3048) 믿고 사오리까?” 

측은헌 울음소리 어사또도 목이 메어, 

“오냐, 향단아. 우지 마라. 마라. 마라. 우지를 말어라.

이애, 향단아, 우지 마라. 천붕우출3049)이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3050)는 있는 법이니라. 

이애, 향단아.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95. (파루) 파루치기를 기다려 춘향모와 어사또가 옥으로 

찾아가는데, 춘향은 옥중에서 무서운 꿈을 꾼다.

[아니리] 춘향의 모 더욱 기가 맥혀, 

“아이고, 이게 웬 일이여! 귀신이 작희3051)를 허는가? 

조물3052)이 시기를 허는거나?3053) 

서방님도 저 지경이 되얐으니, 내 딸 춘향은 영영 죽네. 

죽어도 원혼3054)이나 안 되게, 가서 얼굴이나 한 번 보여주시오.” 

“글씨.3055) 이럴 줄 알었으면 내가 공연히 왔거던. 

내가 가본들 살려낼 재주 없고, 쓸 데 있는 일인가마는, 

아, 그러나 저는 날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인디, 

여기까지 왔다가 안 가볼 수 있나? 가세.”

허며 일어서니, 향단이 깜짝 놀래, 

“아이고, 가셔도 아직은 못 가시오. 

신관사또3056)가 공연헌 건강짜305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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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n’t they lucky? God must be too senile to not to take 

care of them.

Alas, damsel! Your old mother has nobody to turn to. 

I am alone too. Who should we depend on?”

Her sad weeping gives the royal inspector a choking feeling in 

his throat.

“It’s okay, Hyangdan. Don’t cry. Please don’t cry. 

Don’t cry, Hyangdan. We can rise up even if the sky falls on 

us.

There is bound to be a hole even if the sky falls.

Hyangdan, don’t cry. Don’t cry. Please don’t cry.”

95. (Curfew Bell) After waiting for the curfew bell to ring, 

Chunhyang’s mother and the royal inspector go to the 

prison. Chunhyang dreams a nightmare in the prison.

[Aniri] Chunhyang’s mother is all the more dumbstruck.

“Alas! What is this? Is an evil spirit interfering with us?

Is God jealous of us?

Given that your situation is bad, my daughter is bound to die.

Go and show yourself to her so that she might not become a 

vengeful spirit.”

“Well, if I had known about this, I wouldn’t have come here

It is beyond my ability to save her, and it is of no use to go there.

But she is going to die because of me.

Besides, I am already here. So why don’t I go there? Come on, 

let’s go.”

Mongryong stands up, which surprises Hyangdan.

“You may go there, but not now.

The new magistrate is full of jealo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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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나 미음을 넣어줘도 사내 손으로는 못 넣어주게 허고, 

옥문거리 흰 개꼬리 하나 얼른 못허게 허는디, 

만일 서방님인 줄 알면 또 생죽엄3058)이 날 것이니, 

파루3059)나 치거든 가사이다.” 

파루 치기를 기다릴 제,

[진양조] 초경 이경 삼사오경3060)이 되니, 파루 시간이 되었구나. 

파루는 뎅 뎅 치는디, 옥루3061)는 잔잔3062)이라. 

춘향의 모는 정신없이 앉어 있고, 

향단이는 파루 소리를 들을랴고 대문 밖에 서 있다가, 파루 소리 듣고, 

“마나님. 파루 쳤나이다. 아기씨에게 가사이다.” 

“오냐, 가자. 어서 가자. 갈 시간도 늦어가고, 먹을 시간도 늦었구나.” 

향단이는 앞을 서고, 걸인 사우는 뒤를 따러 옥으로 내려갈 적, 

밤 적적3063) 깊어지니 인적은 고요허고, 밤새들만 “부 부.” 

옥문거리를 당도허여, 옥문 걸쇠3064) 부여잡고 지긋찌긋3065) 흔들며, 

사또가 알까 염려되어 크게 부르지 못 허고, 속으로 자진허여,3066) 

“사정이!3067) 사정이! 아이고, 이 웬수놈 또 투전3068)허로 갔구나! 

악아! 춘향아! 에미 왔다. 춘향아!” 

이렇듯이 춘향을 부르고 자진3069)을 헐 적, 

그때여 춘향이는 내일 죽을 일을 생각허니 정신이 막막허여, 

칼머리3070) 베고 누웠다가 홀연히3071) 잠이 들어, 

비몽사몽간에3072) 남산 백호3073)가 옥 담3074)을 뛰어넘어 들어 

춘향 앞에 와 우뚝, 주홍 입 쩍, “어흥 어르르르르.” 

깜짝 놀래 바라보니, 백호가 변허여 도련님이 옆에 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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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e doesn’t even allow a man to give rice or porridge to the 

damsel.

He doesn’t even permit a dog to be around the prison.

If you are caught while meeting her, the prison officer will die.

Let’s go after the bell lifting the curfew rings.”

And they wait for the curfew-lifting bell to ring.

[Jinyangjo] As it becomes early morning, time has come for the 

curfew-lifting bell to ring.

The curfew-lifting bell rings, but the water clock is silent

Chunhyang’s mother sits in distress.

Hyangdan stayed outside the gate to listen to the curfew-lifting 

bell and hears the sound.

“Ma’am, the curfew-lifting bell rang. Let’s go to the damsel.”

“Okay. Let’s go. Let’s hurry. It is too late to go or to eat.”

Hyangdan leads the way, and the beggar son-in-law follows her 

to the prison.

It is dark and quiet. No other human being is seen. Only night 

birds cry. “Hoot.”

Arriving at the prison, Chunhyang’s mother grabs the lock and 

shakes it.

Afraid that the magistrate might find out, she calls the prison 

officer in a low voice.

“Prison officer! Prison officer! This guy must have gone gambling again!

My baby! Chunhyang! Your mother is here!”

She calls conscientiously for her daughter.

In the meantime, Chunhyang is distressed, thinking she will die tomorrow.

She lies on the head of wooden frame and suddenly falls asleep.

Between being asleep and awake, a white tiger jumps over the 

prison wall.

It stands in front of Chunhyang, opens its red mouth, and roars.”

She is surprised and realizes that the tiger transforms into Mongr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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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아, 내가 왔다. 옥중 고생이 어떠허냐? 춘향아!” 

은은히3075) 부르거늘, 도련님 손길3076)을 덥벅3077) 잡고, 

“아이고, 도련님!” 

소스라쳐 잠을 깨니, 

도련님은 간 곳 없고, 몸에서 땀만 주르르르르르르르. 

빈 칼머리만 잡었구나. 

춘향 마음이 산란허고3078) 허망3079)허여 벌렁벌렁 떨고 앉었을 제, 

부르는 소리가 언뜻언뜻3080) 들리거늘, 

“밖에 누구 왔소?” “오냐, 에미다.” 

“아이고, 어머니. 이 밤중에 어찌 또 오시었소?” 

“오냐, 내가 너다려3081) 헐 말 있어 왔다. 

이놈의 노릇을 어찌를 헐끄나? 이만 쪼끔 나오느라.”

96. (옥중 상봉) 옥에서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다.

[중모리] 춘향이가 나오는디, 

형문3082) 맞은 다리 더덕이 져서3083) 촌보3084)헐 길이 바이없고,3085) 

전목칼목3086)에 칼몽우리3087) 서서 목 놀릴3088) 길이 전혀 없네. 

칼머리3089)를 두 손으로 들어 이만큼 옮겨 놓고, 

형문 맞은 다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아픈 것을 참노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뭉그적뭉그적3090) 나오면서, 

“어머니. 어찌 또 오시었소?” 

춘향의 모 옥문 틈으로 춘향 형상을 살펴보고,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301

“Chunhyang. I am here for you. How are you doing in the 

prison? Chunhyang!”

He talks to her softly, and she grabs his hands quickly.

“Hello, master!”

She wakes up, surprised.

The master is gone, and sweat runs down on her body. 

She only holds the head of the sword.

Chunhyang feels confused and empty, so she sits down, 

trembling.

She faintly hears somebody calling her.

“What is out there?” “It’s me, your mom.”

“Hello, mother. What brought you here again in the middle of 

the night?”

“Well,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What should we do about this situation? Come here for a moment.”

96. (Reunion in the Prison) Chunhyang reunites with 

Mongryong in the prison.

[Jungmori] Chunhyang comes out.

Scabs on the wounds of her legs prevent her from walking.

The neck of the wooden frame injured her neck, so she can’t 

move her neck.

She lifts up and moves up the head of the wooden frame.

She keeps the beaten legs up with her hands.

She puts up with pain. “Ouch. Ouch. Ouch. My legs.”

She struggles to come out.

“Mother, what brought you here again?”

Chunhyang’s mother takes a look at Chunhyang through a small 

crack in th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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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또 모냥을 보니 오기3091)가 불꽃같이 일어나, 

“오냐, 왔드라!” 

“오다니 누가 와요? 서방님은 오실 리 없고, 서울서 편지 왔소?” 

“음. 오장3092) 없는 년! 

차라리 그 전대로3093) 있고, 편지나 왔으면 누가 좋게야? 통째 왔드라!” 

“아이고, 어머니. 통째 오다니? 날 태워 갈라고 가마가 왔소?” 

“너 죽으면 태워 갈 들것3094)도 안 왔드라.” 

“아이고, 그러면 누가 와요? 답답허여 못 살겄소. 어서어서 말씀허오.” 

“네 평생 앉어도 서방, 누워도 서방, 잠을 자도 서방, 죽어가면서도 

서방,

방방 허든 너의 서방 이몽룡 씨

비렁거지3095) 되어 여기 왔다! 

어서 급히 얼굴 보아라.”

춘향이 이 말을 듣고, 어간이 벙벙3096) 두 눈이 캄캄허여 한참 말을 

못 허더니, 

계우 정신을 수습허여3097) 빈 손만 내저으며, 

“서방님이 오시다니? 서방님이 오셨거든 나의 손에 잡혀주오. 

꿈에 잠꽌 보던 님을 생시에도 내가 보겄구나.” 

춘향의 모 기가 맥혀, “아이고. 쯧쯧쯧쯧. 저 빌어도 못 먹을 년! 

이 잘 된 것 왔단 말을 듣더니마는, 

담박에3098) 환장3099)을 허네그려!” 

“어머니, 그게 웬 말씀이오? 

잘 되어도 내의 낭군, 못 되어도 나의 사랑. 

고관대작3100) 나는 싫고, 만종록3101)도 내사 싫소. 

천정3102)으로 정한 배필3103) 좋고 글코3104) 웬 말씀이오? 

나를 찾어오신 낭군 어찌 그리 괄세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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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the royal inspector, Chunhyang’s mother becomes 

infuriated. 

“Yes, come!”

“Come? Who has came? He must not be my husband. Did a 

letter arrive from Seoul?”

“Oh my goodness. You are out of your mind.

It would be good if only a letter came. But the whole thing has come!”

“Uh, mother? The whole thing has come? Did a carriage come for me?”

“Not even a stretcher came that could be used after you die.”

“Heavens! Then, who has come? I feel suffocated to death. Tell 

me quickly.”

“The man you have been thinking about whether you are sitting, 

lying, sleeping, or dying.

Your husband, Lee Mongryong, came.

He arrived here as a beggar! 

Take a look at him quickly.”

On hearing her words, Chunhyang is stunned, can’t see clearly, 

and can’t speak for a while.

She manages to collect herself and moves her empty hand.

“Did my husband come? If so, please let me touch him.

I see my love in reality that I saw briefly in a dream.”

Chunhyang’s mother is dumbfounded. “Alas! Tut, tut. What a 

pitiful girl!

I just told her how good he looks.

She gets excited right away!”

“Mother, what are you saying?

He is my husband whether he succeeds or fails.

I don’t want a high ranking official or a highly paid official.

Given that we are a heaven’s match, he is valuable to me no 

matter what.

Why do you come down hard on my hu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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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춘향 유언) 춘향이 내일 죽을 것으로 알고 유언을 

한다.

[아니리] 어사또 들어서며, 

“춘향아, 고생이 어떠허냐? 

이것이 네 죄가 아니라, 모두 내의 불찰3105)이다.” 

“서방님, 문틈으로 손을 넣어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오.” 

어사또 급헌 마음 옥문으로 손을 넣어 춘향 손을 잡으려 하나, 

서로 손이 닿지 않아 잡을 수가 없는지라, 

“장모, 여기 엎디소.3106) 자네 밟고 서서 춘향 손 좀 잡을라네.” 

“저런, 잡것.3107) 속담에 미운 것이 우쭐거려가며 똥 싼다더니, 영낙

없네그려.”

춘향이 겨우 운신3108)허여 간신히 손을 잡고, 

발발발발 떨며 서방님을 바라보는디,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맺거

니.3109) 

[중모리] “어디 갔다 이제 왔소? 

동류위수3110) 맑은 물에 여상3111) 보러 갔다 왔소? 

영수3112)에 귀를 씻든 소부3113) 보러 갔다 왔소? 

원앙침3114) 호접몽3115) 새 사랑에 잠겼었소? 

무정허고 야속헌 님, 어찌 그리 더디3116) 왔소?” 

춘향이가 마지막 유언을 허는디, 

“서방님! 내일 본관사또3117) 생신 잔치 끝에 나를 올려 죽인다니, 

날 올리라고 영이 내리거든 칼머리나 들어주고,

나를 죽여 내어놓거든, 다른 사람 손 대기 전에 서방님이 삯꾼3118)인 

체 달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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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Chunhyang’s Last Words) Chunhyang speaks last 

words, believing she will die tomorrow.

[Aniri] The royal inspector steps in.

“Chunhyang, how are you doing? 

All this is not your fault. This is due to my inattentiveness.”

“Honey, stick your hand through the opening and grab me.”

The royal inspector hurriedly sticks his hand through the door 

to touch Chunhyang.

But his hand fails to reach her.

“Mother-in-law, lie on your face so I can step on you and touch 

her hand.”

“You bastard! As the saying goes, a detestable fellow becomes 

arrogant and takes a shit.”

Chunhyang manages to move and touch his hands.

While trembling hard, she looks at her husband. Tears start to 

fall from her eyes.

[Jungmori] “Where have you been all this time?

Did you go to Wei Shui(渭水) River flowing to the east to see 

Lu Shang(呂尙), an ancient politician?

Did you go to Ying Shui(潁水) River to see Chao Fu(巢父) who 

used to wash his ears there?

Were you preoccupied with a new wife?

You are such a heartless and cruel man. What took you so long?”

Chunhyang speaks her last words.

“Husband, the magistrate will kill me at the end of his party 

tomorrow.

If the order is given to put me on a scaffold, please you lift 

up the head of the wooden frame.

After I die, attend me as if you were a servant before others 

touc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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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업고 물러나와, 우리 둘이 인연 맺든 부용당3119)에 나를 뉘고, 

옥중에서 서방님을 그려 간장 썩은 역류수,3120) 

땀내 묻은 속적삼3121) 벗겨내어, 세 번 불러 초혼3122)허고, 

서방님 속적삼 벗어 나의 가슴을 덮어 주오. 

수의 입관3123)도 나는 싫소. 

서방님이 나를 안고 정결헌3124) 곳 찾어가서 은근히 묻어 주고, 

묘 앞에다 표석3125)을 세워 ‘수절원사춘향지묘’3126)라 크게 새겨주옵

시면,

아무 여한3127)이 없겠내다.”3128) 

어사또 이 말을 듣고,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내일 날이 밝거드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3129)이야 뉘가 

알랴마는, 

천붕우출3130)이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3131)는 있는 법이요, 

극성이면 필패라니,3132) 

본관이 네게 너머3133) 극성을 비였으니,3134) 

무슨 패3135)를 볼지 알겄느냐?”

98. (춘향모 한탄) 춘향이 어사또 걱정을 하자, 춘향모가 

토라져 섭섭해 하며 돌아간다.

[아니리] 어사또가 춘향 속 타는 걸 보아서는, 

‘춘향아. 내가 어사를 했으니, 네 조금도 걱정허지 말어라.’ 꼭 허고 

싶으나, 

새수없는3136) 춘향모가 이 말을 들어노면, 

밤 내로 성안 성밖이 다 알게 될 모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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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carry me on your back and lay me on my room where 

we spent our happy days together.

Stinking sweat soaked me while I was pining for you in the 

prison.

Take off my soaked undershirt and hold a ritual to call my soul.

Take off your undershirt and cover my chest with it.

I don’t want a shroud in a coffin.

Please carry me, find a clean place, and bury me carefully.

In front of the tomb, build a gravestone saying ‘Chunhyang,’ the 

girl who died resentfully in order to keep her chastity.’

I will want nothing more.”

The royal inspector replies, “Okay, Chunhyang. Don’t cry.

Nobody knows whether you will be on a bier or a carriage 

tomorrow.

We will rise up through a hole on the sky, should it collapse 

on us.

An old saying says that extreme success is followed by failure.

The magistrate had too much enjoyment from you.

So won’t he face failure sooner or later?”

98. (The Grief Chunhyang’s Mother) As Chunhyang 

worries about the royal inspector, Chunhyang’s 

mother gets angry and goes back.

[Aniri] Watching Chunhyang in distress, 

the royal inspector wants to say, ‘Chunhyang, I am a royal 

inspector. So don’t worry.’

But if Chunhyang’s mother, a frivolous woman, hears him,

his identity will become known to all people in and out of the 

fortress in n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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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수없는 춘향모 듣는디 이 말 헐 수도 없고, 

속에서 두부장3137) 끓듯 부글부글 끓는디, 

“춘향아. 내가 너다려3138) 꼭 헐 말이 있다마는, 

지금 말 못 허겄다. 내일 설화허자.”3139) 

새수없는 춘향모, “자네 누구 때문에 말 못 허는가? 

나 없으면 둘이 머, 사담3140)헐 일 있는가?” 

어사또 들은 척도 아니허고, 

“춘향아. 내가 너다려 헐 말은, 내가 어, 어, 어, 참 기맥힌다.” 

춘향모 이 말 듣더니, “악아. 너 저 말 속 알아듣겄냐? 

서울서 여기까지 어, 어, 얻어먹고 왔다 그 말이란다.”

[중모리]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마는, 

“아이구, 어머니! 서방님 참혹 형상 차마 눈으로 못 보겄소. 

내 함3141) 속에 은비녀와 가락지도 들었으니, 

얼마라도 받고 팔어 서방님 관망의복3142) 허여드리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부디 괄세를 마옵소서.”

춘향의 모 이 말 듣고, “오, 가락지 비녀가 다 있구만. 

쓸 데 없더라! 쓸 데 없드라! 자식도 모두가 쓸 데가 없드라! 

칠십당년3143) 늙은 어미는 밥 못 먹고, 잠 못 자며, 

밤이나 낮이나 자진강탄3144)으로 지냈건만,

왼통3145) 말로만 선물뿐이지 있는 척도 않던 것을, 

서방인지 남방인지 보더니, 가락지가 있네, 비녀가 있네, 

있는 대로 모두 팔어 잘 먹여라, 호사를 시켜라, 잘 재워라, 잘 모셔라, 

제 서방 뒤만 괴라3146) 허지, 

어미 걱정은 쪼끔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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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he can’t say so in front of the frivolous woman.

His mind seethes like a tofu soup.

“Chunhyang,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But I can’t tell you right now. Let me tell you tomorrow.”

Being unthoughtful, Chunhyang’s mother says, “Who is it that 

prevents you from telling her now?

Do you need a private conversation with her without my presence?”

The royal inspector pretends not to have heard Chunhyang’s 

mother.

“Chunhyang, what I want to tell you is, um.. Gosh, I can’t do it.”

Chunhyang’s mother heard him. “Baby, don’t you get it?

He was trying to tell you that he came here from Seoul, begging 

around.”

[Jungmori] Chunhyang was heard her mother.

“Oh dear mother! My husband looks horrible. It breaks my heart 

to see him.

In my box, there is a silver hairpin and a ring.

Sell them and buy my husband a new clothing and a new hat.

Don’t be harsh on him even after I die.”

Chunhyang’s mother responds, “Oh, did you have the hairpin 

and the ring?

How useless! How useless you are! A child is not useful at all! 

Your seventy year old mother couldn’t eat or sleep. 

I spent day and night, resenting and grieving your death.

You only gave me verbal presents and pretended you didn’t 

have anything.

But after seeing your husband, you tell us you have a ring and 

a hairpin.

You tell me to sell everything, buy him luxuries, and serve him well.

I cherish and hold dear your husband only.

You didn’t even think about you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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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간3147) 정리3148)가 지중3149)허지, 낳은 어미는 쓸 데가 없구나. 

나는 모른다. 너희 연놈이 만났으니, 죽던지 사든지 나는 몰라. 

내 속에 분통3150)대로 헐 양이면, 

절구통에다 꼭꼭 동여매고 참나무 몽둥이로 주리3151)나 한참 틀었으면, 

내 가슴이 시원헐 걸. 

그도 저도 헐 수 없고, 

이 밤이 새거드면3152) 네 목숨만 끊칠3153) 테니, 

너 죽는 꼴 내가 어이 보랴? 

나는 이 꼴 저 꼴 아니 보고, 

에라, 이놈의 것, 내가 오작교3154) 다리 밑에나 가 빠져죽어 버릴란다.” 

이렇듯 울음 울며, 정황이 없이3155) 건너간다.

99. (각읍 수령) 본관사또 생일 잔치에 각읍 수령이 모여

든다.

[아니리] 어사또 그 거동을 보시더니, 

“향단아. 너의 마님 모시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향단이 달려들며, “서방님. 마나님 말씀 노여3156) 생각 말으시고, 어

서 댁으로 가옵시다.” 

“내가 노염쪄서3157) 가는 것이 아니라, 볼 일이 총총3158)해서 그러니, 

내 밥이나 지어 두어라. 내 내일 아침 일찍 가마.” 

어사또 객사3159)로 돌아와 

거사3160)헐 일 생각허며 이리저리 거닐 적에, 

날은 벌써 밝어오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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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 the affection between a couple is important but not 

between you and your mother.

I don’t care. A woman and a man have met. I don’t care whether 

you die or live.

I wish I could fully express my anger.

If I tie him on a heavy wood and torture him on his legs with 

an oak stick,

The right feeling in my chest will be relieved.

But I can’t do it.

When the day breaks, only you will lose your life.

How could I endure the pain of seeing you die?

I don’t want to see you suffer.

I should have give up myself. I’ll drown myself to death below 

Ojaggyo Bridge.”

Weeping hysterically, she goes back home in distress.

99. (Magistrates from Counties) Magistrates from other 

counties gather at the birthday party of the 

magistrate in Namweon.

[Aniri] The royal inspector watches her.

“Hyangdan, escort your ma’am back home.”

Hyangdan moves forward, “Master, don’t be angry about of her 

words. Let’s all go home together.”

“It is not that I won’t go back because I am angry. I have 

important thing to do.

Prepare my breakfast. I’ll go and eat it in the morning.”

The royal inspector comes back to a house for traveling officials.

He rambles, thinking about the important affair. 

And the day already 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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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인즉 본관사또3161) 생신 잔치날인디, 

날이 느지막허니3162) 각 골 수령들이 모아들기 시작허는디,

[자진모리] 각 읍 수령이 모여들 제, 

인물 좋은 순창 군수,3163) 일실 현감,3164) 

운봉 영장,3165) 자리 호사3166) 옥과 현감, 

부채 치레3167) 남평 현령,3168) 울고 났다 곡성 원님,3169) 

권마성3170)에 담양 부사, 순천, 구례 

연속허여 들어올 제, 청천에 구름 뫼듯,3171) 백운 중에 신선 뫼듯,3172)

일산이 팟종지어3173) 행차 딸인3174) 하인들, 통인,3175) 수배,3176) 급

창3177) 등이 

“에헤헤 찌루어 헤라!”

100. (본관사또 생일잔치) 본관사또 생일잔치 풍경이 호사

롭다.

[아니리] 이렇듯 모여드는디, 

본관3178)은 주인으로 동헌3179)에 포진3180)을 시키것다.

[중모리] 분합문3181)을 높이 들고, 

백포장3182)은 해를 막고, 

육간 대청3183) 너룬 마루 화문석3184) 호피도듬3185) 

안석3186) 타구3187) 재떨이며, 

담배 육초3188) 초꽂이와, 

좌초롱3189) 청사3190) 입혀 불 켤 듯이 달어놓고, 

선녀같은 기생덜은 채의단장3191) 착전립3192) 오락가락 노는 양,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313

Today the magistrate will hold a birthday party.

Time passes and magistrates from other counties begin to gather 

together.

[Jajinmori] Magistrates from counties gather together.

The handsome magistrate from Sunchang, the magistrate from Imsil,

a general from Unbong, the luxurious magistrate from Oggwa,

the magistrate from Nampyeong holding a fan, the magistrate 

from Gokseong,

and the magistrates from Damyang, Suncheon, and Gurye 

escorted by a shouting servant

come in one after another as if clouds flock together in the blue 

sky and gods in white clouds.

A procession consists of many parasols, procession servants, 

menials, and other servants.

“Hurrah! Hurray! Yippee!”

100. (The Magistrate’s Birthday Party) The magistrate 

holds an extravagant birthday party. 

[Aniri] They gather together in this manner.

The magistrate arranges them as a host to places in the 

government compound.

[Jungmori] A door of a hall is lifted up high.

A white curtain blocks the sunshine.

In the large hall lie a wide flower mat, tiger skin cushions, 

cushions for leaning, saliva trays, ashtrays, 

tobacco, cow fat candles, and sconces.

Lamps covered with blue silk are suspended, waiting to be lit.

Courtesans wear colorful clothes and hats, and walk like 

godd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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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3193)에 봄이 들어 송이송이 꽃이로고나. 

본관이 수작3194)허고 

다 각기 제 차례로3195) 안석3196)에 빗겨3197) 앉어, 담배 피워 입에 물고,

101. (어사또 소란) 요란한 잔치 중에 어사또가 소란을 일

으키며 얻어먹기를 청한다.

[자진모리] 수작이 난만헐 제,3198) 

공인3199) 불러 삼현3200) 치고, 

기생들 마주 서서 배따라기3201) 연풍대3202) 쌍검무3203) 좋다. 

생황3204) 양금3205) 줄풍류3206) 피리 젓대3207) 해금 소리 원근이 낭

자3208)헐 제, 

어사또님 흥을 내어 삼문간3209) 들어서며, 

예 가3210) 우쭐,3211) 제 가3212) 우쭐, 예 가 찌웃,3213) 제 가 찌웃. 

대청에 뛰어올라, “좌중이 평안허오?

충청도 내포3214) 사더니, 근처 내려왔다 오늘 잔치 소문 듣고, 

구경이나 허고 주효3215)나 얻어먹자 

불고염치3216) 왔사오니, 허물치3217) 말으시오!”

소리를 바락 질러노니, 

본관이 홰를 내어, 

“어, 저 미친 놈을 멀리멀리 몰아내라!” 

통인 급창이 달려들어, “어따,3218) 이게 웬 양반이 통지3219) 없이 들

어오오?” 

등 밀거니, 옆 밀거니 짓고대3220) 추켜들고, 

“어, 이 양반. 저리 썩 내려가지 못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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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vilion is covered with spring ume blossoms.

The magistrate exchanges words and glasses with others.

Each guest sit, leans obliquely on a cushion, and smokes a 

tobacco.

101. (The Royal Inspector’s Commotion) Amid the 

loud party, the royal inspector causes a 

commotion and asks for food.

[Jajinmori] Words and glasses are actively exchanged.

Musicians are called to play instruments.

Courtesans standing face-to-face perform a boat dance and a 

sword dance. 

A wind instrument, a string instrument, a pipe, a flute, and a 

Korean violin generate sounds, filling the entire place.

The royal inspector goes through the main gate in a merry 

mood.

He makes big steps everywhere, and peeps here and there.

He steps up on the main floor. “How are you all doing?

I am from Chungcheong Province. I came down here to join 

this party.

I intend to take a look around and beg for some food and wine.

I bore shame to come here, so don’t blame me!”

He speaks loudly. 

The magistrate is upset.

“Drive that crazy villain away from here!”

Menials and servants run to him. “Hey, how can a high class 

man come here without invitation?”

They push him on the back and side, and hold his clothes up.

“Hey you. Get out of here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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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리] 어사또 동헌3221) 상기둥3222)을 꽉 붙들고, 

“어라,3223) 이놈들! 가난헌 양반 옷 찢어진다. 

날 쫓아내라는 놈은 쇠아들놈이요, 

나가라는 사람은 인사불성3224)이니라. 

이 기둥이 빠졌으면 빠졌지, 내가 내려가기는 틀렸다. 

이 기둥이 빠지면 동헌은 헐어질 것이고, 

동헌이 헐어지면 여러 놈 못 살게 되렸다!” 

그 때여 운봉 영장3225)이 무관으로 많이 다닌 양반이라, 

눈치가 비상헌3226) 데다가 사람의 관형찰색3227)을 대강 허든 것이

었다.

102. (운봉 영장 어사또 대접) 운봉영장이 어사또의 비범함

을 알아보고 대접할 것을 청한다.

[자진모리] 운봉 영장 곁눈으로 기둥 안고 섰는 양을 가만히 살펴 

보니, 

얼굴이 번뜻허며, 눈방울이 큼직허여 샛별같이 영채3228) 나고, 

눈썹이 기름허고,3229) 귓바퀴 두둑허며, 

콧마루 오똑헌디, 웃되 이를 못 보겠고, 

말허는 두 입술이 야울거리지3230) 아니허며, 

인중3231)이 길쭉허고, 장벽3232)이 장히3233) 두터3234) 비범한 인물

이라. 

본관을 가만히 불러, “여보시오, 본관 영감.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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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ri] The royal inspector holds onto the main pillar tightly.

“Stop, you villains! You are tearing off a poor high class man’s 

clothing.

The man who ordered them to drive me out is a son of cow.

A man who ordered me to go out can’t feel ashamed.

This pillar may be pulled out of its place, but you can’t drive 

me out of here.

If this pillar comes off, this office will collapse.

If this office falls down, many people will die!”

Meanwhile, the Unbong general has been to many places as an 

officer.

He is quick-witted, and he can recognize a person by just 

looking at his face.

102. (The General’s Treatment of the Royal Inspector) 

The general recognizes something extraordinary 

about the royal inspector and asks the magistrate 

to treat him well.

[Jajinmori] The general casts a careful side glance at the man 

holding onto a pillar.

His face is shiny. His big eyes glitter like the morning star.

His eye brows are long. His earlobes are thick.

The ridge of his nose is high. Teeth are not seen when he 

smiles.

When he speaks, lips don’t make wave motions.

The area under his nose is long. His palms are thick. He must 

be an extraordinary man.

He calls the magistrate softly. “Look, magi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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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을 보아허니, 의복은 남루허나 양반이 분명헌데, 

시속3236)에 상한3237)들이 양반을 모르오니, 

관장3238)된 우리네가 양반 대접을 아니허면, 거 뉘가 허오리까? 

말석3239)에 좌3240)를 주어 한 잔 대접허옵시다.”

103. (어사또 음식상) 어사또가 운봉 옆에 가서 앉아 음식

상을 받고 보니, 형편없이 초라하다.

[아니리] 본관이 듣더니마는, 

“그러시다니 운봉 뜻대로 허시오마는, 

저런 사람은 하인청3241)에서나 대접해야 헐 터인데, 

거, 참, 진찮헌3242) 일이오.” 

운봉이 사령3243)을 불러, “네, 여봐라. 그 냥반 이리 모셔라!” 

어사또 이 말 듣고 다시 뜰로 내려서 신 벗어놓고, 

발에 먼지를 떨며 혼자말로 군담3244)허되, 

“안다. 운봉이 아는구나. 운봉이 과만3245)이 되었으나, 가삼년3246)을 

시켜보자.” 

선뜻 올라가 운봉 옆에 가 앉으니, 

운봉이 사령들을 분부허여, “네 이 양반께 상 차려 올려라.” 

물색3247) 모르는 사령놈덜이 어사또 상을 차렸으되, 

먹을 것은 하나 없이 꼭 내 말과 같이 채렸든 것이었다.

[자진모리] 모3248) 떨어진 개상반3249)에 긁어 먹던 갈비 한 대, 

건져 먹던 콩나물국, 병든 대초, 묵, 전포,3250) 뻑뻑한3251) 막걸리 

어사또 앞에 놓으며, “어서 먹고 속거천리합소.”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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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an looks shabby, but he must be a high class person.

These days, common people don’t recognize a high class 

person.

If we, high class people, don’t treat a high class person well, 

who would?

Let’s give him the lowest seat and hand him a glass of wine.”

103. (The Royal Inspector’s Food Table) The royal 

inspector receives poor quality food at the table 

by the general.

[Aniri] The magistrate listens to the general.

“If that is what you want, I shall grant your wish.

That man should be served in a room for servants.

He doesn’t deserve our service.”

The general calls the servant. “Hey servant! Help that man over here!”

Upon hearing his words, he steps down to the yard and takes 

off his shoes.

Taking the dust at his feet, he talks to himself.

“The general knows about me. His term of office expires soon. 

I shall extend it by three years.” 

He steps up quickly and sits down by the general.

The general issues servants an order. “Bring a food table to him.”

Oblivious to his identity, the servants brought a food table to 

the royal inspector.

There is really nothing to eat, and the table looks as follows.

[Jajinmori] On the old table is a rib which somebody had already tasted,

a been sprout soup somebody already touched, diseased jujubes, 

jelly, a dry meat, and untasty wine.

They bring the table to him. “Eat quickly and ge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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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권주가) 어사또가 이 상 저 상의 음식을 집어다 놓고, 

기생에게 권주가(勸酒歌)를 시켜달라고 청한다.

[아니리] 어사또 운봉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운봉 영장, 여러 관장네3253) 입이나 이런 과객3254)의 입이나 입은 

마찬가지일 테니, 

나도 거 약주 한 잔 주오.” 

운봉이 받았던 술잔을 내어주며, “자, 이 술 잡수오.” 

어사또 술잔을 받어 자리에 놓고 부채를 거꾸로 들더니, 

운봉 갈비를 쿡 찌르며, “여보, 운봉!” 

운봉이 깜짝 놀래, “아니, 이 양반 왜 이러시오?” 

“저기 저 상에 갈비 한 대 좀 먹게 해 주오.” 

“아, 이 양반아. 갈비를 달라허먼 익은 쇠갈비를 달라 헐 일이지, 

아, 사람 생갈비를 자시려3255) 헌단 말이오? 

이리 오너라. 저 상에 갈비 내려다 이 양반께 올려라.” 

“그만 두오. 얻어먹는 사람이 남의 수고까지 빌릴 것 있소?” 

벌떡 일어나 이 상 저 상을 다니면서 진미3256)만 쏵3257) 갖다 놓고, 

“어허. 이래 놓고 보니, 이제 내 상도 모냥이 나는군그래.” 

부채를 또 거꾸로 들더니 운봉 갈비를 쿡 찌르며, “여보, 운봉!” 

운봉이 질색허여, “아 아 아니, 이 양반 미쳤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기생을 보니 술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소? 

저기 저 본관 곁에 앉은 기생 불러, 

날 권주가3258) 한 마디 시켜주시오.”

“글씨, 권주가는 좋으나, 그 부채 좀 놓고 말씀허시오.” 

“아, 예. 놓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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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Wine-Offering Song) The royal inspector picks 

up food from different tables, and asks for a 

courtesan to sing a wine-offering song.

[Aniri] The royal inspector sits close to the general.

“General, the magistrates’ tastes and this traveler’s taste are of 

the same kind.

Please give me a glass of wine.”

The general gives him a glass that he received. “Okay. Here, 

drink this wine.”

The royal inspector takes the glass, puts it on his table, and 

holds his fan by the wrong end.

He poke the general on his ribs. “Look, general!”

The general is startled. “Gosh! What are you doing?”

“Please let me eat a rib on that table.”

“My goodness! If you want a rib, ask for a well-cooked cow’s rib. 

Why do you want to eat a raw human rib?

Come here, servant! Bring some ribs to his table.”

“You don’t need to do it. A beggar shouldn’t ask for other’s toil.”

He stands up, goes to and from tables, and brings all the tasty 

food to his table.

“Good! With the good food, my table looks better.”

He again holds his fan by the wrong end and pokes the general’s 

ribs. “Look, general.”

The general is astonished. “Hey you! Are you crazy?”

“I am not crazy, but I have seen courtesans. How can I drink 

without them?

Bring the courtesan by the magistrate over here.

Have her sing a wine-offering song for me.”

“Alright. That can be done. But please put the fan down.”

“Okay. I’ll put i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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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봐라. 저 기생 이리 와 이 냥반께 권주가 한 마디 불러 드려라.” 

저 기생 일어서며, “하이고, 참. 

간밤 꿈에 박적3259)을 쓰고 벼락을 맞는 꿈을 꾸어 보이더니, 

별놈의 꼴을 다 보겄네.” 

어사또 이 말 듣고, “허, 너 영낙없이3260) 꿈 잘 꾸었구나. 

꿈을 그렇게 꾸었으면, 무슨 좋은 일을 볼는지 알겠느냐? 

어디 권주가 한 마디 불러 보아라.” 

저 기생 헐 수 없어 술을 부어 들고 권주가를 허는디, 

잡수시오 허자니 너무 과허고,3261) 

그렇다고 쳐먹으라 헐 수는 없고, 

선후부지 두 어간에 중팽팽이로 허든 것이었다.3262)

[시조창] “진실로 이 잔 곧 잡으면, 천만 년이나 그 모양 그 꼴.”

105. (본관사또 궁리) 어사또가 좌중에 술을 뿌려 봉변을 

주자 본관이 쫓아낼 궁리를 한다.

[중모리] 어사또님 들으시더니, 

“네 권주가를 들어보니 새로 난 권주가가 분명쿠나. 명기3263)로다. 

명기로고나. 

이 술 너와 나와 둘이 동배주3264)허자.” 

기생에게 술을 권하거니, 기생은 안 받을랴거니, 

밀치락달치락3265) 허다 술이 자리에 쏟아졌구나. 

“오, 얘. 점잖은 좌석에 좋은 자리를 버렸도다.” 

도포3266) 소매에 술을 적셔 좌우로 냅다3267) 뿌려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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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you courtesan there. Come here and sing a wine-offering 

song for this gentleman.”

The courtesan stands up. “My goodness!

In the dream last night, I wore a gourd and got struck by 

lightning. 

What a bad day it is today!”

The royal inspector replies, “You certainly had a good dream.

If you had that dream, a good thing might happen to you.

Come on, sing a wine-offering song for me.”

The courtesan couldn’t help but pour wine and sing the song.

To say ‘Please drink’ is too honorific.

But she can’t say ‘Pour wine into your mouth.’

She sings a song neither in a respectful mode nor in an insulting 

mode.

[Poetic Mode] “If you take this glass, you’ll truly live like that 

for millions of years.”

105. (The Magistrate’s Pondering) The royal inspector 

sprays wine all over the place, and the magistrate 

thinks about how to expel him.

[Jungmori] The royal inspector heard the song.

“Your wine-offering song must be a new one. You are a good 

courtesans.

Let’s drink this wine together with the same glass.”

He offers wine to the courtesan, who refuses to drink it.

They pull and push with each other, and the wine is spilt.

“Hey baby. The good seat and good spot has gone bad.”

He soaks the sleeve of his robe with the wine and sprays it all 

over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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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중3268)이 발동3269)허여, 

“어, 이 운봉은 우스운 것을 다 청하여 좌석이 이리 요란하오?” 

그 때여 본관은 속이 과히 붉혀3270) 

곰곰히 생각터니, ‘저놈이 양반의 자식은 분명헌디, 

젊은 놈이 저리 버릇이 없을진대, 

제 집안이 난봉3271)이요, 필경3272) 무식헐 터이니 

운자3273)를 내어 쫓으리라.’

106. (어사또 작시) 어사또가 지은 시를 보고 운봉과 곡성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이에 어사또 비간(秘簡)이 

전달된다.

[아니리] “자, 좌중에 통헐 말이 있소. 

우리들 관장네 모여 노는 좌석에 

글이 없어 무미하니,3274) 

우리 글 한 귀씩3275) 지읍시다.” 

손수 운자를 불렀으되, “기름 고, 높을 고.”3276) 

두 자로 절구3277) 운을 부르더니, 

“만일에 이 운자대로 글을 못 짓는 자가 이 좌중에 있으면, 

곤장3278) 다섯 개씩 때려 밖으로 쫓아내기로 헙시다.” 

어사또 함소3279)허며, “자, 상좌3280)에 말씀 올라가오! 

이 사람도 부모 덕분에 글자나 읽었으니, 그 시 한 귀 지으면 어떠

허오?” 

운봉이 반겨 듣고 통인을 불러, 

“네 여봐라. 이 양반께 지필연3281) 갖다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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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y falls into chaos.

“Hey general. You invited this ridiculous man and now he 

caused all this mess.”

The magistrate goes in distress. 

He thinks to himself. ‘That villain is obviously a high class 

person.

But he is not good-mannered. 

His family must be dysfunctional, and he must be uneducated.

I’ll expel him by challenging him with rhymes.’

106. (The Royal Inspector Writes a Poem.) The general and 

the magistrate from Gokseong leave the party after 

they read the royal inspector’s poem, and the royal 

inspector’s secret letter is delivered to the magistrate.

[Aniri] “Hey folks.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We, the magistrates, are throwing a party here.

However, the absence of poems makes this party dull.

Why don’t we, each of us, write a poem?”

He proposes a rhyme. “Fat and high.”

He challenges all to write a poem of four lines using these words.

“I propose that if anybody here fails to write a poem using the 

two words,

he will be beaten five strokes and be expelled out of here.”

The royal inspector laughs. “OK. Let me speak to the high person.

Thanks to my parents, I was able to read some books. Can I 

write a poem?”

The general is delighted and calls a menial.

“Hey servant. Bring him a piece of paper, a writing brush, and 

an ink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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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또 지필연 받어 일필휘지3282)허여 운봉 영장께 내어주며, 

“이런 과객3283)의 글이 오직허겠습니까? 

보신 다음에 웃지 말으시고, 고칠 데 있으면 고치시지요.” 

운봉이 글을 받어 보니, 글씨가 명필이요, 글이 또한 문장3284)이라. 

운봉이 글을 읽다가 벌벌벌벌 떨며, “이 글 속에 일 들었구나!” 

곡성을 가만히 손짓허여

뒤 툇마루3285)로 가서 가만히 글을 읊는디, 

그 때여 운봉과 곡성은 본관이 들을까 허여 글을 가만가만 읊었건

마는, 

우리 성악가들이 읊을 적에는 좌상3286)이 들으시게 허자니, 글을 좀 

크게 읊든 것이었다.

[시창]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촉루낙시에 민루락이요, 

가성고처에 원성고라.”3287)

[아니리] “이 글 속에 벼락 들었소! 

우리 여기 있다가는 초서리3288) 맞기 쉬울 테니 

어서어서 떠납시다. 

여보, 본관장.3289) 잘 놀으시오. 나는 먼저 떠납니다.” 

“아니, 운봉 영장, 별안간 이게 웬 일이시오?” 

“헤헤, 대부인3290)께서 낙태3291)를 했다고 곧 기별이 왔소.” 

“아니? 노형3292) 대부인 춘추3293)가 얼마신데 낙태를 허세요?” 

“금년에 여든아홉이오.” 

“여든아홉에 무슨 낙태를 허신단 말씀이오?” 

“아, 낙태가 아니라, 낙상3294)허였다는 것을 겁결에3295) 잘못 헌 말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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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yal inspector takes the things, writes a poem in a stroke, 

and hands it over to the general.

“How could such a traveler’s poem be so good?

Please don’t laugh at it. Please feel free to correct it.”

The general reads his poem. His calligraphy and sentences are 

beautiful.

The general trembles while reading it. “There is something in 

this poem.”

He gestures for the Gokseong Magistrate to come over.

He reads it to him softly while sitting on the edge of the floor.

They read the poem softly so that the magistrate would not hear 

them.

But when the singers recite it, they do it loudly for the audience 

to hear.

[Poetic Mode] “The fabulous wine in the golden jars is the blood 

of the people.

The luxurious food on the jade dishes is the fat of the people.

When the drops of the candles fall down, so do the tears of 

the people.

Where songs are high, so are the resentments of the people.”

[Aniri] “There is lightning in this poem!

If we stay here, we will be the first to be attacked. 

Let’s get out of here quickly.

Hey magistrate! Have fun. I am taking off now.”

“What! General! Why are you suddenly leaving?”

“Oh, I just heard the news that my mother had a miscarriage.”

“What? How old is your mother to have a miscarriage?”

“She is eighty nine this year.”

“How can she have a miscarriage at eighty nine?”

“Oh, it was a hurt from a fall, not a miscarriage. I misspoke the 

word in a f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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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도 같이 떨며, “나, 나, 나, 나, 나, 나도 떠나야겄소.” 

“아이고, 곡성은 왜 이러시오?” 

“나는 오늘이 하, 학질3296) 직날3297)이오!” 

운봉 하인을 부르고, 곡성 하인을 부르고 야단이 났것다. 

그 때에 폐의파립3298)헌 사람 하나 질청3299)에 달려들어와, 

무슨 문서 내어놓고 말없이 나가거늘, 

아전들이 들고 보니 어사또 비간3300)이라. 

아전들이 질색허여 동헌에 달려들어와, 

“어사또 비간 올리오!” 

올려 놓으니, 좌상에 모인 수령네는 혼이 없고, 

본관은 넋을 잃어, 비간을 펴보랴 헐 제 없던 수전증3301)이 절로 생기

것다. 

‘남원부사 친집개탁’3302)이라 허였거늘, 

뚝 떼어보니 허였으되, ‘본부수리3303) 각창색3304) 진휼감색3305) 착하

뇌수3306)허고, 

거행 형리3307) 성명을 삭직보래 의당사’라.3308) 

이리 되어 어사또가 남원에 출도3309)를 붙이는디,

107. (어사 출또) 어사 출또에 동헌이 아수라장이 된다.

[자진모리] 동헌이 들썩들썩 각 청3310)이 뒤노을3311) 제, 

“본부 수리 각창색 진휼감색 착하뇌수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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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kseong magistrate also trembles. “I.. I.. I.. should leave 

too.”

“Good heaven! Why do you want to leave?”

“Today is the day when I will have the fit of malaria!”

The general and the Gokseong magistrate call for their servants 

in a frenzy.

At that moment, a man wearing old clothing and an old hat run 

into the officials’ office.

He hands over a letter and goes out without saying a word.

Officials take a look at it, which is a secret letter that a royal 

inspector will show up.

The officials are petrified and rush to the office. 

“Here is a secret letter from a royal inspector.”

As the letter is forwarded, the magistrates are horrified.

The magistrate is at a loss and trembles, as he unfolds the secret 

letter.

The letter says, ‘To be opened by the Namweon magistrate.’

He opens it which says, ‘Send the Namwon magistrate, 

warehouse keepers, and finance officers to prison.

Removes prison officer from office for their crimes.’

In the middle of all this, the royal inspector shows up.

107. (The Arrival of the Royal Inspector) The government 

compound plunges into chaos at the arrival of the 

royal inspector.

[Jajinmori] The government compound and each department 

becomes disconcerted.

“Send the magistrate, warehouse keepers, and finance officers in prison.

Removes prison officer from office. 



330 ∙ 김연수 바디 춘향가

거행 형리 성명을 보한3312) 연후, 

삼공형3313) 부르고, 삼행수3314) 불러라. 

위선3315) 고량3316)을 신칙3317)허고, 

동헌에 수례차3318)로 감색3319)을 차정3320)하라. 

공형3321)을 불러서 각고하기3322) 재촉, 

도서원3323) 불러서 ‘결총3324)이 옳으냐?’ 

전대동색3325) 불러 수미가3326) 줄이고, 

군색3327)을 불러 군목가3328) 감허고,3329) 

육직이3330) 불러서 큰 소를 잡히고, 

공방3331)을 불러 재물을 단속,

수노3332)를 불러서 거효3333)도 신칙, 

사정이3334) 불러서 옥쇠3335)를 단속, 

예방3336)을 불러 공인3337)을 단속허고, 

행수기3338) 불러서 기생을 단속허여라!" 

그저 우근 우근 우근.3339) 

남원 성중이 뒤노을3340) 제, 

좌상에 모인 수령네는 혼불부신3341)이 되어 

앉었들 못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서로 친분3342)대로 귀에 대고 소

곤소곤.

“이제 남원은 절단났소.3343) 

우리 여기 있다가는 초서리3344) 맞기 쉬울 테니, 어서어서 떠납시다.” 

그 때여 어사또님은 앉었다 일어서며 지지개3345)를 불끈. 

“어어.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섬뜩허오?3346) 

여보, 본관장!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좌석이 이리 섬뜩허니 원, 이런 낙흥3347)이 없소그려!” 

본관이 물색3348) 모르고 어사또께 포악헌다.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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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the six department chiefs.

First, guard the food in warehouses.

Appoint new finance officers to receive an audit from the royal 

inspector.

The supply department chief should check the record of each 

warehouse.

The tax chief should check the total amount of tax.

The rice officer should lower the price of rice.

The military chief should reduce the money and food for soldiers.

A servant should slaughter a cow.

The finance chief should protect properties.

The chief servant should give the names of corrupt officials to 

be impeached. 

A prison officer should check the key to the prison carefully.

The ceremony officer should inspect musicians. 

The chief courtesan should check other courtesans.”

The whole place is noisy.

The whole Namweon fortress trembles.

Magistrates sitting in a place become restless. 

They can’t sit tight, so they move here and there, talking to each 

other in groups.

“Namweon has now fallen.

If we stay here, we will be the first to be attacked, so let’s get 

out of here.”

Meanwhile, the royal inspector who was sitting down stands up 

and stretches himself.

“Oh, that was good food. Hey why is the atmosphere gruesome?

Look, magistrate! I had a good meal, and I had fun.

But the atmosphere is so gruesome that it’s not funny anymore.”

Unaware of Mongryong’s real identity, the magistrate lashes a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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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람놈의 인사3350)야. 

잘 가던지, 못 가던지, 이 난리 통에 수인사3351)는 무슨 수인사여?”

어사또 어이없어 본관을 물그러미 보며, 

“그럴 일이요. 그러면 우리 조꼼 있다가 또 만나봅시다.” 

뜰 아래 내려서서 좌우를 살펴보니, 

청파3352) 역졸3353) 수십 명이 장사꾼으로 채림새를 허고, 패랭이3354)

를 숙여 쓰고, 

구경꾼 한 테3355) 섞여 드문 듬성 늘어서 어사또를 바라본다. 

그 때여 어사또님은 삼문3356)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 번 끔쩍, 부채질 까딱, 발 한 번 툭 구르니, 

청파 역졸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허는디, 

청상적3357)을 입고, 홍견대3358)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전립3359)을 쓰고, 

사면에서 우루루루루루루루. 삼문을 후닥딱! 

“암행어사3360) 출도3361)야! 출도하옵신다! 출도야!” 

두세 번 외는3362) 소리 하날이3363) 답싹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

는 듯.

백일벽력3364)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삼3365)이 다 타는구나!

각읍 수령이 넋을 잃고, 

탕건3366) 바람 버선발로 대숲으로 달어나며, 

“통인아. 공사궤3367) 급창아, 탕근 주워라!” 

대도3368) 집어 내던지고, 

병부3369) 입으로 물고 헐근실근3370) 달어날 제, 

운봉 영장 뚱이3371) 잃고 수박 들고 달어나고,

담양 부사 갓을 잃고 방석 쓰고 달어나고,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333

“God! You bothersome villain!

I don’t care whether you leave or not. What’s the point of the 

etiquette in this turmoil?”

The royal inspector is stunned and gives the magistrate a vacant look.

“I understand. Then, we will see each other again soon.”

He goes down to the yard and looks to his left and right.

Tens of his agents disguised themselves as merchants and wear 

their hats carefully.

They are spread sparsely among onlookers and look at the royal 

inspector.

The royal inspector goes out through the main gate.

He moves his eyes, fan, and leg in a peculiar manner.

His agents see his signal and change their attires in an instant.

They wear a blue uniform and a scarlet band on their shoulder.

They take off their hat and put on a red fur hat.

They come out from all four directions and go through the main 

gate.

“Royal inspector! Here comes a royal inspector!”

It looks as if a few shouts collapsed the sky and sank the ground. 

Lightning hits the clear sky.

A fire breaks out in hot summer, and a chest burns.

Each magistrate is confused.

They wear a hat and socks without shoes and run away to a 

bamboo grove.

“Menial, pick up my box. Servant, pick up my cap!”

They throw away their swords.

Out of breath, they run away, holding a military tag in their 

mouths.

The general runs away, leaving his box and holding a watermelon. 

The Damyang magistrate runs away, leaving his hat and putting 

a cushion over his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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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군수 탕건 잃고 화관3372) 쓰고 달어날 제, 

임실 현감은 창의3373) 잃고 몽도리3374) 입고 달어나고, 

순천 부사는 겁도 나고 술도 취허여, 

다락으로 도망쳐 올라가 갓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좀벼락을 맞으면서, 

“아퍼! 아퍼! 헤!” 

겁결에 허는 말이, “요사이는 하느님이 비를 끓여서 나리나부다!” 

본관이 넋을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상투를 박고, 

“갓 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 내라. 쓰고 가자. 

말 내어라. 입고 가자. 

창의 잡아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닫혀라. 

요강 마렵다. 오줌 들여라. 

물 마르니 목 좀 다오!” 

다시 벌떡 일어나, 통인의 목을 부여잡고 벌벌벌벌 떨며, 

“통인아, 날 살려라! 역졸이 날 찾거든 모른다고 허여라!”

역졸이 장난헌다.

“이방!” 후닥딱!

“아이고, 아이고!” 

“공방!” 후닥딱! 

공방이 맞어 꺼꾸러지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삼대독신3375)이오. 살려 주오! 

야, 이 몹쓸 아전들아! 좋은 구실은 너희가 허고, 

천하 무지헌 공방 시켜 이 형벌이 웬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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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nchang magistrate runs away, leaving his skullcap and 

wearing a woman’s flower hat.

The Imsil magistrate runs away, leaving his coat and wearing 

a courtesan’s dance clothe.

The Suncheon magistrate is horrified and drunk.

He runs to an attic and takes a pee on a cylindrical hat.

Servants below him get soaked with his pee.

“Outch! Outch!”

They say in fear, “These days God must be boiling rain before 

He lets it down.”

The magistrate is confused, gets into a cold room, and puts his 

topknot on a mouse’s hole.

“Bring a hat so that I can put it on my foot. 

Bring shoes so that I can put them on my head.

Bring a horse so that I can wear it.

Bring a coat so that I can ride it. 

A door is coming in, so close the wind. 

Bring a pee so that I can take a chamber pot.

Bring a throat. My water is dry!”

He stands back up quickly and holds a menial by his neck while 

trembling.

“Menial, help me. If the royal inspector’s agents look for me, 

tell them you don’t know where I am.”

The royal inspector’s agents are playing.

“The human affairs chief!” He got hit. 

“Ouch, ouch, ouch.”

“The supply chief!” He got hit.

The supply chief got hit and falls over. “Ouch, ouch!

I am an only son for three generations. Have mercy on me! 

Hey you silly officials! You play such good roles.

You left the bad position, the supply chief, to me only to get 

this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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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형,3376) 아전 갓 철대3377)가 부러지고, 직령3378) 동의3379) 떠나갈 

제,3380) 

발목 삐고 발 상헌 채 전동전동3381) 달어나고, 

불쌍허다 관로3382) 사령 눈 빠지고, 박3383) 터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덜미3384) 치어3385) 엎더진3386) 놈, 

상투 쥐고 달어나며, “난리났다!” 

수령 모인 잔치 좌중3387)을 망치로 바수는디,3388) 

금병3389) 수병3390) 산수병3391)과 

수십 자 교자상3392)과 양치대야3393) 토기 쟁반 접시 대합3394) 술병 

후닥딱 지끈, 왱그렁 쨍그렁 깨어지고, 

거문고 가야금 양금 해금 생황 단소 피리 젓대 북 장고 산산히 부서

질 적, 

춤 추던 기생들은 팔 벌린 채 달어나고, 

관비3395)는 밥상 잃고 물통 이고 들어오며,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공방은 넋을 잃고, 

멍석3396)을 말어 옆에 끼고 멍석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리 무거우냐?” 

사령은 나발 잃고, 주먹 쥐고 

“홍앵 홍앵 홍앵.” 

운봉은 넋을 잃고 말을 거꾸로 집어타고, 

“엇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이 말이 운봉으로 아니 가고, 남원 어사또 계신 데로만 뿌두둥뿌두

둥3397)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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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ply chief and an official’s hat rims break, and coats are 

torn off.

They sprain their ankles and limp while fleeing.

Poor servants and officers got hurt in the eyes, the head, the 

nose, and the ear. 

One is grabbed on his neck from behind and falls down.

He grabs his topknot and runs away. “We are in trouble!”

The royal inspector’s men break into pieces with a hammer party items:

a silky screen, an embroidered screen, a landscape screen, 

a big meal table, a basin for brushing teeth, a tray, a dish, a 

brass bowl, and a wine jar.

Crashing sounds are heard as these things are broken into pieces.

Also broken into pieces are instruments: six-stringed zither, 

twelve-stringed harp, a zither, a Korean violin, a Korean fiddle, 

a reed instrument, a bamboo flute, a flute, a drum, and a 

double-headed drum.

Dancing courtesans flee with their arms unfolded.

A maid lost a meal table and comes in, carrying a water bucket 

on her head.

“Magistrate, here is water to wash your face!”

The supply chief has lost his mind.

He rolls up a straw mat and holds it on his waist, not knowing 

what he has.

“My god! Why is this carpet so heavy?”

An officer lost his bugle and imitates the sound by using his 

fist.

“Hongaeng, Hongaeng, Hongaeng.”

The general, who also lost his mind, rides a horse backward.

“Hey servant. Look at this horse!

This horse doesn’t go to Unbong, but it unwillingly heads for 

the royal inspector in Nam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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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사또가 축천축지법3398)도 허나부다! 

엇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급창이 넋을 잃고 들숨3399) 날숨3400) 꼼짝 달싹을 못허고, 

“흐 흐,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탔사오니, 

속히3401) 내려 옳게 타십시오!” 

“어따, 이놈아! 이 난리 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탄단 말이냐? 

말 모가지를 선뜻 빼어 멍구똥3402)에다 둘러박어라! 둘러박어라!” 

풍진3403)이 일어나서 장판교3404)가 되었을 제, 

짖던 개도 목이 쉬고, 날든 새도 아니 날며, 

산천초목3405)도 벌벌 떠니 무섭고도 두려워라. 

눈치 빠른 통인이 대상에 뛰어올라, 

“집사!3406) 훤화 금허랍신다!3407)” 

“쉬!”

108. (춘향 출옥) 어사또가 동헌에 좌정하여 춘향을 부르

니, 사정이 춘향을 데리고 나온다.

[아니리] 어사또 동헌에 좌정3408)허시고 차담상3409) 올려 잡순 후에, 

수형리3410) 잡아들여 수도안3411) 갖다 보시니, 

본관이 돈 뀌래서3412) 안 들은 부자들이며, 

거개3413)가 억울한 죄인인데, 

춘향만은 관정발악능욕관장죄3414)라 허였거늘, 

어사또 분부하시되, 

“네, 여봐라. 다른 죄인은 일단 백방3415)으로 방송3416)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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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yal inspector must be performing the magic of shortening 

the sky and the ground.

Hey servant. Look at this horse!”

The servant is also confused, breathes hard, and stands frozen 

in his place.

“Oh my goodness! Magistrate, you are on the horse backward.

Get off quickly and face the other way!”

“Good heavens! How can I get on a horse the right way in this 

tumult?

Pull out the horse’s head, and push it into its anus. Push it in!”

The dust and wind make mess out of the place.

A barking dog went hoarse, and a flying bird doesn’t fly.

Even a mountain, a stream, a grass, and a tree shiver in fear.

A quick-witted menial jumps up on a high place.

“Servant! He wants all of you to be quiet!”

“Hush!”

108. (Chunhyang’s Release from Prison) The royal inspector 

takes a seat in the government office and calls 

Chunhyang. A prison menial brings Chunhyang to him.

[Aniri] The royal inspector takes a seat in the government and 

eats a meal.

He calls the chief prison officer and reads the prison record.

There are rich people who refuse to lend money to the magistrate.

Most of the prisoners are falsely charged.

But Chunhyang’s charge is that she insulted the magistrate while 

arraigned.

The royal inspector issues an order.

“Listen, prison officer! Other prisoners are innocent. So relea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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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죄인 춘향은 급히 불러 들여라!” 

수형리 영을 듣고 옥사정3417)을 불러,

“춘향 급히 부르랍신다.” 

옥쇠3418)를 내어주니,

[중모리] 사정이 옥쇠를 무르와 들고3419) 삼문 밖을 썩 나서더니, 

주먹 쥐고 급히 걸어 옥문 거리 당도허여, 

장성3420)같이 잠긴 열쇠를 쟁그렁청 열따리며,3421) 

“나오너라! 나오너라! 수의사또3422)가 행차를 허신 후 

너를 올리라고 영 내렸으니, 어서 급히 나오너라!” 

춘향이 이 말 듣고, “아이고, 이제는 죽는구나. 여보시오, 사정 번

수.3423) 

옥문 밖에나 삼문 밖에나, 추포3424) 도복 헌 파립3425)의 웬 과객3426) 

하나 못 보았나?” 

“아, 이 사람아. 이 난리 통에 시방 누가 누군지 안단 말인가? 

그런 실없는3427) 소리 허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 

“아이고, 어데를 가셨는고? 

어제 저녁 오셨을 제 만 번 부탁허였건만, 

천지간에3428) 모진 양반, 

죽기 전에 안 와 보고 어데를 가시고 못 오신고? 

갈매기는 어디 가고 물 드는 줄을 모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배 떠난 줄을 모르시고, 

우리 서방님은 어디를 가시고 나 죽는 줄을 모르시나? 

내 몸 한번 죽어지면, 불쌍허신 우리 모친 뉘게다가3429) 의탁3430)

허며, 

다정허신 우리 낭군 옛 언약3431)을 아니 잊고 나를 찾어 오셨다가, 

회향3432)하여 올라가면 날 생각고 우는 설움 그 설움이 오죽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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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bring the prisoner, Chunhyang, over here right away!”

A prison officer takes the order and calls a prison menial. 

“We got an order to bring Chunhyang right away.”

The prison officer gives the prison key to the prison menial.

[Jungmori] The menial takes the key from the prison officer and 

goes out through the main gate.

He clenches his fists, walks fast, and arrives at the prison road.

He opens the big lock with the key, creating a loud sound.

“Come out. Come out. A royal inspector came to visit us here.

He ordered to bring you to him. Come out quickly!”

Chunhyang responds, “Alas! I am dying now. Hello, prison 

menial!

Did you see a traveler wearing a hemp coat and a broken hat 

outside the prison or the main gate?” 

“Oh god! How could I remember such a thing in this commotion?

Cut out the foolish talk, and let’s hurry in.”

“Oh, where did he go? 

When he came here last night, I asked him thousands of times.

He is a very cruel man.

Where did he go instead of coming here to see me before I 

die?

A sea gull has gone somewhere, not knowing that the tide is 

coming in.

A boatman has gone somewhere, unaware of that the boat is 

gone.

My husband has gone somewhere without thinking my 

impending death.

If I die, who should my poor mother turn to and depend on?

If my tender-hearted husband did not forget his old promise, 

comes to see me,

and turns around to go back, how sad he would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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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걷는 줄을 모르고 삼문간을 당도허니, 

벌떼같은 군로사령들이 와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춘향 잡어 들였소!”

109. (남원 과부) 춘향을 살리기 위해 남원의 과부들이 모

여든다.

[아니리] 춘향은 잡혀 들어가, 훨씬 너른 동헌 뜰에 더진 듯이3433) 

쓰러져 있는디, 

그 때여 남원부중3434) 노소 과부들이 수의사또3435) 출도 후에 춘향 

잡어갔단 말을 듣고, 

수의사또전3436) 등장3437)을 드려 춘향을 살려볼 양으로, 과부떼가 모

아들기 시작을 허는디,

[자진모리] 인물도 어여쁘고 깨끗허게 늙은 부인, 

소복3438)을 정히3439) 허고, 수태3440) 띤 젊은 부인 맵수3441) 있고, 

태도 좋고, 얼굴도 동탁3442)허고, 기골3443)도 장대3444)허여, 말 잘허

는 부인이며, 

청상과부3445) 팔자 되야 궁상3446)으로 생긴 부인, 

백묘양전3447) 김매다가 호미 들고 오는 부인, 

작반등산3448) 뽕 따다가 모양 없이 오는 부인, 

수백 명 부인들이 동헌 뜰에 가 가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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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realizing it, she arrives at the main gate.

Soldiers and officers rush to her like a swarm of bees.

“We have brought Chunhyang here, sir!”

109. (Nanweon Widows) Namweon widows gather 

together to save Chunhyang.

[Aniri] Chunhyang was taken in and laid down on the grown 

as if she was waste being thrown away.

Meanwhile, old and young widows in Namweon heard 

Chunhyang was taken to the royal inspector.

In order to appeal to the royal inspector and save Chunhyang, 

many widows begin to gather together. 

[Jajinmori] A beautiful woman who has grown old elegantly,

a coy and courtly young woman wearing a clean and white 

clothing,

an eloquent good-mannered stout woman with a pretty face,

a poor looking woman who was fated to lose her husband 

young,

a woman who holds a hoe, having removed weeds from her 

good rice paddy,

a unkempt woman who is just back from a mountain where she 

picked up mulberry leaves with her friends,

hundreds of such women fill up the yard of the government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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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과부들의 하소) 젊은 부인이 어사또에게 춘향의 절행

을 말하며, 풀어줄 것을 청한다.

[아니리] 어사또 분부를 허시는디, 처음부터 음성을 딱 변허여가지고, 

“어 이! 어떠한 부인등이3449) 이다지 많이 오셨는지 연유3450)를 아

뢰라!” 

그 중에 젊은 부인 하나 나서서 아뢰는디, 

“예, 저희등은3451) 본읍3452) 사는 과부등이온데,3453)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삽기로 

명철3454)하신 사또전에 등장차3455)로 왔나이다.” 

“무삼3456) 소회3457) 있는 대로 저저히3458) 아뢰어라!” 

저 과부 땅에 엎디어 아뢰는디,

[중모리] “예! 소회를 아뢰리다. 

충신불사이군3459)이요,

열녀불경이부절3460)은 천지간에 으뜸인디, 

봉명3461)허신 방백 수령3462) 열녀를 어이 모르리까? 

월매 딸 춘향이는, 어미는 기생이나 아비는 재상이라, 

구관 자제 이도령과 백년가약 맺은 후에, 

호사다마3463)허여 

도련님을 이별허고 수절허고 있삽더니,

본관 성주3464) 도임3465) 후에 

수청 아니 든다 허고, 장하의3466) 모진 형벌 명재경각3467)이 되었으니, 

명찰3468)허신 수의사또 열녀 춘향 방송3469)허심을 하늘같이 바래고 

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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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Widows’ Appeal) A young woman asks the royal 

inspector to release Chunhyang, citing her 

faithfulness.

[Aniri] When the royal inspector issues an order, he changes his 

voice.

“Listen up! Report to me why so many women are here!”

Of the women, a young one steps forward.

“Yes, sir. We are widows living in this county.

There is something we deeply resent.

So we are here to appeal to the wise royal inspector.”

“Report to me everything that you have in mind!”

The widow kneels down and reports to the royal inspector.

[Jungmori] “Yes! Let me report to you what I have in mind.

A loyal subject doesn’t serve two kings.

A virtuous woman doesn’t serve two husbands.

How could governors and magistrates serving a king not know 

the concept of a virtuous woman?

Chunhyang’s mother is a courtesan, but her father is the prime 

minister.

She married the son of a former magistrate.

A good life contains many obstacles. 

So she lived a chaste life after she separated from him.

After the new magistrate took office,

he severely beat her because she refused to serve him, and put 

her life in danger.

We wish and pray that the wise royal inspector releases the 

virtuous girl, Chun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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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늙은 과부 등장) 어사또가 춘향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자, 늙은 과부 하나가 성을 내며 나온다.

[아니리] 어사또 들으시고, “춘향은 천기3470)의 자식으로 

관정발악3471)을 하였다니, 

그는 용대치3472) 못하리라.” 

그 중에 늙은 과부 하나가 성이 잔뜩 나가지고, 좌우를 헤치며 나오

는디, 

[자진모리] 나이는 일백일곱 살이요, 

피부가 윤택3473)허고, 이목이 명료3474)허고, 

기운이 정정3475)허니, 심술 많고, 

욕 잘허고, 꼿꼿허고,3476) 

땟손3477) 있는 모질고 독헌 부인, 

체머리3478) 흔들흔들, 눈썹이 꼿꼿, 

양미간3479)을 찡그리고, 이를 으드득 갈며 들어오는디,

112. (어사 수청 분부) 어사또가 과부들을 달래어 보내고 

춘향에게 짐짓 수청을 분분하자, 춘향이 이에 항변

한다.

[아니리] 이가 죄3480) 빠져서 

이 가는 소리는 안 들리나, 

이 가는 표정은 보이던 것이었다. 

“워라,3481) 비켜라. 워라,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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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An Old Widow Shows Up.) When the royal 

inspector says he can’t forgive Chunhyang, an old 

widow gets angry and moves forward.

[Aniri] The royal inspector replies, “Chunhyang is a daughter of 

a courtesan. 

She is said to have insulted officials while being interrogated.

So I can’t forgive her.”

An old widow becomes very angry and moves forward, pushing 

people out of her way.

[Jajinmori] She is one hundred seven years old.

But her skin is healthy, and her eyes and ears stand out.

She is energetic and bad-tempered.

She curses a lot and is very strong-minded.

She is heartless and cold.

Her head shakes, and her eyebrows are straight.

She gathers her eyebrows and grinds her teeth as she comes 

out.

112. (The Royal Inspector’s Order to Serve Him) The 

royal inspector appeases the widows and asks 

them to leave. He asks Chunhyang to serve him. 

Chunhyang protests against his wish. 

[Aniri] She doesn’t have teeth.

So a grinding sound can’t be heard.

But a grinding motion is seen.

“Out of my way. Let m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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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시오, 수의사또. 

그래, 제 서방 위해 수절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수절 말고 나와 살자 잡어내어 때린 사람은 죄가 없고, 

열녀 춘향 관정발악이 그렇게 대단헌 큰 죄던가? 

어따메!3482) 여, 참말로 우스운 놈의 공사3483) 다 보겄네! 

여보시오, 수의사또. 

수의사또는 봉명사신3484)이시니, 

여기 앉아 역졸 보내어 서울놈은 이리 못 잡어오시오? 

물레에 병은 괴머리3485)에서 생기고, 

국맛은 된장이 버린다고,3486) 

이번 요, 이 춘향이 일로 말할 것 같을 지경이면은, 

이몽룡인지, 요 모지고, 독허고, 인정 없고, 사정 없고, 무정 맹랑3487)

한 어린 아해 

고 도적녀르3488) 저석3489)부터 잡아다가 능장3490) 주리3491)를 틀어

주시오!” 

아, 역졸이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사또 이름을 그냥 게딱지3492) 띠듯3493) 허는지라, 

하도 듣기 민망허여, “쉬!”

“쉬라니? 네 이놈, 후레녀르 자식 같으니. 

어디 배암3494)이 지내가느냐, 쉬허게? 

오, 인자 본깨3495) 네가 바로 역졸이로구나. 

흥, 역졸 보니 장히 무섭다. 

그래, 죄 없고 늙은 나를 역졸은 말고, 어사또면 어쩔 텐고?” 

어사또 속으로 어떻게 좋던지 어깨가 으쓱으쓱허건마는 

다시 분부를 허시는디, 

“사필귀정3496)헐 터이니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349

Hey royal inspector! 

Why is the man not guilty when he arrested a faithful woman,

ordered her to stop living chaste life, and beat her?

Why is Chunhyang’s insult on the officials considered a serious 

crime?

Oh my god! How ridiculous your ruling is!

Look, royal inspector.

You are a royal inspector taking an order from the king.

Can’t you send your agents and arrest a man in Seoul?

A spinning wheel breaks down at its left end. 

A bad bean paste spoils a bean-paste soup.

Let give you my point of view about Chunhyang’s misery.

Lee Mongryong is a cruel, spiteful, heartless, merciless, cold, and 

untrustworthy bastard.

Arrest him, bring him over here, and torture him on the legs 

with cudgels!”

An agent listened carefully.

He realizes that the woman just spoke rudely about his boss.

He feels embarrassed. “Hush!”

“What? Hush? How dare you hush me, you villain!

Am I a snake for you to say hush to me?

Oh, I see. I now realize you are an agent.

Gee, I fear to see an agent.

But I am old and not guilty. What can you or your royal 

inspector do to me?”

The royal inspector feels so good that he moves his shoulder 

up and down.

He issues an order again.

“Righteousness will prevail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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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등은3497) 염려 마시고 각기 돌아가시라!” 

“처분을 바라나이다.” 

이렇듯 부인등 다 돌아간 연후에, 

어사또 춘향을 가만히 살펴보시니, 

동헌 대뜰3498) 밑에 죽은 듯이 엎졌는3499) 모양 

목불인견3500)이라. 

어사또 차마 볼 수 없건마는 

짐짓3501) 한 번 호령을 한 번 해보시는디, 

“춘향이 네 들어라! 너는 천기3502)의 자식으로, 

네만헌 년이 자칭3503) 수절한다 허고 

관정발악3504)을 잘 허고, 관장3505)에게 능욕3506)을 잘 헌다니, 

그 불경3507)한 죄 어찌 살기를 바랠꼬?” 

춘향이 여짜오대, 

“두 지아비 섬기는 게 두 인군과 같삽다고3508) 실정3509)으로 아뢰었

을 뿐이옵지, 

무슨 능욕을 했사오리까? 

명철허신 수의 사또 

깊이 통촉3510)을 허옵소서.” 

“네가 열녀라지? 

네 자칭 열녀라 허고 본관 수청을 거역하였다니, 

네 진정 열녀일진대 일정3511) 한 지애비만 꼭 섬겼는가?” 

“이부3512)만 섬겼나이다!” 

“음? 이부3513)를 섬기고도 무슨 열녀라고 허는고?” 

“두 이 자 이부3514)가 아니오라, 외얏3515) 이3516) 자 이부3517)로소이다.” 

“음. 본관 수청을 부족타3518) 허였으면, 

잠시 지나가는 수의사또 수청이 어떠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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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don’t worry, you ladies, and go back home!” 

“We hope that you will take good care of this matter.”

The women have all gone back home.

The royal inspector takes a close look at Chunhyang.

She lies on her face as if she is dead on the yard.

She looks so awful.

It is too painful for the royal inspector to see her. 

But he yells at her on purpose.

“Listen, Chunhyang! You are a daughter of a courtesan.

It is absurd of you to live a chaste life. 

You cursed at officials while being arraigned and insulted the 

magistrate.

What makes you think you can get away with this rude 

behavior?”

Chunhyang responds. 

“I just told him the truth that to serve two husbands is like 

serving two kings.

How can this be an insult?

You are a wise royal inspector. 

Please be sympathetic to me.”

“They say you are a virtuous girl.

You claimed you were a virtuous girl and refused to wait on 

the magistrate.

If you are truly a virtuous girl, did you really serve only one man?”

“I served only my husband, Lee!”

“What? Did you serve two husbands? Then, how can you be 

a virtuous girl?”

“I didn’t mean two husband. His last name is spelled as L, E, 

and E.”

“Okay. You thought serving the magistrate was bad.

I won’t stay here long, how about attending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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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또 수청만 든다면 너의 원한도 설원3519)할 수 있으려니와, 

만일에 수의사또 수청도 거역헌다면 당장 죽고 남지 못 허리라.” 

춘향이가 이 말을 들어노니, 어간이 벙벙3520)허고, 천지가 아득허여,

[중모리] “허허! 갈수록 산이로구나. 

태산을 치고 나면 평지가 있다는디, 나는 갈수록이 산이로구나. 

여보, 사또님 듣주시오.3521) 

초록은 동색3522)이요, 

양반은 도시3523) 일반이오그려!3524) 

나라에서 봉명사신3525)을 보냈으니, 민간 길고3526)를 살피소서. 

창녀에게 절행이라니, 

춘향은 창녀의 자식이나 창녀도 아니온즉, 

창녀 절행 있는 줄을 사또는 어이 모르시오? 

옛날에 의창3527)이는 태학사를 섬겨 있고, 

유명한 홍불기는 이정 따러 갔사오니,3528) 

창년들 절행이 없으리까? 

청송녹죽3529) 곧은 절행 눈비 온다고 변하오며, 

층암절벽3530) 굳은 바위가 바람이 분다고 쓰러질까? 

어리석은 춘향이는, 수의사또가 행차를 허셨다기로, 

세세원정3531)을 올린 후에 목숨이나 살어날까 바랬더니마는, 

이제는 믿을 곳 없이 하릴없이3532) 죽소그려! 

송장 임자는 문 밖에 있으니, 

용천검3533) 드는 칼로 베이시랴거든 베이시고, 

수레에 사지를 찢어 발기시랴거든3534) 발기시고, 

문어 전복 봉3535) 오리듯3536) 점점이 오리던지, 

옹가마3537)에 기름을 끓여 튀허시어3538) 죽이던지, 

조롱을 말고 죽여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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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serve this royal inspector, you can take your revenge,

If you even refuse to wait on this royal inspector, you will die 

immediately.”

Listening to his words, Chunhyang is struck speechless and sightless.

[Jungmori] “On my god! There is another mountain after a mountain.

A plain is behind a big mountain. But for me, there are only mountains.

Listen, royal inspector.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All the high class people are the same.

Since you took an order from the king, please check the life 

of the people.

You may think faithfulness doesn’t go well with a prostitute.

I am a daughter of a prostitute, but I am not a prostitute.

Why is it that you don’t know a prostitute can be faithful?

An ancient prostitute, Euichang, was faithful to a scholar.

An ancient maid, Hong Foji(紅佛妓), followed her man for her 

entire life.

How can a prostitute not be faithful?

A rain and snow can’t change the colors of a bamboo tree and 

a pine tree.

Could a wind break into pieces the multi-layered rocks of a cliff?

I was foolish. I heard of the advent of a royal inspector.

I was trying to report about my false charge in detail and 

continue my life.

But now I have nobody to turn to, and I can’t help but die.

The owner of my body is outside.

You may kill me with a sword, if you want.

You may tear off my four limbs by using a cart.

You may slowly cut out my body into pieces, the way you do 

an octopus, an abalone, and a bird.

You may fry me to death in the boiling oil of a large earthen vessel.

Stop mocking me, and kill me.”



354 ∙ 김연수 바디 춘향가

113. (재회) 춘향이가 어사가 주는 옥지환을 받아 보고, 어

사가 이몽룡임을 알아본다.

[아니리] 어사또 다시 묻지 아니허시고, 

금낭3539)을 어루만져 옥지환3540) 내어 행수기생3541)을 불러 주며, 

“이것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3542)을 살피래라!” 

춘향이가 이걸 받어볼 리 없건마는, 

어제 저녁 옥문 밖에 서방님이 오셨고, 

어제 아침 봉사에게 꿈 해몽허든 일이 하도 이상허여, 

마치 몰라3543) 받어보니, 

이별시에 서방님께 드렸던 지가3544) 찌던3545) 지환이라. 

춘향이가 넋 잃은 듯이 들고 보더니마는, 

“아이고, 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를 찾어왔느냐?” 

대상을 바라보고, “아이고, 서방님!” 

한 번을 부르더니,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말 못 허고 기절헌다. 

어사또 분부허사 춘향을 붙들어다 상방3546)에 뉘어놓고, 

찬 물도 멕이고, 수족을 주무르니, 

춘향이 간신히 정신 차려 어사또를 바라보니, 

어제 저녁 옥문 밖에 거지 되어 왔던 낭군, 

춘풍매각3547) 큰 동헌에 맹호같이 좌정허신3548) 어사 낭군이 분명

쿠나. 

반가운 마음으로는 와락 뛰어 건너가 어사또를 부여잡고 실큰3549) 

울고도 싶지마는, 

어느 존전3550)이라 그럴 수도 없고, 

어사또를 정신없이 물그르미3551) 보더니마는, 울음도 반 웃음도 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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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Reunion) Chunhyang takes a jade ring from the royal 

inspector and recognizes him as Lee Mongryong.

[Aniri] The royal inspector no longer asks a question.

He touches a silky bag, takes out a jade ring, and hands it over 

to the chief courtesan.

“Give this to Chunhyang, and tell her to move up her head and 

look at this high place!”

Chunhyang never thought she would take the ring back.

Last night, her husband visited her in the prison.

Yesterday morning, the blind man gave a strange interpretation 

of her dream.

She takes the ring, thinking it might be hers.

It is her ring, the ring she used to put on before they parted.

Chunhyang holds the ring and looks at it as if she lost her mind.

“My goodness. What took you so long to come back to me?”

She looks at the high place. “Oh, my love!”

She calls him once and passes out on the spot, lying on her face.

The royal inspector issues an order that Chunhyang be carried 

to and brought to the main room.

They give her cold water and a massage on her hands and feet.

Chunhyang manages to gain consciousness and looks at the 

royal inspector.

He looked like a beggar when he visited her last night.

The fearful royal inspector sitting on the pavilion covered with 

ume blossoms is her love.

She is so delighted that she wishes to run to him, hug him, and 

cry as much as she wants.

But she can’t do it because he is such a high official.

She looks at the royal inspector absentmindedly, crying and 

laughing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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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모리] “마오. 마오. 그리 마오. 

모지고도 독헙디다. 서울 양반 모집디다. 

기처불식3552)이란 말이 사기3553)에는 있지마는, 

내게조차 이러시오? 

어제 저녁 오셨을 제 날보고만 말씀허셨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하룻밤 썩은 간장 십년 감수3554)를 내 허였네. 

반가워라. 반가워라. 설리춘풍3555)이 반가워라. 

외로운 꽃 춘향이가 남원 옥중 추절3556)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동헌에 새 봄이 들어서 이화춘풍3557)이 날 살렸네. 

우리 어머니는 어디를 가시고, 이런 경사를 모르시나?”

114. (춘향모 등장) 춘향모가 눈치를 살피며 삼문 밖에 있

다가, 춘향이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에 거들먹거리며 

들어가 춤을 춘다.

[아니리] 그 때여 춘향 모친은 어사또가 벌써 사윈 줄도 알았고, 

춘향이가 상방으로 붙들려가 울다가 웃다가 이 야단이 난 줄을 벌써 

알었건마는, 

간밤에 원체3558) 사우를 괄세헌 가남3559)이 있어 염치 없어 못 들어

가고, 

삼문 밖에서 뒷짐3560) 짊어지고 이만허고3561) 서 있다가, 

춘향 입에서 우리 어머니 소리가 나니, 

옳다, 인자 되었다 싶어, 이 말이 떨어지듯 마듯3562) 들어가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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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mori] “No, no. Don’t do that.

Cruel and heartless. A Seoul man is cold.

A history book, Shiji(史記), says that a woman couldn’t even 

recognize her husband.

How can this happen to me?

If you had told me the truth when you dropped by last night, 

I would have slept well.

My liver rotted last night, and my life is shortened by ten years.

I am happy now. I am glad to see a spring wind blow in the snow.

Chunhyang was a lonely flower in the prison to fall down in 

autumn.

Spring has come here, and plum blossoms and a spring wind saved me.

Where has my mother gone in the middle of this happy event?”

114. (Entrance of Chunhyang’s Mother) Chunhyang’s 

mother is outside the main gate, watching how 

things are. When Chunhyang calls her, she comes 

in pompously and dances.

[Aniri] In the meantime, Chunhyang’s mother knew the royal 

inspector was her son-in-law.

She also knew that Chunhyang is carried to the main room, and 

cries and laughs with joy.

But she treated him so harshly last night that she feels too 

ashamed to come in.

Outside the main gate she folds her hands behind her back and 

looks blankly inside.

She learns that Chunhyang talks about her mother.

She thinks this is the right time and comes in, on hearing her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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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모리] “어디 가야? 여그3563) 있다! 

도사령3564)아, 큰 문 잡어라. 어사 장모 행차3565)허신다! 

열녀 춘향을 누가 났나? 말도 마소, 내가 났네. 

장비3566)야, 배 다칠라. 열녀 춘향 난 배로다! 

네 요놈들! 오늘도 그렇게 삼문간3567)이 드세냐?3568) 에이?”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고. 절씨구나 좋을씨고. 

풍신3569)이 저렇거든 보국충신3570)이 아니 될까? 

어제 저녁 오셨을 제 어사 헌 줄은 알었으나, 

남이 알까 염려가 되어, 

천기누설3571)을 막느라고 너무 괄세 허였더니,

속 모르고 노여웠제? 

내 눈치가 뉘 눈치라고 그만 일을 모를까? 

얼씨구나, 내 딸이야. 

우에서 붓인3572) 물이 발치까지3573) 내린다고, 

내 속에서 너 났거든 만고열녀3574)가 아니 되겄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절로 늙은 고목 끝에 시절연화가 피었네.3575) 

부중생남중생녀3576) 날로 두고 이름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고. 

남원부중3577) 여러분들, 이 내 한 말을 들어 보오. 

아들 낳기를 원치 말고 춘향같은 딸을 나, 곱게 곱게 잘 길러, 

서울 사람이 오거들랑 묻도 말고 사위를 삼소.

얼씨꾸 얼씨구 절씨구. 

어사 사우를 둔 사람이 이런 경사에 춤 못 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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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jinmori] “Where was I? I am here!

Chief officer! Hold the gate! Here goes the mother-in-law of the 

royal inspector!

Who gave birth to the virtuous girl, Chunhyang? Don’t say that. 

I did.

Look at my belly! The virtuous girl, Chunhyang, was here!

You fools! Is it still difficult for me to go through the main gate 

today? Uh?”

[Jungmori]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How could his shape and appearance not make a loyal subject?

I knew you were a royal inspector last night.

I was afraid your identity might be revealed to others.

I was harsh on you in order to keep the secret.

I suppose you resented me because you didn’t know what I was 

thinking.

How could a quick-witted person like me not know such a thing?

Hurrah, my daughter.

Water poured from above runs down all the way to the feet.

Given you were in my belly, how could you not become a 

virtuous girl?

Yippee! Whoopee! A flower timely bloomed at the end of an 

old dying tree.

The sentence ‘A daughter is better than a son’ applies to me.

Hurrah! Hurray! 

People of Namweon! Listen to what I am saying.

Don’t wish to have a son! Have a daughter like Chunhyang and 

raise her well.

If a Seoul man comes, don’t ask him anything and take him as 

a son-in-law.

Yippee! Whoopee!

I have a royal inspector as a son-in-law. How could I not dance 

with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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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잔이나 먹었더니마는 엉덩이춤3578)이 절로 나고, 주먹춤3579)

도 절로 난다. 

지화자 좋을씨고. 

이 궁둥이를 두었다 논을 살까, 밭을 살까? 

흔들 대로 흔들어보자! 

늙은 손길을 펄쳐 들고 어정거리고3580) 논다. 

얼씨구 절씨구 칠씨구 팔씨구 얼씨구나 좋을씨고!”

115. (춘향 귀가) 춘향이 집으로 돌아가 잔치를 하고, 방자

는 운봉에서 돌아온다.

[아니리] 그 때여 어사또는 하인들을 불러 춘향을 집으로 보내니, 

춘향모 춘향이 나오는 것을 보더니 더욱 더 흥을 내어, 

“자, 다들 우리집으로 갑세!”3581) 

부인들과 춘향모 손길을 마주잡고 가마 뒤를 따러 춘향집으로 건

너가, 

큰 소 잡어 닥뜨리고,3582) 상하 남녀노소 없이 차례로 대접헐 제, 

이 때 운봉읍에 가두어 놓은 방자놈이, 

어사또 남원에 출도 후에 운봉 영장이 버선발로 도망해 왔단 말을 

듣고, 

간다 온단 말도 없이 도주허여 동헌으로 쫓아 들어오며, 

“아이고, 어사님. 소인 방자놈 문안이오!” 

어사또 웃으시며, “이놈! 운봉에 가두어 놓은 놈이 

내 영도 없이 어찌 이리 왔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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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rank rice wine and felt the urge to dance a hip dance and 

a fist dance. 

Hurrah! Hurray!

What should I do with my hip? 

Let me shake it as much as I can!

She lifts up her hands and walks pompously.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115. (Chunhyang Goes Back Home.) Chunhyang goes 

back home and holds a party. Bangja comes back 

from Unbong.

[Aniri] The royal inspector calls servants and sends Chunhyang 

back home.

When Chunhyang’s mother sees Chunhyang, she is all the more 

excited.

“Okay. Everybody. Let’s go to my house!”

Chunhyang’s mother and other women hold hands together and 

follow a carriage to Chunhyang’s house.

A large cow is slaughtered. Everybody is served, the young and 

the old, man and women.

In the meantime, Bangja was kept in a prison in Unbong.

He hears that the general fled from the advent of the royal 

inspector in Namweon.

Without a word, he escapes from the prison and enters the 

government compound.

“Oh, royal inspector! Bangja is reporting to you, sir!”

The royal inspector smiles. “Hey you! I kept you in Unbong. 

How can you come here without m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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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이 울면서 어사또께 들이대는디,3583)

[중모리] “마옵소서. 마옵소서. 무정허고도 야속3584)허오. 

소인을 무슨 죄로 운봉 옥중에 가두었소? 

마마3585)님 서간3586) 내에 소인놈을 가두라고 분부 말씀을 쓰셨지요? 

광한루서부터 부용당3587)을 몇 천 번씩 왕래허며, 

수년3588) 모시고 거행허던 놈을 무슨 죄로 가두었소?”

116. (어사또와 춘향의 정담) 어사또가 변학도에게 선치를 

당부한 후, 춘향집으로 찾아가 춘향과 정담을 나눈다.

[아니리] “보선3589) 세 커리도3590) 아직 없으시고, 

글씨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헌단 말씀이오?” 

어사또 웃으시며, “네가 죄가 있어 가둔 게 아니라, 

네가 원체 방정맞은 놈이 되어, 미리 누설이 될까하여 그리 한 것이

다. 울지 마라.” 

즉시 방자로 남원 관노청3591) 일과소임3592)을 시키시고, 

십 년 한정허여 완문3593)까지 허여 주셨것다. 

그 때여 본관이 무색허여 인병부3594) 끌러 바치거늘,

어사또 본관을 청하여 좋은 말로 말씀허시되, 

“한양성중3595) 동거3596)하여 성화3597)는 많이 듣고, 

만나기는 처음이오나, 

나를 뉘긴 줄3598) 아시니까?” 

본관이 몸을 굽혀, “모를 리가 있사오리까?” 

어사또 웃으시며, “남아의 탐화3599)함은 영웅 열사3600) 일반360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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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eeps and gives him a piece of his mind.

[Jungmori] “Oh no. Don’t. You are cold and heartless.

What crime did I commit to be kept in the prison in Unbong?

Did the lady’s letter say that you should keep me in a prison?

I escorted you to Chunhyang’s house thousands of times.

I served you for several years. Did you have to keep me in a 

prison?”

116. (Affectionate Talk between the Royal Inspector 

and Chunhyang) After the royal inspector asks 

Mr. Byeon to govern well, he goes to Chunhyang’s 

house and have an affectionate talk with her.

[Aniri] “You haven’t yet given me the present of three pairs of 

socks for my matchmaking.

I didn’t do anything wrong. Why do you look down on me?”

The royal inspector smiles. “I didn’t lock you up because you 

did something wrong.

You have such a big mouth that I was afraid you might reveal 

my identity. Don’t cry.”

He immediately appoints Bangja as the chief servant in Namweon.

He will work for the government for the next ten years.

Meanwhile, the magistrate feels ashamed and returns his military 

tag to him.

The royal inspector speaks nicely to the magistrate.

“We both lived in Seoul, and I heard about you.

But this is my first time to see you.

Do you know who I am?”

The magistrate bends his back. “How can I not know?”

The royal inspector smiles. “In general, a hero likes a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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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이 아니었드면 춘향의 절행을 어찌 아오리까? 

본관의 수고함이 얼마큼 감사하오.” 

본관이 수참3602)하여 유유부답3603) 앉었거늘, 

어사또 이른 말씀, “우리 왕사3604)는 물론허고,3605) 

남원이 대읍3606)이라

겸세3607) 민정3608) 오오3609)하여 만민3610) 도탄3611)되었으니, 

아무쪼록 선치3612)허여 만인산3613)을 받으시고, 

환향상봉3614)하옵시다.” 

작별허고 일어서니, 

본관이 재배허고 관곡3615)한 그 처분을 못내 사례허더니라.

[진양조] 이때여 어사또님은 반야삼경3616) 퇴령3617) 후의 인적이 요

적헌디,3618) 

역졸에게 등 들리고 춘향집을 나가실 제, 

월색3619)은 영롱헌디, 

자조3620) 우는 저 새 소리 예3621) 듣던 불여귀3622)라. 

알연장명3623) 저 두루미 구정3624)을 생각헌지,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징검,3625) 꾸붓,3626) 뜨르르르르르르 낄룩,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연당3627)의 금붕어는 옛 자취를 감추었고, 

화간3628)에 잠든 거위3629) 사람 자취에 놀래 깬다. 

역졸3630)이 들어서며, “쉬.” 

춘향의 모 깜짝 놀라, “아이고, 사또님 나오시네.” 

뜰에 내려 영접허여 춘향 방을 들어가니, 

이 때여 춘향이는 누웠다 계우 일어,3631) 

어사또 손을 잡고 

설움이 사무쳐서 느끼며3632) 설리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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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t had not been for you, how could Chunhyang’s virtue be known?

I appreciate your contribution.” 

The magistrate is embarrassed and remains silent for a while.

The royal inspector says, “Let’s forget the past.

Namweon is a big county.

People suffer from the bad harvest this year and hold grudges 

against the government.

By all means, govern your county well, and be praised by your 

people.

I hope we will see each other again in Seoul.”

He says goodbye and stands up.

The magistrate bows to him and appreciates his nice treatment.

[Jinyangjo] Meanwhile, the royal inspector gets out of the office 

at night when it is quiet.

His agents take him to Chunhyang’s house with a lamp.

The color of the moon is bright.

The chirping bird is a cuckoo which he is familiar with.

A crane cries as if an old good feeling arises in its mind.

It unfolds two wings wide, takes a big step, bends forward, and 

cries as if it greets him.

The old goldfish have gone in the lotus pond.

A sleeping goose between flowers is surprised at humans.

Agents enter the house. “Hush.”

Chunhyang’s mother is surprised. “Oh, the royal inspector is 

here.”

She greets him on the yard and shows him to Chunhyang’s 

room.

In the meantime, Chunhyang was lying down but manages to 

sit up.

She grabs the royal inspector’s hands,

Swelled with sorrow, she weeps sadly.



366 ∙ 김연수 바디 춘향가

어사또 수건으로 눈물을 씻어주며,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자고로3633) 영웅 미인 고생 없는 뉘 있느냐? 

네가 우연히 나를 만나, 날 위허여 이 고생과 이 모양 당헌 것도 

전혀 다 내 죄로다.” 

만단으로3634) 위로헐 제, 미음도 권허시고, 약도 짜 권허시며, 

이야기로 동방3635)이 희번히3636) 밝아온다.

117. (춘향과 어사또 상경) 춘향과 춘향모를 서울로 먼저 

보낸 후, 어사또는 전라도를 순찰하고 서울로 올라

간다.

[아니리] “이제는 우리 둘이 해로백년3637) 유자생녀3638) 소원 평생 즐

길 테니, 

속속히3639) 소복허여3640) 향단이는 방자와 혼인시켜 주고, 

너는 가산 방매허여3641) 노친3642)과 먼저 올라가 나 오기를 기다려라. 

봉명사신3643) 몸이 되어 

지체헐 수 바이없어3644) 나는 오늘 가거니와,

간 곳마다 통신하여 소식 자주 알 터이며, 

부리던 이방에게 치행절차3645) 다 이르고, 

본댁3646) 서간3647) 허였으매 하인 수이3648) 올 터이니, 

소복이 되는 대로 신속히 올라가라.” 

[중모리] 모녀에게 당부헌 후 작별허고 일어서니, 

또 이별이 되는구나. 

행장3649)을 재촉허여 



Kim Yeonsu Version Chunhyangga ∙ 367

The royal inspector wipes her eyes with a handkerchief.

“Don’t cry. From the ancient times, was there a hero and a 

beauty who didn’t experience suffering?

You happened to meet me. You went through this pain for me.

All this is my fault.”

He consoles her by making an every effort, offering a porridge 

and a herbal drink.

While having a conversation, day breaks in the east.

117. (Chunhyang and the Royal Inspector Go to Seoul.) 

The royal inspector sends Chunhyang and 

Chunhyang’s mother to Seoul, and goes to Seoul 

after inspecting Jeolla Province.

[Aniri] “From now on, we will grow old together, have children, 

and enjoy our lives.

Recover quickly and have Hyangdan and Bangja marry.

Sell the properties, go to Seoul with your old mother, and wait 

for me.

I have taken an order from the king.

I am leaving today because I can’t fall behind the schedule.

Wherever I go, I will write letters to you.

I told the chief of human affairs everything about how to prepare 

the journey.

Since I sent a letter to my parents, a servant will come here soon.

Once you recover yourself, you will leave for Seoul.”

[Jungmori] He stands up after talking to Chunhyang and her 

mother.

They are parting again.

He packs up his stuffs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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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오십삼관3650) 행운같이3651) 다니면서 

저저히3652) 순찰허고,3653) 

서울로 올라가사 탑전3654)에 복명3655)허고, 

암행 문부3656) 행중기록3657)을 받들어 올리거늘, 

용안3658)에 희색3659)이 만면허사3660) 

대사헌3661)을 제수3662)허시고, 

원로3663) 행역3664) 위로하며 쉬이라3665) 분부를 허시는구나.

118. (후일담) 임금이 춘향을 정렬부인에 봉하고, 이도령과 

춘향은 백년해로한다.

[아니리] 또한 행중기록 중에 춘향의 전후 내력 낱낱이 보신 다음 

크게 칭찬허옵시되, 

“예로부터 충효열은 일반3666)이라 일러온 바, 

이런 인재 얻게 되면 국가에 다행이요, 

그런 열녀 만난 것은 대사헌의 복이로다.”

[엇중모리] 별반3667) 통촉3668)허옵시사, 

춘향에게 교지3669)를 내려 정렬부인3670)을 봉허시니,3671) 

대사헌이 좋아라고 즉시 대연3672)을 배설허고,3673) 

왼 종족3674)을 다 모시어 남원집3675) 사연을 아뢴 후에 부인으로 승

좌허고,3676)

보국3677)까지 허시면서, 팔남이녀3678) 거느리고 해로백년3679)허올 

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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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ravels to important places in Jeolla Province like a cloud.

He investigates things in detail.

He goes to Seoul and reports to the king.

He submits the records he wrote during his secret investigation.

The king’s face is filled with delight. 

He appoints him as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Inspection.

He acknowledges that he had a long journey and asks him to 

take a rest.

118. (Subsequent Story) The king officially recognizes 

Chunhyang as a virtuous girl, and Mongryong and 

Chunhyang grow old together.

[Aniri] Also, the king carefully reads the record about 

Chunhyang in detail. 

He praises her as follows:

“An old adage holds that being loyal, nice, and faithful to a king, 

a parent, and a husband is of the same kind.

This country is fortunate to have such an asset.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Inspection is also lucky to have 

such a virtuous girl.”

[Eotjungmori] The king is specially sympathetic to Chunhyang.

He issues an order that Chunhyang be officially recognized as 

a virtuous girl.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Inspection is excited and throws 

a banquet.

He invites all his relatives, tells them about Chunhyang, and 

elevates her as his official wife.

While he works for the government, he grows old together with 

his wife, eight sons, and two dau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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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부인 영귀3680)함이 일시에 진동허더니라.3681) 

그 뒤야 뉘 알리오? 

언재무궁3682)이나, 

고수 팔도 아플실 테요, 

소리꾼 목도 아플 지경이니, 

어질 더질.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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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ry and nobility of the officially recognized virtuous girl 

pervades the world.

Who knows what happened later?

The story can go on and on.

But the drummer must feel tired from drumming with his arm.

The singer must feel pain in his throat.

So I shall stop here.



1) 英雄 烈士. 나라를 위해 용맹함과 재능, 지략을 훌륭하게 사용한 사람.

2) 絶代佳人. 그 이후로 또 다시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

3) 생겨날 때. 태어날 때.

4) 精氣. 사물의 순수한 기운.

5) 옛날 호남을 좌우로 나누어 동쪽 산간부에 속한 지역을 일컫는 말. 남원, 담양, 순창, 
용담, 창평, 임실, 장수, 곡성, 옥과, 운봉, 진안, 무주, 광주, 장흥, 남평, 순천, 낙안, 보성, 
능주, 광양, 구례, 흥양, 동복, 화순을 일컫는 이름.

6) 南原府. 전라북도 남원군의 옛 행정구역 명칭.

7) 서쪽으로.

8) 赤城江. 섬진강의 상류로, 순창군 적성면을 흐르는 강.

9) 생겼는데.

10) 退妓. 나이가 많아 기생의 명단에서 물러난 기생.

11) 李花. 오얏꽃.

12) 桃花. 복숭아꽃.

13) 하늘로부터.

14) 李花接을 붙였으면. 오얏꽃과 서로 접을 붙이면. ‘접’은 과실나무나 수목 등을 인공적으
로 번식시키기 위한 방법의 한 가지로, 나무 가지끼리 맞붙여 살리는 방법.

15) 오는 享樂. 다가올 즐거움.

16) 孕胎. 아이를 뱀.

17) 十朔만에. 열 달만에.

18) 日就月將. 몸, 마음, 학문 등이 날로 달로 진보함.

19) 聰明이 出衆하여. 영리하고 재주 있는 것이 아주 뛰어나.

20) 四書. ≪논어(論語)≫･≪맹자(孟子)≫･≪중용(中庸)≫･≪대학(大學)≫을 통틀어 일컬음.

21) 三經.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의 세 경서를 이르는 말.

22) 禮記. 오경(五經)의 하나로 예(禮)의 이론과 실제를 기술한 책.

23) 春秋. 공자가 중국 노(魯)나라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하여 쓴 책.

24) 詩律. 시를 짓는 재능.

25) 風流. ‘멋’과 ‘맛’을 아는 일.

26) 針線. 바느질.

27) 紡績. 길쌈.

28) 전혀 없고.

29) 天上仙女 下降한 듯. 하늘에 사는 선녀가 내려온 듯.

30) 傾國之色. 임금이 혹하여 나라를 뒤엎을 만큼 뛰어난 미인.

31) 李翰林. 이 씨 성을 가진 한림 벼슬을 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도령의 아버지를 가리킴.

32) 名門巨族. 세력이나 명성이 크게 번창하여 널리 알려진 집안.

33) 累代忠孝大家. 여러 대를 두고 충성과 효성이 있는 가문.

34) 除授. 벼슬에 천거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시키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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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到任. 지방의 벼슬아치가 그 자리에 이름.

36) 數朔만에. 몇 달만에.

37) 善治하사. 선치하시어. 백성을 잘 다스려.

38) 善政碑. 훌륭히 정치를 한 관원(官員)의 덕을 길이 전하려고 세운 비석.

39) 稱頌歌. 공덕(功德)을 일컬어 칭찬한 노래.

40) 일반 백성이나 하급 벼슬아치들이 자기 고을의 수령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

41) 子弟. 남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

42) 晩得으로. 늙어서 자식을 낳아.

43) 年光. 변하는 사철의 경치를 이르는 말로, 나이를 뜻함.

44) 耳目이 淸秀하여. 귀와 눈을 중심으로 하여 본 얼굴의 생김새가 깨끗하고 뛰어나서.

45) 天上의 道骨이요. 하늘나라의 신선과 같은 생김새요.

46) 志氣가 瀟灑하니. 의지와 기개가 맑고 깨끗하니.

47) 人間의 謫仙이라. 벌을 받아 인간 세계로 쫓겨 내려 온 신선이라.

48) 歷代興亡 古今治亂. 대대로 이어 내려온 흥하고 망한 일과 옛부터 지금까지의 어지러운 
난리를 다스린 일.

49) 胸中에. 마음속에.

50) 冊房.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51) 山勢. 산의 형세.

52) 구경次로. 구경을 하려고.

53) 房子. 조선시대에 지방의 관청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하인.

54) 數三朔. 여러 달.

55) 勝地 江山.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강산.

56) 到處마다. 가는 곳마다.

57) 여기서는 시문(詩文)을 이름.

58) 箕山潁水別乾坤. 기산과 영수의 별천지. 중국 요임금 때의 현인(賢人)인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명리(名利)를 피해 은거한 별천지. 기산은 중국 하남성 등봉현(登封縣)에, 
영수는 하남성 임영현에 있는 산과 강의 이름.

59) 巢父 許由. 소부와 허유. 요임금 때의 현인들로서,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모두 이를 거절하고 기산(箕山)에 은둔하였음.

60) 赤壁江 秋夜月. 적벽강의 가을 달밤. 송나라 때의 문장가 소동파가 귀양가서, 음력 7월 
16일날 밤에 배를 띄우고 놀며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고 함.

61) 蘇子瞻. 송나라 대문호인 소동파(蘇東坡). ‘자첨(子瞻)’은 그의 자(字).

62) 采石江 明月夜. 채석강의 밝은 달밤. ‘채석강’은 이태백이 술에 취해 강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강.

63) 李謫仙. 당나라 때의 대시인 이태백(李太白)을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는 의미로 
일컫는 말.

64) 藤王閣. 중국 강서성 남창부에 있는, 당나라 고조(高祖)의 아들 등왕(藤王) 이원영이 
지은 누각.

65) 鳳凰臺에. ‘봉황대’는 중국 산동성 태안현 북쪽에 있는 누대(樓臺)로, 한나라 의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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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에 봉황이 모여들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이름임.

66) 文章. 문장가. 훌륭한 글솜씨로 이름난 사람.

67) 名筆. 글씨를 잘 써서 이름난 사람.

68) 豪俠士. 호방하고 씩씩하며 의협심이 강한 사람.

69) 東園桃李片時春. ‘봄 동산의 복사꽃이 잠시 봄빛을 띠다’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임고대(臨高臺)>의 한 구절.

70) 虛送할까. 헛되이 보낼까.

71)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72) 處分.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나 결정.

73) 丁寧. 틀림없이. 꼭.

74) 別般. 특별한.

75) 勝地. 특별히 경치가 좋아 이름난 곳.

76) 錦繡淸風에. 수를 놓은 비단처럼 아름다운 산천에 부는 맑은 바람에.

77) 白鷗는. 갈매기는.

78) 遊浪이요. 자유로이 노닐고.

79) 綠林間. 푸른 숲 사이.

80) 喚友聲. 벗 부르는 소리.

81) 春夢. 봄날에 꾸는 꿈.

82) 碧波上. 푸른 파도 위.

83) 떼를 지어 다니는 오리.

84) 緩緩히. 천천히.

85) 進步하여. 나아가서.

86) 銀麟玉尺. 비늘이 번쩍번쩍하는 큰 물고기.

87) 한가하게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놀며 다니는.

88) 平沙落雁. 평평하고 너른 모래사장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모양.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
(瀟水)와 상강(湘江)이 만나는 곳에 있는, 여덟 가지 뛰어난 경치인 소상팔경(瀟湘八景)
의 하나.

89) 禪院寺. 신라 49대 헌강왕 원년인 875년에 도선국사가 세운 절로,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만행산에 있음.

90) 종(鐘).

91) 風便에. 바람결에.

92)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鎭)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가 유명함. 전문은 다음과 같다. 월락오제상만천(月落烏
啼霜滿天) 강풍어화대수면(江楓漁火對愁眠) 고소성외한산사(姑蘇城外寒山寺) 야반종성
도객선(夜半鐘聲到客船)(달은 지고, 서리 가득한 하늘에 까마귀는 우는데, 강가의 단풍
과 고기잡이 불 시름에 졸면서 바라보나니, 고소성 밖 한산사에서 한밤중 종소리가 나그
네의 배에까지 들린다.)

93) 咫尺. 썩 가까운 거리.

94) 蛟龍山城. 남원의 서북쪽에 있는 교룡산의 중턱에 쌓은 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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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關王廟.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의 명장이었던 관운장을 수호신으로 모신 사당. 임진왜란
과 정유재란 후 한양, 안동, 성주, 남원의 네 곳에 세웠다. 영조 17년에 남원부사 허린
(許繗)이 왕정리에 옮기고 누(樓)를 크게 지었다. 오늘날 관왕묘는 이것이다.

96) 廣寒樓. 남원에 있는 누각. 돌기둥 위에 있는 작은 규모의 정자로, 조선조 초기 황희가 
세웠다. 본래는 광통루(廣通樓)였으나, 세종 16년(1434년)에 중건되면서 정인지에 의해 
이름이 광한루로 바뀌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인조 13년(1635년)에 중건되었다.

97) 烏鵲橋. 광한루 앞에 있는 연못 위에 놓인 다리 이름. 칠월칠석에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를 가로질러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준다는 전설에서 
따온 이름.

98) 瀛洲閣.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영주산을 뜻하여 만들어진 광한루 근처에 있는 작은 
누각. ‘삼신산’은 중국 전설상에 나오는 영주산, 봉래산, 방장산을 이르는 말. 이를 본떠
서 우리나라의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이르기도 한다.

99) 三南.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0) 處分하여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

101) 鞍裝. 말, 나귀 등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에 편리하도록 가죽으로 만든 기구.

102) 아시지 못하게.

103) 三門. 대궐이나 관청의 문. 중앙에 큰 문 하나와 좌우에 하나씩 세 개로 되었기 때문에 
이르는 이름.

104) 待令시켜라. 대령하라. 지시나 명령을 기다려라.

105) 分付. 아랫사람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106) 紅纓. 말 가슴에 걸어 안장에 매는 붉은 끈.

107) 紫鞚. 붉은 빛깔의 말굴레.

108) 珊瑚鞭. 손잡이를 산호로 만든 채찍.

109) 玉鞍. 옥으로 꾸민 안장.

110) 錦韆. 비단으로 만든 언치. ‘언치’는 안장 밑에 까는 담요나 방석.

111) 黃金勒. 황금빛이 나는 방울과 요령을 달아 꾸민 굴레.

112) 靑紅絲. 푸른빛 붉은빛의 비단실.

113) 말이나 소의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

114) 象毛. ‘삭모(槊毛)’가 변하여 된 말. 깃발이나 창 따위의 끄트머리에 이삭 모양으로 
만들어 다는 붉은 빛깔의 가는 털.

115) 걸어서.

116) 덥썩. 닁큼 움켜잡는 모양.

117) 층층(層層). 여러 개의 층이 겹쳐진 모양. 층층으로 된.

118) 말다래. 말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말의 안장 양쪽에 가죽 따위로 만들어 
늘어뜨린 기구.

119) 銀葉鐙子. 은으로 만든 등자. ‘등자(鐙子)’는 말안장 양쪽에 달려 있어 말을 탈 때 밟고 
오를 수 있게 만든 기구.

120) 虎皮돋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안장 위의 돋움방석.

121) 豪奢. 지나칠 만큼 호화롭고 사치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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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玉骨仙風. 얼굴이 환하고 고결하여 신선과 같은 용모.

123) 粉洗手. 세수하고 분을 바른다는 뜻으로, 깨끗하게 얼굴을 씻는 일을 비유.

124) 깨끗이.

125) 甲紗댕기. 갑사로 만든 댕기. ‘갑사(甲紗)’는 품질이 좋은 얇고 성기게 짠 비단.

126) 드렸네. (땋은 머리 끝에 댕기를) 물렸네.

127) ‘성천(成川) 통의주(統衣紬)’의 잘못. 평안남도 성천에서 생산되는 병사의 군복을 짓던 
옷감.

128) 솜을 넣지 않고, 두 겹으로 만든 저고리.

129) 중국산 모시. 폭이 약간 넓고, 올이 두꺼움.

130) 上針 바지. 상침질로 만든 바지. ‘상침’은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겉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131) 極上細木. 아주 올이 가늘고 고운 무명.

132) 藍繡甲紗. 수를 놓은 남색 갑사.

133) 鎭安 모시. 전북 진안에서 나던 질 좋은 모시.

134) 筒行纏. 행전의 한 가지로 귀가 없고 통이 넓음. ‘행전(行纏)’은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든하게 하기 위해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베 조각.

135) 雙紋綃. 중국에서 나는 고급 비단의 한 가지.

136) 두 겹으로 만든 동옷. ‘동옷’은 남자가 입던 저고리.

137) 靑중치막에. 푸른 중치막에다가. ‘중치막’은 옛날 상류계급 사람이 나들이할 때 입던 
웃옷의 한 가지로 옷소매가 넓고, 길이가 길고, 앞은 두 자락이며 뒤는 한 자락, 옆구리
는 터졌음.

138) 道服. 도포. 소매가 넓고 길이가 발등에까지 미치며, 뒷자락에 딴 폭을 댄 옛날 선비의 
통상 예복.

139) 唐分合 띠. 당사실로 만들어 허리에 매는 띠.

140) 甲紗幅巾. 갑사로 만들어 도복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의 하나.

141) 萬舃唐鞋.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젖은 땅에 오랫동안 서 있어도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얇은 나무 판지 등으로 바닥을 여러 겹으로 대서 만든 가죽 신발.

142) ‘쇄금당선(灑金唐扇)’의 잘못. 금가루를 뿌려서 가공한 당나라 종이인 쇄금지를 붙여 
만든 부채.

143) 日光. 햇빛.

144) 틀림없는.

145) 仙童. 젊은 신선.

146) 官道城南. 성(城) 남쪽으로 나 있는 국도.

147) 넓은.

148) 起風下에. 바람이 일어나는 가운데.

149) 티끌.

150) 狂風 좇아. 거세게 부는 바람을 따라.

151) 桃花點點 붉은 꽃. 점점이 붉은 복숭아 꽃잎.

152) 步步香風.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는 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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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雙玉蹄飜. ‘말의 두 말굽이 번쩍인다’는 뜻으로 이태백의 시 <자류마(紫騮馬)>의 한 
구절. 말이 힘차게 뛰는 모양을 묘사.

154) 생향(生香)이라. 향기가 일어난다.

155) 一團旋風桃花色. ‘한 무더기 회오리바람에 복숭아꽃이 피어난다’는 뜻으로 당나라 시인
인 잠참(岑參)의 시 <위절도적표마(衛節度赤驃馬)>의 한 구절. 말의 붉은 털빛을 묘사.

156) 衛節度赤驃馬. 당나라 숙종 때 절도사가 된 위백옥(衛伯玉)과 그가 타던, 털이 붉고 
날랜 적표마를 이름.

157) 滿城見者誰不愛랴. 성 안에 가득하게 모여 보는 사람마다 누가 사랑하지 않으랴.

158) 醉過楊州橘滿車. ‘술에 취하여 양주를 지나니 귤이 수레에 가득하였다’는 뜻으로, 두목
지(杜牧之)가 술에 취하여 양주를 지날 때, 술집 여인들이 그를 보고 반하여 던진 귤이 
수레에 가득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159) 杜牧之. 중국 당나라 후기의 시인 두목(杜牧). 목지(牧之)는 두목의 자(字).

160) ‘큰물이 흐르는 것처럼 거침없이’라는 의미인 듯.

161) 告하는데. (웃어른에게) 사뢰어 알리는데.

162) 東便에. 동쪽에.

163) 來脈인데. 내룡(來龍)인데. ‘내룡’은 풍수지리에서 쓰는 말로, 주산에서 내려온 산 줄기.

164) 내려. 내려와.

165) 蛟龍山城. 남원의 서북쪽에 있는 교룡산의 중턱에 쌓은 성(城).

166) 華溪野谷城之地. 화계 들판과 곡성 땅.

167) 關王廟.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의 명장이었던 관운장을 수호신으로 모신 사당. 임진왜
란과 정유재란 후 한양, 안동, 성주, 남원의 네 곳에 세웠다. 영조 17년에 남원부사 
허린(許繗)이 왕정리에 옮기고 누(樓)를 크게 지었다. 오늘날 관왕묘는 이것이다.

168) 歷歷한. 자취나 형상 등을 환하게 알 수 있는. 여기서는 ‘영험(靈驗)한’의 잘못인 듯. 
‘영험’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 신이나 부처가 베풀어주는 효과.

169) 南便에. 남쪽에.

170) 雲霧. 구름과 안개.

171) 어슴푸레.

172) 左道官房之地인데. 전라 좌도의 중심이 되는 관청이 있는 곳인데. ‘전라 좌도’는 조선 
시대 남원, 담양, 순창, 용담, 창평, 임실, 장수, 곡성, 옥과, 운봉, 진안, 무주, 광주, 
장흥, 남평, 순천, 낙안, 보성, 능주, 광양, 구례, 흥양, 동복, 화순을 일컫는 이름. 전라
도 동부 산간 지역임.

173) 瀛洲閣.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영주산을 뜻하여 만들어진 광한루 근처에 있는 작은 
누각. ‘삼신산’은 중국 전설상에 나오는 영주산, 봉래산, 방장산을 이르는 말. 이를 본떠
서 우리나라의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이르기도 한다.

174) 烏鵲橋. 광한루 앞에 있는 연못 위에 놓인 다리 이름. 칠월칠석에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를 가로질러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준다는 전설에서 
따온 이름.

175) 赤城山.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바위가 붉은 빛을 띠고, 멀리서 바라보면 성위에 
낮게 쌓은 담처럼 보이는 산.

176)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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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綠水의 저문 봄. 푸른 물이 흐르는 곳의 늦은 봄날.

178) 花柳東風. 꽃과 버드나무에 부는 봄바람.

179) 瑤軒綺構何崔嵬. 아름답게 세워진 구슬 같은 다락은 어찌 저리 높으냐. 당나라의 왕발
(王勃)의 詩 <임고대(臨高臺)>의 한 구절.

180) 臨高臺.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이 지은 악부시의 제목.

181) 紫閣丹樓紛照耀. 금빛 전각과 붉은 빛으로 곱게 꾸며진 누각은 찬란하게 빛난다는 
뜻으로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이 쓴 악부시 <臨高臺>의 한 구절.

182) 광한루를 이르는 말이로구나.

183) 여기가.

184) 人間處. 사람이 사는 세상.

185) 羽化하여. 날개가 생겨.

186) 相逢하는 데. 서로 만나는 곳인데.

187) 오늘.

188) 花林中에. 꽃수풀 가운데.

189) 三生緣分. 부부 사이의 인연. 삼생은 전생(前生)･현생(現生)･후생(後生)을 통틀어 이르
는 말.

190) 湖南第一樓. 호남에서 첫째가는 누대.

191) 天中之佳節. ‘해가 황도 상의 중간에 오는 좋은 명절’이라는 뜻으로 ‘단오’를 달리 이르
는 말.

192) 二三杯. 두 세 잔의 술. 배(杯)는 술이나 음료의 잔 수를 헤아리는 말.

193) 잡수시더니.

194) 醉興. 술에 취한 흥취.

195) 滔滔하여. 감흥이 벅차올라.

196) 零落없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똑같게.

197) 相逢. 서로 만남.

198) 橋名烏鵲仙人橋요.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이 놀던 다리요.

199) 樓號廣寒玉京樓를. 누각 이름 광한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옥경루(玉京樓)’는 하늘나
라에서 옥황상제가 산다는 누각을 말함. 

200) 借問前生誰織女오? 묻노니 전세(前世)에 직녀가 그 누구이던고?

201) 知應今日我牽牛를. 알겠노라! 오늘에 견우는 나로구나.

202) 徘徊. 아무 목표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거닒.

203) 돋우어.

204) 烈女傳. 열녀의 행적을 적은 전기.

205) 忽然히. 뜻하지 않게 갑자기.

206) 書案. 책상.

207) 잠깐. 

208) 졸더니.

209) 非夢似夢間. 꿈인지 생시인지 어렴풋한 순간. 잠이 들락말락할 때.

210) 馭車하고. ‘어거하다’는 ① 수레를 단 소나 말을 몰다. ② 거느리어서 바른 길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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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다.

211) 珠宮貝闕. 온갖 보배로 꾸민 호화스런 궁궐.

212) 惶恐. 지위나 위엄에 눌리어서 두렵고 무서움.

213) 인간 세상의 오월오일은 천상세계의 칠월칠석이라.

214) 一夢. 한 꿈.

215) 掃灑. 먼지를 쓸고 물을 뿌림. 청소.

216) 데리고.

217) 朝飯. 아침밥.

218) 鞦韆하러. 그네 뛰러.

219) 徘徊하다. 아무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닐다가.

220) 白白紅紅爛漫中. 희고 붉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가운데.

221) 맵시. 고운 모습.

222) 兒孩. 아이.

223) 花林中. 꽃수풀 속.

224) 長長彩繩. 갖가지 빛깔의 끈을 모아 꼰 긴 그넷줄.

225) 휘어져 늘어진.

226) 碧桃. 신선이 사는 선경에 있다는 복숭아나무.

227) 纖纖玉手. 가냘프고 아름다운 여자의 손.

228) 갈라. 나누어.

229) 티끌.

230) 狂風을 좇아. 거센 바람을 따라.

231) 九萬里 白雲間에. 구만 리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 흰 구름 사이에.

232) 떨어뜨리고.

233) 擧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234) 어안이 벙벙. 뜻밖의 놀라운 일을 당했거나,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힘.

235) 胸中. 가슴 속.

236) 들이마시는 숨.

237) 내쉬는 숨.

238) 온 몸의 모든 근육과 뼈마디.

239) 겨우.

240) 힘쓰거나 속뜻이 없이 슬슬 겉으로만 대강대강 함을 이르는 말.

241) 花林中. 꽃수풀 속.

242)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243) 잃은 줄을.

244) 부채 끝으로 가리키는 곳. ‘-발’은 명사 밑에 붙어서 ‘죽죽 내뻗는 줄’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245) 보인다면.

246) 貪心. 탐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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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化하여. 변하여.

248) 當치.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249) 楚漢時. 초나라의 항우(項羽)와 한나라의 유방(劉邦)이 전쟁하던 때.

250) 六出奇計 陣平. 초한 때 진평(陣平)이 유방을 도와 여섯 번 기묘한 꾀를 낸 옛 일. 
‘진평’은 중국 한 고조의 참모로, 후에 좌승상이 되었음.

251) 范亞父. 초나라의 항우가 범증(范增)을 존경하여 부른 말. 범증은 초나라 항우의 신하였
는데, 아부(亞父)란 항우가 아버지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하란 뜻으로 부른 말.

252) 楚軍中에다. 초나라 병사들 가운데에다.

253) 그것이오리까.

254) 鴻門宴. 진나라 끝 무렵에, 하남성의 상구현(商丘縣)과 우성현(虞城縣)의 경계에 있는 
홍구(鴻溝)의 군문(軍門)에서, 항우가 유방을 불러다 죽이려고 벌인 잔치.

255) 范增이 깨뜨린 옥이. ‘범증’은 범아부.

256) 白雪이 된 然後에. 흰 눈이 된 후에. 옥이 깨져 흰 눈처럼 흩어진 것을 표현했음.

257) 火煙崑岡에 玉石俱焚이라. 곤강(崑岡)에 불이 나서 옥과 돌이 다 타버렸음. ‘곤강’은 
곤륜산 산줄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곳에서 아름다운 옥이 많이 나왔다고 함.

258) 明沙十里. 함경남도 원산에 약 십 리에 걸쳐 있는 모래밭. 곱고 부드러운 모래와 해당
화로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며, 해수욕장으로도 유명함.

259) 白晝淸明. 대낮의 밝음.

260) 충충거리며.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걸어.

261) 退妓. 나이가 많아 기생의 명단에서 물러난 기생.

262) 양반집 여자의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여자 종.

263) 데리고.

264) 鞦韆. 그네뛰기.

265) 天上桂花. 하늘에 있다는 계수나무의 꽃. 아름답고 어여쁜 여인을 비유.

266) 任意로. 마음대로.

267) 來歷. 까닭. 이유.

268) 雪膚花容. 눈처럼 흰 살갗과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

269) 南方에. 남쪽 지방에.

270) 監司.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팔도(八道)였을 때에 관찰사를 달리 이르던 말. 지금의 
도지사 격임.

271) 兵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두어 병마(兵馬)를 통솔, 지휘하
던 종2품의 무관.

272) 牧府使. 목사(牧使)와 부사(府使)를 아울러 이르는 말.

273) 官長님들. 백성을 다스리는 고을 원님들.

274) 莊姜. 중국 춘추시대의 위나라 장공(莊公)의 아내로 얼굴이 매우 예뻤다고 함.

275) 色. 아름다움.

276) 薛濤. 중국 당나라 때의 명기(名妓)로 뛰어난 여류시인.

277) 二妃. 순임금의 아내가 된,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

278) 貞節行. 곧은 절개와 행실.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이를 슬퍼한 두 비는 상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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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던져 뒤따라 죽었다고 함.

279) 胸中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280) 萬古女中의 君子이옵고.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학식과 덕행으로 뛰어난 여자이옵고.

281) 呼來. 불러옴.

282) 荊山白玉. 중국 호북성 남장현 서쪽에 있는 형산에서 나는 흰 옥.

283) 麗水黃金. 중국 운남성에 있는 강인 여수에서 나는 금.

284) 物各有主라.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따온 구절로, 물건마다 임자가 있음을 뜻함.

285) 어떻게 할 도리 없이.

286) 狂風. 사납게 부는 바람.

287)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걸어.

288) 鞦韆. 그네뛰기.

289) 무리하게 애쓰는 모양.

290) 상대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희망이나 꿈에 대하여 비웃거나 조롱할 때 쓰는 말. 

291) 옜다. ‘여기 있다’가 줄어서 된 말.

292) 조금만 더 하였으면.

293) 落傷. 떨어져 다침.

294) 되었는지.

295) 落胎했다네. ‘낙태’는 달이 덜 찬 태아가 죽어서 모체에서 떨어져 나옴.

296) 어찌할 수 없이.

297) 죄다. 모두.

298) ‘일러바쳤지’의 속된 표현.

299) 제. 자기.

300) 行實. 행동에 나타나는 품행.

301) 잘못된.

302) 잘못이야 잘못이지.

303) 할양이면. 하려고 하면.

304) 멀지 않은데.

305) 論之하면. 따져서 말하면.

306) 綠陰. 나뭇잎이 푸르게 우거진 그늘.

307) 芳草. 향기가 좋은 풀.

308) 草綠帳. 초록빛의 휘장. 푸른 잎이 풍성하고 빽빽하게 달려 있는 것을 비유.

309) 靑布帳. 푸른빛의 천으로 만든 휘장. 푸른 잎이 풍성하고 빽빽하게 달려 있는 것을 
비유.

310) 찢어지고.

311) 몸집이 큰 것이 몸 전체를 멋있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312) 白雲間에서. 흰 구름 사이에서.

313) 하얗게 번쩍하는 모양.

314) 紅裳. 붉은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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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천연하게. 시치미를 뚝 떼어 아무렇지 않게.

316) 會洞. 지금의 종로구 재동.

317) 아버지는 양반이나 어머니는 기생인 천민 사이에 난 것을 이름.

318) 興成. 흥정.

319) 冠玉.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의 비유.

320) 風采. 빛나서 나타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321) 杜牧之. 중국 당나라 후기의 시인 두목(杜牧). 목지(牧之)는 두목의 자(字).

322) 筆法. 글씨 쓰는 법.

323) 王羲之.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書家).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필로 일컬어진다. 해
서, 행서, 초서의 각 서체를 완성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서예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324) 世代忠孝大家. 여러 대에 걸쳐 충신과 효자로 유명한 집안.

325) 地閥. 지체와 문벌.

326) 延安. 연안 이 씨(延安 李氏).

327) 본관이 충청도 청풍인 청풍 김 씨.

328) 家勢. 집안 살림의 형편.

329) 長安. 수도라는 뜻으로, 서울을 이르는 말. 

330) 甲富. 첫째가는 큰 부자.

331) 생길.

332) 山水 精氣. 산과 물의 원기.

333) 山勢. 산의 형세(形勢).

334) 矗하기로. (산이) 높이 솟아 삐죽하여.

335) 順順하기로. 가파르지 않고 평평하여서.

336) 서울의 지명.

337) 白雲臺.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北漢山)의 최고봉.

338) 우뚝 솟아 있다.

339) 삼각산(三角山)의 다른 이름. ‘삼각산’은 백운대, 국망봉, 인수대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
진 경기도 고양군과 서울시 도봉구 사이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340) 北主. 북쪽의 주산. 주산(主山)은 풍수지리설에서 그 터의 운수 기운이 매였다는, 집터
나 도읍터의 뒤쪽에 자리한 산.

341) 終南山. 남산.

342) 案山.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산(主山)과 함께 풍수학상의 네 요소의 하나로, 집터
나 묏자리의 앞에 있는 산.

343) 冠岳山. 서울의 남쪽, 경기도 시흥군과 과천시 사이에 있는 산.

344) 靑龍. 주산(主山)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를 일컫는 말.

345) 서울 마포구 만리동에 있는 고개.

346) 白虎.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를 일컫는 말.

347) 銅雀. 동작강을 이름.

348) 水口. 풍수지리설에서, 흘러 모인 이득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곳.

349) 天賦金湯. 하늘이 주신 굳건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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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萬戶長安. 만 호나 모여 사는 서울.

351) 別惡之象. 아주 악한 형상.

352)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친아버지나 정1품 공신(功臣)에게 주던 작호.

353) 同姓祖父님. 같은 일가의 할아버지.

354) 時卽. 지금.

355) 朝仕. 관청에서 아침마다 아랫사람이 상관을 뵙는 일.

356) 老母. 늙으신 어머니. 즉 춘향이 모친.

357) 亂杖. 함부로 치는 매.

358) 刑問. 몽둥이로 정강이를 때리는 형벌.

359) 죄인을 다스릴 때 두 발목을 한 데 묶고, 다리 사이에 끼워 엇비슷이 비트는 데에 
쓰던 막대기.

360) 말을 매어 두는 말뚝.

361) 불명.

362) 으스러져. 단단한 물체가 깨져서 부스러져.

363) 어레미. 구멍이 굵은 체.

364) 체 구멍.

365) 眞가루. 밀가루.

366) 샐 것이니.

367) 無男獨女. 아들 없이 단 하나 있는 딸.

368) 爲楚요, 非爲趙라.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가 조나라의 서울 한단을 공격하자, 조나라의 평원군은 초나라에 원병을 청하러 
갔다. 이 때 같이 갔던 모수(毛遂)라는 자가 동맹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칼을 들고 
초왕을 위협하며, “이 동맹은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동맹을 성사시킨 일에서 나온 말임.

369) 거드럭거리고.

370) 을러메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을러서 억누르고.

371) 樣. 모양.

372) 君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373) 擧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374) 쏘아 비치니.

375) 烈士.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376) 氣相. (희로애락 등)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나타나는 빛. 

377) 얼렁얼렁. 얼렁거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앞에서 감돌며 알랑거리는 태도를 말함.

378)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379) 石手. 돌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사람.

380) 首奴. 관아에 딸린 관노(官奴)의 우두머리. 보통 관노 중 가장 늙어 여러 사정에 밝은 
남자 하인을 이름.

381) 尊重하신. 귀중하신.

382) 卑陋한. 행실이 야하고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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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常漢의. 상놈의. 

384) 그저 그만한 정도로. 이미 된 그만한 정도로.

385) 鳳凰臺. 누대의 이름. 본래 ‘봉황대’는 중국 산동성 태안현 북쪽에 있는 누대(樓臺)로, 
한나라 의제 때 태산에 봉황이 모여들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이름임.

386) 淸溪上. 맑은 개울 위의.

387) 楊柳橋邊. 버드나무 다리 근처.

388) 松亭. 소나무가 있는 곳에 지은 정자.

389) 竹林. 대나무 숲.

390) 四時長靑. 식물의 잎이 일년 내내 푸름.

391) 碧梧桐. 벽오동나무. 나무껍질이 푸르며, 늙어도 그 푸르름을 유지함.

392) 翠屛. 꽃나무의 가지를 이리저리 틀어서 문이나 병풍 모양으로 만든 것.

393) 北便. 북쪽.

394) 隱隱히.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하게.

395) 芙蓉堂. ‘연꽃처럼 생긴 집’이라는 뜻으로 춘향이가 기거하는 방을 비유.

396) 한다고 하는. 보통의 수준보다 썩 뛰어난.

397) 士大夫宅. 사대부의 집.

398) 그 時부터. 그 때부터.

399) 東軒. 지방 관아에서 고을 원(員)이 임무를 처리하던 대청.

400) 內衙. 지방 관아의 안채.

401) 도둑질하다가.

402) 過히. 지나치게 많이.

403) 脈. 기운이나 힘.

404) 서투르고 덜 된 하품.

405) 冊房.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406) 寢衾. 이불.

407) 비스듬히 (기대어).

408) 천연스럽게. 시치미를 뚝 떼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409) 相思.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410) 懷心病. 상사병(相思病).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
는 마음의 병.

411) 여린 창자가 다 끊어져. 여린 창자가 끊어질 듯 몹시 괴로워.

412) 失性發狂. 정신을 잃어서 미친 증세가 일어남.

413) 結義兄弟. 의형제를 맺음.

414) 교만(驕慢)한 마음.

415) 緣分.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인연.

416) 非誠이면 不成이라. 정성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417) 文字.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성구(成句).

418) 온갖.

419) 平常에. 평상시에. 보통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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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새소없는. ‘인격이나 체신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방언임.

421) 묻는다면.

422) 때맞추어.

423)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부르던 말. 여기서는 주인집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썼음.

424) 감추어진 일의 내용.

425) 지체가 높은 이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426) 솔깃하여. 마음이 쏠려 그랬으면 싶어.

427) 冊房.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428) 發狂症. 미친 증세.

429) 書冊. 책.

430) 讀書聲. 옛적에 책을 낭송하는 소리.

431) 天命之爲性이요, 率性之爲道요, 修道之爲敎니라. 하늘이 내려준 것이 성품이요, 이 성
품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도요, 도를 닦는 것은 가르침이라. ≪중용(中庸)≫에 있는 
구절. 

432)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新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
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 ≪대학
(大學)≫에 있는 구절임. 

433) 關關雎鳩 在河之洲로다. 窈窕淑女 君子好毬로다. ‘꽥꽥’ 우는 저구새 한 쌍은 물가 모래
톱에서 노니는도다. 정숙한 여인네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관관(關關)’은 ‘꽥꽥’ 우는 
새의 소리를 딴 의성어임. ‘저구(雎鳩)’는 원앙이나 오리와 비슷한 새로, 항상 암수 한 
쌍이 함께 다니되 일정한 거리를 두어, 부부간의 분별이 있는 새로 알려져 있음. ‘주
(洲)’는 물가의 모래톱을 말함. ≪시경(詩經)≫에 있는 구절임.

434) 南昌은 故郡이요, 洪都난 新府로다. 남창은 옛 고을이요, 홍도는 새로운 고을이로다. 
당나라 시인 왕발(王勃)의 <등왕각서문(藤王閣序文)>에 나오는 구절. 

435) 馬上에 逢寒食이요, 途中에 屬暮春을. 나그네가 말 위에서 한식을 맞이하니, 절기는 
늦은 봄이로다. ≪오언당음(五言唐音)≫에 있는 구절.

436) 七月流火어든 九月授衣하나니라. 칠월에 반딧불이 나르니, 가을옷을 수선해 둔다. ≪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

437)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惟人이 最貴하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동몽선습(童蒙先習)≫에 나오는 구절.

438) 天高日月明이요, 地厚草木生을. 하늘이 높으니 날과 달이 밝고,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 나는도다. ≪추구(推句)≫의 한 구절.

439) 싸개질 또는 싸개통.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다투며 승강이를 하는 짓, 또는 그 환경.

440) 廛.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곳.

441) 乾은 元코, 亨코. 원래는 ‘건(乾)은 원형이정(元亨利貞)’이라는 말로, ≪주역(周易)≫에
서 인용한 것임. ‘원(元)’은 만물의 시작인 봄과 인(仁), ‘형(亨)’은 여름과 예(禮), ‘이
(利)’는 가을과 의(義), ‘정(貞)’은 겨울과 지(智)를 뜻함.

442) 데. 곳에.

443)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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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常漢의. 상놈의.

445) 犯하지. 침범하지.

446) 孟子見 梁惠王허신대 王曰 叟ㅣ不遠千里而來하시니, 춘향 보러 오시니까? 맹자께서 
양혜왕을 보시니, 왕이 이르기를 “선생께서 천리길을 멀다 여기지 않으시고 찾아오셨
으니, 춘향 보러 오셨습니까?” ≪맹자(孟子)≫에 있는 구절을 변형한 것임.

447) 史略. ≪十八史略≫. 원(元)나라의 증선지(曾先之)가 지은 역사책. 중국 태고로부터 
송말(宋末)까지의 역사를 요령 있게 압축하여 기록한 책.

448) ‘太古라 天皇氏는 以木德으로 王허시다.’를 우습게 표현한 것임. 전설에 의하면, 먼 
옛날 천황씨라는 분이 나타나 목덕(木德 : 金木水火土의 오행 가운데 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靑에 가까운 기운을 이름)으로써 임금이 되었다 함.

449) 다르오그려.

450) 落齒하사. 이가 빠져.

451) 鄕校. 시골에 있는 문묘(공자님의 사당)와 이에 딸린 학교.

452) 通文.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통지문.

453) 굵직굵직한 千字. 큰 글씨로 된 천자문. ≪천자문≫은 양나라의 주홍사가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일천자(一千字)로 적은 책으로, 한문을 익히는 입문서.

454) 치솟는다는데. 힘차게 향상된다는데.

455) 더 좋아지지 않고 낮아지시느라고.

456) 三經. ≪시경≫･≪서경≫･≪주역≫을 아울러 일컫는 말. 

457) 四書. ≪논어≫･≪맹자≫･≪중용≫･≪대학≫을 아울러 일컫는 말.

458) 七書. 일곱 가지의 유교 경서(經書)인 사서(四書)(대학, 중용, 논어, 맹자)와 삼경(三
經)(주역, 시경, 서경)을 통틀어 일컫는 말.

459) 千字뒤풀이. 천자문에 있는 글자의 뜻을 풀어 노래조로 부르는 타령.

460) 말할게. 말할 테니.

461) 子時에. ‘자시’는 하루를 열둘로 나눈 시간 중의 첫째 시(時)인, 밤 열한 시부터 한 
시 사이.

462) 生天하니. 하늘이 생기니.

463) 不言行四時. 아직 네 계절의 구별이 없음.

464) 悠悠蒼蒼. 끝없이 너른 푸른 하늘.

465) 하늘 ‘천(天)’이라는 글자.

466) 丑時에. 하루를 열둘로 나눈 시간 중에 둘째 시(時)인, 새벽 한 시에서 세 시 사이에.

467) 生地하여. 땅이 생겨. 축 시에 땅이 생겼다는 말은 송나라의 학자 소옹이 쓴 ≪황극경
세(皇極經世)≫에서 따온 구절.

468) 五行. 金･木･水･火･土를 이르는 말로, 우주 만물을 이룬다는 다섯 가지 원기.

469) 養生萬物. 땅 위의 모든 것을 키움.

470) 땅 ‘지(地)’라는 글자.

471) 幽玄微妙黑正色. 알기 어려울 만큼 이치가 아득하고 오묘한 순흑색.

472) 北方玄武. 북쪽에 있는 칠성(七星)의 통틀어 일컬음.

473) 검을 ‘현(玄)’이라는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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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宮商角徵羽. 동양 음악의 바탕이 되는 다섯 음계.

475) 中央土色. 방위와 색깔로 오행을 나타낼 때 중앙을 나타내는 흙색.

476) 누를 ‘황(黃)’이라는 글자.

477) 厦樓廣闊. 크고 넓은 누각.

478) 집 ‘우(宇)’라는 글자.

479) 連代 國祖. 대를 이어 내려온 나라의 시조(始祖).

480) 往古來今. 옛날은 지나가고 오늘이 돌아옴.

481) 집 ‘주(宙)’라는 글자.

482) 禹治洪水. 우(禹)임금이 다스린 홍수. 요임금 때에 아홉 해에 걸쳐 홍수가 지자, 요임금
의 뒤를 이은 순임금의 명을 받고 우가 그 홍수를 다스렸는데, 그 공로로 우는 순임금
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하(夏)나라를 세웠다.

483) 箕子推衍. 기자가 자세히 덧붙이고 설명한. 은나라의 폭군인 주임금의 숙부인 기자가 
주임금의 그릇됨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주나라로 도망가서, 우임금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원칙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나라 
무임금에게 바쳤음.

484) 洪範九疇. ≪서경(書經)≫의 <홍범> 편에 적힌, 나라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원칙.

485) 넓을 ‘홍(弘)’이라는 글자.

486) 濟濟群生. 많고 성한 모든 생물.

487) 壽域中에. 잘 다스려진 가운데.

488) 化及八荒. 팔황은 팔방(八方)의 멀고 너른 범위라는 뜻으로, 임금의 덕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의미.

489) 거칠 ‘황(荒)’이라는 글자.

490) 堯之聖德. 중국 고대의 성군인 요임금의 훌륭한 덕.

491) 就之如日. 해처럼 빨리 나아감.

492) 날 ‘일(日)’이라는 글자.

493)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

494) 擊壤歌. 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를 일컫는 말. 중국 당요(唐
堯) 때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거워하여 땅을 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함. 그 
내용은 ‘일출이작(日出而作) 일입이식(日入而息) 착정이음(鑿井而飮) 경전이식(耕田而
食) 제력우아하유재(帝力于我何有哉)’로 ‘해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먹으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 있으리’임.

495) 康衢烟月. 사방팔방으로 통하는 번화한 거리의 태평한 모습.

496) 달 ‘월(月)’이라는 글자.

497) 五車詩書. 다섯 수레에 실을 만큼 많은 책.

498) 百家語. 여러 학자들의 말이 담긴 책.

499) 積案盈箱. 책상 위에 쌓이고, 함에 가득 찬 책들.

500) 찰 ‘영(盈)’이라는 글자.

501) 十五夜. 음력 보름날 밤.

502) 旣望. 음력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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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기울 ‘측(仄)’이라는 글자.

504) 二十八宿. 해나 달이나 다른 혹성의 자리를 밝히려고 황도에 따라 천구를 스물여덟으
로 나눈 것.

505) 河圖洛書. 하도와 낙서. ‘하도’는 중국 고대의 복희씨 때에 황하에서 용처럼 생긴 말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 ≪주역≫ 팔괘의 바탕이 되었음. ‘낙서’는 하나라의 우임
금 때에 낙수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적혀있었다는 글로, ‘홍범구주’의 바탕이 되었음.

506) 衆星拱之. 수많은 별이 함께 있는 모양.

507) 별 ‘진(辰)’이라는 글자.

508) 可憐今夜宿娼歌. ‘오늘밤을 창부의 집에서 묵게 되니 애닯다’라는 뜻으로,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이 지은 악부시 <임고대(臨高臺)>의 한 귀절.

509) 鴛鴦衾枕. 원앙을 수놓은 이불과 베개.

510) 잘 ‘숙(宿)’이라는 글자.

511) 絶代佳人. 다시는 나올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미인.

512) 風流.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513) 滿盤珍羞. 소반이나 상 위에 가득히 차린 별스럽고 맛있는 음식.

514) 벌일. 벌여놓을.

515) 벌일 ‘렬(列)’이라는 글자.

516) 紗窓月色三更夜. 삼경에 얇은 비단을 바른 창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 ‘삼경(三更)’은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셋째 부분으로 밤 11시부터 1시.

517) 耿耿情懷. 마음에 잊히지 아니하여 그윽하고 그리운 회포.

518) 베풀 ‘장(張)’이라는 글자.

519) 찰 ‘한(寒)’이라는 글자.

520) 베개.

521) 올 ‘래(來)’라는 글자.

522) 三伏盛炎. 삼복의 뜨거운 햇볕.

523) 小署. 24절기의 하나로 양력 7월 7～8일 경이며, 이 때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

524) 大暑. 24절기의 하나로 양력 7월 24일 경. 이때 기후가 몹시 더움.

525) 더울 ‘서(暑)’라는 글자.

526) 갈 ‘왕(往)’이라는 글자.

527) 一刻三秋. 짧은 동안도 삼년 같이 생각된다는 뜻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몹시 
간절함을 이르는 말.

528) 가을 ‘추(秋)’라는 글자.

529) 少年風度. 소년의 풍채와 태도.

530) 거둘 ‘수(收)’라는 글자

531) 落木寒天. 나뭇잎이 다 떨어진 추운 겨울.

532) 白雪江山. 흰 눈에 뒤덮인 강산.

533) 겨울 ‘동(冬)’이라는 글자.

534) 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535) 閨中深處에. 여자가 거처하는 깊숙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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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감출 ‘장(藏)’이라는 글자.

537) 閏日. 태양력에서 윤년(閏年)에 드는 특별한 날. 2월 29일. 여기서는 ‘늘어나서 길어진 
날’이라는 의미로 쓰였음.

538) 부를 ‘윤(潤)’이라는 글자. ‘부르다’는 ‘불어나게 하다’.

539) 남을 ‘여(餘)’라는 글자.

540) 千事萬事. 온갖 일.

541) 이룰 ‘성(成)’이라는 글자.

542) 不知歲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흐르는 세월.

543) 해 ‘세(歲)’라는 글자.

544) 糟糠之妻. 가난할 때에 지게미나 겨 따위로 배를 채우며 고생을 같이 한 아내. 본처.

545) 薄待. 푸대접. 인정 없이 심하게 대함.

546) 大典通編. 조선 정조 8년인 1784년에 김치인을 위시한 여러 사람이 왕의 명을 받아 
≪경국대전≫, ≪속대전≫ 및 여러 법률책을 한 데 모아 편집한 책.

547) 법칙 ‘률(律)’이라는 글자.

548) 粉壁紗窓. 회칠한 흰 벽과 비단으로 바른 창. 즉 좋은 방을 뜻함.

549) 情談. 다정한 이야기. 정다운 이야기.

550) 법칙 ‘呂’라는 글자. ‘려(呂)’ 자가 입 ‘구(口)’ 자 둘이 한 데 붙어 있는 모양이므로, 
입을 맞춘다는 뜻.

551) 보고 싶음.

552) 自盡. 마음과 힘을 기울여 온갖 정성을 다함.

553) 그럭저럭.

554) 雙窓. 문짝이 둘 달린 창.

555) 扶持. 고생을 참고 어려운 일을 오래 버티어 배김.

556) 동이 트며 밝은 기운이 조금 비치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약간 훤하게.

557) 동트는데. 동쪽 하늘이 훤하게 밝아오는데.

558) 巳時. 十二時의 여섯째 시. 곧,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의 동안을 말함. 

559) 壯히. 매우.

560) 午時. 十二時의 일곱째 시. 곧,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안을 말함.

561) 아귀트느라고. ‘아귀트다’는 씨의 싹이 나올 자리가 벌어지다. 여기서는 ‘(해가 나오려
고 동녘 하늘이) 벌어지다’는 뜻으로 썼음.

562) 今時. (어떤 일이 되어가는) 바로 지금. 금방.

563) ‘소소리바람’의 방언. 이른 봄에 살 속으로 기어드는 듯이 맵고 차가운 바람. 회오리바람.

564) 이제야.

565) 지금.

566) 縮天法. 하늘을 줄여 먼 거리를 빨리 가게 하는 술법.

567) 有窮後羿. 하대(夏代)의 제후(諸侯). 용맹이 절인(絶人)한 자로 무예, 특히 궁술(弓術)
이 비범하여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함. 하(夏)는 중국 은(殷)나라 이전에 있었
다고 하는 가장 오래된 왕조로, 치수(治水)에 공로가 있는 우(禹)가 순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세운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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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힘차게 솟구치어 높이 떠올라.

569) 大慈大悲. 넓고 커서 끝이 없는 자비.

570) 日光菩薩. 해를 의인화하여 우습게 표현한 말.

571) 日暮黃昏. 해가 지고 어둑어둑할 때.

572) 上房. 관아의 우두머리가 거처하던 방. 한 집에서 호주가 거처하는 방.

573) 인제. 이제.

574) 사또께.

575) 충충거리며.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걸어.

576) 妓工. 기생과 악공.

577) 工人.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578) 關廳. 관가(官家)에서 음식을 맡아 해가는 곳.

579) 冊房.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580) 나리더러.

581) 주무십시오.

582) 胸中. 가슴속.

583) 自盡. 마음과 힘을 기울여 온갖 정성을 다하며 애달아 함.

584) 退令. 시골 관아에서 그에 딸린 벼슬아치와 구실아치에게 물러감을 허락하던 명령.

585) 물러가게 하라.

586) 廳令.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

587) 靑鳥. 파랑새.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주나라 목왕에게 전했다는 새. 반가운 사자(使
者)나 또는 편지의 뜻으로 쓰는 말임. ‘서왕모’는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仙女). 
성(性)은 양(楊),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
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가발)를 썼다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조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588) 周穆王의 瑤池 찾듯. ‘요지’는 주나라 목왕이 서왕모를 만났다는 곳으로, 곤륜산(崑崙
山)에 있다고 함. ‘주목왕’은 주나라의 왕으로, 이름은 만(滿). 말을 잘 부리는 조보(造
父)라는 신하를 총애하였는데, 여덟 필의 준마를 얻게 되자, 조보로 하여금 말을 몰게 
하고 천하를 두루 돌아다녀서, 이르는 곳마다 자기의 수레바퀴와 말 발자국을 남겨놓
으려고 했다 함.

589) ‘차츰차츰’의 약한 말로 조금씩 조금씩 차차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

590) 東便에는 靑松. 동쪽에는 푸른 소나무.

591) 西便에는 蓮塘. 서쪽에는 연을 심은 못.

592) 대접처럼 큰.

593) 들쭉나무. 석남과에 딸린 고산성 갈잎 떨기나무.

594) 측백나무. 편백과(扁柏科)에 속하는 상록 교목.

595) 으름덩굴. ‘으름’은 산에서 나는 덩굴진 나무로, 열매는 먹고 뿌리 및 가지는 약재로 
쓰임.

596) 綠竹. 푸른 대나무.

597) 淸風. 맑고 시원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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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599) 다리쉬임하느라고. ‘다리쉬임’은 길을 많이 걷거나 서서 오래 일을 하거나 하여 피로했
을 때, 잠깐 동안 다리를 쉬는 일.

600) 날개.

601) 사리고. 내리고.

602) 발을 멀찍멀찍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603) 몸을 약간 휘어지게 숙이는 모양.

604) 景이로구나. 구경거리로구나.

605) 花階. 꽃을 심으려고 뜰 한 쪽에 흙을 조금 높이 쌓아서 단처럼 모은 곳.

606) 雪吐花. 불두화(佛頭花). 까마귀밥나무의 꽃. 승두화(僧頭花)라고도 함.

607) 冬梅. 겨울에 꽃이 피는 매화나무.

608) 春梅. 봄에 꽃이 피는 매화나무.

609) 月桂花. 장미과에 딸린 갈잎 떨기나무.

610) 芝草. 지치. 쌍떡잎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611) 芭蕉. 중국 원산의 잎이 크고 넓은 화초로 여러 품종이 있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관상
용으로 가꿈.

612) 梔子나무.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나무. 열매는 ‘치자’라 하여 이뇨제 또는 노랑 
물감으로 쓰임.

613) 紅菊. 붉은 색의 꽃이 피는 국화.

614) 白菊. 하얀 색의 꽃이 피는 국화.

615) 爛漫한데.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616) 초의 심지를 위로 올려 불을 켜고.

617) 七月篇. ≪시경(詩經)≫의 한 대문.

618) 徘徊헐 제. 이리저리 거닐 때.

619) 반겨. 반가워하며.

620)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부르던 말. 여기서는 주인집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썼음.

621) 冊房.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622) 驚不驚. 뻔히 아는 일이나 가슴이 선뜻함.

623) 上座. 윗사람이 앉는 자리.

624) 坐定. 자리를 정하여 앉음.

625) 名畵. 이름난 그림. 여기서는 ‘좋은 그림’이라는 의미.

626) 七年大旱. 칠년에 걸친 큰 가뭄.

627) 때에.

628) 湯人君. 탕왕. 중국 은(殷)나라의 임금. 본명은 이(履) 또는 천을(天乙).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며, 제도･전례(典禮)를 잘 정돈했다 함. 

629) 剪爪斷髮 身嬰白茅.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깎고, 몸은 흰 띠로 싸서 짐승과 같이 꾸밈.

630) 六事. 탕임금이 자책했다는 여섯 가지 일. 첫째, 궁실(宮室)의 높음인가? 둘째, 참부(讒
夫: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 남을 해친 사람)가 창성함인가? 셋째, 포저(蒲菹: 뇌물로 
보내는 물건)가 왕래함인가? 넷째, 여알(女謁: 대궐 안에서 정사를 어지럽히는 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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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음인가? 다섯째, 백성이 실직(失職)을 함인가? 여섯째, 정사(政事)가 올바르지 못함
인가?

631) 自責. 양심에 걸리어 스스로 자기를 책망함.

632) 桑林뜰. 은나라의 궁성 부근에 있던 큰 들.

633) 大雨方數千里. 사방 수천 리에 큰비가 내림.

634) 袞龍袍. 임금이 입던 정복.

635) 궁 이름인 듯하나 불명.

636) 景. 광경.

637) 歷歷히. (자취나 형상, 기억 등이) 환하게 알 수 있게 또렷이.

638) 南壁. 남쪽 벽.

639) 商山四皓. 중국 진시황 때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상산(商山 : 중국 섬서성(陝西省) 
상현(商縣) 동쪽에 있는 산)에 들어가 숨은 네 사람의 은사(隱士)를 말함. 곧, 동원공
(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甪里)의 네 사람을 말하는데, 모두 수
염과 눈썹이 희었으므로 이렇게 일컬음. 여기서 호(皓)는 ‘희다’는 뜻임.

640) 鶴氅衣. 학의 털로 만든 신선이 입던 옷. 소매가 넓고 가장자리에 검은 헝겊을 두른 
흰 창옷. 

641) 綸巾. 두껍고 광택이 있는 사(紗) 비슷한 비단으로 만든 두건.

642) 白碁. 흰 바둑.

643) 葛巾. 갈포로 만든 건.

644) 道服. 도사가 입는 웃옷.

645) 떨뜨려. 호화롭게 꾸며서 뽐내.

646) 黑碁. 검은 바둑.

647) 河圖. 옛날 중국 복희씨(伏羲氏) 때에 황하(黃河)에서 용마(龍馬)가 지니고 나왔다는 
동서남북 중앙으로 일정한 수로 나뉘어져 배열된 쉰다섯 점의 그림.

648) 洛書.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洛水)에서 나온 영묘한 
거북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 팔괘(八卦)의 법도 여기서 나왔다고 함.

649) 물끄러미.

650) 靑藜杖.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

651) 절반만 짚고. 중간쯤 되는 부분을 쥐어서 짚고.

652) 訓手.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가르쳐 줌.

653) 巾. 헝겊 따위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일컫는 말.

654) 松枝. 소나무 가지.

655) 竹冠. 대로 가늘게 엮어 만든 모자.

656) 젖혀.

657) 五絃琴. 줄이 다섯 개인 현악기.

658) 世無之音. 속세에서는 알지 못하는 음악.

659) 羽衣曲. 신선들이 즐기는 음악의 한 곡조.

660) 악기 소리의 의성어.

661) 北壁. 북쪽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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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蟠桃. 신선의 복숭아. 선경의 복숭아로 한 번 먹으면 장생불사(長生不死)를 한다 함.

663) 瑤池宴. 요지에서 벌이는 잔치. ‘요지’는 중국의 곤륜산(崑崙山)에 있다는 못으로 주
(周)나라 목왕(穆王)이 서왕모(西王母)를 만났다고 하는 곳.

664)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 성(性)은 양(楊),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
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가발)를 썼다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조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665) 靑鳥. 고지새. 파랑새. 반가운 사자(使者)나 또는 편지의 뜻으로 쓰는 말임.

666) 越西施. 월나라의 서시.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에서 오나라 왕 부차에게 바쳤던 미인.

667) 淑娘子. 송나라 때의 미인 숙향(淑香)을 가리킴. 난리를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천태산
에서 마고선녀를 만나 이화정(梨花亭)에서 수를 놓으며 살게 되었다고 함.

668) 몸 전체의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형상.

669) 잘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

670) 各壯장판. 전지로 만든 두터운 장판지.

671) 마름모 모양으로 된 기하학적 무늬.

672) 소란반자. 우물 정(井) 자를 여럿 모은 것처럼 반자틀을 짜고, 그 구멍에다 네모진 
널조각을 얹어 만든 반자. ‘반자’는 방이나 마루에 종이나 나무로 평평하게 만든 천장.

673) 卍字窓. 창살을 ‘卍’ 모양으로 만든 창.

674) 龍欌. 표면에 용을 새긴 장롱.

675) 鳳欌. 표면에 봉황을 새긴 장롱.

676) 櫃.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직육면체 꼴로 뚜껑이나 문짝이 있게 나무로 짠 그릇.

677) 뒤주. 쌀 따위를 넣어 두는 세간의 한 가지.

678) 가께스즈리. 우리말로는 ‘왜궤(倭櫃)’. ‘왜궤’는 남자가 사용하는 가재도구의 일종. 네모
난 궤로 앞에 두 개의 여닫이문이 달려 있고, 안에 여러 개의 서랍이 있다.

679) 三層欌. 삼층으로 된 장롱.

680) 자개를 놓아 만든 함과 농.

681) 두껍고 궤 모양으로 된 가재도구의 하나로, 앞의 위쪽 절반이 문짝으로 되어 앞으로 
잦혀 여닫게 되어 있음.

682) 平壤欌籠. 평양에서 만든 품질 좋은 장롱.

683) 義州欌. 의주에서 만든 품질 좋은 장롱.

684) 大緞. 중국산 비단. 한단(漢緞).

685) 貢緞요. 공단으로 만든 요. ‘공단’은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기 있는 고급 비단.

686) 鴛鴦衾枕. 원앙을 수놓은 이불과 베개.

687) 잣을 넣어 만든 베개.

688) 面鏡. 얼굴이나 겨우 비추어 볼만한 작은 거울.

689) 體鏡. 온몸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거울.

690) 龍頭. 용의 머리.

691) 長木비. 수수의 이삭으로 만든 비.

692) 빗접고비. 머리를 빗는 빗과 같은 도구를 넣어 걸어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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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壁上. 벽 위.

694) 天銀. 품질이 좋은 은.

695) 요강에다가.

696) 白銅. 주석이 많이 들어 있는 청동.

697) 文彩. 무늬.

698) 玳瑁. 바다거북의 등껍질.

699) 樺榴. 목재의 한 가지로, 붉고 결이 고우며 단단함.

700) 文匣.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두는 데 쓰는 가로 긴 궤.

701) 硯箱. 벼룻집.

702) 珊瑚筆筒. 산호로 만든 필통.

703) 瑪瑙. 유리같이 광이 있는 보석의 일종. 

704) 硯滴. 벼룻물을 담는 조그만 그릇.

705) 龍池硯. 용의 모양을 아로새겨 놓은 벼루.

706) 鳳凰筆. 봉황의 털로 만든 붓. 여기서는 ‘좋은 붓’이란 뜻으로 쓴 듯함.

707) 詩箋周紙. 시 짓는 데나, 편지 쓰는 데에 사용하는 두루마리.

708) 書箋周紙. 글씨 쓰는 데 사용하는 두루마리.

709) 唐周紙. 당두루마리. 중국산 종이의 일종인 당지로 만든 두루마리.

710) 金冊紙. 책을 만드는 데 쓰는 금빛 나는 종이.

711) 한 곳에.

712) 萬卷詩書. 만 권이나 되는 매우 많은 서적.

713) 豪傑奇男兒.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도량이 넓은 성품의 남자.

714) 修人事. 인사를 차림.

715) 退 맞을까. 퇴짜를 맞을까.

716) 數 빠질까. 운수(數)가 없어질까.

717) 黙念타가. 깊이 생각하다가.

718) 答書. 답으로 보낸 글.

719) 七月編. ≪시경(詩經)≫의 편명.

720) 詩全集. 시를 모두 모아 놓은 책.

721) 天宮. 하늘.

722) 造化.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통하게 된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재간.

723) 言約. 말로 약속함, 또는 그 약속.

724) 들어주세요.

725) 태어난.

726) 높으리오마는.

727) 烈不更二夫節. 절개가 굳은 여자는 두 번 시집가지 않고 정절을 지킴.

728) 冶遊情. 주색(酒色)에 빠져 방탕하게 놀려는 마음.

729) 薄待하지. 인정 없이 함부로 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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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便紙和答. 편지를 서로 주고받음.

731) 春節. 봄철.

732) 死生이 可慮오니. 삶과 죽음이 염려스러우니.

733) 終當身勢. 마침내 되는 처지와 형편.

734) 事勢. 일이 되어가는 형편.

735) 輕薄者. 말이나 몸가짐이 방정맞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736) 婚書紙.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예단에 붙여 신부 집으로 보내는 편지.

737) 不忘記.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적은 글.

738) 眼目. 남이 보는 눈을 이르는 말.

739) 起寢. 잠자리에서 일어남.

740) 大事. 큰 일. 여기서는 첫날밤에 남녀가 하나가 되는 일.

741)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걸으면서.

742) 검고 긴 털이 복슬복슬하게 난 개.

743) 치마끈.

744) 매우 방정을 떠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745) 개를 부르는 소리.

746) 窒塞. (숨이 꽉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림.

747) 마음에 못마땅해서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748) 外丁. 바깥사람, 즉 남자.

749) 壯한. 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매우 훌륭한.

750) 行事. 행동.

751) 桑中下에. 남녀간에 불의하게 벌이는 음탕한 일에.

752) 惻稚한. 불쌍하고 어린.

753) 修身을 흔들려고.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일을 그르치려고.

754) 짖게 하느냐.

755) 夜入하다. 밤중에 몰래 들어오다가.

756) 가로. 언저리로.

757) 거짓이 없고 참된 사람. 숫된 사람.

758) (내용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단박에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

759) 자꾸 가깝게 달라붙는 모양.

760) 이렇게까지.

761) 나아가는 시늉을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느리게 비비대며 자꾸 움직이는 모양.

762) 百年偕老. 부부가 함께 늙음.

763) 처음 어떤 일을 행하거나 물건에 손대는 일.

764) 享樂. 즐거움을 누림.

765) 空房煞. 부부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살. ‘살’은 사람을 해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독하고 모진 귀신의 독기.

766) ‘에둘러서’의 옛말. 팔을 둘러 얼싸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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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年齒. 나이를 높이어 이르는 말.

768) 나보다.

769) 모두.

770) 걸어 늘어뜨리고.

771) 좋을 ‘호(好)’라는 글자. 좋을 호 자는 계집 여(女) 자와 아들 자(子) 자가 합쳐져서, 
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나타냄.

772) 위로.

773) 누울 때 발이 가는 쪽으로.

774) 枕屛. 머릿병풍. 가리개.

775) 뒤집혀서 젖혀질.

776) 새우니.

777) 동이 트며 밝은 기운이 조금 비치어서 번하게. 

778)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779) 손바닥을 펴고 늘어뜨린 손.

780) 남이 비웃을 만한 창피스러운 짓.

781) 再三.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782) 耽耽헌. 마음에 들어 즐겁고 좋은.

783) 限定없이. 끝없이.

784) 怪異하게. 이상하게.

785) ‘반이나’라는 의미인 듯.

786) 꽃봉오리가.

787) 잔주름이 지게 구겨져.

788) 종이나 천 따위 얇은 물체가 비벼지거나 구겨져서 잔금이 생긴 모양.

789) 前日. 어제.

790) 나무로 만든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 주로 사람이나 동물을 때리는 데 쓰며, 예전에는 
무기로도 썼다.

791) 遁辭하면. 관계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억지로 꾸며서 말하면.

792) 冊房.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793) 震怒하신. 화가 몹시 나신.

794) 前後事. 어떤 일의 이전과 이후.

795)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기도 하고 맺히기도 함.

796)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주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797) 天下. 천하의.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798) 無常한.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하는.

799) 晩得. 늙어서 자식을 얻음.

800) 전혀 없이.

801) 맺게 하여.

802) 當年. 그 해의 나이. 앞의 숫자에 해당하는 나이를 뜻하는 데 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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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누구에게다가.

804) 依託.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805) 자위하는.

806) 어라.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말.

807)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들어서 매매가 이루어지
도록 주선하는 일.

808) 무를. ‘무르다’의 관형사형. 사거나 바꾸었던 물건을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을.

809) 같지 않아서.

810) 子弟. 남을 높여 그 아들을 이르는 말.

811) 좋기는.

812) 저녁을 먹은 후에 밤중에 또 먹는 음식.

813) 寄別. 딴 데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소식을 알림, 혹은 그 소식.

814) 한 편으로.

815) 춘향보다.

816) 退令. 시골 관아에서 그에 딸린 벼슬아치와 구실아치에게 물러감을 허락하던 명령.

817) 酒案床. 술과 안주를 차린 상. 술상.

818) 安城 鍮器. 안성에서 나는 질 좋은 놋그릇.

819) 統營漆板. 경상남도 통영에서 나는 질 좋은 옻칠 소반.

820) 天銀. 질 좋은 은.

821) 구리로 만든 젓가락.

822) 執吏書吏. 관아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 아전.

823) 數 벌이듯. 계산을 위해 산대를 벌여 놓듯. ‘산대(算竹)’는 옛날 계산을 위해 쓰던 대나
무 막대기로, 산가지라고도 함.

824) 烏竹板. 빛깔이 검고 작은 대나무인 오죽에다 꽃을 그려 붙여 만든 소반.

825) ‘대(竹) 모양 양각(陽刻) 당화기(唐畵器)’인 듯. 대 모양을 도드라지게 새김하여 그려 
넣은 중국산 사기 그릇.

826) 네모 반듯하게 자른 흰떡.

827) 팥을 껍질 채로 삶아 찐 떡.

828) 苹果. 사과.

829) 眞淸. 벌꿀.

830) 生淸. 불에 끓이지 않은 꿀.

831) 조란산적(鳥卵散炙). 달걀을 풀어 씌워 구운 산적. ‘산적’은 쇠고기 따위를 길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832) 위에다 곁들여.

833) 소의 밥통의 고기로 만든 회.

834) 소･양 따위의 새김질하는 짐승의 셋째 밥통.

835) 淸團. 꿀물에 경단(찹쌀로 만든 작고 동그란 떡)을 담근 것.

836) 水團에. ‘수단’은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경단을 담근 것.

837) 잣을 묻힌 박산. ‘박산’은 산자의 몸이나, 엿을 반듯하고 얇게 잘라 잣이나 호두 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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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붙인 유밀과.

838) 軟脯. 살점을 떠서 말린 고기.

839) 시금치를 데쳐 양념을 하여 무친 반찬.

840) 위에다 곁들여.

841) 片炙. 적(어육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번철에 지진 
음식)의 일종.

842) 巨炙. 적의 일종.

843) 桃炙. 적의 일종.

844) 음식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845) 메밀 탕수. 메밀을 넣어 끓인 탕국.

846) 魚脯. 생선의 살을 얇게 저미어 양념을 하여 말린 것.

847) 肉脯.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얇게 저미어 양념을 하여 말린 것.

848) 처녑으로 만든 음식의 일종. 소나 양 따위의 세 번째 위로, 잎 모양의 많은 얇은 조각이 
있다.

849) 벙거짓골. 벙거지 모양의 전골을 지지는 그릇.

850) 소의 가슴에 붙은 뼈와 살을 통틀어 일컫는 말.

851) 차돌박이. 양지머리뼈의 복판에 붙은 희고 단단한, 기름진 고기. 편육을 만들면 맛이 
좋음.

852) 온갖.

853) 들여다 놓았다.

854) 生栗. 날밤. 껍질을 벗겨 보늬(속껍질)를 깎아서 만든 밤.

855) 黃栗. 황밤. 말려서 껍질과 보늬(속껍질)를 벗긴 밤.

856) 대추.

857) 高山 참배. 고산에서 나는 맛있는 배.

858) 任實 준시. 임실에서 특히 유명한, 껍질을 깎아서 납작하게 말린 감.

859) 柏子. 잣.

860) 生稚다리. 익히지 않은 꿩의 다리.

861) 연계(軟鷄)찜. 어린 닭 찜.

862) 생선으로 지져낸 전.

863)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지져낸 전.

864) 고기나 생선을 국물을 조금 붓고 끓여 익힌 음식.

865) 水卵湯. 끓는 물에 달걀을 풀어 넣어 끓인 탕.

866) 淸泡채. 청포는 녹말묵인데, 이 녹말묵을 가늘고 길게 썬 것.

867) 겨자.

868) 고추.

869) 말린 문어나 전복 따위를 봉황 모양으로 오려서.

870) 그릇에 차곡차곡 쌓아올려 놓고.

871) 잘게 썬 고기에 양념을 하고, 어패류･버섯･채소 따위를 섞은 다음, 국물을 조금 붓고 
끓인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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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들이는데. 들여오는데.

873) 떡갈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숯. 숯 가운데서 가장 화력이 셈.

874) 고추같이. 불의 세기를 빨간 고추에 빗댄 말. 고추같이 빨갛게.

875) 일어나게 해놓고. 피워놓고.

876) ‘방자 고기’의 잘못. 씻지 않은 채 양념 없이 소금만 뿌려 구운 짐승의 고기.

877) 半還刀. 주로 고기를 썰 때 쓰는, 끝이 말려 올라간 큰 칼.

878) 點點片片. 작고 둥글게 또는 납작하게.

879) 부스스. 물건의 부스러기가 어지럽게 흩어지는 소리, 혹은 그 모양.

880) 불어나게 하여.

881) 재워내어. 음식에 간이 배도록 미리 손질해 내어.

882) 큰 양푼. ‘양푼’은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놋그릇으로 운두(그릇이나 신 따위의 
둘레나 둘레의 높이)가 낮고 아가리가 넓음.

883) 작은 양푼.

884) 여기도.

885) 저기도.

886) 山菜. 산나물.

887) 水芹. 미나리.

888) 녹두나물을 데쳐서 양념을 한 음식.

889) 된장국이 아닌 국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

890) 세차게 붓고.

891) 껍질.

892) 위에 얹어 부어라.

893) 쇠로 만든 젓가락.

894) 나무로 만든 젓가락.

895) 덥석. 무엇을 닁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896) 흠뻑 적셔.

897) 덤벙. (크고 묵직한) 물건이 물에 떨어져 잠기는 모양.

898) 不時로. 뜻하지 않은 때에. 별안간.

899) 慶事술. 경사스러운 일에 이를 축하하기 위해 먹는 술.

900) 主酒客飯. ‘술은 주인이 먼저 드는 법이요, 밥은 손님 앞에 먼저 드리는 법’이라는 말.

901) 合歡酒. 백년가약을 맺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시는 술.

902) 딸더러. 딸에게.

903) 一盃半飮. 한 잔 술을 반으로 나누어 마심.

904) 二三 盃. 두세 잔.

905) 술이 거나하여 정신이 어릿하여.

906) (어떤 감정이) 세차게 치밀어 올라.

907) 一喜一悲.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

908) 常사람. 보통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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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補外. 조선조 때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를 지방 수령으로 좌천시키던 일.

910) 一色名妓. 뛰어난 미인으로 이름난 기생.

911) 守廳. 관가의 기생이 벼슬아치에게 몸을 허락하는 일.

912) 數朔만에. 몇 달만에.

913) 陞差하여. 윗자리로 벼슬이 올라.

914) 內職. 조선조 때 서울에 있던 각 관청의 관직.

915) 젖샘에서 젖이 분비되어 나오는 줄기.

916) 達通. 사물의 이치에 정통함.

917) 地閥. 지체와 문벌

918) 宰相家. 재상의 집안.

919) 常賤輩. 상민과 천민의 무리.

920) 上下不及. 위에 미치기는 짧고 아래에 대기는 길다는 뜻으로, 이쪽 저쪽에 모두 미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비유.

921) 春節 나비 꽃 본 듯이. 봄철의 나비가 꽃을 본 것과 같이. 그렇게 잠깐 동안 보다 
잊어버리는 일의 비유.

922) 獨守空房. 결혼한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밤을 지새는 일.

923) 단념할 수밖에 별 도리 없이.

924) 저인들.

925) 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함. 곧 이랬다저랬다 함.

926) 平生事. 평생의 일. 평생이 걸린 일.

927) 虛妄히.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게.

928) 人事不省.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차릴 줄 모름.

929) 六禮. 혼인하는 모든 절차, 납채(納采), 문명(門名), 납길(納吉), 납폐(納幣), 청기(淸
期), 친영(親迎)의 여섯 가지 의식을 갖추는 것으로,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일.

930) 婚書禮狀. 혼인 때에 신랑 집에서 예단에 붙여 신부 집에 보내는 서한.

931) 四柱單子. 혼인을 정하고 신랑 집에서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어 보내는 종이.

932) 그것은.

933) 硯床. 문방제구를 벌여 놓아두는 작은 책상.

934) 위치를 옮기어 접근하게 해 놓고.

935) 瑪瑙硯滴. 광석의 하나인 마노로 만든, 벼룻물을 담는 그릇.

936) 首陽梅月. 질 좋은 먹의 이름.

937) 진하게.

938) 胡黃毛. 북쪽 오랑캐 땅에서 나는 담비의 털.

939) 無心筆. 딴 털로 속을 박지 않고 맨 털붓.

940) 白綾雲花 簡紙上에. 구름과 꽃이 새겨진 흰 비단으로 만든 좋은 편지지 위에.

941) 天長地久에 海枯石爛이요. 하늘과 땅이 영원히 계속된 끝에, 바다가 마르고 돌이 썩는
다 할지라도.

942) 天地神明은 公證此盟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들이 이 맹세를 증명하여 줄 것이다.

943) 十五夜. 15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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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標主自筆. 증서를 써주어야 할 사람이 직접 쓴 글씨.

945) 보기보다 속에 든 야무진 데가 있는.

946) 衾枕. 이불과 베개.

947) 月態花容. 달같은 자태와 꽃다운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이르는 말.

948) 눈과 입을 소리 없이 움직이며 계속해서 귀엽게 웃는 모양.

949) 술이 조금 취하여 정신이 어릿하여.

950) 三五新正 달 밝은 밤. 보름에 새로 생긴 보름달이 밝게 비추는 밤.

951) 巫山 千峰 玩月 사랑. 무산의 수많은 봉오리에서 달을 벗 삼아 즐기는 사랑. ‘무산(巫
山)’은 중국 사천성(四川省) 무산현의 동쪽에 있는 명산.

952) 木落無邊水如天에. 나뭇잎은 지고 가없는 물이 하늘같이 넓은데.

953) 滄海. 너르고 큰 바다.

954) 月下의 三生緣分. 월하노인이 맺어준 부부의 인연. ‘월하노인’은 전설에서 부부의 인연
을 맺어준다는 노인.

955) 蓼川水. 남원 동쪽을 흐르는 섬진강의 한 지류.

956) 精氣. 사물의 순수한 기운.

957) 생겼는가.

958) 鞦韆하던. 그네를 뛰던.

959) 彩色줄. 색깔이 있는 줄.

960) 月老. 월하노인. 전설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노인.

961) 赤繩. 붉은 색 끈. 월하노인이 갖고 다니며 인연을 맺어준다는 끈.

962) 楚王의 陽臺. 초나라 회왕이 선녀를 만나던 양대. ‘양대(陽臺)’는 지명으로 고당(高唐)
을 이르는데, 지금의 산동성 우성현(禹城縣)의 서남쪽에 있음.

963) 邊. 한문 글자에 왼쪽으로 붙는 부수.

964) 한자(漢字)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

965) 李白桃紅三春花. 봄 석달 동안에 피는 하얀 오얏꽃과 붉은 복숭아 꽃.

966) 花間雙雙 범나비. 꽃 사이를 쌍쌍이 날아다니는 호랑나비.

967) 꽃봉오리.

968) 덥석. (왈칵 달려들어서) 닁큼 움켜잡는 모양.

969) 꽃봉오리.

970) 움직이는 대로.

971) 서울의 보신각 종. ‘인경’은 인정(人定)이 변하여 된 말로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하여 
밤마다 치던 종.

972) 三十三天. 아침에 통금 해제를 알리는 신호인 파루를 칠 때에 종을 33 번 치던 일로, 
서른세 번의 의미는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慾界)의 두 번째 하늘이 33 개의 하늘로 
구성된 것을 가리킴.

973) 二十八宿. 야간 통행을 금하기 위해 밤 10시가 되면 스물여덟 번 종을 치던 일로, 
원래 이십팔수(二十八宿)는 해와 달과 여러 혹성 등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황도(黃道)
에 따라서 천구(天球)를 스물여덟으로 구분한 것을 가리킴.

974) 하도. 아주 많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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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至重. 더할 수 없이 귀중함.

976) 마다는. 마다고 하는. 말자고 하는.

977) 情理. 인정과 도리.

978) 위로.

979) 곡식을 가는 맷돌.

980) 손바닥을 펴고 늘어뜨린 손.

981) 언뜻. 무엇이 눈앞에 잠깐 나타나는 모양.

982) 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짐.

983) 八字所管. 팔자에 매인 일. 곧, 운명적으로 정해진 일.

984) 壯版房에서. ‘장판방’은 방바닥을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인 장판지로 바른 방.

985) 감추어진 일의 내용.

986) 天下一色.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

987) 萬古絶色.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가장 뛰어난 미인.

988)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따로 서기를 할 때 어른이 붙들었던 손을 떼려고 하면서 하는 
소리. 여기서는 별 의미 없이 쓴 듯함.

989) 사랑 ‘애(愛)’라는 글자.

990) 一年明月今宵多 天下萬國 사랑 愛. 일년 동안의 달 중에서, 오늘 밤에 뜬 달이 가장 
밝아 온 세상이 좋아함.

991) 草堂盈箱萬券詩書. 초당에 있는 궤를 가득 채운 수만 권의 시를 모아놓은 책. ‘초당’은 
풀이나 이엉으로 지붕을 이은 집.

992) 文章才士. 문장에 재주가 있는 선비.

993) 世事는 琴三尺이라. 세상사는 석 자 되는 가얏고에 실어 탐.

994) 古今律客.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음악에 능한 사람.

995) 生涯는 酒一盃라 하니. 술 한 잔으로 복잡한 세상일을 잊는다고 하니.

996) 豪傑.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고, 마음씨가 넓으며, 기개와 풍채가 있는 사람.

997) 酒客. 술꾼.

998) 紗窓月色 三更夜. 얇은 비단으로 바른 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름다운 밤중.

999) ‘마음이 간질간질하게 재미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뜻인 듯.

1000) 웃껍질.

1001) 떼어 내버리고.

1002) 江陵白淸. 강릉에서 나는 좋은 꿀.

1003) 씨일랑은. 씨는.

1004) 껍질을 벗기어 속에 있는 알맹이를 집어내버리고.

1005) 시큼하고 텁텁한.

1006) 이도령의 아이를 임신하는 데.

1007) ‘돼지’의 옛말.

1008) 먹사오리까? 먹겠습니까? 

1009) 힘이 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힘드는 일이나 수고)을 지고 갚고 하는 일.

1010) 발을 멀찍멀찍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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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발자국.

1012) 芙蓉. 연꽃.

1013) 探花蜂蝶. 꽃을 찾는 벌과 나비.

1014) 좋을 호(好). 좋다는 뜻을 좋을 ‘호’ 라는 글자로 표현한 것임.

1015) 瀟湘. 중국 양자강의 지류인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을 아울러 이르는 말.

1016) 洞庭. 동정호(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제2의 담수호.

1017) 丹山九臯. 봉황이 산다는 전설 속의 산인 단산의 으슥한 곳에 있는 작은 연못.

1018) 第一峰. 제일 높은 봉우리.

1019) 鳳. 경사스러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 봉황의 수컷.

1020) 凰. 경사스러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 봉황의 암컷.

1021) 洞房華燭. 혼례 치른 뒤에 신랑이 신부 방에 머물러 자는 의식.

1022) 三生佳約.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인연으로, 부부의 인연을 이르는 말. 
삼생은 전생(前生)･현생(現生)･후생(後生)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23) 破怯. 아주 익숙해져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져.

1024) 郞君. 젊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스럽게 일컫는 말.

1025) 三綱. 유교의 도덕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세 가지 도리. 곧,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
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함.

1026) 五倫.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도리.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
야 함),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할 일이 따로 있음), 장유유서(長幼有序.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음), 붕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사이에
는 신의가 있어야 함)의 다섯 가지 도리.

1027) 漢城判尹. 조선조 때 한성부(서울)의 으뜸 벼슬.

1028) 左尹. 조선조 때 한성부에 딸린 종2품 벼슬.

1029) 右尹. 조선조 때 한성부에 딸린 종2품 벼슬.

1030) 慶州府尹. 조선조 때 경주부의 으뜸 벼슬. ‘부’는 행정구역 이름.

1031) 義州府尹. 조선조 때 의주부의 으뜸 벼슬. ‘부’는 행정구역 이름.

1032)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아 기른 아들.

1033) 夫爲婦綱. 지어미는 지아비를 잘 섬겨야 함. 삼강(三綱)의 하나.

1034) 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음. 오륜의 하나.

1035) 五常. 오륜(五倫).

1036) 夫唱婦隨. 남편의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 화합의 도라는 뜻. 

1037) 綱常. 삼강오륜.

1038) 情 字 노래. ‘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노래.

1039) 澹澹長江水 悠悠遠客情. 긴 강물은 끝없이 맑고 고요히 흐르는데, 멀리 떠나는 나그네
의 섭섭한 마음은 그칠 길이 없구나. 이는 당나라의 위승경(韋承慶)의 시 <남행별제
(南行別弟)>에서 따온 말임.

1040) 河橋不相送 江樹遠含情. 하수의 다리에 나가 그대를 보내지 못하니, 강물과 강가의 
나무도 안타까워한다. 이는 당나라의 송지문(宋之問)의 시 <별두심언(別杜審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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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따온 말.

1041) 送君南浦不勝情. 남포로 임을 보내자니 애끓는 정을 이길 수 없구나.

1042) 河南太守는 喜友情. 하남 태수의 벗을 기뻐하는 정. 한나라 때 하남 지방의 태수였던 
오정위(吳廷尉)가 가의(賈誼)를 효문제에게 추천하여 높은 벼슬자리에 앉게 하였고, 
뒤에 모함을 받은 가의가 장사지방으로 쫓겨갔을 때에도 전과 다름없이 그와 잘 지냈
다는 데서 유래된 우정을 의미.

1043) 三台. 영의정(領議政)･우의정(右議政)･좌의정(左議政).

1044) 六卿. 이조판서(吏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예조판서(禮曹判書), 병조판서(兵曹
判書), 형조판서(刑曹判書),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

1045) 百官 朝廷. 모든 관리들이 있는 조정.

1046) 所志原情. 서면으로 관청에 사정을 하소연함. ‘소지’는 청원이 있을 때 관청에 내는 
서면.

1047) 주어 人情. 주면 다정한 정이요.

1048) 逸情 實情을. 속세를 벗어난 심정과 진실한 마음을.

1049) 論之. 이를 따져 봄.

1050) 一片丹情.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충성이나 절개를 나타내는 말.

1051) 元亨利貞. 주역에서 말하는 우주의 네 가지 원리. 주역 첫머리 건괘(乾卦)에 나오는 
구절로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크고 통달하고 알맞고 곧아야 한다’는 뜻. 

1052) 託情타가. 서로 정을 주고받다가.

1053) 罷情. 정을 깨버림.

1054) 腹痛絶情. 정을 끊는 아픈 마음.

1055) 玩情. 정을 나눔.

1056) 善治하사. 백성의 사정을 잘 살펴서 정치를 잘 하시어.

1057) 同副承旨. 조선조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1058) 堂上이라. 정3품 이상의 벼슬에 오름. 정3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당상관, 그 아래의 
벼슬아치를 당하관이라고 했음.

1059) 內職. 서울 소재 관청의 관직.

1060) 다니기에.

1061) 鴻恩. 넓고 큰 은혜나 은덕. 여기서는 임금님의 은혜를 가리킴.

1062) 至重하시어. 매우 중하시어.

1063) 內行. ‘여행길에 나선 부인네’를 이르는 말.

1064) 여기서.

1065) 重紀. 사무를 인계할 때에 전하는 문서.

1066) 營門. 병영의 문. 군문(軍門).

1067) 뜻밖의 놀라운 일을 당했거나 또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

1068) 모양이라.

1069) 겁이 나는 바람에.

1070) 內衙. 지방 관아의 안채.

1071) 즐거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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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刻中에. 갑자기.

1073) 뜨는 둥 마는 둥하고.

1074) 어찌 할 도리 없이.

1075) 離別次로. 이별을 하려고.

1076) 大路邊으로. 폭이 넓은 큰길가로.

1077) 唐明皇. 당나라의 현종.

1078) 楊貴妃. 이름은 태진(太眞). 당명황의 귀비(貴妃 : 왕후를 돕는 정1품의 女官)가 되었
으나 안록산의 난 때 피살됐음.

1079) 項羽. 중국 진(秦)나라 말엽의 무장. 기원전 209년 유방(劉邦)과 같이 진나라를 쳐서 
멸하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覇王)이 됨.

1080) 虞美人. 항우가 총애하던 절세미인으로 초나라가 한나라에 패하자 자살했음.

1081) 데려갈까.

1082) 데리고.

1083) 데려간다 하면.

1084) 서러우니.

1085) 事勢가.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

1086) 妖艶纖纖玉紙匣에. 요염한 자태와 가냘프고 고운 손으로, 종이를 꼬아 예쁘게 만든 
함에다가.

1087) 기다려요.

1088) 曳履聲. 신을 끄는 소리. 곧 발자국 소리.

1089) 알겠더니.

1090) 누구를.

1091) 저녁을 먹은 후에 밤중에 또 먹는 음식.

1092) 사위.

1093) 아기자기.

1094) 데릴사위. 딸을 시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처가에서 함께 살기로 하고 맞이하는 사위.

1095) 燭下에다가. 촛불 아래에다가.

1096) 針箱. 반짇고리.

1097) 髥囊에. 두루주머니에. ‘두루주머니’는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끈 두 개를 좌우로 
꿰어서 여닫게 된 주머니. 끈을 졸라매면 전체가 거의 둥글게 됨.

1098) 丹脣晧齒. 붉은 입술과 흰 이. 어여쁜 여자의 얼굴을 비유한 말.

1099)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가볍게 웃는 모양.

1100) 玉手. 옥같이 아름답고 고운 손.

1101) 消日.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이어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냄.

1102) 벌써.

1103) 愁心키는. 수심하시기는. 근심스러워 하시기는.

1104) 險談. 헐뜯는 말.

1105) 昏迷. 정신이 헛갈리고 흐리멍덩함.

1106) 소리 없이 계속해서 귀엽게 냄새를 맡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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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失攝. 몸조심을 잘하지 못함.

1108) 過히. 어떤 정도에 지나치게. 과하게.

1109) 위에.

1110) 침착하고 묵중히. 진득하게.

1111) 하도 困하기에. 너무 피곤하기에.

1112) 所請을. 청하는 것을.

1113) 不聽하였더니. 청하는 것을 들어 주지 않았더니.

1114) 行事들은. 하는 일들은.

1115) 夙夜之嫌疑.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곧 오래 동안 의심
을 품는다는 뜻.

1116) 終是. 마지막까지. 끝끝내.

1117) 弄. 실없는 장난.

1118) 黙黙不答이거늘. 입을 다문 채 대답을 하지 않거늘.

1119) 無色하여. 무안하여 볼 낯이 없어서.

1120) 內色. 마음에 느낀 정서나 감정이 얼굴에 나타남. 또는 그 낯빛.

1121) 賤人. 천한 사람.

1122) 一時風情. 잠시 동안의 풍류스런 마음.

1123) 坐定하였다가. 자리 잡고 앉으셨다가.

1124) 外人에게. 남에게.

1125) 지각 있게 처신하지 못한.

1126) 외즐거움. 남녀 사이에서 한 쪽은 즐겁지 않은데, 어느 한 쪽만이 혼자 즐거워하는 일.

1127) 冊房.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1128) 義絶. 맺었던 정을 끊음.

1129) 살자살자. 자꾸만 (같이) 살자고.

1130) 獨守空房. 결혼한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밤을 지새는 일.

1131) 守節. 정절을 지킴.

1132) 老母 當故. 늙으신 어머니의 죽음을 당함.

1133) 初終凡節.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모든 절차.

1134) 三年喪. 부모의 상(喪)에 있어서 3년 동안 거상(居喪)하는 일.

1135) 蓼川水. 남원 시내의 동쪽을 흘러가는 섬진강의 한 지류.

1136) 白雲靑山. 흰 구름 낀 푸른 산.

1137) 幽僻. 한적하고 구석짐.

1138) 庵子. 작은 절.

1139) 削髮爲僧. 머리를 깎고 중이 됨.

1140) 所見대로. 생각대로.

1141) 金佛. 금부처.

1142) 石佛. 돌부처.

1143) 道通. 사물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서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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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千言萬說. 수없이 하는 말.

1145) 치마.

1146) 생기도록 만드니.

1147) 同副承旨. 조선 왕조 때에 승정원의 정3품 벼슬. 공방의 일을 맡아 함. 

1148) 堂上. 정3품 이상의 벼슬자리에 오름.

1149) 內職. 조선조 때 서울에 있던 각 관청의 관직.

1150) 우십니까?

1151) 明官. 선정(善政)을 베푸는 관리.

1152) 女必從夫. ‘아내는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한다’는 유교적 윤리.

1153) 健壯한. 몸이 크고 굳센.

1154) 두패 轎軍. ‘두패지르기’가 ‘급한 일 따위로 가마꾼을 두 배로 늘려 번갈아 메면서 
달려가는 일’을 가리키므로, ‘두패 교군’은 ‘가마꾼을 두 배로 늘려 번갈아 메면서 달려
가는 가마꾼’. ‘교군’은 가마를 메고 삯을 받는 사람. 

1155) 七牌거리. 지금의 중구 중림동 부근. ‘패’는 요즈음의 통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 단위.

1156) 幽僻. 한적하고 구석진 곳.

1157) 주인.

1158) 나오셔서.

1159) 데리고.

1160) 入城. 성 안으로 들어감.

1161) 곁방.

1162) 엄부형시하(嚴父兄侍下)시라. 엄부형시하이시기 때문에. 엄한 부친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1163) 貴家宅에. 귀한 집안에.

1164) 外方. 서울 밖의 모든 지방.

1165) 情曲. 간절한 정성.

1166) 次第傳播. 차차 소문이 남.

1167) 내세우면.

1168) 관기로서 수청을 들어야 하는 기생.

1169) 여기서.

1170) 外方.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

1171) 作妾. 첩을 삼음.

1172) 祠堂.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 ‘신주(神主)’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여기는 나무패. 

1173) 장가를 못간 늙은 총각.

1174) 期約. 언제라고 때를 정하고 약속함.

1175) 面鏡.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작은 거울. 손거울.

1176) 體鏡. 온몸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거울.

1177) 氣色. 얼굴빛.

1178) 粉같은. 분같이 희고 고운. ‘분(粉)’은 얼굴에 바르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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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細絲. 가는 실. 가는 낱낱의 가닥.

1180) 흘러내리고.

1181) 물끄러미.

1182) 方在死色. 금방 죽을 것 같음.

1183) 나와 계셔서. 찾아오셔서.

1184) 桑田이 碧海되고.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월이 무상하게 
변하는 것을 비유한 말.

1185) 碧海가 桑田이 되도록.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으로 변한다는 말로, 세월이 무상하게 
변하는 것을 비유한 말.

1186) 末境에. 끝판에. 나중에.

1187) 二八靑春. 열여섯 살의 젊은 나이.

1188) 獨守空房. 혼자 빈 방을 지킴.

1189) 못해.

1190) 死生決斷. 목숨을 걸고 결판을 냄.

1191) 隱隱히.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하게.

1192) 익히 아는 체허느라고. 잘 아는 체하느라고.

1193) 사랑싸움. 사랑에 겨워 질투로 하는 싸움.

1194) 少時적. 젊었을 때.

1195) 싸움.

1196) 말리러.

1197) 霜草머리. 서리 맞은 풀 같이 헝클어진 머리.

1198) 모양. 맵시.

1199) 映窓. 방을 밝게 하려고 방과 마루 사이에 낸 두 쪽의 미닫이.

1200) 동작이 가볍고 시원스럽게 빠른 모양.

1201) 丁寧한. 틀림없는.

1202)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마루.

1203) 어려운데.

1204) 열뜨리고. 세차게 열고.

1205) 日常. 항상.

1206) 太過한. 지나친. 분수를 모르는.

1207) 閭閻을 헤아려. 보통 사람 중에서 생각하여.

1208) 대대로 전하여 내려온 지위나 문벌.

1209) 道高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여 교만하여.

1210) 別로. 특별히.

1211) 君子. 덕행과 학식이 있는 남자를 가리키나, 조선조 때에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르
는 말로도 썼음.

1212) 淑女. 교양과 덕행이 갖추어져 예의와 품격을 갖추고 있는 여자.

1213) 君子가 淑女 버리는 법.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법.

1214) 七去之惡. 유교의 도덕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는 일곱 가지 조건으로,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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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것, 아들이 없는 것, 행실이 음란한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질투하는 것, 말이 
많은 것, 도적질하는 것 등임.

1215) 犯찮으면. 범하지 않으면. 들지 않으면.

1216) 晝夜長川.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잇따라서.

1217) 어르다가. 놀려주며 장난하다가.

1218) 末境에. 마지막에.

1219) 楊柳의 千萬絲인들 가는 春風을 잡아매며, 落花 後 綠葉이 되면 어느 나비가 돌아와? 
‘버드나무 수천 수만 가지인들 지나가는 봄바람을 어찌 잡아매며, 꽃이 지고 푸른 
잎이 돋아나면 어느 나비가 돌아오나?’라는 뜻으로, 세월이 덧없이 흘러감을 의미.

1220) 花容身.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

1221) 不得長春. 긴 봄을 얻지 못함. 곧, 젊고 아름다운 때는 오래 가지 못함.

1222) 紅顔이 白首 되면. 붉고 고운 얼굴이 늙어서 머리가 허옇게 세면.

1223) 時乎時乎 不再來라. 때는 다시 오지 못한다.

1224) 그릴. 그리워 할.

1225) 月淸明. 달이 맑고 밝음.

1226) 夜三更. 밤 삼경. 한 밤중. ‘삼경’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

1227) 蒼川. 맑게 갠 푸른 하늘.

1228) 疊疊愁心. 겹겹이 쌓인 근심.

1229) 家君. 집안의 임금이니 즉, 남편을 말함.

1230) 草堂前. 초가집 앞.

1231) 花階上. 화단 위.

1232)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는 근심과 걱정.

1233) 相思.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1234) 心中. 마음 속.

1235) 사랑하나?

1236)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내는 소리.

1237) 죽는다고 하면. 죽으면.

1238) 六十當年. 그 해의 나이가 예순 살임.

1239) 겨울에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까마귀보다는 조금 작은 새.

1240) 지리산 갈가마귀가 게의 발을 물고 왔으나, 단단해서 먹지 못하고 버리듯이. 즉, 의지
할 데 없이 매우 고적한 상태를 이름.

1241) 孑孑單身.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홀몸. 

1242) 못해.

1243) 藉勢하고. 세력을 믿고.

1244) 윗목.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1245) 변소.

1246) 데려감세. 데려가겠네.

1247) 內行. 여행길에 나선 부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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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신주(神主) 요여(腰輿). 신주를 실은 요여. ‘신주’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 사람
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여기는 나무패. ‘요여’는 이사 갈 때 집안의 신주를 모시고 
가는 가마.

1249) 요여(腰輿). 이사갈 때 집안의 신주를 모시고 가는 가마.

1250) 답답하고 안타까워.

1251) 不得不. 기어이.

1252) 실컷.

1253) 엇다. 마음에 못마땅해서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1254) 柔하다. 걱정이 없다. 부드럽고 순하다.

1255) 肝腸. ‘간과 창자’를 가리키는 말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1256) 各을 짓고. 낱낱으로 되고. 따로따로 되고.

1257) 女必從夫가 至重하니. 여자는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

1258) 너희.

1259) 一節痛哭. 한 바탕 슬프게 욺.

1260) 哀怨聲에. 슬프고 원망스러운 소리로.

1261) 斷腸曲.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슬픈 가락.

1262) 東方花階春風時에. 동쪽 화단에 봄바람이 불 때에.

1263) 넓은.

1264) 馬頭角하거든. 말의 머리에 뿔이 나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1265) 烏頭白하거든. 까마귀 머리가 희어지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1266) 雲從龍 風從虎라.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끼
리 구하고 따른다는 말.

1267) 送君. 사랑하는 임을 보냄.

1268) 百年 小妾. 한 평생 동안의 아내. ‘소첩’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
는 말.

1269) 夫戍蕭關妾在吳라. 남편은 소관의 변방을 지키고, 아내는 오나라에 있다. 즉 서로 
떨어져 있음을 나타냄. ‘소관(蕭關)’은 중국 감숙성의 동부 고원현 남동쪽에 있는 옛 
관문으로 아주 험한 곳임.

1270) 戌客. 변방을 지키는 사람.

1271) 吳나라 征婦. 싸움터에 남편을 보낸 오나라의 아낙네. 전국시대 때 월나라 임금인 
구천이 오나라 임금인 부차를 쳐부술 때, 오나라 군사가 월나라 군사들에게 3년 동안 
포위당하여 집에 돌아가지 못해, 그들의 부인들이 애달프게 기다린 한을 비유적으로 
표현.

1272) 各分東西. 각각 동서로 나뉘어 있음.

1273) 閨中深處. 여인들이 거처하는 안방 깊은 곳.

1274) 征客關山路幾重. 군인 남편이 계시는 곳에서 고향으로 오는 길은 얼마나 험할까.

1275) 關山의 征客. 여러 관문과 산을 지나는 군인.

1276) 綠水芙蓉採蓮女. 푸른 물의 연못에 핀 연을 캐는 여인. 왕발의 시 <채련곡(採蓮曲)>
에 연을 캐며 임을 그리는 여인의 마음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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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秋月江山. 가을 달이 비치는 강산.

1278) 相思. 임을 그리워함.

1279) 감내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고 견뎌내는 악이 센.

1280) 紅爐. 붉게 달아 오른 화로.

1281)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1282) 節行. 절개 있는 행동.

1283) 다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제멋대로 앉아.

1284) 동이 트며 밝은 기운이 비치어.

1285) 內行. 여행길에 나선 부인네.

1286) 憫惘.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까움.

1287) 어찌할 수 없어.

1288) 쉬. 곧. 빨리.

1289) 데려갈.

1290) 杏花春風. 살구꽃과 봄바람이란 말로 ‘봄날의 화창한 풍경’을 이르는 말.

1291) 絶代佳人. 아주 뛰어난 미인.

1292) 風流.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1293) 樂而忘返.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서진(西進)하여 서왕모(西王母)를 만나 즐기다 
궁성으로 돌아감을 잊었다는 뜻으로 ‘즐거움에 젖어 돌아감을 잊을 것’이라는 말. 

1294) 千里他鄕. 천 리나 떨어진 아주 먼 타향.

1295) 넓은.

1296) 玉女佳人. 옥녀와 같이 아름답고 고운 여인. ‘옥녀’는 마음과 몸이 옥같이 깨끗한 여인.

1297) 걷잡을 수 없어. 안정되지 않아.

1298) 五里亭. 남원의 동북쪽에 있는 역마를 갈아타던 정자.

1299) 洞林숲. 오리정 둘레의 나무 숲.

1300) 치맛자락.

1301) 씻으면서.

1302) 정강이. 다리 아랫마디의 앞부분.

1303) 二八靑春. 열여섯 살의 젊은 나이.

1304) 살지를.

1305) 죽고 싶구나.

1306) 內行次. 부인네가 길을 가는 일.

1307) 一招 二招 三招할 제.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를 때.

1308) 喇叭.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졌음.

1309) 雙轎. 말 두 필이 각각 앞채와 뒤채를 메는 가마.

1310) 준비하거니. ‘어루다’는 가마나 상여를 메고 가기 전에 가마를 메는 사람들이 서로 
소리나 발을 맞춰 보는 일.

1311) 獨轎. 말 한 필이 끄는 가마.

1312) 馬頭 兵房. 말을 타고 선두에 선 병방. ‘병방’은 지방의 감영이나 군에서 병전(兵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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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左右 邏卒. 양쪽에 늘어선 병졸. ‘나졸’은 조선시대에 지방 관아에 속한 사령과 군뢰를 
통틀어 이르던 말.

1314) 擁衛하여. 부축하여 호위하여.

1315)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같이 한꺼번에 많이.

1316) 飛龍같은. 하늘을 나는 용같은.

1317)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않고 똑똑하며 분명하게.

1318) 제사상.

1319) 언뜻.

1320)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걷는 모양.

1321) 사람 키만한 길이.

1322) 죽인대도. 죽인다고 하여도.

1323)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1324) 여기 있소.

1325) 잡수시오.

1326) 今日送君須盡醉. 오늘 임을 보내니, 술이나 실컷 취하리라. 당나라 때 시인 가지(賈
至)의 시 <송이시랑부상주(送李侍郞赴常州)>의 한 구절.

1327) 天下.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1328) 合歡酒.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잔을 바꾸어 마시는 술.

1329) 後日 相逢 言約酒. 후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마시는 술.

1330) 三盃. 석 잔의 술.

1331) 玳瑁石鏡.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거울.

1332) 信標. 뒷날에 보고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물건.

1333) 指環. 반지.

1334) 玉環 一枚. 옥가락지 한 개.

1335) 幼時所弄. 어릴 적에 갖고 놀던 것.

1336) 泥土. 진흙.

1337) 간직해 두고.

1338) 감추어진 일의 내용.

1339) 天地爲囊藏萬物. ‘하늘과 땅이 주머니가 되어 만물을 담는다’는 뜻으로, 그 속에 온갖 
것이 들었다는 말.

1340) 明春. 내년 봄.

1341) 平常. 항시. 언제나.

1342) 鐙子. 말을 탔을 때 두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기구. 안장에 달아서 말의 양쪽 옆구리
로 늘어뜨리게 되어 있음.

1343) 물끄러미.

1344) 亡終. 마지막.

1345) 아주.

1346) 털썩.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347) 老親. 늙으신 부모. 춘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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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서럽게.

1349) 산망스럽게. (말이나 하는 짓이) 보기에 까불까불하고 경솔하게.

1350) 아가씨.

1351) 마음에 못마땅해서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1352) 萬端으로. 여러 가지로.

1353) 改諭. 타이름.

1354) 節行. 절개 있는 행동.

1355) 壯한. 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매우 훌륭한.

1356) 갈 지(之) 字 비틀걸음. 갈 지(之) 자와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걷는 걸음.

1357) 枕上片時春夢中. 베개를 베고 잠시 잠든 사이 꾸는 달콤하고 행복한 꿈 속.

1358) 夢中. 꿈 속.

1359) 흐느껴.

1360) 우는가?

1361) 忽然히. 뜻하지 않게 갑자기.

1362) 非夢似夢間. 꿈인지 생시인지 어렴풋한 순간. 잠이 들락말락한 때.

1363) 오시는데.

1364) 靑紗. 푸른 색 사. ‘사’는 얇은 비단.

1365) 道服. 도사가 입는 웃옷.

1366) 紅띠. 붉은 색 허리띠.

1367) 萬舃唐鞋.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젖은 땅에 오랫동안 서있어도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얇은 나무 판지 등으로 바닥을 여러 겹으로 대서 만든 가죽 신발.

1368) 충충거리며.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걸어.

1369) 약하게 삐꺽거리는 소리.

1370) 二三次. 두세 번.

1371) 回程. 갔던 길을 되돌아 옴.

1372) 두루마기 같은 것으로 양옆이 터진 옷.

1373) 붙들어 불 수 있을 줄 알고.

1374) 털썩.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375) 나와.

1376) 무슨.

1377) 원수일러냐. 원수냐.

1378) 古書. 오래된 책.

1379) 짧아.

1380) 할 양이면. 할 것 같으면.

1381) 小學. 유학에서 주로 어린이들이 배우던 책의 하나.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편집한 
것이라 하나, 실은 그의 문하에 있던 유자징(劉子澄)이 지었음. 경서(經書)나 고금의 
전기(傳記) 중에서 수신(修身), 도덕(道德)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것.

1382) 大學.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 윤리, 정치의 이념을 설명한 책.

1383) 禮記. 예의 이론과 실제를 기록한 책으로 유교 경전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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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春秋. 유학(儒學)에서, 오경(五經)의 하나. 공자가 노나라 은공(隱公)에서 애공(哀公)
에 이르는 242년(B.C.722～B.C.481) 동안의 사적(事跡)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

1385) 毛詩. 한나라 때의 모형(毛亨)이 전한 ≪시경(詩經)≫이라는 뜻에서, ≪시경≫을 이르
는 말.

1386) 尙書. ≪서경(書經)≫의 다른 이름.

1387) 百家語. 여러 학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

1388) 歷歷히. (자취나 형상, 기억 등이) 환하게 알 수 있게 또렷이.

1389) 왈카닥.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 모양.

1390) 柱聯. 기둥이나 바람벽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한시 구절.

1391) 始憐幽竹山窓下에 不改淸陰待我歸를. (객지에 갔던 몸 고향에 돌아오니, 철도 바뀌고 
물색도 달라지고 모두가 변했건만) 다만 산창 아래 몇 그루의 대만이 절개를 변치 
않고 내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은 당나라 전기(錢起)의 시 <모춘귀고산초당(暮春
歸故山草堂)>에서 따온 말. 

1392) 尋常히. 대수롭지 않게.

1393) 詩讖. 시로 쓴 참. ‘참’은 미래의 길흉화복에 대한 예언, 또는 그 조짐.

1394) 春風桃李花階上. 봄바람에 오얏과 복숭아가 핀 화단 위.

1395) 夜雨聞鈴斷腸聲의. 비 내리는 밤에 말방울 소리만 들리어도 창자를 끊는 듯한 슬픈 
생각이 나니. 이 말은 당(唐)의 현종(玄宗)이 양귀비(楊貴妃)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린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白居易)의 시 <장한가(長恨歌)>의 한 대목에서 따온 말임.

1396) 遠岩上老松亭에 雙飛雙雙. 저 멀리 바위 위의 늙은 소나무가 드리워진 정자에 짝을 
지어날고 있는.

1397) 秋節. 가을.

1398) 冬節. 겨울.

1399) 明沙碧海. 곱고 깨끗한 모래와 푸른 바다.

1400) 肝腸.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1401) 等. ‘등내(等內)’의 줄임말. 벼슬아치가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1402) 等內. 벼슬아치가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1403) 바꾸어.

1404) 다시 내려오신 바.

1405) 貪. 몹시 가지고 싶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탐욕(貪欲).

1406) 好色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1407) 行身. 처신.

1408) 이러한 까닭으로.

1409) 形勢. 경제적인 형편.

1410) 長安. 서울을 이르는 말.

1411) 甲富인고로. 갑부이기 때문에. 첫째가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1412) 左請右囑.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며 여러 곳에 청함.

1413) 萬古一色. 아주 뛰어난 미인,

1414)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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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新延. 도(道)나 군(郡)의 장교(將校)나 이속(吏屬)들이 새로 도임하는 감사나 수령을 
그 집에 가서 맞아 오던 일.

1416) 別輦. 일반적인 가마와 달리 특별히 아름답게 꾸며서 가마처럼 만든 수레.

1417) 모란꽃 모양을 새겨 넣은.

1418) ‘완자창’은 ‘만자창(卍字窓)’의 발음이 변한 말로 창살을 卍자 모양으로 만든 창.

1419) 창이 사방으로 열린 모양을 네 활개를 쩍 벌린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한 것임. ‘활개’는 
벌리고 있는 팔이나 다리.

1420) 留糧達馬. 객지에서 먹을 양식을 실은 마차를 끌던 튼튼하고 좋은 말.

1421) 높이 우뚝 솟아서 당당하게.

1422) 使令.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1423) 푸른색 창옷. 벼슬아치가 보통 입는 웃옷으로, 소매가 넓고 뒷부분의 두 폭을 맞대고 
꿰맨 부분이 갈라졌음.

1424) 뒤채잡이. 가마나 상여 또는 들것 따위의 뒤 쪽을 잡는 사람.

1425) 七牌. 칠패거리. 지금의 중구 중림동 부근. ‘패’는 요즈음의 통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 
단위.

1426) 八牌. 칠패에 연이어 지어 부른 가공의 지명. ‘패’는 요즈음의 통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 단위.

1427) 靑坡. 남대문에서 10km 쯤 떨어져 있던 역.

1428) 용산구 동자동과 서계동 일대를 배다릿골이라고 했는데, 그 곳에 있던 배다리(舟橋)
라 부르던 다리.

1429) 애고개. 지금의 이태원 고개.

1430) 花爛春城. 봄꽃이 무르녹게 핀 성.

1431) 萬化方暢. 만물이 피어나 자람.

1432) 楊柳靑靑. 버들나무 잎은 푸르름.

1433) 綠水津津. 초목의 사이를 흐르는 푸른 물.

1434) 滿山花 景 좋은데. 산에 꽃이 만발하여 경치가 아름다운데.

1435)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리게.

1436) 首陪. 지방 관청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령.

1437) 刑吏. 지방 관청의 형방(刑房) 아전.

1438) 通引. 지방 관아의 관장(官長) 앞으로 딸린 잔심부름꾼.

1439) 及唱. 원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큰 소리로 전달하던 일을 맡아보던 사람.

1440) 邏卒. 조선시대에 지방 관아에 속한 사령과 군뢰를 통틀어 이르던 말.

1441) 擁衛. 부축하여 호위함.

1442) 勸馬聲. 벼슬아치가 말이나 가마를 타고 행차할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해 앞에서 하졸
들이 목청을 가늘고 길게 빼어 부르던 소리.

1443) 辟除 소리. ‘벽제’는 벼슬아치가 길을 지나갈 때 잡인의 통행을 통제하던 일로, ‘벽제
소리’는 ‘에라, 게 들어 섰거라’하고 외치는 소리.

1444) 고둥. 큰 조개껍질로 만들어 불던 악기의 일종.

1445) 喇叭. 쇠붙이로 만든 관악기의 한 가지. 주로 신호를 하거나 군(軍) 행진 때 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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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은 긴 대롱처럼 생겼는데, 위는 가늘고 끝이 퍼짐.

1446) 太古적. 아주 오랜 옛날.

1447) 堯舜적. 요임금과 순임금 때. 아주 오랜 옛날.

1448) 各差備에. ‘차비’는 조선조 때 특별한 사무를 맡기려고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 여기서
는 ‘각각 맡은 대로’라는 의미인 듯.

1449) 十里許. 십리 쯤 되는 곳.

1450) 나쁘다고.

1451) 견마(牽馬)손. 채찍을 잡은 손. ‘견마(牽馬)’는 말의 채찍.

1452) 채찍질.

1453) 채찍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모양.

1454) 急急히. 매우 급히.

1455) 몰아라.

1456) 轎軍. 가마를 메는 사람.

1457) 재촉하여.

1458) 及唱. 원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큰 소리로 전달하던 일을 맡아보던 사람.

1459) 擧動. 하는 행동.

1460) 맵시.

1461) 金堤 網巾. 김제에서 나는 질 좋은 망건. ‘망건’은 상투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마에 매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1462) 玳瑁 冠子. 바다거북의 등 껍데기로 만든 관자. ‘관자(冠子)’는 상투 머리털을 가지런
히 하려고 쓰는 망건에 달아, 망건을 매는 줄(당줄)을 꿰는 작은 고리.

1463) 紫地당줄. 자줏빛 망건 당줄.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동여매는 줄.

1464) 갓양태. 갓의 바닥이 되는, 갓의 모자가 박힌 둥글넓적하게 된 부분.

1465) 平布笠. 베나 모시로 겉을 싼 갓.

1466) 갓의 양쪽에 매단 끈으로 갓을 고정시켜 줌.

1467) 기울어.

1468) 한 옆으로 쏠리게 비스듬히.

1469) 보랏빛 동옷. ‘동옷’은 남자가 입는 저고리.

1470) 조선조 때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의 한 가지.

1471) 氈주머니. 짐승의 털로 아무 무늬 없이 톡톡하게 짠 피륙으로 지은 주머니.

1472) 비스듬하게.

1473) 누빈 옷감으로 만든 바지.

1474) 삼승으로 지은 버선. ‘삼승’은 몽고에서 나는 무명의 한 가지.

1475) 짚으로 아무렇게나 짠 신.

1476) 潔白한. 깨끗하고 흰.

1477) 壯油紙. 들기름에 절인 두꺼운 종이.

1478) 거드럭거리는 모양.

1479) 靑帳줄. 푸른 빛깔의 휘장 줄.

1480) 거머쥐고. 꽉 쥐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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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발을 가까이 자주 떼며 급히 걸음을 걸어.

1482) 나오지 마라.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 길을 정리하기 위하여 지르는 소리.

1483) 前陪. 벼슬아치의 행차 때나, 상관을 뵈러 갈 때 앞을 인도하던 관청에 딸린 하인.

1484) 군뢰(軍牢). ‘군뢰’는 죄인을 다루던 병졸.

1485) 豪奢.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움.

1486) 모자의 아래 평평한 부분을 가리킨 말인 듯.

1487) 넓은.

1488)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1489) 藍日光緞. 푸른빛의 광택이 나는 비단.

1490) 안감으로 넣어.

1491) 날랠 勇 字. 날랠 용(勇)이라는 글자

1492) 彩孔雀尾.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 공작(孔雀)의 꽁지.

1493) 蜜花珠. 누른빛의 윤이 나는 구슬. 장식으로 쓰이는 ‘밀화’는 호박(琥珀)의 한 가지.

1494) 가장 연한 백로의 깃.

1495) 猩猩氈. 성성이의 붉은 빛의 털로 짠 피륙. ‘성성이’(猩猩이)는 유인원과에 딸린 짐승
으로 털이 길며 그 빛은 주홍색. 오랑우탄.

1496) 넓은 끈.

1497) 天銀 매기. 품질이 좋은 은으로 만든 손잡이.

1498) 군복차림을 했을 때 손에 드는 채찍. 검정 등나무에 은(銀)으로 장식하고, 삼색 수건
(三色手巾)을 달았으며, 일반적으로 지휘봉으로 쓰였음.

1499) 큰 방울.

1500) 어렴풋이 부채에서 나는 빛.

1501) 着戰笠. 전립을 씀. 조선 시대에,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 붉은 털로 둘레에 끈을 
꼬아 두르고 상모(象毛), 옥로(玉鷺) 따위를 달아 장식하였으며, 안쪽은 남색의 운문
대단으로 꾸몄다. 벙거지.

1502) 馬上態. 말 위에 올라앉은 모습.

1503) 客舍. 조선조 때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한 관사(館舍).

1504) 廉問하고.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아룀.

1505) 營門. 병영(兵營)의 문. 군문(軍門). 여기서는 ‘감영(監營. 감사가 직무를 보던 곳)’을 
가리킴.

1506) 얼른.

1507) 들렀다가.

1508) 노구바위. 노구암(爐口巖)이라고도 함. 남원 북쪽의 임실로 가는 길에 있음.

1509) 中火하고. 길을 가다가 점심을 먹고.

1510) 執事. 아전의 직책 의 하나.

1511) 地境砲.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고을의 경계까지 마중을 나가 
환영하는 뜻으로 울리던 대포 소리.

1512) 別監. 좌수(座首)에 버금가는 향청의 한 벼슬.

1513) 監色.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관아에서 곡식이나 돈을 보관하여 지키며, 그 출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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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보던 벼슬아치.

1514) 簿檢. 관아의 돈이나 곡식의 출납을 적어 놓은 장부와 같은 책.

1515) 고을로. ‘고을’은 지방 관리가 거처하며 정사를 보는 곳.

1516) 千把摠. 천총(千摠)과 파총(把摠). ‘천총’은 조선시대에 훈련도감, 금위영 등에 속해 
있던 정3품의 무관 벼슬. ‘파총’은 각 군영의 종4품 무관 벼슬.

1517) 座首. 조선조 때 지방에 두었던 향청의 우두머리. 육방 중에서 이방과 병방의 일을 
맡아 보았음.

1518) 首校. 각 고을 장교의 우두머리.

1519) 後陪하고. 뒤따르고.

1520) 兵房. 지방의 감영이나 군(郡)에서 군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아전.

1521) 하나의 올로 만든 망건.

1522) 추켜. 위로 가뜬하게 치올려.

1523) 細毛笠. 가느다란 털로 곱게 짠 갓.

1524) 금패(錦貝) 갓끈. 금패로 장식한 갓의 줄. ‘금패’는 빛깔이 누렇고 투명한 광물인 호박
(琥珀)의 일종.

1525) 갓의 양 옆이나 앞뒤에 붙이는 털 장식.

1526) 게의 알처럼 곱게 만든 탕건. ‘탕건’은 벼슬아치가 갓 아래에 받쳐 쓰던 관의 한 가지.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졌음.

1527) 鎭安 亢羅. 진안에서 나는 질 좋은 비단. ‘항라’는 명주, 모시, 무명실 등으로 짠 옷감
의 일종으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 여름철 옷감으로 좋음.

1528) 조선조 때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의 한 가지.

1529) 眞紫地. 짙은 자줏빛.

1530) 帶鉤띠. 두 끝을 서로 걸어 끼어 맞추어서 띠를 죄는 쇠붙이가 있는 띠.

1531) 傳令牌. 좌우 포도대장이 지니던 패.

1532) 비스듬하게.

1533)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리게.

1534) 前陪羅將. 앞장 서 가던 나장. ‘나장’은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는 일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보았음.

1535) 통영에서 나던 질이 좋은 갓. ‘통영(統營)’은 지금 충무시(忠武市)의 옛 이름.

1536) 王字 더그레. 더그레는 각 영문의 군사나 의금부의 나장, 또는 군뢰들이 입던 세 
자락으로 된 웃옷으로, 등 뒤에는 흰 실로 왕(王)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음.

1537) 방울을 달아.

1538) 日傘. 자루가 긴 양산으로 벼슬아치들이 부임할 때 받던 의장(儀仗).

1539) 紅羽攝手. 붉은 깃털처럼 아름다운 손.

1540) 朱杖棍杖. 붉게 칠을 한 몽둥이나 주릿대 따위.

1541) 紅衿. 붉은 띠.

1542) 采衣端裝. 아름다운 색의 옷으로 차려입음.

1543) 着戰笠. 전립을 씀. 조선 시대에,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 붉은 털로 둘레에 끈을 
꼬아 두르고 상모(象毛), 옥로(玉鷺) 따위를 달아 장식하였으며, 안쪽은 남색의 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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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으로 꾸몄다. 벙거지.

1544) 雙轎. 말 두 필이 각각 앞채와 뒤채를 메는 가마.

1545) 조금도 틀림없는.

1546) 工人. 악사.

1547) 靑철릭. 푸른색 철릭. ‘철릭’은 무관이 입던 정복의 한 가지. 두루마기처럼 생겼는데,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다. 당상관은 남빛이고, 당하관은 분홍빛이다.

1548) 馬皮. 말가죽.

1549) 불명.

1550) 朱錫光釘. 놋쇠로 만든 빛나는 못.

1551) 龍頭걸이. 용머리가 새겨진 걸이. ‘-걸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물건을 걸어두는 기구.

1552) ‘떡궁’ 소리가 나게 하여.

1553) 榮採. 화려하게 울려퍼지는 모양.

1554) 守城將. 산성에서 진을 치고 성을 지키는 수성군을 통솔하던 무관. 

1555) 賀問. 축하하여 문안을 드림.

1556) 千摠. 조선시대에 훈련도감･금위영 등에 속해 있던 정3품의 무관 벼슬.

1557) 領率. 부하나 식솔 등을 거느림. 

1558) 靑道旗. 관원(官員)의 행차 때 많은 기(旗) 중에 제일 앞에 세워 잡인이 가까이 다가오
지 못하게 하던 깃발. 바탕은 남빛, 가장자리 화염은 붉은 빛이며 ‘청도(靑道)’라는 
두 글자를 썼음. 

1559) 紅門. 군대에서 쓰이던 깃발.

1560) 靑龍旗. 대오방기(大五方旗 : 진중(陳中)에서 방위를 나타내던 기치로, 청룡(靑龍)･백
호(白虎)･주작(朱雀)･등사(螣蛇)･현무(玄武) 등 다섯 가지를 말함)의 하나. 진영에 
있어서 왼편 문에 세워서 좌군, 좌영, 좌위를 지휘함. 푸른 바탕에 청룡과 운기(雲氣)
를 그렸으며 가장자리의 화염은 검은빛임. 

1561) 東南角. 의장기의 하나.

1562) 東北角. 의장기의 하나.

1563) 靑縞綃.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1564) 淸道. 청도기.

1565) 朱雀. 주작기(朱雀旗). 전문(前門)에 세워서 전군, 전영, 전위를 지휘함. 붉은 바탕에 
주작과 운기(雲氣) 그리고, 가장자리와 화염은 남색임.

1566) 南東角. 의장기의 하나.

1567) 南西角. 의장기의 하나.

1568) 紅縞綃.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1569) 紅門. 군대에서 쓰던 깃발.

1570) 白虎. 백호기(白虎旗). 대오방기의 하나로, 진영의 오른편 문에 세워 오른쪽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는 데 씀. 흰 바탕에 백호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가장자리는 누른빛임.

1571) 西北角. 의장기의 하나. 

1572) 西南角. 의장기의 하나.

1573) 白縞綃.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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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白門. 군대에서 쓰이던 깃발.

1575) 玄武旗. 후문(後門)에 세웠음. 검은 바탕에 거북을 그림.

1576) 北東角. 의장기의 하나.

1577) 黑縞綃. 진중(陣中)에서 전후좌우의 방위별로 쓰이던 깃발.

1578) 號銃. 쇠로 만든 대포.

1579) 黃神. 황신기(黃神旗). 중오방기(中五方旗)의 하나로서 중앙에 세우는 기. ‘중오방기’
는 조선조 때 쓰던 군기(軍旗)의 한 가지. 홍신기(紅神旗)･남신기(藍神旗)･황신기(黃
神旗)･백신기(白神旗)･흑신기(黑神旗)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동･서･남･북･
중앙에 하나씩 세워 두었음. 기의 뒷면에는 각기 그 방위에 해당하는 말 탄 신장(神
將)의 화상을 그렸음.

1580) 豹尾. 표미기(豹尾旗). 조선조 군기(軍旗)의 하나. 표범의 꼬리를 두곱에 꺾어 그렸음. 
이 기를 세워놓은 곳에는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군법으로 다스렸음.

1581) 金鼓. 금고기(金鼓旗). 취타수의 진퇴를 지휘하는 데 쓰던 기.

1582) 令旗. 조선조 군중에서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기.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글씨로 
‘令’이라 썼음.

1583) 관악기의 한 가지. 군중에서 불어 영을 전할 때 쓰임.

1584) 笛. 피리.

1585) 놋쇠와 무쇠의 합금으로 만든 솥뚜껑 모양의 두 짝으로 된 타악기의 한 가지.

1586) 날라리.

1587) 鼓. 북.

1588) 錚. 꽹과리.

1589) 小鈸. 작은 발. 옛날 금속 타악기의 한 가지로, 서양의 심발과 같음.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발이라고도 함.

1590) 대금.

1591) 고둥. 큰 소라껍데기로 만든 악기.

1592) 배게 놓여 있는 모양.

1593) 헛짚어.

1594) 실제로.

1595) 險路. 험한 길.

1596) 禁亂쟁이. 조선조 때, 금란패를 가지고 다니며 금령(禁令)을 범한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던 금란사령(禁亂使令)이나 나장들.

1597) 工人. 악사.

1598) 멀리 치우고.

1599) 喧譁禁하랍신다. 시끄럽게 지껄이어 떠드는 소리를 금지하라고 하신다.

1600) ‘대포수’의 잘못. 군중(軍中)에서 경축하기 위해 축하 대포를 쏘던 사람.

1601) 放砲一聲하라. 대포를 한 번 울려라.

1602) 私處. 사사로이 거처하는 곳.

1603) 改服. 옷을 갈아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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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客舍에 賀禮하고. 고을마다 대궐을 상징하는 궐패를 모시어 둔 객사에 들어가, 왕명을 
받들고 내려온 벼슬아치가 궐패를 향하여 인사를 드리고.

1605) 東軒. 고을의 벼슬아치가 정사를 보던 곳.

1606) 坐定하니. 자리를 잡고 앉으니.

1607) 박을 넓적하게 썬 것에다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을 넣어서 물을 조금 넣고 끓인 
음식으로, 박지짐이라고 함. 

1608) 等物. ~과 같은 종류의 물건.

1609) 茶啖床. 손님 대접으로 음식을 차려 내는 교자상(交子床. 긴 네모꼴로 만든 큰 음식상).

1610) 豪氣. 씩씩하고 의로운 기운.

1611) 絶色. 아주 뛰어난 미인.

1612) 守節. 절개를 지킴.

1613) 六房 點考. 고을의 정사의 실무를 보던 여섯 아전인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을 점고하는 일. ‘점고’는 이름이 적힌 명부에다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며 사람의 
수효를 조사하던 일.

1614) 생각으로.

1615) 戶長. 향리의 으뜸 구실.

1616) 令이 내리니. 명령이 내리니.

1617) 奴房廳. 지방관청의 관노(官奴)들이 출근하여 대기하던 집.

1618) 紛擾하여. 어수선하고 떠들썩하여.

1619) 妓案. 기생의 이름을 적어둔 책. 기생의 명부.

1620) 行首. 한 무리의 우두머리.

1621) 彩衣.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

1622) 紅裳. 붉은 치마.

1623) 대강대강 걷어 올려서.

1624) 細腰胸膛. 가드다란 허리와 가슴 한가운데.

1625) 기우뚱거리며.

1626) 댓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뜰. ‘댓돌’은 집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안 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돌려가며 놓은 돌.

1627) 작은 사람이 매우 공손한 몸가짐으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 절하는 모양.

1628) 等待.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1629) 마치더니마는.

1630) 左部進退. 왼쪽으로 물러남.

1631) 月中仙 李太白. 달 속의 신선인 이태백.

1632) 采石江 明月夜에. 채석강의 밝은 달밤에. ‘채석강’은 이태백이 술에 취해 강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강.

1633) 萬頃蒼波.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1634) 은은한.

1635) 丹粧. 얼굴에 분, 연지 등을 발라서 곱게 하고, 머리나 옷차림 등을 매만져 맵시 나게 
꾸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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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越西施.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월(越)나라 미인.

1637) 궁전 이름인 듯.

1638) 習步하는. 걸음을 익히는.

1639) 右部進退. 오른쪽으로 물러남.

1640) 멋.

1641) 話頭. 이야기의 말머리.

1642) 思君不見 半月이. ‘임을 그리워하나 볼 수 없다’는 뜻에서 따온 이름인 ‘반월이‘. 월(月)
은 여기서 임을 가리키며, 헤어져 있다(半)는 말이 합쳐진 이름. 이백의 시 <아미산월
가(峨眉山月歌)>의 마지막 귀절인 ‘思君不見下渝州’에서 따온 말.

1643) 獨坐幽篁에 錦仙이. ‘홀로 깊고 그윽한 대숲에 앉아 있다(獨坐幽篁裏)’는 뜻에서 따온 
이름 ‘금선이’. 왕유의 시 <죽리관(竹里館)>의 첫 구절.

1644) 松下에 問童子, 採藥不知 雲深이. ‘소나무 아래 있는 아이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스승님은 약초 캐러 가셔서, 이 산 속에는 계시지만, 구름이 깊어 어딘지 알 수 없답
니다(松下問童子 言師採藥去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에서 따온 이름인 ‘운심이’. 당
나라 때의 시인 가도(賈島)가 쓴 시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의 한 구절.

1645) 洞房紗窓. 잠자는 방의 얇은 비단으로 바른 창.

1646) 笑指蘆花. 웃으면서 갈대꽃을 가리킴.

1647) 漁舟逐水. 고기잡이배가 물을 따라 흘러감.

1648) 紅桃. 붉은 복숭아꽃.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園記)>에, 고기잡이배를 타고 복숭아
꽃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갔다가 선경을 발견했다고 하였음.

1649) 四時長靑 竹葉이. 춘하추동 내내 푸르른 죽엽이. ‘죽엽’이 대나무 잎이란 뜻이기 때문
에 그렇게 말한 것임.

1650) 重陽秋色. 음력 9월 9일 가을 빛.

1651) 月中天香丹桂子 香聞十里 桂花. ‘달 가운데 붉은 계수나무 향기가 십리 밖까지 풍긴
다’는 구절에서 따온 이름인 ‘계화’.

1652) 借問酒家何處在 牧童이 遙指에 杏花. ‘주막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목동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借問酒家何在오 牧童遙指杏花村)’에서 따온 이름인 ‘행화’. 당나
라 시인 두목(杜牧)의 시 <청명(淸明)>의 끝 구절.

1653) 明玉. 맑게 빛나는 옥. 옥이 산에서 나므로, ‘이 산에서 나는 명옥’이라고 하였음.

1654) 終是. 끝내. 끝까지.

1655) 不參. 참여하지 아니함.

1656) 兩班의 己出로. 양반의 자식으로.

1657) 代婢 넣고. 여자 하인을 대신 넣고.

1658) 책임을 벗어나.

1659) 女工. 여성들이 하는 일. 길쌈이나 바느질 등등.

1660) 舊官 사또. 먼저 번에 재임했던 사또.

1661) 百年言約. 언제까지나 변치 않겠다는 약속. 여기서는 부부가 될 약속.

1662) 守節. 절개를 지킴. 정절을 지킴.

1663) 군뢰(軍牢). ‘군뢰’는 죄인을 다루던 병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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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山獸털. 산짐승의 털.

1665)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1666) 藍日光緞 안 받쳐. 남색이 나는 비단으로 모자의 안쪽을 받쳐 꾸며서.

1667) 날랠 ‘용(勇)’이라는 글자

1668)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걷는 모양.

1669) 金番守야. 김. 씨 성의 번수야. ‘번수(番守)’는 대궐 또는 관아에서 번갈아 묵으면서 
밤에 보초를 서던 병졸.

1670) 누가.

1671) 욕. ‘제기’는 ‘제기랄’의 준말

1672) 욕. 찢어죽일 년. ‘발기’는 찢는 표현을 흉내낸 말.

1673) 草履. 짚신. 하찮은 것.

1674) 唐鞋. 올이 썩 가늘고 코가 작은 가죽신.

1675) 너무.

1676) 過하더니. 지나치더니.

1677) 기울어진다. 즉, 물이 차서 흘러내린다.

1678) 조금이라도 사정을 봐주는 놈.

1679) 長房廳. 지방 관아에서 호방, 형방, 병방 등의 서리가 일을 보던 곳.

1680) 花容月態. 꽃같은 얼굴에 달같은 태도. 곧 미인의 용모를 가리키는 말. 

1681) 여러 주검.

1682) 팔을 가볍게 저어 바람을 내면서.

1683) 三門. 대궐이나 관청의 문. 중앙에 큰 문 하나와 좌우에 하나씩 세 개로 되었기 때문
에 이르는 이름.

1684) 瀛洲閣.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영주산을 뜻하여 만들어진 광한루 근처에 있는 작
은 누각. ‘삼신산’은 중국 전설상에 나오는 영주산, 봉래산, 방장산을 이르는 말. 이를 
본떠서 우리나라의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이르기
도 한다.

1685) 烏鵲橋. 광한루 앞에 있는 연못 위에 놓인 다리 이름. 칠월칠석에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를 가로질러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준다는 전설에서 
따온 이름.

1686) 옜다. ‘여기 있다’가 줄어서 된 말.

1687) 至嚴하니. 아주 엄하니.

1688) 외치는.

1689) 遠近 山川. 가깝고 먼 산과 내.

1690) 시끄럽게.

1691) 벌겋게.

1692) 으르고. 상대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말이나 행동으로써 겁을 먹도록 위협하고.

1693) 相思.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1694) 갈까보다. 가야하려나 보다.

1695) 海東靑. 송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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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난 지 한 해가 채 못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

1697) 冬雪嶺. 눈 덮인 높은 고개.

1698) 野俗하신. 인정 없고도 쌀쌀하신.

1699) 一張. 한 장.

1700) 手書. 손수 쓴 편지.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보내는 자기의 ‘편지’를 이르는 말.

1701) 頓絶. (소식이나 편지 따위가) 끊어짐. 아주 끊어짐.

1702) 一年一度. 일 년에 한 번.

1703) 相逢. 서로 만남.

1704) 막혔기에.

1705) 섧게. 슬프게.

1706)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부르던 말. 여기서는 주인집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썼음.

1707) 회초리. 문초.

1708) 梔子. 치자나무.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나무. 열매는 ‘치자’라 하여 이뇨제 
또는 노랑 물감으로 쓰임.

1709) 다래나무의 열매. 녹황색의 대추처럼 생겼음.

1710) 有紋之柔紗. 무늬가 있는 얇고 부드러운 비단.

1711) 新延. 지방의 장교나 이속들이 새로 도임하는 고을의 원이나 감사를 그 집에 가서 
맞아오던 일.

1712) 路毒. 여행에서 생긴 병이나 피로.

1713) 前日에. 전날에.

1714) 泛然한. 아무렇게나 대한.

1715) 노엽게.

1716) 過門不入. 대문을 지나쳐 들어가지 않음.

1717) 대목.

1718) 부부나 이성 사이에서 지나치게 시기하는 마음.

1719) 惑한. 마음을 빼앗긴.

1720) 四五次. 너댓 차례. 너댓 번.

1721) 助幇廳. 오입판에서 온갖 일을 주선하고 심부름하거나 여자를 소개하는 집. 여기서는 
기생들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킴.

1722) 行首妓生. 기생의 우두머리.

1723) 壯談. 확신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하는 말.

1724) 두드리며.

1725) 貞節 婦人 아가씨야. 정절을 지키는 부인 아가씨야.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은 춘향을 
야유하여 일컬은 말.

1726) 상전, 마님, 임금님 등을 이르는 말.

1727)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1728) 騷動하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1729) 각 청의 우두머리들.

1730) 조금도 틀림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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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絶色. 아주 빼어난 미인.

1732) 나와.

1733) 嫌疑. 꺼리어서 싫어함.

1734) 비꼬아서.

1735) 三門間. 삼문이 있는 곳. ‘삼문’은 대궐이나 관청의 문. 중앙에 큰 문 하나와 좌우에 
하나씩 세 개로 되었기 때문에 이르는 이름.

1736) 現身.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뵘.

1737) 映窓門. 채광을 위하여 방과 마루 사이에 낸 두 짝의 미닫이 문.

1738) 지긋이. 슬그머니.

1739) 보기보다 실속 있게.

1740) 美色. 아주 예쁜 여자.

1741) 맨 처음 남녀 관계를 맺은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1742) 東軒. 고을 원이나 감사, 병사, 수령 들이 일을 보던 대청이나 집. 

1743) 夾房. 안방에 딸려 붙은 방. 곁방. 옆방.

1744) 蛾眉. 미인의 눈썹.

1745)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1746) 大發하여. 크게 일어나.

1747) 거기에.

1748) 沈魚落雁. (여자의 얼굴이 아름다워) 고기가 놀라 물 속으로 숨고 기러기가 날아든다
는 뜻으로 미인을 형용한 말.

1749) 過히. 지나치게.

1750) 折價하였더니. 평가 절하하였더니.

1751) 閉月羞花. (아름다운 여자 얼굴에) 달이 구름 속으로 숨고, 꽃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다는 뜻.

1752) 一色. 세상에서 제일가는 미인.

1753) 唐明皇. 당(唐)의 6대 임금 현종(玄宗).

1754) 楊貴妃. 이름은 태진(太眞). 당명황의 귀비(貴妃 : 왕후를 돕는 정1품의 女官)가 되었
으나 안록산의 난 때 피살됐음.

1755) 無色. 무안하여 열적음.

1756) 楚覇王. 항우(項羽)를 가리킴. 진(秦)나라 말기에 숙부 량(梁)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
고 스스로 서초패왕(西楚覇王)이라 일컬었음. 유방에게 해하에서 패하여 자결하였음.

1757) 虞美人. 항우가 총애하던 절세미인으로 초나라가 한나라에 패하자 자살했음.

1758) 薄色. 아주 못생긴 얼굴.

1759) 呂布. 중국 삼국시대 때의 장수. 정원(丁原), 동탁(董卓), 장막(張邈) 등을 따랐다. 
뒤에 조조와 유비의 연합군에게 잡혔을 때, 평소에 배반을 너무 자주 하였다 하여 
목을 매어 죽였다.

1760) 貂蟬. 중국 삼국시대 때의 절세의 미인으로, 동탁의 횡포와 나라의 어지러움을 한탄하
다 왕윤의 눈에 띄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여포의 첩이 되어 동탁과 
여포 사이에서 그들을 농락하여, 결국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하였다. 관우가 



426 ∙ 김연수 바디 춘향가

조조에게 의탁하고 있을 때, 조조가 여포를 죽이고 빼앗아 관우에게 주었으나, 관우
는 요물이라 하여 죽였다.

1761) 醜物. 됨됨이가 추하고 지저분한 사람.

1762) 하도 두드러져서. 매우 두드러져서.

1763) 京鄕. 서울과 시골.

1764) 庶尹. 조선조 때 한양과 평양에만 있던 관직으로 종4품.

1765) 늦게야 덤벙대.

1766) 先着鞭. 남보다 먼저 손을 댐.

1767) 綠葉成陰子滿枝.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말로, 여자가 혼인하여 자식
을 많이 두었음을 비유. 이 말은 두목(杜牧)의 시 <탄화(歎花)>에서 따온 말.

1768) 다행이로다.

1769) 舊官 子弟. 먼저 부임했던 사또의 아들.

1770) 머리를 얹게 했다니. ‘머리를 얹히다’는 결혼하다는 말.

1771) 獨守空房. 결혼한 여자가 혼자 빈 방을 지킴.

1772) 愛夫. 창녀가 정을 주고 있는 남자.

1773) 官屬. 관청에 딸린 사람.

1774) 아무 일도 않고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1775) 妓案. 기생의 이름을 적은 명부.

1776) 着名. 이름을 적음.

1777) 閭閻生長. 일반 백성으로 자람.

1778) 舊官宅. 먼젓번에 재임했던 벼슬아치의 집.

1779) 年少한. 나이 어린.

1780) 風情. 풍치가 있는 마음.

1781) 나오셔서.

1782) 西廂佳約. <서상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약속. 곧 서로 사랑하겠다는 약속. 
<서상기>는 최앵앵이라는 미인과 장군서라는 청년의 정사를 다룬 원나라 때의 희곡.

1783) 百年佳約.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함께 살 아름다운 약속.

1784) 斷斷盟誓. 아주 굳게 다짐함.

1785) 속마음과 겉모습이.

1786) 一色. 세상에서 제일가는 미인.

1787) 玉顔從古多身累. 옛부터 미인에게는 허물이 많다.

1788) 歐陽公. 송나라 때의 문장가 구양수(歐陽修).

1789) 짝이 되는 글. 곧 그에 어울리는 글이라는 말.

1790) 兒孩. 아이.

1791) 貴家宅. 귀한 집.

1792) 大科 及第하거드면. 대과에 합격하면. ‘대과’는 과거에서 문과를 소과에 상대하여 가
리키는 말.

1793) 古書. 옛부터 내려오는 좋은 책.

1794) 史記.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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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豫讓이는 再礁婦의 守節이라. 예양은 재혼한 여자로서 절개를 지켰다. 예양은 전국시
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처음에는 범씨(范氏)와 중행씨(中行氏)를 섬겼고, 다음엔 지
백(智伯)을 섬겼다. 지백이 조나라 양자(襄子)에게 처참히 죽자, 몸에 옻칠을 하고 
숯불을 삼켜, 문둥이와 벙어리처럼 꾸며, 다리 밑에 숨어있다 양자를 죽이려고 했지
만, 실패하여 붙잡히자 자살하였음. 예양이 처음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섬긴 
사람을 위해 절개를 지킨 것을 재혼한 여자가 절개를 지킨 것으로 표현한 것임.

1796) 一般이니. 마찬가지이니.

1797) 守廳. 기생이 지방 수령에게 잠시 몸을 허락하는 일.

1798) 들어주십시오.

1799) 다르오이다. 다릅니다.

1800) 無信하여. 신의가 없어.

1801) 班婕妤. 중국 한나라의 여류시인. 반황(班況)의 딸. 성제 때 뽑혀서 첩여가 되었으나,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장신궁으로 물러가, 태후(太后)에게 시중드는 
동안 서글픈 마음을 시로 읊은 <원가행(怨歌行)>을 지었음.

1802) 玉窓螢影. 옥창 앞에 비치는 반딧불. 여기서 반딧불은 임금의 은총을 뜻함. 따라서 
‘옥창형영을 지킨다’는 말은 절개를 지킨다는 뜻. 당나라 때 시인 왕유가 쓴 시 <반첩
여(班婕妤)>의 한 구절.

1803) 黃陵廟. 순임금의 두 아내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으로 소상강 근처에 있음.

1804) 二妃. 요임금의 두 딸이면서,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1805) 斑竹枝. 반죽가지. ‘반죽’은 순임금이 죽자 아황과 여영이 흘린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숲에 뿌려져 생겼다는 얼룩무늬 대나무.

1806) 再礁守節. 재혼한 후에 절개를 지킴.

1807) 官村無事. 관청과 동네가 아무 일이 없음.

1808) 하도 묘하게 생겼으니. 곧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

1809) 슬그머니.

1810) 겁을 먹도록 위협해서.

1811) 節 字를 가지고. ‘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말을 가지고.

1812) 時節. 때. 철.

1813) 腰絶. 몹시 우스워서 허리가 부러질 듯함.

1814) 大夫人. 양반의 아낙네. 원래는 남을 높이어 그의 어머니를 이르던 말.

1815) 아주.

1816) 守節 聖節 德節. 모두 ‘정절’을 달리 한 말.

1817) 間夫. 샛서방.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 몰래 관계하는 남자.

1818) 別層節. 별의별 절.

1819) 切切可痛. 통탄할 만큼 애절한 심정.

1820) 刑杖下에. 죄인을 신문할 때 매질하던 몽둥이에.

1821) 아무리 하여도 단념할 수밖에는 도리가 없지.

1822) 不顧死生. 죽고 살기를 생각지 않음.

1823) 不事二君.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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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烈女不更二夫節. 열녀는 두 지아비를 맞이하지 않는 절개.

1825) 一般인데. 똑같은데.

1826) 富貴榮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됨.

1827) 人君. 임금.

1828) 賊下에. 도적의 발 아래.

1829) 人君. 임금.

1830) 威力之事. 위세를 빌어 하는 일.

1831) 이것으로.

1832) 逆心. 반역할 마음.

1833) 抑奪. 억지로 빼앗음.

1834) 爲民父母. 백성들의 부모가 됨. 임금은 온 백성의 어버이가 되고, 각 고을의 원은 
그 고을의 어버이가 됨을 이르는 말.

1835) 道理節次.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의 순서.

1836) 毁節. 절개나 절조를 깨뜨림.

1837) 不正. 바르지 못함.

1838) 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1839) 宕巾.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한 가지.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졌음.

1840) 상툿고. 상투의 틀어 감은 부분.

1841) 갑자기 되바라지게 위로 솟거나 나타나는 모양.

1842) 넘어가고. 넘어지고.

1843) 목소리가 갑자기 탁하게 변하여.

1844) 화가 난 바람에.

1845) 妖妄한. 요사스럽고 망령된.

1846)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

1847) 隨廳. 아전들이 해당 관아에 출근하여 일을 보던 일.

1848) 通人. 지방 관아의 관장에게 딸려 잔심부름하던 사람.

1849) 妖妄한. 요사스럽고 망령된. 언행이 방정맞고 경솔한.

1850) 尊前. 귀한 사람의 앞.

1851) 及唱. 원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큰 소리로 전달하던 일을 맡아보던 사람.

1852) 잡아내리라고 하신다.

1853) 床廛 시정 연줄 감듯. 무엇을 잘 감아쥔다는 뜻으로, 시장의 봇짐장수나 등짐장수들이 
물건의 짐을 꾸릴 때에 그 끈이나 줄을 아주 단단히 잡아매었던 데서 비롯된 말. 
‘상전’은 잡화(雜貨)를 팔던 가게이며, ‘시정’은 시정배, 곧 장사치를 말함.

1854) 칠산 앞바다의 고기잡이배가 닻을 매다는 줄을 감듯. 칠산바다는 조기잡이로 유명한 
어장.

1855) 八寶 大緞. 중국 비단의 한 가지.

1856) 여러 번 둘러 감거나 감기는 모양.

1857) 刑吏. 형방에 딸린 벼슬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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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크고 힘차게 낡나 뛰는 모양.

1859) 雙窓. 문짝이 둘 달린 넓은 창문.

1860) 죄인에게 매를 칠 때 죄인을 묶어 놓기 위해 쓰던 기구.

1861) 지은 죄를 진술하거나 죄목을 인정하는 글.

1862) 다짐內事緣. 다짐에 진술된 죄목의 내용.

1863) 모셔라. 잘 듣고 시행하라.

1864) 汝矣身이 娼家少婦로 不從官長之嚴令하고, 發惡拒逆하였으며, 身爲賤妓로 自稱 貞節
이 罪當萬死라, 卽爲打殺하여 以一徵百하리니, 너 죽노라 한을 말라! 너는 천한 기생
의 몸으로 관장의 엄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였으며, 천한 기생의 몸으로 스스
로 정절을 내세운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한지라. 곧 때려 죽여 너 하나로써 백을 징계
하고자 하니, 죽는다고 한을 하지 마라.

1865) 흰 ‘백(白)’이라는 글자. ‘백’은 자백이라는 뜻.

1866) 當年. 그 해의 나이.

1867) 一心. 한 마음.

1868) 毒物. 성미가 악독한 사람이나 짐승을 이르는 말.

1869) 執杖使令. 장형(杖刑. 매로 때리는 형벌.)을 집행하던 사령.

1870) 명령을 시행하라.

1871) 身劃當處. 몸에 금을 그어 표시한 바로 그 자리.

1872) 恪別히. 유달리 특별하게.

1873) 歇杖. 아프지 않게 헐하게 때림.

1874) 嚴令之下에. 엄한 명령에.

1875) 擧行. 명령에 따라 시행함.

1876) 벙거지.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1877) 젖혀.

1878) 刑杖. 형벌로 매를 칠 때 사용하는 몽둥이.

1879) 아름.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1880) 담쏙. 손으로 탐스럽게 쥐거나 팔로 탐스럽게 안는 모양.

1881) 가는 막대기나 줄 따위를 탄력 있게 흔드는 모양.

1882) 가는 막대기나 줄 따위를 탄력 있게 흔드는 모양.

1883)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한 놈’ 정도의 의미인 듯.

1884) 秋霜같이. 가을 찬서리같이 기세가 등등하게.

1885) 겁을 먹도록 위협하는구나.

1886) 댓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뜰. ‘댓돌’은 집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안 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돌려가며 놓은 돌.

1887) 考察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살펴볼 때.

1888) 一向毁節. 한 번 절개를 굽힘.

1889) 毁節. 절개나 지조를 깨뜨림.

1890) 一朝. 하루아침.

1891) 一夫從事하려는데. 한 남편을 섬기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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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
을 이름. 충성이나 여인의 절개를 이르는 말.

1893) 一時. 한 동안. 잠시 동안.

1894) 一刻에. ‘일각’은 옛 시간 단위에서 한 시의 첫째 시각으로 15분임. 매우 짧은 시간.

1895) 二夫不更 千古節行.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은 것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유명한 절개 
있는 행동.

1896) 二妃史蹟. 순 임금의 두 아내인 아황과 여영의 절행을 적은 역사의 기록.

1897) 三生佳約. 전생과 현생과 후생의 세 삶에 걸쳐 이어질 아름다운 언약. 즉 혼례의 
약속.

1898) 三從之義. 여자가 지켜야 한다는 세 가지의 법도. 어려서는 어버이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내용.

1899) 三十度. 삼십 개.

1900) 三軍. 군대의 중군, 좌익, 우익을 통틀어 일컫는 말.

1901) 事勢. 일의 되어가는 형편.

1902) 無可奈. 어쩔 수 없음. 막무가내.

1903) 五營. 서울에 있던 다섯 곳의 친군영(親軍營), 곧 전(前)･후(後)･좌(左)･우(右) 및 별
영(別營)을 통틀어 일컫는 말.

1904) 軍律. 군대의 법.

1905) 五倫.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도리.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
야 함),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할 일이 따로 있음), 장유유서(長幼有序.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음), 붕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사이에
는 신의가 있어야 함)의 다섯 가지 도리.

1906) 五常. 오륜.

1907) 寤寐不忘. 자나깨나 잊지 못함.

1908) 大典通編. 조선조 22대 정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법전.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속대전≫의 모든 법전을 한 데 모아 이룬 것. 6권 
5책. 목판본.

1909) 알려주시오.

1910) 罪狀.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1911) 謀叛大逆. 왕을 몰아 낼 것을 꾀하는 큰 죄.

1912) 凌遲處斬. 대역(大逆) 죄인에게 과하던 최대의 형벌로, 머리･양팔･양다리･몸뚱이의 
순으로 여섯 부분으로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에게 구경시킴.

1913) 拒逆官長. 고을 원의 명을 따르지 않음.

1914) 嚴治定配. 엄하게 다스려서 귀양 보낼 곳을 정하고 귀양을 보냄.

1915) 宜當. 마땅히 그러함.

1916) 妖妄한. 요사스럽고 망령된. 언행이 방정맞고 경솔한.

1917) 物故.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일.

1918) 肉身. 사람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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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六國遊說.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여섯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의견을 말함. 
진(秦)을 제외한 초(楚)･연(燕)･제(齊)･한(韓)･위(魏)･조(趙)의 여섯 나라.

1920) 蘇秦. 중국 전국시대의 모사(謀士). 진나라에 대항하는 다른 여섯 나라의 동맹책인 
합종책(合從策)을 성공시켜 6국의 재상을 겸임. 연횡책(連衡策)을 제창한 장의와 더
불어 종횡가라 일컬음.

1921) 張儀.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의 정치가이자 유세가. 소진과 더불어 종횡(縱橫)의 
술책을 귀곡(鬼谷) 선생에게서 배웠음. 진나라 혜문왕의 신임을 받아 재상이 되어, 
진나라를 중심으로 횡으로 여섯 나라가 진나라를 섬기자고 주장하여, 여러 나라를 
진나라에 복종시키려 노력하였음.

1922) 육왕(六王). 여섯 왕. 진나라를 제외한 초･연･제･한･위･조나라의 여섯 왕을 가리킴.

1923) 六月飛霜. 한여름인 유월달에 서리가 내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에서 따온 것임.

1924) 寃情. 억울한 죄의 딱한 형편.

1925) 六腑五臟. 오장육부. 내장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과 
담, 위, 대장, 소장, 심초, 방광.

1926) 七情之下에. 칠정의 작용에 대하여. ‘칠정’은 사람의 일곱 가지 심리작용. 기쁨(喜)･노
여움(怒)･슬픔(哀)･근심(憂)･생각(思)･슬픔(悲)･놀람(驚)･두려움(恐).

1927) 七夕. 음력으로 7월 7일 밤. 이때에 은하의 서쪽에 있는 직녀와 동쪽에 있는 견우가 
일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전설이 있음.

1928) 年年相逢. 해마다 서로 만남.

1929) 팔을 바꾸어.

1930) 八字奇薄. 운수가 사납고 복이 없음.

1931) 賤妓. 천한 기생.

1932) ‘팔자미상(八字未詳)’의 잘못인 듯. 사람의 운수는 헤아릴 수 없음.

1933) 情曲. 간곡한 정.

1934) 八分이나 굽히리까. 조금도 굽힐 수 없다.

1935) 區區. 구구한. 구차하고 창피스러운.

1936) 九皐. 으슥한 곳에 있는 연못.

1937) 九萬蒼空. 구만 리나 되는 넓고 푸른 하늘.

1938) 九曲肝腸. 시름이 쌓이고 쌓인 마음속을 비유한 말.

1939) 九重深處. 구중궁궐(九重宮闕). 문을 겹겹이 막아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깊은 
곳에 있는 대궐.

1940) 九月霜楓. 9월의 서리 맞은 단풍잎.

1941) 搖落헌들. 흔들리어 떨어진들.

1942) 九月黃花. 가을에 피는 국화꽃. 절개를 상징하는 꽃임.

1943) 十分. 충분히.

1944) 열 幅 華箋. 열 폭 짜리 편지.

1945) 十生九死. 열 번 살아났다가 아홉 번을 죽음. 아주 위태로운 지경을 여러 차례 겪음.

1946) 二十文章 子張같이. 이십 세에 이름을 날린 자장과 같이. ‘자장’은 공자의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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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南遊허여.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남쪽은 남원을 가리킴.

1948) 二十五絃 皇英 苦楚. 열녀의 표본인 순 임금의 두 아내 아황과 여영의 넋이 타는 
이십오현금(스물 다섯 줄로 된 현악기) 가락에 들어 있는 아황과 여영이 겪은 고초. 
아황과 여영은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그 곳까지 달려와 피눈물을 흘리며 울다 
죽었다고 함.

1949) 편들까? 역성들까? 가엾게 여겨 돌보아줄까?.

1950) 三十度. 삼십 개. 삼십 대. ‘도’는 거듭되는 횟수.

1951) 猛杖. 몹시 때린 매. 혹독하게 때린 매.

1952) 엎어져 있던. 엎드려 있던.

1953) 젖혔던.

1954) 벙거지.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1955) 門前乞食. 남의 문 앞에서 빌어먹음.

1956) 老熟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익숙한. 여기서는 ‘나이가 상당히 든’의 의미에 가까움.

1957) 守節寡婦. 남편이 죽었으나 개가(改嫁)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홀어미.

1958) 窒塞. (숨이 꽉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림.

1959) 오입장이. 여자에 빠져 방탕하게 놀아나는 사람.

1960) 三門. 대궐이나 관청의 문. 중앙에 큰 문 하나와 좌우에 하나씩 세 개로 되었기 때문
에 이르는 이름.

1961) 갑자기 닥치는 재액.

1962) 떨뜨리고. 위세를 드러내 뽐내고.

1963) 衝天하여.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1964) 着枷印封. 목에 큰칼을 씌우고 단단히 잠금.

1965) 下獄. 옥에 가둠.

1966) 結縛. 꼭꼭 묶음.

1967) 四肢.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

1968) 長房廳. 각 관청에서 서리(아전)들이 있던 방.

1969) 자꾸 반복해서 부르니.

1970)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히 날뛰는 모양.

1971) 들어오는데.

1972) 가슴.

1973) 엎드러지며. 실수로 엎어지며.

1974) 四十八坊. 마흔여덟 개의 방. ‘방’은 행정 구역의 하나. 요즈음의 면과 비슷하나, 조금 
작음.

1975) 秩廳. 길청. 관아에서 아전들이 일을 보던 곳.

1976) 上座上尊. 제일 윗자리에 있는 어른.

1977) 上廳. 윗청. 윗사람이 있는 처소나 관청.

1978) 郞君. 젊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스럽게 일컫는 말.

1979) 至重. 매우 무거움.

1980)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의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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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助幇廳. 오입판에서 온갖 일을 주선하고 심부름하거나 여자를 소개하는 집. 여기서는 
기생들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킴.

1982) 行首 妓生. 기생 중의 우두머리.

1983) 淸心丸.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환약으로 한방 의약.

1984) 蘇合丸. 소합향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환약의 한 가지로, 위장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함.

1985) 끼리끼리.

1986) 동무끼리.

1987)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히 날뛰는 상태를 이르는 말.

1988) 行列대로. 친족이나 나이의 순서대로.

1989) 趨勢. 어떤 세력에 붙좇아서 따름.

1990) 제대로 된 춤이 아니고, 흥겨운 기분만 나타내려는 마구잡이 춤.

1991) 天下. 천하의.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1992) 嫌疑. 꺼리고 싫어함.

1993) 重杖. 심한 매질.

1994) 責한다마는. 꾸짖는다마는.

1995) 論介. 임진왜란 때의 기생으로, 전북 장수 출생.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어 왜장
들이 촉석루에서 주연을 베풀 때 왜장 케야무라를 안고 남강에 투신자살했음.

1996) 임진왜란 때 왜장(倭將)에게 몸을 더럽히게 되자, 적장 마쓰우라를 속여 김응서로 
하여금 적장의 목을 베게 하고, 그 자신은 몸이 더렵혀졌다는 이유로 자결했던 평양 
기생 계월향(桂月香).

1997) 忠節門. 충성스런 행동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 여기서는 기생 월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을 가리킴.

1998) 花月夫人. 임금이 난리를 만나 도읍을 옮겼을 때, 임금님을 죽이려는 자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의 처소에 숨어 있다가 자객을 죽이고, 자신도 칼에 맞아 죽었다는 
청주 기생.

1999) 三層閣. 삼 층으로 지은 누각.

2000) 一枝紅. 남편이 사람의 살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리자, 자신의 살을 베어 
먹여 병을 낫게 했다는 안동 기생.

2001) 산 烈女門. 열녀임을 기리기 위하여 살아있을 때 세운 열녀문.

2002) 千秋遺傳. 영원히 후대에 전함.

2003) 大母關. 큰 고을.

2004) 助幇廳. 오입판에서 온갖 일을 주선하고 심부름하거나 여자를 소개하는 집. 여기서는 
기생들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킴.

2005) 奴房廳. 지방관청의 관노(官奴)들이 출근하여 대기하던 집.

2006) 懸板. ‘현판’은 글씨나 그림을 새겨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으로, 집 앞이나 마을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인 정문(旌門)을 세우고, 그 위에 현판을 걸어 둠.

2007) 至嚴. 매우 엄함.

2008) 姨從. 이종사촌. 이모의 아들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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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큰 널빤지로 만들어 죄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목에 씌우는, 형구의 일종인 칼의 윗부분.

2010) 一府中. 한 부 내. ‘부’는 행정 구역의 이름인데, 남원은 ‘부’였음.

2011) 꽉 들어차게.

2012) 六廳. 육방이 근무하는 곳. ‘육방’은 이방･호방･예방･병방･형방･공방.

2013) 搜探. 더듬어 찾음.

2014) 肉초. 쇠기름을 녹여 굳혀서 만든 초.

2015) 보기보다 속에 든 야무진 데가 있는.

2016) 婢子. 계집종.

2017) 하인들에게 급료로 주는 곡식.

2018) 形勢.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

2019) 錢穀間에. 돈이나 곡식이나 간에.

2020) 무니.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치러주니.

2021) 寂寂한. 조용하고 쓸쓸한.

2022) 晝夜長嘆. 밤낮으로 한탄함.

2023) 생겨.

2024) 만들어낼 때.

2025) 뜻 ‘情’이라는 글자와 이별 ‘別’이라는 글자. 곧 정별(情別). 정든 사람과의 이별.

2026) 歌詞. 노래의 내용이 되는 시 작품.

2027) 恨唱하니 歌聲咽은 東窓의 슬픔이요. 한스럽게 노래 부르니, 노래 소리가 목메는 것은 
동창의 슬픔이요. ‘동창’은 ‘동쪽에 있는 창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의미가 불분명함.

2028) 愁多에 夢不成은 征夫詞의 설움이라. 근심이 많으니 꿈도 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사(전쟁터로 싸움하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글)에 있는 설움이다.

2029) 頑惡한. 성질이 모지락스럽고 악독한.

2030) 心火. 노여운 감정이 마음속에서 복받쳐 일어나는 울화.

2031) 끊어져.

2032) 秋月 春風. 가을 달과 봄바람. 곧 세월의 흐름.

2033) 보이는 것은.

2034) 들리는 것은.

2035) 이승. 지금 살고 있는 세상.

2036) 寂寂無人深夜間에. 조용하고 인적이 없는 깊은 밤중에.

2037) 蟋蟀. 귀뚜라미.

2038) 天雲雨濕.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 내려 축축함.

2039) 모진 狂風. 사납게 부는 세찬 바람.

2040) 바람이나 포성 따위로 요란스럽게 일어나는 소리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2041) 흐리고 어두침침한 가운데 오래도록 내리는 비.

2042) ‘도깨비’의 전라도 제주도 방언.

2043) 처마.

2044)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질러 도리와는 ‘ㄴ' 자 모양, 마루와는 ‘+’ 자 모양을 
이루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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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刑杖. 형벌로 치는 매.

2046) 亂杖. 함부로 치는 매.

2047) 橫死. 뜻밖의 재화(災禍)로 인하여 죽음.

2048) 急死. 갑자기 죽음.

2049) 卽死. 그 자리에서 곧 죽음.

2050) 誤死.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非命)에 죽음.

2051) 惡死. 나쁜 죽음.

2052) 厄死. 재앙으로 죽음.

2053) 邪鬼魂神. 사악한 귀신의 영혼과 정신.

2054) 兒孩. 아이.

2055) 언뜻언뜻. 무엇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는 모양.

2056) 먹長衫. 먹빛 같은 검은색의 장삼.

2057) 중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의 일종인데, 흔히 상좌들이 씀. 무당이나 농악을 치는 사람
들이 쓰기도 하며, 옛날에는 사헌부와 의금부의 하급 관리들도 썼음.

2058) 獄窓. 감옥에 있는 창.

2059) 老長 山有花로. 늙은 중이 부르는 산유화 곡조로. ‘산유화’는 백제의 서울인 부여에서 
예로부터 전하는 노래로 조선 19대 숙종 때 널리 유행하였다고 함. ‘산유화’는 ‘메나리’
와 같은 말로, ‘메’는 산, ‘나리’는 꽃.

2060) 忽然히. 뜻하지 않게 갑자기.

2061) 치마.

2062) 欲死. 욕사무지(欲死無地). 죽으려고 하나 죽을 만한 땅이 없다는 뜻으로 매우 분하고 
원통함을 이름.

2063) 一夜는. 어느 날 밤. 

2064) (일정한 사실･형식같은 것을) 취하여 따르니.

2065) 莊周가 胡蝶 되고, 胡蝶이 莊周 되어. 이 말은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 
가운데 마지막 글에서 따온 말로, ‘대체 장주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말임.

2066) 天空地闊. 하늘과 땅이 거침없이 넓음.

2067) 山明水麗한데. 산과 물의 경치가 아름다운데.

2068) 隱隱한. 겉으로 드러난 정도가 알 듯 모를 듯한.

2069) 竹林. 대숲. 대나무 숲.

2070) 畵閣. 그림같이 아름다운 누각.

2071) 大抵. 대체로 보아서.

2072) 排風禦氣. 바람을 물리치고 기운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자연현상을 마음대로 다스림
을 이르는 말.

2073) 昇天入地. 하늘에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감.

2074) 瀟湘江.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 부근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소상팔경(瀟湘八景)이 있음.

2075) 어디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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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彷徨할 때.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닐 때.

2077) 丹粧素服. 얼굴과 머리･옷차림을 매만져 꾸미고 흰 옷을 입은.

2078) 叉鬟. 심부름하는 계집아이.

2079) 雙燈. 불을 두 개 켠 등.

2080) 돋우어 켜고.

2081) 中階.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되도록 한 층을 높게 쌓은 단.

2082) 白玉懸板. 흰 옥으로 만든 현판.

2083) 黃金大字. 금빛으로 쓴 큰 글자.

2084) 萬古貞烈.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높을 지조가 굳은 여자.

2085) 黃陵墓. 순임금의 두 왕비였던 아황(蛾皇)과 여영(女英)을 모신 사당.

2086) 白衣한. 흰 옷을 입은.

2087) 玉佩. 옥으로 만든 패물.

2088) 느직이. 조금 느슨하게.

2089) 聖經賢傳. 성현(聖賢)들이 지은 책.

2090) ≪禮記≫. 예의 이론과 실제를 기록한 책으로 유교 경전의 하나.

2091) ≪春秋≫. 공자가 쓴 노나라 역사책. 유교 경전의 하나.

2092) 堂下. 대청 아래.

2093) 鞠躬再拜하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2094) 伏地하여. 땅에 엎드리어.

2095) 塵世賤人으로. 속세의 천한 사람으로.

2096) 座上.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2097) 小邦. 작은 나라.

2098) 禮儀東邦. 예의를 몹시 숭상하는 동쪽 나라.

2099) 箕子遺風. 기자가 남긴 풍속. 3천년 전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기자를 조선왕(朝鮮
王)에 봉하여, 평양에서 왕위에 올라 예의를 처음 마련하였다함.

2100) 있어.

2101) 靑樓. 기생집.

2102) 생겼구나.

2103) 日前에. 며칠 전에.

2104) 朝會次로. 조회를 하러. ‘조회’는 벼슬아치들이 아침 일찍이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2105) 玉京. 천상의 옥황상제가 계신 곳.

2106) 狼藉하기로.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로.

2107) 萬里 瀟湘江. 만 리나 떨어진 소상강. ‘소상강’은 양자강의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
러 이르는 말.

2108) 일어나.

2109) 跪坐. 두 무릎을 꿇고 앉음.

2110) 古書. 옛날 책.

2111) 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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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尊顔. 상대편을 아주 높이어 그의 얼굴이나 또는 그 사람을 이르는 말.

2113) 仰對. 우러러 대함.

2114) 晝夜祝願. 밤낮으로 소원을 빎.

2115) 餘恨. 남은 한.

2116) 有虞氏. 순임금을 가리키는 말. 순임금의 선조가 ‘우(虞)’라는 곳에 있었으므로 유우라
고 한 것인데, ‘유’에는 뜻이 없음.

2117) 南巡狩. 임금이 남쪽으로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돌아다님.

2118) 蒼梧山. 순임금이 죽은 곳.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음. 구의산(九疑山)이라고도 함.

2119) 붕어(崩御)하시매. 임금이 세상을 떠나시니.

2120) 아무리 하여도 단념할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2121) 蒼梧山崩湘水絶이라야 竹上之淚乃可滅이라.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강 물이 말라야만 
대숲에 아롱진 눈물 흔적 없어질까 하노라. 이태백이 쓴 시 <원별리(遠別離)>의 한 
구절.

2122) 放聲大哭. 목을 놓아 큰 소리로 욺.

2123) 太任.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

2124) 太姒. 문왕(文王)의 비(妃)며, 무왕(武王)의 어머니.

2125) 太姜. 문왕(文王)의 아버지인 왕계(王季)의 어머니.

2126) 孟姜. 춘추전국시대 제효공(齊孝公)의 부인.

2127) 東壁. 동쪽 벽.

2128) 偢然히. 해쓱한 모습으로. 

2129) 秦樓明月玉簫聲에 化仙하던 弄玉이라. 진루의 밝은 달밤에 들리는 옥퉁소 소리에 
신선이 된 농옥이라. 소사(簫史)는 춘추시대 사람으로 퉁소를 잘 불어 <봉명곡(鳳鳴
曲)>을 지었다.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그의 딸 농옥을 아내로 주었는데, 소사는 
농옥에게 퉁소를 가르쳤다. 그 뒤 농옥은 봉을 타고, 소사는 용을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2130) 簫史. 중국 춘추시대 퉁소를 잘 불었던 사람.

2131) 乘龍飛去. 용을 타고 날아감. 소사가 신선이 되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이름.

2132) 玉簫. 옥퉁소.

2133) 曲終飛去不知處의 山下碧桃春子來라. 노래가 끝나자 날아가 어딘지 모르던 터에 산 
아래 벽도화 나무 가지 사이로 봄은 스스로 오더구나. 이 말은 당나라 시인 허혼(許
渾)의 시에서 따온 말임.

2134) 마치지.

2135) 夾房. 안방에 딸려 붙은 방. 곁방. 옆방.

2136) 啾啾히. 슬피 우는 귀신의 울음과 같이 슬프게.

2137) 夷州. 지명. 석숭이 술을 팔았던 곳.

2138) 賣酒. 술을 팖.

2139) 石崇. 중국 진(晉)나라 남안(南安)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벼슬길에 나서 형주자
사(荊州子使)를 거쳤으며, 뒤에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금곡원(金谷園)에서 천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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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녹주(綠珠)와 행락(幸樂)을 누렸다함.

2140) 小艾. 젊고 예쁘게 생긴 여자.

2141) 綠珠. 진(晉)의 남안 사람 양(梁)씨의 딸로 천하일색. 석숭이 명주십곡(明珠十斛)으로 
녹주와 바꾸어 애첩을 삼았는데, 그 때 조옥륜(趙玉倫)이 녹주를 탐내 자기에게 보내 
달라 하였으나 석숭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옥륜이 석숭에게 죄를 씌워 사형에 
처했으며, 녹주는 누각에서 떨어져 죽었다.

2142) 불측(不測)한. (마음씨 행동 따위가) 엉큼하고 괘씸한.

2143) 趙玉倫. 녹주를 탐내 석숭에게 달라 하였으나, 석숭이 보내주지 않자 석숭을 죽인 
사람.

2144) 무슨.

2145) 樓上. 다락집 위.

2146) 떨어뜨려.

2147) 落花猶似墮樓人은 뒷사람의 비험이라. ‘떨어지는 꽃잎처럼 누각에서 떨어지는 미인’
이라는 말은 뒷사람들이 나를 비유해 한 말이라. 이 말은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시 <제도화부인묘(題桃花夫人廟)>의 ‘가련금곡타루인(可憐金谷墮樓人)’에서 따온 말.

2148) 陰風. 음산한 바람.

2149) 蕭颯더니. 쌀쌀하더니.

2150) 陰雲. 침침한 구름.

2151)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휘감겨.

2152) 當하는데. 이르는데.

2153) 불에 탄.

2154) 나무의 밑 부분.

2155) 依俙隱隱한. 희미하고 은은한.

2156) 鬼哭聲. 귀신의 울음소리.

2157)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劉邦).

2158) 戚夫人. 한 고조의 부인.

2159) 붕어(崩御). 임금이 세상을 떠남. 

2160) 呂后. 한나라 제2대 왕 효혜황제(孝惠皇帝)의 어머니.

2161) 趙王 如意. 척부인의 아들.

2162) 鴆殺. 독주를 먹여 죽임.

2163) 瘖藥. 벙어리를 만드는 약.

2164) 人彘.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

2165) 廁間. 변소.

2166) 湘君夫人. 순(舜)임금의 이비(二妃)인 아황(娥皇)과 여영(女英)을 이름.

2167) 隱隱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하게.

2168) 幽明. 이승과 저승.

2169) 路殊. 길이 다름.

2170) 女童. 여자 아이.

2171) 一步 二步. 한 걸음 두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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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蟋蟀聲. 귀뚜라미 소리.

2173) 一張. 거문고･가죽･종이 등을 셀 때에 그 하나. 여기서는 나비를 세는 단위로 썼음.

2174) 胡蝶. 호랑나비.

2175) 獄中. 감옥 속.

2176) 助幇廳. 오입판에서 온갖 일을 주선하고 심부름하거나 여자를 소개하는 집. 여기서는 
기생들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킴.

2177) 自悔服從하게. 스스로 지난 일을 후회하여 명령이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2178) 官漢의 이름도. 관아에 소속된 천한 이름도.

2179) 尙德. 덕을 높이 여김.

2180) 深夜間. 깊은 밤중.

2181) 추운데.

2182) 杖處. 매 맞은 상처.

2183) 진즉. 

2184) 보려고 하였더니.

2185) 多事하여. 일이 많아서.

2186) 부디.

2187) 노엽게.

2188) 孟浪하더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게 딱하더라.

2189) 허무할 뿐인.

2190) 歲歲年年. 해를 거듭하여 계속 이어짐.

2191) 九十春光. 구십일의 봄날.

2192) 花不送春春自去라. 꽃은 비록 봄을 보내지 않았지만 봄은 스스로 간다.

2193) 三春. 봄 석 달.

2194) 漸盡. 점점 다함.

2195) 落花風塵東西飛. 꽃이 떨어져 티끌처럼 사방으로 흩날림.

2196) 花盡하면 蝶無情이라. 꽃이 모두 지면 나비도 정을 주지 않는다.

2197) 一色 紅顔. 아주 예쁜 젊은 여자의 얼굴.

2198) 少年 佳節 二十時에. 아름다운 소년 시절인 스무살 때에.

2199) 逆旅乾坤 허송하여. 덧없는 세상을 헛되이 보내면.

2200) 귀밑머리가 하얗게 되면.

2201) 北邙山. 중국 하남성 낙양현 동북쪽에 있는 산. 한대(漢代)이후 ‘묘지가 많은 산’이란 
뜻에서 무덤이 많은 산을 가리켜 북망산이라고 함.

2202) 一抔土라. 한 줌의 흙이라.

2203) 虛送歲月. 세월을 헛되이 보냄.

2204) 綠陰芳草. 푸른 나뭇잎이 우거진 그늘과 꽃처럼 향기로운 풀.

2205) 新情. 새로운 정.

2206) 千萬嬌態. 천 가지 만 가지 아름다운 태도.

2207) 古情. 옛정.

2208) 新情. 새로이 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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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公事. 관공서의 공적인 사무.

2210) 撲殺한다기에. 때려죽인다고 하기에.

2211) 마음을 强作하여. 억지로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2212) 松竹栢.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 등 늘 푸른 나무. 곧은 절개를 상징함.

2213) 命. 목숨.

2214) 毁節. 절개나 지조를 깨뜨림.

2215) 魂飛中天. 혼백이 하늘 높이 떠 날아감.

2216) 酒案. 술상.

2217) 形象. 생긴 모양.

2218) 긴 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져 어지럽게 된 머리.

2219) 鬼神形容. 귀신의 모양.

2220) 寂寞獄房. 조용하고 쓸쓸한 감옥의 방.

2221) 情別後로. 정을 두고 떠난 후로.

2222) 一張 手書. 한 장의 편지.

2223) 연이신혼(宴爾新婚) 금슬우지(琴瑟友之). 당신은 새로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금슬 
좋게 지내는가. ‘연이신혼’은 ≪시경≫ <패풍(邶風)>의 <곡풍(谷風)>에서, ‘금슬우지’
는 ≪시경≫ <주남(周南)> <관저(關雎)>에서 나온 말.

2224) 桂宮 姮娥 秋月같이. 달나라에 있는 선녀 항아의 모습인 가을 달과 같이. ‘계궁’은 
달 속에 있다는 궁전.

2225) 비추고 싶어라.

2226) 莫往莫來.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음.

2227) 鸚鵡書. 앵무새처럼 서로 뜻과 정이 통하는 글.

2228) 輾轉反側.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 뒤척이는 것.

2229) 胡蝶夢. 호랑나비 꿈.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에
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즐거운 꿈’이라는 의미임.

2230) 事情으로. 지금의 형편과 사정을 적어서.

2231) 畵像. 얼굴을 그린 그림.

2232) 梨花一枝春帶雨에. 배꽃 한 가지가 봄비에 젖어 있는 데에.

2233) 夜雨聞鈴斷腸聲. 비 내리는 밤에 들리는, 나의 창자를 끊는 듯한 슬픈 말방울 소리. 
당 나라 때 시인 백거이의 시 <장한가(長恨歌)>의 한 구절.

2234) 秋雨梧桐葉落時에. 가을비에 오동잎이 떨어질 때.

2235) 綠水芙蓉採蓮女. 연꽃이 피어 있는 푸른 물에서 연을 따는 여인.

2236) 提籠忘採葉의. 바구니를 들었으나 (임의 생각에) 뽕잎을 따는 것을 잊은.

2237) 征婦들. 싸움터에 남편을 보낸 아낙네들.

2238) 一般이나. 마찬가지이나.

2239) 獄中寃魂. 감옥에서 죽은 원통한 영혼.

2240) 相思木. 임을 그리워하며 서 있다가 그대로 죽어 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적인 나무.

2241) 望夫石. 정렬(貞烈)한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그대로 죽어 돌이 되었다는 
전설적인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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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生前死後. 살아 있을 때와 죽은 후.

2243) 다리를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하고.

2244)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살기가 평안함.

2245) 時和年豊. 시절이 평화로우며 곡식이 잘 돼 풍년이 듦.

2246) 泰平科.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하하여 특별히 보이는 과거.

2247) 場中. 시험장 안.

2248) 東人私草. 전일(前日)에 여러 사람이 지은 과거 답안을 모아놓은 입시문제집과 같은 것.

2249) 綱目. 중국의 정사(正史)를 주자가 편찬한 책.

2250) 玉篇. 한문 글자를 차례로 배열하고 그 음과 뜻을 적은 책.

2251) 帳幕. 한데에서 볕 또는 비를 막고 사람이 들어가 있도록 둘러치는 막. 속을 보지 
못하게 둘러치는 막.

2252) 布帳에. 베, 무명같은 포목으로 만든 휘장에다가.

2253) 燈臺. 과거를 보는 선비들이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한 표지로 과거 마당에 가지고 
다니던, 등을 달아매는 높이 3미터 가량의 대.

2254) 鋪氈. 양탄자.

2255) 불명.

2256) 驅從. 벼슬아치가 가까이 데리고 다니던 하인.

2257) 懸題板下. 과거 시험의 제목을 써서 높이 건 현판 아래.

2258) 帳殿. 임시로 꾸민, 임금이 앉는 자리. 구름차일을 치고 휘장으로 사방을 둘러막고, 
바닥을 높이고 별문석, 채화석 따위 자리를 펴고, 가운데에 좌석을 꾸밈.

2259) 백목 차일(白木遮日). 흰 베로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장막. ‘백목’은 무명을 가리
키며, ‘채일’은 ‘차일’의 방언.

2260) 補階. 잔치나 큰 모임이 있을 때에 사람을 많이 앉히려고 대청 앞에 잇대어 임시로 
마련한 자리.

2261) 細白木. 올이 가는 무명.

2262) 設布帳. 포장을 설치함.

2263) 威儀. 위엄스런 차림새.

2264) 陽傘. 의장(儀仗)의 한 가지. 일산(日傘) 모양과 비슷하나 가로 둘러 꾸민 헝겊이 
늘어지고 자루가 길게 되어 있음. 청양산･홍양산･황양산 따위가 있음.

2265) 日傘. 의장의 하나. 자루가 긴 큰 양산으로 황제는 황금색, 황태자는 붉은색, 왕세자는 
검은색의 비단으로 만듦.

2266) 靑紅黑蓋.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개. ‘개’는 의장의 하나로 일산처럼 생겼으며, 얇은 
비단으로 만듦.

2267) 旗 旛 黼 纛. 위엄스런 의식을 나타내려고 쓰는 갖가지 기(旗).

2268) 鳳尾扇. 봉황의 꼬리 모양으로 만든 부채.

2269) 龍旗 鳳旗. 용이 그려진 기와 봉이 그려진 기. ‘용기’는 교룡기(蛟龍旗)라고도 하며, 
임금이 거둥할 때에 사용하는 기.

2270) 虎尾槍. 날이 호랑이 꼬리 모양으로 생긴 창.

2271) 紫介槍. 자루가 붉은 빛깔의 나무로 된 창.



442 ∙ 김연수 바디 춘향가

2272) 三枝槍. 날이 셋으로 갈라져 있는 창.

2273) 偃月刀. 칼날의 위가 넓고 끝이 빠르며, 칼등이 뒤로 젖혀져 초승달 모양으로 된 칼.

2274) 行伍. 군대를 편성한 배열.

2275) 整齊하고. 격식에 맞게 한결같이 가지런히 하고.

2276) 侍衛. 임금을 호위함. 또는 임금을 호위하는 사람.

2277) 본다고 하면.

2278) 奉命記. 임금의 명령을 적은 것을 받듦.

2279) 都摠官. 조선 왕조 때에 오위도총부의 정2품 벼슬.

2280) 別雲劍. 운검(雲劍)을 차고 임금의 좌우에 서서 호위하던 임시 벼슬. ‘운검’은 임금을 
호위할 때 차던 칼로, 칼집은 물고기 껍질로 싸 주홍색으로 칠하며, 장식은 은을 씀.

2281) 承史閣臣. 승지(承旨), 사관(史官) 및 규장각의 관원.

2282) 金冠朝服. 관원이 웃어른 문안에 입던 모자와 예복.

2283) 濟濟. 조심하여 엄숙함.

2284) 紗帽品帶. 벼슬아치가 공복(公服)에 쓰던 모자와 두르던 띠.

2285) 雙鶴胸背. 정삼품 이상 문관의 관복 가슴과 등에 붙이던, 두 마리의 학이 그려진 
표장.

2286) 着軍服. 군복을 입음.

2287) 佩銅蓋. 동개를 허리에 참. ‘동개(銅蓋)’는 화살과 활을 넣어 등에 지는 기구.

2288) 宣傳官. 조선조 때 선전관청에 딸린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2289) 先廂에. 선상대장에. 임금이 행차할 때 맨 앞에 서던 군의 대장에.

2290) 捕盜大將. 무관직. 포도청의 으뜸벼슬로 종2품임.

2291) 後廂. 임금이 행차할 때 맨 뒤에 서던 군대.

2292) 御營大將. 삼군문(三軍門)의 하나인 어영청의 대장. 종2품 벼슬.

2293) 左右捕將. 좌포청과 우포청의 포도대장의 약칭.

2294) 都監. 나라에 국장이나 국혼 따위의 큰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설치하던 관청.

2295) 中軍. 왼쪽과 오른쪽, 또는 앞뒤의 부대 중간에 자리잡아 대장 스스로가 통솔하는 
군대.

2296) 禁軍別將. 용호영(龍虎營)의 우두머리 장수.

2297) 侍衛. 임금을 호위함. 임금 호위의 직책을 맡은 사람.

2298) 司謁.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6품의 직책.

2299) 傳命. 명령을 전함.

2300) 試官 前進 叩伏한 後. 시험관이 앞으로 나아가 이마를 조아리며 엎드린 후에.

2301) 對讀官. 임금 앞에서 보이는 과거에서 독권관(讀卷官)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명되던 
정3품 이하의 시험관. ‘독권관’은 과거의 최종시험에서 시험을 감독하고 채점하며, 
어전에서 훌륭한 글을 읽는 일을 했음.

2302) 懸題板. 과거 시험의 제목을 써서 높이 건 현판.

2303) 글題. 지어야 할 글의 제목.

2304) 日重光, 月重輪, 星重輝, 海重潤. 해는 빛나고, 달은 둥글며, 별은 빛나고, 바다는 잔잔함.

2305) 龍硯. 용의 모양을 새기어 만든 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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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胡黃毛. 만주에서 나는 족제비의 꼬리털로 만든 붓.

2307) 無心筆. 털로 속을 넣지 않고 맨 붓.

2308) 一筆揮之. 한 번 붓을 들어 막힘없이 내리 씀.

2309) 文不加點. 글에 점이 찍힌 것이 없음. 곧 고칠 곳이 없음.

2310) 一天. 과거를 볼 때, 한시(漢詩) 등을 지어서 첫 번째로 바치는 일.

2311) 先場. 과거 때 문과 장중(場中)에서 가장 먼저 답을 냄.

2312) 上試官. 시험관 중의 우두머리 .

2313) 楷正. 글자의 모양이 똑똑하고 바름.

2314) 批點. 글이 잘 된 곳에 찍는 점.

2315) 句句마다 貫珠로다. ‘구(句)’는 구절, ‘관주(貫珠)’는 시나 문장의 잘 된 곳에 표시하는 
붉은 색의 동그라미. 여기서는 구절마다 관주이니, 모든 구절이 잘 되었다는 뜻.

2316) 上之上. 시나 글을 평가하는 등급에서, 상등에서의 첫째 자리.

2317) 等을 매겨. 등급을 정하여.

2318) 揮帳하여. ‘휘장’은 과거에 첫째로 급제한 장원의 글을 시험장에 내어 걸어서 찬양하
는 것.

2319) 내어놓으니.

2320) 壯元及第. 1등 합격.

2321) 政院使令. 승정원의 사령. ‘사령’은 관청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2322) 푸른색 철릭. ‘철릭’은 무관이 입던 웃옷인데,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

2323) 걸쳐 입고.

2324) 한 자 세 치.

2325) 두 팔을 크게 저으며 걸어.

2326) 壯元峰. 대궐 안에 있는 장소 이름인 듯.

2327) 二三號. 두세 번.

2328) 場中. 시험장 안.

2329) 春塘臺. 창경궁 안에 있는 누각. 조선시대에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는 이곳에서 과거
를 보았음.

2330) 仙風道骨. 신선처럼 훌륭한 용모.

2331) 이미 내디뎌 걷고 있는 그대로의 걸음.

2332) 扶腋하여. 옆에서 부축하여.

2333) 新來進退. 급제한 사람이 임금을 보는 예식.

2334) 新及第. 처음 합격한 사람.

2335) 賜樂. (임금이 신하에게) 음악을 내려 줌.

2336) 副修撰. 홍문관의 종6품 벼슬.

2337) 除授. 벼슬에 천거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시키던 일.

2338) 御賜花. 임금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리던 종이로 만든 꽃.

2339) 鶯衫. 급제했을 때, 혹은 생원･진사에 합격했을 때 입던 연두색 예복.

2340) 銀牌. 홍문관 벼슬아치의 말 앞에 지고 가는 은니(銀泥)로 만든 ‘옥당학사지패(玉堂學
士之牌)’라 쓴 패. ‘은니’는 은가루를 아교물에 갠 되직한 물로 글씨나 그림에 쓰임.



444 ∙ 김연수 바디 춘향가

2341) 靑蓋. 의장의 하나로 문과(文科) 장원이 거리를 나설 때 앞세우고 다니던, 붉은 실로 
짠 일산과 같은 모양.

2342) 前導하고. 앞에서 인도하고.

2343) 錦衣花童. 비단 옷을 입고 꽃으로 꾸민 아이.

2344) 玉笛. 청옥이나 황옥으로 만들며 모양이 대금과 비슷한 피리.

2345) 與民樂. 나라 잔치 또는 임금의 행차 때에 앞뒤의 악대가 연주하던 아악(雅樂)의 한 
가지.

2346) 온갖.

2347) 翰林 待敎. 한림과 대교. ‘한림’은 예문관 검열의 다른 이름이며, ‘대교’는 예문관의 
정8품 벼슬.

2348) 玉堂.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이하 관원의 통칭.

2349) 天恩. 임금의 은혜.

2350) 修撰. 서적을 출판하는 홍문관의 정6품 벼슬.

2351) 校理. 홍문관의 정5품 벼슬.

2352) 物望이 藉藉하더니. 그 사람이면 적합하다고 여러 사람의 여론(與論)에 오르더니.

2353) 위에서. 임금께서.

2354) 伏地하니. 땅에 엎드리니. 여기서는 임금의 명을 받기 위해 땅에 엎드리는 것을 이름.

2355) 諄諄히. 아주 다정스럽고 친절하게.

2356) 下敎.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

2357) 昨秋. 지난 해 가을.

2358) 失農되어. 농사가 실패하여. 흉년이 들어.

2359) 民情.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

2360) 惶怯. 겁을 먹고 얼떨떨해 함.

2361) 卿. 임금이 2품 이상의 관원을 이르는 말.

2362) 擇出. 뽑아냄.

2363) 特差. 추천을 받지 않고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

2364) 治不治. 잘 다스려지는지 못 다스려지는지. 편안한지 편안하지 못한지.

2365) 길고사(吉苦事). 기쁜 일과 고통스러운 일.

2366) 廉探. 남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살펴 조사함.

2367) 繡衣. 어사가 입는 수놓은 비단 옷.

2368) 馬牌. 구리쇠의 둥근 패로, 한 쪽에는 자호(字號)와 연월일을 새기고, 한 쪽에는 말을 
새겼는데, 말의 수는 한 마리부터 열 마리까지임.

2369) 鍮尺. 지방 수령이나 암행어사가 검시(檢屍) 때나 그 밖에 쓰던 놋쇠로 만든 표준 자.

2370) 叩頭謝恩. 머리를 조아려 임금의 은혜에 사례함.

2371) 下直肅拜. 서울을 떠나는 벼슬아치가 임금에게 작별을 아룀.

2372) 胥吏. 각 관아에 딸린 아전의 통칭.

2373) 驛卒. 역에서 부리던 심부름꾼. ‘역(驛)’은 옛 관청의 공문(公文)을 중계하여 전하고 
공용(公用)의 마필(馬匹)을 이바지하는 곳.

2374) 團束하여. 주의를 기울여 다잡아 보살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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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全羅道初邑 礪山邑. 전라도의 첫 번째 읍인 여산읍.

2376)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직 관리.

2377) 先山. 조상들의 무덤. 혹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

2378) 掃墳.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산소에 가서 무덤을 깨끗이 하고 제사지내는 일.

2379) 發程. 길을 떠남.

2380) 驛馬. 역에 갖추어 두고 관용(官用)으로 쓰던 말.

2381) 힘차게 내달려.

2382) 靑坡. 남대문 밖 3리쯤 떨어진 곳에 있던 역.

2383) 七牌 八牌. ‘칠패’는 중구 중림동 부근을 가리키던 행정 구역으로 칠패거리. 패(牌)는 
요즈음의 통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 단위. ‘팔패’는 칠패에 이어 붙여 지어낸 이름.

2384) 용산구 동자동과 서계동에 일대를 배다릿골이라고 했는데, 그 곳에 있던 배다리(舟
橋)라 부르던 다리.

2385) 지금의 이태원고개.

2386) 동작동에 흐르는 한강의 지류.

2387) 越江하여. 강을 건너.

2388) 南太嶺. 서울에서 과천을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고개.

2389) 中火하고. 점심을 먹고.

2390) 지명인데 불명.

2391) 遲遲臺. 의왕시에서 수원으로 넘는 고개로, 정조가 화성에 있던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
의 능에 참배를 한 후, 한양으로 발길을 옮겨놓을 때 아버지 묘를 바라보면서 늘 
지체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고개 이름.

2392) 미륵당(彌勒堂). 과천 서쪽에 있던 미륵원(彌勒院).

2393) 지지대고개와 수원 사이에 있는 지명.

2394) 숙소(宿所)하고. 잠을 자고.

2395) 上下柳川. 상류천과 하류천. 모두 수원 근교에 흐르는 내.

2396) 중밋오뫼. ‘중밋오뫼’는 중미현(中彌峴)의 다른 이름. ‘중미현’은 오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고개.

2397) 갈원(葛院). 지금의 경기도 송탄시 칠원동.

2398) 素砂. 갈원과 성환 사이에 있는 들.

2399) 불명.

2400) 안성 부근의 지명인 듯.

2401) 成歡. 충남 천원군(天原郡)의 한 읍.

2402) 道理峙. 충남 천안에 있는 고개 이름.

2403) 증기역이 있는 마을. ‘증기’는 지명인 듯.

2404) 천안의 신탕동에 있는 고개 이름.

2405) 정자 이름인 듯하나 불명.

2406) 공주에서 금강을 건너 정북쪽으로 정안천을 따라 오르면 차령고개가 나오는데, 이 
고개에 이르는 길목에 있던 원집 이름. ‘원(院)’은 행인들이 유숙하던 집. 공주에서 
북쪽으로 40리쯤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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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毛老院. 공주에서 북으로 26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원집.

2408) 錦江을 越江. 금강을 건넘.

2409) 장기 나루를 가리킨 듯. 장기 나루는 공주군 장기면의 금강을 건너는 나루.

2410) 높은 한길. ‘높은 곳에 있는 큰 길’이란 뜻인 듯.

2411) 지명인 듯.

2412) 충북 보은군 계룡면 면소재지 5리 거리에 있는 재.

2413) 敬天. 노성과 공주 사이에 있던 역. 현재 충북 보은군 계룡면에 있었음.

2414) 盧城. 충남 논산군 노성읍.

2415) 노성에서 북쪽으로 5리 지점에 있는 동네 이름.

2416) 平川.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마을 이름.

2417) ‘초포(草浦)’의 우리말 이름. 평천역에서 노성으로 건너던 풋개다리(草浦橋).

2418) 옛날 한양길 역로 기록을 보면 은진에서 노성에 이르려면 10리쯤 북쪽의 사교를 건너
고 다시 12리쯤 가서 초포교를 건너 10리쯤 가야 노성에 이른다고 하니, ‘사다리’는 
오늘날의 보냇다리(送君橋).

2419) ≪동국여지승람≫ <산천편>의 작지(鵲旨)는 우리말의 ‘까치말’이고 군의 북쪽 12리에 
있는, 충청도 은진현과 경계임.

2420) 닭다리번덕. ‘닭다리번덕’은 후백제 군사들이 최후를 마친 곳으로 지금은 신병 훈련소
가 들어서면서 ‘안심리(安心里)’라는 이름으로 변했음.

2421) 皇華亭. 전북 익산군 여산면 마전리 황화정동네 등성이에 있던 정자 이름.

2422) 옛날 여산 땅은, 지금은 충남 논산군 연무읍이 된 연무읍 땅까지가 전라도였고, 여산
역 즉 양재역은 오늘날 논산군 연무읍이 된 마전리 양재동네에 있었음.

2423) 分發. 나누어 출발시킴.

2424) 今月. 이 달.

2425) 午時. 낮 11시부터 1시 사이.

2426) 待令. 준비하고 기다림.

2427) 興陽. 지금의 전남 고흥군.

2428) 左水營. 조선조 때 순천에 두었던 수군사령부.

2429) 전남 여천군 돌산읍.

2430) 四十八坊. 남원부에 속해 있던 48개의 방. ‘방’은 행정구역 명칭으로 지금의 면과 
비슷함.

2431) 昭昭히. 환하고 뚜렷하게.

2432) 廉探. 남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살펴 조사함.

2433) 府中. 남원 부 안. ‘부’는 조선시대 행정구역 명칭인데, 남원은 부였음.

2434) 廉問하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남모르게 물어보되.

2435)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2436) 貪官虐民.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무리하게 빼앗는 탐욕에 찬 관리.

2437) 不法之事. 옳지 않은 일.

2438) 陰害. 넌지시 남을 해침.

2439) 愚惡. 무지하고 포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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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尊長. 어른.

2441) 掩置. 숨겨 둠.

2442) 國穀偸食. 국가 소유의 곡식을 도둑질하여 먹음.

2443) 通姦. 간통.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는 일.

2444) 誣陷. 없는 사실을 그럴 듯하게 꾸며 남을 어려운 지경에 빠뜨림.

2445) 家長. 집안의 어른. 여기서는 ‘남편’이라는 의미로 씀.

2446) 서방질하고.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정을 통하고.

2447) 酒色雜技. 술과 여자와 여러 가지 노름.

2448) (털어 먹어서) 재산을 죄다 없애는.

2449) 衝火. 불을 지름.

2450) 私掘. 남의 무덤을 허가 없이 함부로 파냄.

2451) 遠方. 먼 지방.

2452) 貪官汚吏.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탐욕이 많은 관리.

2453) 私. 자기 한 몸이나 집안에 관한 사사로운 것.

2454) 聖慮. 임금이 하는 염려를 높여 이르는 말.

2455) 깊으시어.

2456) 蒼生. 백성

2457) 길고사(吉苦事). 기쁜 일과 고통스러운 일.

2458) 살펴오라고 하시는.

2459) 御命. 임금의 명령.

2460) 御史行裝. 어사의 여행 짐.

2461) 弊衣破笠. 해진 옷과 부서진 갓. 구차한 옷차림을 이르는 말.

2462) 網巾. 상투를 튼 머리의 끌어올린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게 동여매는 띠.

2463) 물레를 돌리는 대로 가락을 돌게 하는, 물레의 몸과 가락을 걸쳐 감은 줄.

2464) 망건 아랫단 끝에 달려 망건을 졸라매는 줄.

2465) 당줄을 걸기 위해 망건 바탕에 만들어 단 고리.

2466) 頭痛나게. 지나치게 졸라매서 머리가 아프게.

2467) 갓철대. 갓양태의 가에 둘러 댄 테.

2468) 破笠. 부서진 갓.

2469) 그물의 벼리를 이룬 줄. 벼리는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

2470) 노끈으로 만든 갓끈. ‘노’는 실, 삼, 종이 따위로 가늘게 비비거나 꼰 줄.

2471) 胸膛. 가슴 한복판. 복장.

2472) 먼 길을 갈 때에 신는 허름한 짚신.

2473) 발감개를 한 차림새.

2474) 扇錘. 부채에 달린 끈 끝에 매다는 장식.

2475) 지팡이.

2476) 지금의 전북 익산군 여산면 호산리(壺山里)에 소재된 마을.

2477) 여산과 이리 경계에 있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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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이리시 신룡동에 소재된 마을.

2479) 완주군 삼례읍 옆을 흐르는 내.

2480) 가리내(楸川). 전주시 여의동을 흐르는 내.

2481) 全羅監營. 전라감사(監司)가 직무를 행하는 관아.

2482) 지금의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던 역 이름.

2483) 숙소(宿所)하시며. 잠을 주무시며.

2484) 地境. 땅의 경계.

2485) 약간 휘우듬하게 굽은.

2486) 兒孩. 아이.

2487) 먼 길을 갈 때, 자그만하게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짐.

2488) 윤노리나무 지팡이. ‘윤노리나무’는 능금나무과에 딸린 갈잎 작은키나무.

2489) 비뚤어지게 걸어.

2490) 時節 노래. 유행가.

2491) 어떻게 갈거나.

2492) 漢陽城中. 한양성 안. 서울.

2493) 子龍.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인 조자룡(趙子龍).

2494) 越江. 강을 건넘.

2495) 靑驄馬. 총이말. 푸른빛을 띤 말.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함.

2496) 一代榮華 富貴한데. 일생을 부와 영예를 누리면서 귀하게 사는데.

2497) 길품팔이. 물건이나 서한 등을 전하기 위해 품삯을 받고 먼 길을 대신 가는 일.

2498) 月三同推囚獄中. 달이 있는 한밤중에 한 가지로 밀려서 옥중에 갇혀 있음.

2499) 命在頃刻.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름.

2500) 舊官 子弟. 먼저 부임했던 사또의 아들.

2501) 頓絶. 완전히 끊어짐.

2502) 細細寃情.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억울한 심정.

2503) 슬그머니.

2504) 道理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에.

2505) 성격이 비뚤어지기로.

2506) 복장을 허술하게 차려.

2507) 사니까.

2508) 獨차지. 여럿이 가지거나 나눌 것을 혼자 가짐. 

2509) 약간 빈정거림을 나타내며 놀랄 때 내는 소리.

2510) 邵康節(1011~1077).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 이름은 옹(雍), 자는 요부(堯夫), 강절
은 시호. 하남 사람으로 이정지(李挺之)에게 도가의 도서선천상수(圖書先天象數)의 
학을 배워 신비적인 수리 학설을 세웠음. 저서로는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격
양집(擊壤集)≫이 있음.

2511) 자꾸 묻습니까?

2512) 마음에 못마땅할 때 조금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2513) 閨中. 부녀자가 거쳐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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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路上에서. 길 위에서. 길에서.

2515) 復恐悤悤說不盡하여 行人臨發又開封이라. 바쁘게 쓰느라고 속에 있던 말을 다 쓰지 
못했는가 싶어, 삯꾼이 편지 가지고 떠나려 할 때 그 편지를 다시 뜯어서 본다. 당나
라 때 시인 장적(張籍)의 시 <추사(秋思)>에 있는 구절.

2516) 文字. 학식이나 학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17) 감춰진 내용.

2518) 차린 調格보다. 차림새보다. ‘조격’은 품격이나 또는 인품에 어울리는 태도.

2519) 거만스럽게 행동하네그려.

2520) 讀書聲. 옛적에 책을 낭송하는 소리.

2521) 別後光陰. 이별한 뒤의 세월.

2522) 于今八載. 지금까지 팔년.

2523) 尺書. 편지.

2524) 弱水三千里. ‘약수’는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가진 청조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2525) 靑鳥. 파랑새. 서왕모의 편지를 주나라 목왕에게 전했다는 새.

2526) 北海萬里. 만 리나 떨어진 먼 북해. 한나라 소중랑(蘇中郞)이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북해로 귀양갔을 때, 편지를 기러기 다리에 매어 날려 보내 멀고 먼 고국에 
전하여,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것임.

2527) 鴻雁. 기러기. 소중랑이 소식을 전했던 기러기.

2528) 北天. 북쪽 하늘. 이몽룡이 있는 서울 하늘.

2529) 望眼이 欲穿이요. 바라보는 눈이 하늘을 뚫을 듯하고.

2530) 雲山이 遠隔하니. 구름 덮인 산에 가리어 멀리 떨어져 있으니.

2531) 心腸이 俱裂이라. 마음과 창자가 모두 끊어질 듯하다.

2532) 李花. 오얏꽃. 자두꽃.

2533) 想思一念. 님을 생각하는 오직 한 생각.

2534) 地荒天老. 땅이 황폐해지고 하늘의 기운이 쇠약해짐.

2535) 此恨. 이 한.

2536) 難絶. 끊기 어려움.

2537) 胡蝶夢. 호랑나비 꿈.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에
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즐거운 꿈’이라는 의미임.

2538) 情不止抑.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함.

2539) 悲不自省. 슬픈 마음에 스스로를 살피지 못함.

2540) 嗚泣長嘆. 흐느껴 울며 깊이 탄식함.

2541) 花朝月夕. ‘꽃 피는 아침과 달뜨는 저녁’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아름다운 시절을 
뜻함.

2542) 等. 벼슬아치가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등내(等內).

2543) 抵死謀避. 죽기를 작정하고 꾀를 써서 피함.

2544) 끊어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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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杖下之魂. 매를 맞아 죽은 혼.

2546) 未久에. 오래지 않아.

2547) 萬鐘祿. ‘매우 많은 봉록(俸祿)’으로 높은 벼슬을 뜻함. ‘봉록’은 관리에게 일년이나 
반년을 단위로 삼아 봉급으로 주던 쌀, 보리, 명주, 베, 돈 등을 아우르는 말.

2548) 千秋萬歲. 천만 년. 아주 오랜 세월.

2549) 後生. 불교에서 말하는 삼생(三生)의 하나로, 태어나기 이전을 전생(前生)이라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차생(此生)이라 하고, 죽은 후를 후생(後生)이라고 함.

2550) 살고 싶습니다.

2551) 平沙에 落雁. 평평한 모래밭에 날아와 앉은 기러기의 모습. 글 쓸 때에 점을 잘 찍은 
것을 일러 쓴 말.

2552) 엎드러지며. ‘엎드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2553) 무슨.

2554) 嚴治刑杖. 매로 엄하게 다스림.

2555) 路毒. 먼 길에 지치고 시달리어 생긴 피로나 병.

2556) 冊房 房子. 책방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하인. ‘책방’은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2557) 擧行. 명령에 따라 시행함.

2558) 才談.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2559) 路上. 길 위.

2560) 纏帶. 무명이나 베 헝겊으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끝은 터놓고 중간은 막았는데,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고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하는 자루.

2561) 書簡. 편지.

2562) 대번에. 곧바로.

2563) 三門出道. 삼문 앞에 출또를 함. ‘출또’는 암행어사가 못된 지방 관리나 사건을 처리하
기 위해 지방 관아에 몸소 나가는 것. ‘삼문’은 대궐이나 관청의 문.

2564) 封庫. 어사나 감사가 부정이 많은 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잠그던 일.

2565) 관청 생활을 오래하고.

2566) 出頭時. 출또시. 출또할 때. 

2567) ‘머리’의 비속한 말.

2568) 속마음을 들키는.

2569) 萬福寺. 남원 근교에 있던 절 이름.

2570) 齋맞이.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부처님께 드리는 불공.

2571) 佛供. 부처님에게 음식이나 재물을 바치고 비는 일.

2572) 前者에. 지난번에.

2573) 볍씨 한 섬의 모를 심을 수 있는 넓이의 논. 대개 논 열 마지기 혹은 스무 마지기를 
가리킴.

2574) 施主하고. 절에 물건을 베풀어주고.

2575) 重杖. 심한 매질.

2576) 齋僧. 재를 올리는 중.

2577) 掃灑하고. 먼지를 쓸고 물을 뿌리고. 곧 청소를 깨끗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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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祝願. 소원을 빎.

2579) 法主. 한 종파의 우두머리.

2580) 禪師님. 도가 높은 스님.

2581) 法冠. 도를 통한 스님인 법주대사가 쓰는 관.

2582) ‘나관(蘿冠)’의 잘못. 소나무겨우살이의 줄기로 만든 중이 쓰는 모자의 일종.

2583) 놋쇠와 무쇠의 합금(合金)으로 만든, 솥뚜껑 모양의 두 짝으로 된 타악기의 한 가지.

2584) 중이 염불할 때 치는 꽹과리처럼 생긴 물건.

2585) 두 개의 대(竹)쪽을 합쳐 만든 물건으로, 불사(佛事) 때 승려가 바른 손으로 자루를 
잡고, 갈라진 부분을 왼손 바닥에 쳐서 소리를 내어 대중을 지도함.

2586) ‘징쇠’의 잘못. 징.

2587) 上佐. 사승(師僧)의 대를 이을 여러 제자 가운데서 높은 사람.

2588) 다래나무 가지로 만든 몽둥이.

2589) 法鼓.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 치는 큰 북. 또는 부처 
앞에서 치는 쇠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북.

2590) 卓子. 부처 앞에 붙박이로 있어 제물, 다기(茶器) 등을 차려 놓는 상.

2591) 袈裟着服. 가사(袈裟)를 입음. 가사(袈裟)는 중이 입는 법의(法衣)로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치는 긴 네모로 된 천.

2592) 엇비슥하게. 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2593) 자꾸 여러 차례 허리를 굽히는 모양.

2594) 禮佛. 부처님에게 경배함.

2595) 南無西方淨土. ‘나무(南無)’는 중생이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여 존경하고 따른다는 
뜻이며, ‘서방정토’는 아미타(阿彌陀)의 세계, 즉 극락을 말함.

2596) 同名同號. 이름과 호가 같음.

2597) 大慈大悲. 아주 자비로움.

2598) 彌勒佛. 인도 파라나국의 바라문의 집안에 탄생하여 석존의 화도(化導)를 받고, 미래
에 부처가 될 수기(授記)를 받은 후, 도솔천에 올라가 현재 그곳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인도한다는 보살.

2599) 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받드는 보살. 중생이 괴로울 때 그의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2600) 地藏菩薩. 석가가 입적한 뒤 미륵불이 출세(出世)할 때까지, 불(佛)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보살.

2601) 五百羅漢. 석가 사후에 그의 가르침을 모으기 위하여 모였던 오백 명의 아라한들. 
‘아라한’은 소승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2602) 八部神將. 천룡신장(天龍八部), 용신팔부(龍神八部)라고도 하는, 불법을 수호하는 여
덟 장수.

2603) 至誠發願. 지극한 정성을 다해 어떠한 것을 바라고 원하는 생각을 냄.

2604) 海東. (중국을 기준으로 하여) 바다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킴.

2605) 주거(住居).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2606) 壬子生. 임자년에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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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身運. 운수.

2608) 殘命. 거의 죽게 된 쇠잔한 목숨.

2609) 三淸洞居. 삼청동에 사는.

2610) 點指하여. 신이나 부처가 사람에게 자식이 생기게 하여줌. 여기서는 ‘정하여 주다’라
는 의미로 썼음.

2611) 至誠發願 所願成就. 지극한 정성으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냄.

2612) 法鼓.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 치는 큰 북. 또는 부처 
앞에서 치는 쇠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북.

2613) 八幅長衫. 여덟 조각의 베를 이어 만든 장삼.

2614) 넓은.

2615) 狂風. 거센 바람.

2616) 물건들을 이리저리 뒤집음.

2617)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릿느릿하여.

2618) 上界일시가. 상계(上界)인 것이. 천상계(天上界)인 것이.

2619) 先塋. 조상의 무덤.

2620) 施主.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중에게 재물을 베풀어주는 일.

2621) 書簡. 편지.

2622) 官家. 나랏일을 보던 집.

2623) 羅卒. 조선시대에 지방 관아에 속한 사령과 군뢰를 통틀어 이르던 말.

2624) 各處. 모든 곳.

2625) 廉問.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남모르게 물어봄.

2626) 獄窓前. 감옥의 창문 앞.

2627) 凶夢. 흉한 꿈.

2628) 吉夢. 좋은 꿈.

2629) 問卜. 점쟁이에게 길흉을 물음. 점치는 일.

2630) 讀經. 경문을 읽음.

2631) 외치는.

2632) 問數. 문복(問卜). 점쟁이에게 길흉을 물음.

2633) 외치는.

2634) 점치라는 소리.

2635) 단번에 거침없이.

2636) 주먹으로 냅다 치는 듯이.

2637) 뚝성. 화를 낸 음성.

2638) 외치고.

2639) 문수하십시오. ‘문수(問數)’는 점쟁이에게 길흉을 물음.

2640) 옥사장이. 옥에 갇힌 사람을 맡아 지키던 사람.

2641) 趁時. 진작. 바로 그 때에.

2642) 杖處. 매 맞은 상처.

2643) 杖毒. 곤장 따위로 매를 몹시 맞아 생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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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千兵萬馬 陣 풀리듯. 수많은 군사와 병마의 진이 풀어지듯이.

2645) 활짝.

2646) 未久에. 조만간. 오래지 않아.

2647) 正統. 여기서는 ‘정곡(正鵠)’이라는 뜻. ‘정곡’은 과녁의 한가운데 되는 점.

2648) 眼盲. 눈이 멂.

2649) 行身. 처신.

2650) 正大. 바르고 옳아서 사사로움이 없음.

2651) 한결같이 늘.

2652) 계면쩍어.

2653) ‘녀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2654) 雪憤. 분풀이.

2655) 正初. 정월의 초승. 또는 그 해의 맨 처음.

2656) 讀經날. 독경하는 날. ‘독경’은 민속에서 악귀를 쫓아내고, 복을 빌기 위해 독경자가 
경문을 앉아서 낭송하는 일. 앉은굿이라고도 한다.

2657) 禍害日. 생기법(生氣法)에 의해 정한 흉일(凶日)의 하나.

2658) 絶命日. 흉한 날의 하나.

2659) 生急煞湯. 갑자기 닥치는 재앙으로 입은 불행.

2660) 한데. 그런데.

2661) 은으로 만든 마구리. ‘마구리’는 길쭉한 물건의 양 끝에 대는 물건.

2662) 거북 등껍질로 돋을새김해, 점을 칠 때 쓰는 산가지를 넣어두는 조그마한 통.

2663) 祝辭. 신불(神佛)에게 비는 말.

2664) 외는데.

2665) 天何言哉시며 地何言哉시리오마는, 叩之卽應하나니 感而順通하소서. 하늘이 무슨 말
씀을 하시겠으며, 땅이 무슨 말씀을 하시리오마는, 두드리면 응답해주시니, 감응하여 
순리대로 통하게 해주소서.

2666) 夫大人者는 與天地合其德하며 與日月合其明하며 與四時合其序하며 與鬼神으로 合其
吉凶하나니. 대인은 하늘과 땅과 함께 그 덕을 같이하며,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같이 하고, 춘하추동 사시절을 우주의 질서와 함께 하며, 귀신과 더불어 길함과 흉함
을 함께 하나니.

2667) 太歲. 그 해의 간지.

2668) 海東.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

2669) 隔年. 여러 해.

2670) 辛苦하오니. 고생하고 있으니.

2671) 풀려나며.

2672) 三淸洞居. 삼청동에 사는.

2673) 死生. 죽고 사는 일.

2674) 死生吉凶. 죽고 사는 일과 길하고 흉함.

2675) 太昊伏羲. 중국 고대의 제왕. 삼황오제의 수위를 차지하며,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를 가르쳤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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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神農.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
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악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2677) 堯･舜. 중국 전설상의 황제. 이들은 중국 제왕의 모범으로서 이상적인 제왕으로 일컬
어짐.

2678) 禹. 태고의 요순시대에 대규모의 치수 공사에 성공하고, 순임금으로부터 자리를 물려
받아 하(夏)왕조의 시조가 되었다 함. 

2679) 湯. 중국 전설상의 은(殷)나라 건설자. 본명은 이(履) 또는 천을(天乙).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며, 제도･전례를 잘 정돈했다 함.

2680) 周公. 주(周)나라의 정치가. 문(文)왕의 아들. 무(武)왕의 아우. 무왕을 도와 주(紂)를 
쳐부숨. 주대의 예악 제도는 대부분 그가 계획하여 이룬 것임.

2681) 姜太公. 중국 주나라의 재상. 무(武)왕을 도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움.

2682) 黃石公. 중국 진(秦)나라의 은사. 병법가로 장량(張良)에게 병서를 전하여 주었다는 
노인. 장량은 이 병서를 읽고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천하 평정을 도왔다 함.

2683) 李淳風. 당나라의 점술가.

2684) 程明道. 이름은 정호(程顥). 중국 북송의 유학자. 우주의 본체를 건원의 기(氣)라 하
고, 이(理)를 기초로 하는 도덕설을 주창하여, 우주의 본성과 사람의 성이 본래 동일
한 것이라고 하였음.

2685) 獄門長. 감옥을 지키는 우두머리.

2686) 麻衣道士. ‘삼베옷을 입은 도사’라는 뜻으로 쓴 말.

2687) 伏乞. 엎드려 빎.

2688) 諸先生. 여러 선생.

2689) 勿秘昭示. ‘감춤없이 보이라’라는 뜻으로 점쟁이가 외는 주문(呪文)의 맨 끝마디 말.

2690) 占卦. 길흉을 점쳐서 나온 그 괘.

2691) 祥準하더니. 자세히 생각하더니. 상세히 준비하더니.

2692) 大笑하며. 크게 웃으며.

2693) 官鬼. 점괘 육친(六親)의 하나. 관귀가 발동하면 재앙이나 궂은 일이 생겨 이롭지 
못하다고 함.

2694) 空. 비었음. 없음.

2695) 두드리며.

2696) 官鬼空亡은 訟事停이라. 관귀가 달아나 재앙이나 해악을 끼칠 일이 없어졌으니 송사
(訟事)가 끝이 난다는 뜻.

2697) 數日內. 며칠 안에.

2698) 靑龍官鬼 驛馬에 正祿을 띠었으니.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점괘. ‘역마’는 신살(神煞)
의 하나로 출행할 때 치는 점에서 길하다는 신.

2699) 虎出仁旺山하여 夜渡漢江水라. 호랑이가 인왕산을 나와 밤에 한강을 건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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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六爻占. 50개의 산가지(셈이나 점을 칠 때 쓰는 댓가지) 가운데 하나를 뺀 49개를 
산통에 넣고 차례로 여섯 번 산가지를 뽑아, 그 홀짝에 맞게 초효(初爻)에서 육효(六
爻)의 괘를 산출 길흉을 점치는 일. 산가지로는 댓가지 외에 솔잎이나 동전 등이 
쓰였음.

2701) 乾･坎･艮･震･巽･離･坤･兌. 괘의 이름.

2702) 初爻는 小陽句陳인데 卯 兄弟 天祿이요. 첫 번째 효는 소양으로 구진인데, 묘목(卯木)
에 해당되어, 형제로 천록성이 응하였고. ‘구진’은 일진에 따라 붙이는 육신의 하나. 
육신은 청룡(甲, 乙), 주작(丙, 丁), 구진(戊), 등사(己), 백호(庚, 辛), 현무(壬, 癸). 
‘형제’는 육효에 따라 붙이는 육친(부모, 형제, 자손, 처재, 관귀)의 하나. ‘천록’은 신살
(神煞)에 관한 별자리로서, 이를 만나면 모든 일이 크게 길하다고 함.

2703) 二爻는 小陰 螣蛇이니 丑財 天乙 持世身이요. 두 번째 효는 소음으로 등사이니, 축재
에 해당되며, 천을귀인을 만나게 되어 일이 잘 풀릴 것이요. ‘축재’는 축사(丑士) 처재
(妻財)를 말함. ‘천을’은 천을귀인의 별자리를 말한 것으로, 귀인을 만나게 된다는 점
괘. ‘지세신’은 육효에 따라 붙이는 세응(世應)과 신명(身命)을 말함.

2704) 三爻는 小陽 白虎인디 亥 文書安定이요. 세 번째 효는 소양으로 백호인데, 해수(亥數)
에 해당되며, 옥사 종결을 의미하고.

2705) 四爻는 小陰 玄武이니 未 財 天乙이요. 네 번째 효는 소음으로 현무이니, 십이지로는 
미에 해당되며, 천을귀인을 만난다는 의미이고. 곧 이도령과의 상봉을 의미하는 점괘.

2706) 五爻는 老陽인데 靑龍이 發動이라 巳巽 應命되고. 다섯 번째 효는 노양인데, 청룡이 
발동하기 때문에 사와 손이 서로 응명한다는 것이고. ‘응명’은 효의 신명(身命)에 상응
함을 뜻함.

2707) 六爻는 小陽朱雀인데 卯 兄弟 天祿 되어 入海求珠之卦로고나. 여섯 번째 괘는 소양으
로 주작인데, 묘목에 해당되며, 형제로 천록성이 응하여, 바다에 들어가 구슬을 구하
는 점괘로구나.

2708) 天乙貴人이 持世헌디 應이 世를 生하였고. 부를 누리게 된다는 점괘.

2709) 鳶子卦. 솔개 점괘. 하늘을 높이 나르는 솔개처럼 높은 벼슬을 얻을 괘를 말함.

2710) 솔개. 수릿과의 새. 매보다 온순하고, 들쥐, 개구리, 어패류 따위를 잡아먹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겨울에 흔한 나그네새로, 유라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분포한다.

2711) 天福. 천복성(天福星). 큰 복을 누리게 해 준다는 별자리.

2712) 天貴星. 아주 높은 사람이 나게 해 준다는 별자리.

2713) 驛馬. 신살(神煞)의 하나로 출행할 때 치는 점에서 길하다는 신.

2714) 外職. 서울 밖의 벼슬자리.

2715) 神占. 신통하게 잘 알아맞히는 점.

2716) 옷고름.

2717) 膾肝이 확 뒤집어지는. 비위가 왈칵 상하는.

2718) 無慚하여. 아주 무색하고 부끄러워.

2719) 노엽게.

2720) 사이. 사이에.

2721) 花落하니 能成實이요. 꽃이 지매 능히 열매가 맺어질 것이요.

2722) 胎夢. 아기를 밸 징조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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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이러한 판에. 이러한 상황에.

2724) 鏡破하니 豈無聲가? 거울이 깨어지니 어찌 소리가 없을쏜가?

2725) 李哥. 이씨 성.

2726) 徐德彦. 중국의 남북조시대 진(陳)나라의 시종신(侍從臣). 깨진 거울을 신표로 삼아 
헤어진 아내와 재회하였음. 

2727) 破鏡. 깨진 거울.

2728) 門上에 懸偶人하니 人人이 皆仰視라. 문 위에 허수아비(偶人)가 걸려 있으니 사람마
다 모두 우러러 쳐다본다.

2729) 佳.

2730) 屋.

2731) 五更.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2732) 日辰. 그 날의 간지.

2733) 申子辰. 십이지지 중 신과 자와 진.

2734) 三合. 세 가지를 합함. 세 가지가 합해져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운수.

2735) 申時. 오후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2736) 丁寧히. 참으로.

2737) 우선.

2738) 뼘(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과의 잔뜩 벌린 사이의 거리)으로 재어보고.

2739) 一邊. 한 편.

2740) 어지간하면.

2741) 卜債. 점을 쳐준 값으로 점쟁이에게 주는 돈.

2742) 野俗하다고. 인정 없고도 쌀쌀하다고.

2743)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2744) 옛날 머리에 쓰던 모자의 일종. ‘벼슬’이나 ‘벼슬자리’ 또는 ‘명목’ 따위의 뜻을 놀림조
로 이르는 말.

2745) 盤松下에. 가지가 가로로 뻗어 큰 반상과 같은 소나무 아래.

2746) 노곤(勞困). 힘이 없고 고달픔.

2747) 비스듬하게 기댔더니.

2748) 非夢似夢間에. 꿈인지 생시인지 어렴풋한 상태에.

2749) 一身. 한 몸.

2750) 뒹굴면서.

2751) 李相公. 이씨 성을 가진 상공. ‘상공’은 영의정(領議政)과 좌우의정(左右議政)을 통칭
하는 말로 극존칭으로 쓰임.

2752) 南柯一夢. 중국 당나라 때의 이공좌(李公佐)가 지은 소설 <남가기(南柯記)>에서 유래
된 말로, ‘덧없이 지나간 한때의 부귀와 영화가 꿈과 같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753) 地境. 땅의 경계.

2754) 移種時. 모를 심는 때.

2755) 母酒. 밑술. 약주를 뜨고 남은 찌끼술.

2756) 麥飯. 보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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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醉且飽食. 실컷 마시고 먹어서 취하고 배가 부름.

2758) 농악(農樂)에 쓰는 풍물(風物)을 민속적으로 이르는 말. 흔히 명절･경사･두레 때 치
고 놂.

2759) 노래.

2760) 丈夫. 다 자란 씩씩한 남자.

2761) 功名.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2762) 貪하지. 지나친 욕심을 내지.

2763) 高臺廣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잘 지은 집.

2764) 부러워.

2765) 單間. 한 간. ‘간’은 집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보통 사방 210cm의 넓이를 이르는 말.

2766) 싣고.

2767) 天下大本. 온 세상의 큰 근본이 되는 것.

2768) 神農氏. 중국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 삼황(三皇)의 한 사람. 성은 강(姜).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을 형상한 인신우수(人身牛首)의 신인(神人). 화덕(火德)으로써 임금이 된 까
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악사의 신. 또 8괘를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역자(易者)의 신이 되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도 불림.

2769) 含哺叩腹.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좋아하고 즐기는 
모양을 이르는 말.

2770) 擊壤歌. 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를 일컫는 말. 중국 당요(唐
堯) 때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거워하여 땅을 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함. 그 
내용은 ‘일출이작(日出而作) 일입이식(日入而息) 착정이음(鑿井而飮) 경전이식(耕田
而食) 제력우아하유재(帝力于我何有哉)’로 ‘해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먹으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 있으리’임.

2771) 堯人君. 요임금.

2772) 五絃金. 다섯줄의 옛 거문고로 중국의 순(舜)임금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함.

2773) 南風詩.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따르면 순(舜)임금이 오현금(五絃金)을 타며 남풍시
(南風詩)를 노래하니, 천하 백성이 화락하고 태평성대를 즐겼다 함.

2774) 舜人君. 순임금.

2775) 望月. 정월 십오일에 달뜨는 것을 보고,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던 일.

2776) 太乙星. 음양가(陰陽家)들이 말하는 신령한 별. 하늘 북쪽에 있어 병란(兵亂)･재화(災
禍)･생사(生死) 따위를 맡아 다스린다고 함.

2777) 太極峰. 산봉우리 이름.

2778) 太乙星이 높이 떠 太極峰에 가 비쳤드라. 태을성이 북쪽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가 
비치고 있다는 말로 풍년 등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뜻.

2779) 내려왔단다.

2780) 네 가지의 일의 형세.

2781) 巨富. 큰 부자.

2782) 長者. 큰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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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六房官屬. 지방 관청의 육방에 딸린 이속(吏屬). 육방(六房)은 이방(吏房)･호방(戶
房)･예방(禮房)･병방(兵房)･형방(刑房)･공방(工房)을 통틀어 일컬음.

2784) 세 마지기. ‘마지기’는 논밭 넓이의 단위로, 한 마지기는 볍씨 한 말의 씨앗을 심을 정도
의 넓이임. ‘한 마지기’는 지방마다 다른데 논의 경우 150-300평, 밭은 100평 정도임.

2785) 논과 논 사이를 구분한 곳.

2786) 담배나 부시 따위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2787) 함부로 썰어서 말린 담배.

2788) 곱돌을 깎아 만든 담뱃대.

2789) 빡빡하게.

2790) 풀무.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2791) 農時. 농사철.

2792) 즐겨하니.

2793) 本官. 자기 고을 수령을 일컫는 말.

2794) 名官. 훌륭한 벼슬아치.

2795)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2796) 政事. 행정에 관한 사무.

2797) 제가.

2798) 어때?

2799) 酒色. 술과 여자.

2800) 餓鬼. (불교에서) 굶주린 귀신.

2801)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2802) 꾸어 달라.

2803) 嚴刑治罪. 형장(刑杖)으로 죄를 엄히 다스림.

2804) 빼앗아가고.

2805) 訟事. 백성끼리의 분쟁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기를 관아에 호소하던 일.

2806) 무조건.

2807) 監營. 조선조 팔도의 각 감사(監事)가 집무를 보던 곳.

2808) 還上. 환자(還子). 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이자를 
붙이어 거둬들이던 일.

2809) 석(石).

2810) 두(斗). 부피의 단위로 18ℓ.

2811) 되, 말, 자의 수를 셀 때 절반을 나타내는 말.

2812) 作錢.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보리･콩을 값을 쳐서 돈을 내게 하는 일.

2813) 每石當. 각각 한 석 당.

2814) 斗. 말. 부피의 단위로 18ℓ.

2815) 稅穀. 세금으로 바치던 곡식.

2816) 官需. 고을의 수령이 쓸 비용을 거두는 일.

2817) 생긴.

2818) 옷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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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매달려 있는.

2820) 米廛. 쌀을 사고파는 가게.

2821) 布木廛. 베와 무명을 파는 가게.

2822) 고무래를 써서 그러모으는 일. ‘고무래’는 논밭의 흙을 고르고 씨 뿌린 뒤에 밭의 
흙을 덮으며, 곡식이나 재 따위를 그러모으거나 펴거나 하는 데에 쓰이던 농기구.

2823) 四十八坊. 마흔여덟 개의 방. ‘방’은 행정 구역의 하나. 요즈음의 면과 비슷하나, 조금 
작음.

2824) 家家戶戶에. 집집마다.

2825) 白米. 흰 쌀.

2826) 弄娼. 창녀로 희롱함.

2827) 저에게.

2828) 守廳. 관가의 기생이 벼슬아치에게 몸을 허락하는 일.

2829) 볏짚으로 만든 둥우리. 탐학한 고을 원을 백성이 지경 밖으로 몰아 낼 때 태우는 
짚으로 만든 둥우리. ‘둥우리’는 짚이나 대나 싸리 등으로 바구니 비슷하게 만든 그릇.

2830)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또는 그런 생활.

2831) 砂鉢通文. 주모자를 숨기기 위해 발기(發起) 또는 관련자의 이름을 둥글게 뺑 돌려 
적은 비밀 통지문.

2832) 數數. 여러.

2833) 莫說. 말을 그만두거나 또는 막아버림.

2834) 기겁하여. 갑자기 놀라는 정도가 몹시 심하여.

2835) 서방질을 하는 여자.

2836) 몹시 화가 났을 때 욕으로 하는 말.

2837) 간나새끼. ‘간사스런 새끼’라는 뜻으로 북한 지역에서 많이 씀.

2838) 生誣陷. 생모함. 없는 사실을 꾸며 남을 함정에 빠뜨림.

2839) 불측(不測)한. (마음씨, 행동 따위가) 엉큼하고 괘씸한.

2840) 總角大房. ‘대방’은 옛날 각 도에 두었던 재인들의 감독 관청인 ‘도청(都廳)’의 우두머
리. 여기서 ‘총각대방’이란 총각 중의 우두머리라는 뜻.

2841) 흙을 파고 떠서 던지는 농기구.

2842) 단단하고 팽팽하게.

2843) 請. 무슨 일을 이루려고 남에게 부탁하는 일.

2844) ‘거지’의 낮은 말.

2845) 殃及子孫. 재앙이 자손에까지 미침.

2846) 逢變. 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함.

2847) 急急히. 아주 급하게.

2848) 薄石고개. 땅이 질어서, 또는 풍수지리상 지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깔아놓은 고
개. 여기서는 남원읍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고개.

2849) 아직 그대로.

2850) 禪院寺. 신라 49대 헌강왕 원년인 875년에 도선국사가 세운 절로,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만행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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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저문 鐘聲. 저물녘에 들리는 종소리.

2852) 胥吏. 각 관아에 딸린 아전의 총칭.

2853) 驛卒. 역에 딸려 심부름하던 사람.

2854) 모여.

2855) 明日. 내일.

2856) 擧行. 명령에 좇아 시행함.

2857) 如此如此. 이렇게 이렇게.

2858) 日落西山. 해가 서쪽 산으로 넘어감.

2859) ‘차츰차츰’의 약한 말로 조금씩 조금씩 차차 앞으로 나가는 모양.

2860) 柴扉. 사립문.

2861) 손님.

2862) 언뜻. 어떤 물체가 잠깐 동안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

2863) 花階短墻. 화계로 만든 낮은 담. ‘화계’는 꽃을 심으려고 뜰 한 쪽에 흙을 조금 높이 
쌓아서 단처럼 만든 곳. 화단.

2864) 발을 멀찍멀찍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2865) 戞玉聲. 아름다운 학의 울음소리.

2866) 쓰러져.

2867) 벽을 치려고 댓가지, 수숫대, 싸리, 잡목 따위를 세로 가로 얽은 것. 여기에 흙을 
바르면 벽이 된다.

2868) 中門間. 대문 안에 거듭 세운 문이 있는 곳.

2869) (포개져 있던 작은 물건들이) 낱낱이 헐리어지고.

2870) 芙蓉堂. ‘연꽃처럼 생긴 집’이라는 뜻으로 춘향이가 기거하던 방을 비유.

2871) 위에.

2872) 付壁書. 벽에 써 붙인 글씨.

2873) 春到門前增富貴. 봄이 문 앞에 이르니 부귀가 더한다.

2874) 風磨雨濕. 바람에 갈리고 비에 젖음.

2875) 主人 春 字. 주인인 춘향이의 춘 자. 곧 춘향이를 가리킴.

2876) 商山四皓. 중국 진시황 때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상산(商山. 중국 섬서성(陝西省) 
상현(商縣) 동쪽에 있는 산)에 들어가 숨은 네 사람의 은사(隱士)를 말함. 곧, 동원공
(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甪里)의 네 사람을 말하는데, 모두 
수염과 눈썹이 세었으므로 이렇게 일컬음. 여기서 ‘호(皓)’는 ‘희다’는 뜻임.

2877) 窓前. 창문 앞.

2878) 綠竹. 푸른 대나무.

2879) 蒼松. 푸른 소나무.

2880) 中門間. 중문이 있는 곳. ‘중문’은 가운데뜰로 들어가는 대문.

2881) 언뜻. 무엇이 눈앞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

2882) 翠屛. 꽃나무 가지를 이리저리 틀어서 문이나 병풍 모양으로 만든 물건.

2883) 隱身하고. 몸을 숨기고.

2884) 動靜. 사람의 움직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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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後圓에 壇을 뭇고. 뒷마당에 평지보다 높게 단(壇)을 쌓고.

2886) 井華水. 이른 새벽 남이 긷기 전에 처음으로 길은 우물물.

2887) 小盤. 자그마한 밥상.

2888) 痛哭再拜. 아주 슬프게 울면서 두 번 절함.

2889) 天地之神 日月星辰 和爲同心허옵소서. 하늘과 땅의 신과 해, 달, 별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도우소서.

2890) 壬子生. 임자년 출생.

2891) 命在頃刻.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름.

2892) 쉬. 빨리.

2893) 兩端間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두 가지 중 좌우간에.

2894) 오셔서.

2895) 털썩.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896)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주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2897) 天下. 천하의.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2898) 二八靑春. 나이가 열여섯 살 된 청춘. 곧 한창 때.

2899) 비명에 죽은 죽음. 곧 오사, 횡사 또는 자살, 타살 따위.

2900) 생겨나지를. 태어나지를.

2901) 金枝玉葉.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귀여운 자손을 소중하게 
이르는 말.

2902) 至誠神功. 지성으로 신불에게 공을 드림.

2903) 先塋. 조상들의 무덤.

2904) 이리 오너라. 옛날 문 앞에서 하인을 부르던 소리.

2905) 前日. 전 날.

2906) 성조신(成造神). 민속에서 집을 지킨다는 신(神).

2907) 조왕신(竈王神). 민속에서 부엌을 지킨다는 신(神).

2908) 發動. 활동을 시작함.

2909) 흙으로 쌓은 담.

2910) 경황(景況)없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거나 형편이 급하여)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나 흥이 전혀 없는.

2911) 따돌려서. 밉거나 싫은 사람을 따로 떼어 멀리하여.

2912) 충충거리며.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걸어.

2913) 慈親. 어머니.

2914) 慈堂님.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일컫는 말.

2915) 大夫人. 남을 높이어 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2916) 聘母. 장모.

2917) 白首 민머리. 하얗게 센 머리 위에 아무 것도 쓰지 않은 모양을 이름.

2918) 가닥가닥.

2919) 차림새나 맵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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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누가.

2921) 四十八坊. 남원부에 속해 있던 48개의 방. ‘방’은 행정구역 명칭으로, 면과 비슷.

2922) 七十當年. 그 해의 나이가 일흔 살임.

2923) 命在頃刻.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름.

2924) 經歲又經年. 해가 지나고 또 지나 여러 해가 지남.

2925) 歲去人頭白.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도 희어짐.

2926) 宛然히. 매우 분명하게.

2927) 무작정.

2928) 姓不知. 성을 모름.

2929) 名不知. 이름을 모름.

2930) 妄靈.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이상함.

2931) 李風憲. 이씨 성을 가진 풍헌. ‘풍헌’은 조선조 때 향소직의 하나로 면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 보았음.

2932) 쉬. 빨리.

2933) 서러운.

2934) 온통. 흠뻑.

2935)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2936) 大小事. 크고 작은 일.

2937) 百發百中. 총이나 포, 활 따위를 백 번 쏘아 백 번을 맞춘다는 말로, ‘무슨 일이나 
틀린 적이 없이 잘 들어맞는다’는 뜻.

2938)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고.

2939) 大惑. 크게 반하거나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함.

2940) 오라버니. 오빠.

2941)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2942) 行首. 한 무리의 우두머리.

2943) 軍官. 조선 시대 품계가 없는 하급 무관을 이르던 말.

2944) 볍씨 열 섬의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의 넓이. ‘섬지기’는 볍씨 한 섬의 모를 심을 수 
있는 넓이의 논. 대개 논 열 마지기 혹은 스무 마지기를 가리킴.

2945) 廳舍. 관청의 사무실로 쓰이는 집.

2946) 뒤쪽에 있는 밭.

2947) 소로 보름을 갈아야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

2948) 五六千金. 오륙 천 냥이 되는 돈.

2949) 알고도 남는. 충분히 다 아는.

2950) 妄靈.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 또는 그런 상태를 이름.

2951) 오입장이. 여자에 방탕하게 빠진 사람.

2952) 더럽더라.

2953) 外人. 다른 사람.

2954) 修人事. 인사를 차림.

2955) 換腸. 환심장(換心腸).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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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居住. 사는 곳.

2957) 郞君. 젊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스럽게 일컫는 말.

2958) 어안이 벙벙.

2959) 胸中. 가슴 속.

2960) 사위.

2961) 夏雲이 多奇峰하더니. 여름 구름이 뭉게뭉게 떠올라 하늘에 기이한 산봉우리를 많이 
이루더니.

2962)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주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2963) 天下. 천하의.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2964) 一張修書. 편지 한 장.

2965) 頓絶. (소식이나 편지 따위가) 아주 끊어짐.

2966) 野俗하다고.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고.

2967) 짖도록 하는가.

2968) 坐定. 자리잡아 앉음.

2969) 아따. 전라도 방언으로, 기분 좋은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

2970) 點火. 불을 붙임. 불을 지핌.

2971) 뒷숭이의 어머니. 뒷숭이는 어린애의 이름인 듯.

2972) 작두나 협도 따위의 머리에 가로 끼는 것으로, 날과 기둥을 꿰뚫는 끝이 굽은 쇠. 
여기서는 사내아이의 이름.

2973) 饌需. 반찬거리.

2974) 좀.

2975) 도대체.

2976) 좀.

2977) 眼疾. 눈병.

2978) 박새과에 딸린 새로, 날개 길이 5cm, 꽁지 6cm 가량. 굴뚝새와 비슷하나, 곱고 예쁨. 
‘안질 앓는 뱁새’는 눈이 작고 샐룩한 모양을 비유한 말.

2979) 모양으로.

2980) 大方 乞人. 거지 중의 거지. ‘대방’은 우두머리.

2981) 肝膽. 간과 쓸개. 깊이 간직한 속마음.

2982) 물끄러미.

2983) 몸을 바닥에 차지게 맞부딪히며 앉는 모양.

2984) 긴 걸음으로 가볍게 계속 내뛰어.

2985) 휘둘러서 세차게 내던져.

2986) 百日精誠. 일백일 동안 신이나 부처님께 바치는 정성.

2987) 흩날린.

2988) 堂山. 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이 있다고 이르는, 마을 가까이의 산이나 언덕.

2989) 天龍. 별자리 이름. 북두와 직녀의 중간에 있음.

2990) 祝手. 두 손 모아 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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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怒天. 성낸 하느님.

2992) 冊房. 고을 원의 자식이 독서하던 방.

2993) 貴骨. 귀한 사람이 될 모습.

2994) 傷하네그려. 다치게 하네그려.

2995) 16세의 한창 젊은 시절.

2996) 萬鐘祿. 매우 많은 봉록(俸祿)으로 높은 벼슬을 뜻함. ‘봉록’은 관리에게 일년이나 
반년을 단위로 삼아 봉급으로 주던, 쌀, 보리, 명주, 베, 돈 등을 아우르는 말.

2997) 아따. 마음에 못마땅해서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2998) 舊官 사또 子弟. 지난번에 부임했던 사또의 아들.

2999) 過客. 지나가는 길손. 지나가는 나그네.

3000) 形狀. 생긴 모양.

3001) 形勢.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

3002) 노력하지 않고 쉽게 번 돈.

3003) 學長질. 선생 노릇을 속되게 일컫는 말.

3004) 風便. 소문.

3005) 本官. 자기 고을의 사또를 이르는 말.

3006) 守廳. 기생이 지방 수령에게 잠시 몸을 허락하는 일.

3007) 백 냥쯤 되는 돈.

3008) 不遠千里. 천리 길도 멀다 여기지 않음.

3009) 觀相人. 사람의 상(相)을 보고 그의 운명･수명･길흉･성질 등을 판단하는 사람.

3010) 相. 얼굴의 생김새.

3011) 名相. 훌륭한 상. 훌륭한 얼굴의 생김새.

3012) 八字所關. 팔자에 매인 일. 모든 일이 운수에 매어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말.

3013) 三災八難. 삼재(三災)와 팔난(八難)은 모든 재앙과 곤란을 아우르는 말.

3014) 액운을 넘기거나, 다른 고생으로 대신 때우는 일.

3015) 나더러.

3016) 벌써.

3017) 富貴功名.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3018) 위에.

3019) 정신없이 물끄러미.

3020) 굶지 않고 먹는 일.

3021) 進甲. 환갑(還甲)의 다음 해. 만 61세 되는 해.

3022) 鬱火. 마음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심화(心火). ‘심화’는 (질투나 노여움 따위) 감정이 
마음속에서 복받쳐 일어나는 울화.

3023) 집에 찾아온 사람을 무엇이라고 핑계를 대서 만나주지 않고 돌려보내서.

3024) 제가.

3025)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기구.

3026) 세간等物.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기구와 같은 종류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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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쌀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푹 끓여 체로 밭아 낸 걸쭉한 음식.

3028) 舊官 사또 子弟. 지난번에 부임했던 사또의 아들.

3029) 잡수셨을.

3030) 門樓. 바깥 문 위에 지은 다락집.

3031) 널찍한.

3032) 客舍東大廳. 객사의 동쪽으로 난 큰 마루. ‘객사’는 조선조 때 고을마다 궐패(闕牌)를 
모시어 두고,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묵게 하던 집.

3033) 잡수시든지.

3034) 다발. 작게 한 덩이씩 묶은 묶음.

3035) 있사오리까.

3036) 괄시(恝視).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3037) 萬端으로. 여러 가지로.

3038) 치맛자락.

3039) 씻으면서.

3040) 至重하여. 매우 무거워.

3041) 正大하신. 공정하고 의젓하신.

3042) 處分. 일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나 결정.

3043)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부르던 말. 여기서는 주인집 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썼음.

3044) 妄靈하시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시어.

3045) 전혀 없는.

3046) 老來하신. 늙으신.

3047) 孑孑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3048) 누구를.

3049) 天崩又出. 하늘이 무너져도 또 솟아남.

3050) 구멍.

3051) 作戱. 남의 일을 방해함.

3052) 造物. 조물주. 하느님.

3053) 하는거나. 하는 건가. 하는 것인가.

3054) 寃魂. 억울하게 죽은 영혼.

3055) 글쎄.

3056) 新官사또. 새로 부임한 사또.

3057) 이유 없이 부리는 강짜. ‘강짜’는 이성 사이에 지나치게 부리는 시기.

3058) 생죽음. 비명에 죽은 죽음. 곧 오사, 횡사 또는 자살, 타살 따위.

3059) 罷漏. 조선조 때 서울같은 큰 도시에서 새벽 네 시에 큰 종을 서른세 번 쳐서, 그 
앞날 열시쯤부터 닫았던 성문을 열고 통행금지를 풀던 신호.

3060) 初更 二更 三四五更.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 초경은 하룻밤을 두 시간씩 다섯으로 
나눈 중의 첫째 시간으로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 이경은 아홉시부터 열한시까지, 
삼경은 열한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시까지, 사경은 한시부터 세시까지, 오경은 세시부
터 다섯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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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玉漏. 옥으로 장식한 물시계.

3062) 물 흐르는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것을 형용한 말.

3063) 寂寂. 고요함.

3064)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쇠.

3065) 찌꺽찌꺽. 엉성하게 묶인 짐짝이나 느슨해진 틀같은 것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

3066) 自盡허여. 마음과 힘을 기울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3067) ‘사장이’의 방언. ‘사정이’는 ‘옥쇄장이’가 변하여 된 ‘옥사장이’의 준말. 옥을 지키는 
사령.

3068) 기름에 절인 두꺼운 종이로 작은 손가락 너비만하고 길이 다섯 치쯤 되게 만들어, 
그림과 끗수를 그려 넣은 노름 기구, 또는 그것을 갖고 하는 노름.

3069) 自盡. 있는 정성을 다함.

3070) 목에 씌우는 형틀의 윗부분.

3071) 忽然히. 뜻하지 않은 사이에 갑자기.

3072) 非夢似夢間에.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사이에.

3073) 南山白虎. 남산의 흰 호랑이.

3074) 감옥의 담.

3075) 隱隱히.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하게.

3076) 손바닥을 펴고 늘어뜨린 손.

3077) 덥석. (갑자기 달려들어서) 재빨리 움켜잡는 모양.

3078) 散亂하고.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3079) 虛妄. 어이없고 공허함.

3080) 무엇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는 모양.

3081) 너에게.

3082) 刑問. 몽둥이로 정강이를 때리는 형벌.

3083) (딱지 따위가) 여기저기 엉겨 붙어서.

3084) 寸步. 몇 발자국 안 되는 걸음.

3085) 전혀 없고.

3086) 全木 칼목. 두꺼운 널빤지로 만든, 형구의 일종인 칼의 목 부분.

3087) 칼에 의해 생긴 몽우리. ‘몽우리’는 염증 등으로 인하여 혈관이나 임파선이 단단하게 
부은 것.

3088) 움직일.

3089) 두꺼운 널빤지로 만든, 형구의 일종인 칼의 아랫부분.

3090) 나아가는 시늉을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느리게 비비대며 움직이는 모양.

3091) 傲氣. 힘은 되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3092) 五臟. 다섯 가지 내장.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 여기서는 올바른 정신.

3093) 前대로. 예전대로.

3094) 거적이나 천 조각의 양쪽에 채를 대서 만들어 두 사람이 맞들게 된 운반기구의 한 
가지.

3095) 빌어먹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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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어안이 벙벙. 뜻밖에 놀랍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여 기가 막힘.

3097) 收拾하여.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아.

3098) 단박에. 그 자리에서 이내. 단번에 곧.

3099) 換腸. 환심장(換心腸).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짐.

3100) 高官大爵. 지위가 높고, 훌륭한 벼슬이나 큰 직위.

3101) 萬鐘祿. 매우 많은 봉록(俸祿)으로 높은 벼슬을 뜻함. ‘봉록’은 관리에게 일년이나 
반년을 단위로 삼아 봉급으로 주던, 쌀, 보리, 명주, 베, 돈 등을 아우르는 말. ‘종’은 
부피의 단위로 80말(斗)의 양.

3102) 天定. 하늘이 정함.

3103) 配匹. 부부로서의 짝.

3104) 그르고. 잘못되고.

3105) 不察. 주의해서 살피지 않은 탓으로 해서 생긴 잘못.

3106) 엎드리소.

3107) ‘잡상스러운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잡상스럽다’는 ‘잡되고 상스럽다’.

3108) 運身. 몸을 움직임.

3109) 떨어지기도 하고 맺히기도 함.

3110) 東流渭水. 동쪽으로 흐르는 위수. ‘위수’는 강태공이 낚시질하던 곳.

3111) 呂尙. 강태공(姜太公). 중국 주나라의 재상. 무(武)왕을 도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움.

3112) 潁水. 중국 요임금 때의 현인(賢人)인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명리(名利)를 피해 
은거한 곳으로, 중국 하남성 임영현에 있는 강의 이름.

3113) 巢父. 요임금 때의 현인인데,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기산
(箕山)에 은둔하였음.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해
서 귀를 씻은 사람은 ‘허유(許由)’임. 

3114) 鴛鴦枕. 원앙을 수놓은 베개. ‘원앙’은 다정한 부부를 가리킴.

3115) 胡蝶夢. 호랑나비 꿈.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에
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즐거운 꿈’이라는 의미임.

3116) 늦게.

3117) 本官사또. 일반 백성이나 하급 관리가 자기 고을의 수령을 이르는 말.

3118) 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

3119) 芙蓉堂. 춘향이 거처하던 방을 연꽃(芙蓉)에 비유한 말.

3120) 逆流水. 거꾸로 흐르는 물. 여기서는 땀을 간장이 썩어 거꾸로 흐른 물로 표현했음.

3121) (땀이 배지 않도록) 저고리 속에 껴입는 적삼.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옷으로, 모양은 
저고리와 같음.

3122) 招魂.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생시에 입었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허리에 대어 지붕에 올라서거나 북쪽을 향해 ‘아무 동네 아무개 복(復)’이라고 세 번 
외치는 일. 나간 혼을 돌아오라는 뜻임.

3123) 壽衣 入棺.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혀 관에 넣는 일. ‘수의’는 사람이 죽은 뒤에 
송장을 씻은 다음 입히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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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淨潔한. 깨끗한.

3125) 標石. 어떤 것을 표시하는 돌.

3126) 守節寃死春香之墓.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은 춘향의 무덤.

3127) 餘恨. 남은 한.

3128) 없겠나이다. 없겠습니다.

3129) 속사정.

3130) 天崩又出. 하늘이 무너져도 또 벗어날 방법이 있음.

3131) 구멍.

3132) 極盛이면 必敗라고 하니. 무슨 일이나 극도로 성하게 되면, 그 끝은 반드시 좋지 
않게 된다고 하니.

3133) 너무.

3134) 보였으니. 보게 했으니. 보여주었으니.

3135) 敗. 실패.

3136) 새소없는. ‘인격이나 체신이 없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방언임.

3137) 두부찌개.

3138) 너더러. 너에게.

3139) 說話하자. 이야기하자.

3140) 私談. 사사로이 하는 이야기.

3141) 函. 옷을 넣어두는 나무로 된 상자.

3142) 冠網衣服. 갓, 망건, 옷.

3143) 七十當年. 그 해의 나이가 일흔 살임.

3144) 自盡强嘆. 죽기를 한하고 세차게 탄식함.

3145) 온통.

3146) 특별히 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3147) 內外間. 부부 사이.

3148) 情理. 인정과 도리.

3149) 至重. 매우 중함. 매우 무거움.

3150) 憤痛. 몹시 분하여 속이 몹시 쓰리고 아픔.

3151) 周牢. (전날에) 죄인을 심문할 때, 두 발목을 한 데 묶고 다리 사이에 주릿대를 끼워서 
엇비슷이 비트는 형벌.

3152) 새면.

3153) 끊어질.

3154) 烏鵲橋. 광한루 앞에 있는 연못 위에 놓인 다리 이름. 칠월칠석에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를 가로질러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를 서로 만나게 해 준다는 전설에서 
따온 이름.

3155) ‘경황(景況)이 없이’의 사투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거나 형편이 급하여)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나 흥이 전혀 없이.

3156) 노엽게.

3157) 노여움이 끼어. 노여움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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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悤悤. 몹시 급하고 바쁜 모양.

3159) 客舍. 조선조 때 고을마다 궐패(闕牌)를 모시어 두고,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
치를 묵게 하던 집.

3160) 擧事. 큰 일을 일으킴.

3161) 本官사또. 일반 백성이나 하급 관리가 자기 고을의 수령을 이르는 말.

3162) 시간이 늦게.

3163) 郡守. 지방 행정 단위인 군의 으뜸 벼슬. 종4품으로 군의 행정을 맡아보았다. 

3164) 縣監. 작은 현(縣)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6품으로 고려시대의 감무(監務)를 고친 
것인데, 감무보다는 권한이 강하였다. 

3165) 營將. ‘진영장(鎭營將)’의 준말로 각 진영(鎭營)의 으뜸 벼슬. 정3품 벼슬로 중앙의 
총융청, 수어청, 진무영에 속한 것과 각 도의 감영(監營), 병영(兵營)에 속한 것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모두 지방 군대를 관리하였다.

3166) 자리 豪奢. 앉은 자리를 호화롭게 사치함.

3167) 부채를 모양 있게 꾸며서 들고 있음.

3168) 縣令. 큰 현(縣)의 으뜸 벼슬로 종6품.

3169) 고을의 원을 높여 이르던 말. ‘곡성(谷城)’이 ‘곡성(哭聲. 울음소리)’과 음이 같기 때문
에 ‘울고 나니’라고 하였음.

3170) 勸馬聲. 임금이나 벼슬아치가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갈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앞에
서 하인들이 목청을 가늘고 길게 빼어 부르던 소리.

3171) 靑天에 구름 뫼듯. 푸른 하늘에 구름이 모이듯.

3172) 白雲 중에 神仙 뫼듯. 흰 구름 속에 신선이 모이듯.

3173) 日傘이 팟종지어. 일산이 팟종처럼 되어. ‘일산’은 양산처럼 생긴 의장의 하나. ‘팟종’
은 파의 가운데 줄기 끝에 달린 망울.

3174) 뒤따르는.

3175) 通引. 관청에 딸려 심부름하던 하인.

3176) 隨陪. 원이 행차할 때 원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던 아전.

3177) 及唱. 원의 명령을 간접으로 받아서 큰 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아전.

3178) 本官. 제 고을의 원님.

3179) 東軒. 지방 관아에서 원이나 수령들이 공사(公事)를 처리하던 대청.

3180) 布陳. 물건 따위를 펴서 늘어놓음.

3181) 分閤門. 대청 앞쪽에 드리우는 긴 창살문인데, 공중으로 달아맬 수 있게 되어 있음.

3182) 白布帳. 흰 헝겊으로 만든 휘장.

3183) 六間 대청. 여섯 간이나 되는 너른 대청.

3184) 花紋席. 꽃무늬가 있는 돗자리.

3185) 虎皮도듬.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돋움 방석.

3186) 案席. 앉을 때에 벽에 세우고 몸을 뒤쪽으로 기대는 방석.

3187) 唾具.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3188) 肉초. 쇠기름을 녹여 굳혀 만든 초.

3189) 坐초롱. 네모 번듯하고 운두(그릇이나 신 따위의 울의 높이)가 썩 높은 등. 사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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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나 유리를 끼워 그 속에 조그만 촛대를 넣어 방 안에 놓음. ‘초롱(燈籠)’은 대오리
나 쇠로 살을 만들고, 겉에 종이나 헝겊을 덮어 씌워 그 속에 촛불을 켬.

3190) 靑紗. 푸른 색 사. ‘사’는 얇은 비단.

3191) 彩衣 丹粧. 색색깔의 옷으로 곱게 꾸밈.

3192) 着戰笠. 전립을 씀. ‘전립’은 조선 시대에,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 붉은 털로 둘레에 
끈을 꼬아 두르고 상모(象毛), 옥로(玉鷺) 따위를 달아 장식하였으며, 안쪽은 남색의 
운문대단으로 꾸몄다. 벙거지.

3193) 梅閣. 매화 만발한 누각.

3194) 酬酌. 서로 말이나 술잔을 주고받음.

3195) 次例로. 차례대로.

3196) 案席. 앉을 때에 벽에 세우고 몸을 뒤쪽으로 기대는 방석.

3197) 비스듬히 앉아.

3198) 爛漫할 제. 한창일 때.

3199) 工人.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

3200) 三絃. 삼현육각(三絃六角). 대풍류의 다른 이름. 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구 1, 
북 1로 편성됨.

3201) 서경(西京) 악부(樂府) 열두 가지 춤의 하나.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배에 타고 떠나
는 광경을 표현한 것.

3202) 燕風臺. 기생이 추는 칼춤의 하나.

3203) 雙劍舞. 양손에 칼을 들고 추는 춤.

3204) 笙篁. 아악(雅樂)에 쓰는 관악기의 하나.

3205) 洋琴. 서양의 금(琴). 몸체는 오동나무로 사다리꼴을 만들고, 놋쇠로 만든 현(弦)이 
있음.

3206) 현악기, 그 중에서도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풍류.

3207) 가로 불게 만든 관악기의 한 가지. 대금.

3208)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3209) 三門間. 삼문이 있는 곳. ‘삼문’은 대궐이나 관청의 문.

3210) 여기 가서.

3211) 물체가 한 번 크게 움직이는 모양.

3212) 저기 가서.

3213) 기웃.

3214) 內浦. 충청도 내포평야 부근을 가리키는 말인 듯. ‘내포평야’는 금강의 상류 지역에 
펼쳐진 평야.

3215) 酒肴. 술과 안주.

3216) 不顧廉恥. 염치를 돌아보지 않음. 염치를 생각하지 않음.

3217) 허물하지. 그릇 저지른 실수를 들어 꾸짖지.

3218) 아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가볍게 내는 소리.

3219) 通知. 기별하여 알림.

3220) 옷깃의 뒷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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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東軒. 고을 원이나 감사, 병사, 수령 들이 일을 보던 대청이나 집.

3222) 안방과 마루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3223) ‘그만두어라’는 뜻을 지닌 감탄사.

3224) 人事不省.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차릴 줄 모름.

3225) 營將. ‘진영장(鎭營將)’의 준말로 각 진영(鎭營)의 으뜸 벼슬. 정3품 벼슬로 중앙의 
총융청, 수어청, 진무영에 속한 것과 각 도의 감영(監營), 병영(兵營)에 속한 것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모두 지방 군대를 관리하였다.

3226) 非常한. 예사롭지 않고 특별한.

3227) 觀形察色. 얼굴빛을 자세히 살펴봄.

3228) 映彩. 환하게 빛나는 고운 빛깔.

3229) 좀 길게 생기고. 긴 듯하고.

3230) ‘너울거리다’에서 온 말인 듯. ‘너울거리다’는 느릿느릿 자꾸 굽이져 움직이다.

3231) 人中. 코와 입술 사이의 우묵한 곳.

3232) 掌壁.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

3233) 壯히. 매우.

3234) 두터워.

3235) 令監. 정3품과 종2품의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 대감 다음 가는 벼슬아치임.

3236) 時俗. 그 시대의 풍속. 요새 세상.

3237) 常漢. 상놈. 신분이 낮은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3238) 官長. 시골 백성이 고을 원을 이르던 말.

3239) 末席. 여럿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

3240) 座. 앉을 자리.

3241) 下人廳. 하인들이 거처하던 행랑방.

3242) 긴치 않은. 긴요하지 않은.

3243) 使令.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3244) 군소리.

3245) 瓜滿. 벼슬의 임기가 참.

3246) 加三年. 임기를 3년 더 늘임.

3247) 物色. 까닭이나 형편.

3248) 구석이나 모퉁이.

3249) 개床盤. 개다리소반. 다리를 개다리와 같이 구부정하게 만든 작은 상.

3250) 煎脯. 기름에 지진 음식과 얇게 저며서 양념하여 말린 고기.

3251) 물기가 적어서 부드러운 맛이 없는.

3252) 速去千里합소. ‘속히 천리 밖으로 달아나시오’라는 말로 귀신을 물리쳐 어서 가라고 
쫓아낼 때 쓰이는 말,

3253) 官長네. 고을의 원들.

3254) 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길손.

3255) 잡수시려.

3256) 珍味. 아주 맛이 좋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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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모두. 전부.

3258) 勸酒歌. 술자리에서 술을 서로 권하면서 부르는 노래.

3259) 바가지.

3260) 틀림없이.

3261) 過하고. 지나치고.

3262) 先後不知 두 語間에 中平平이로 하던 것이었다. 앞 뒷말이 무엇인지 모를 말로 음의 
높낮이가 없이 흥(興) 없이 하던 것이었다. 

3263) 名妓. 이름난 기생. 훌륭한 기생.

3264) 同杯酒. 같은 잔으로 술을 마심.

3265) 자꾸 밀고 당기는 모양.

3266) 道袍. 예전에 선비들이 통상 예복으로 입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딴 폭을 
댄다.

3267) 몹시 세차게.

3268) 座中.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3269) 發動. 시끄럽고 수선스럽게 떠듦.

3270) 속이 아주 불쾌해.

3271) 가난하고 무식하고 허랑방탕함.

3272) 畢竟. 끝장에 가서는 마침내. 결국에는.

3273) 韻字. 한시의 운으로 다는 글자. ‘운자’는 한시에서 그 글자를 오언(五言)이나 칠언(七
言)의 바깥짝 끝에 두도록 부르는 것.

3274) 無味하니. 맛이 없으니. 재미가 없으니.

3275) 句씩. 구절씩.

3276) 기름 고(膏), 높을 고(高).

3277) 絶句. 한시의 4행시.

3278) 棍杖. 형벌로 죄인을 때리던 기구의 하나. 

3279) 含笑. 웃음을 머금음.

3280) 上座. 윗자리. 높은 자리.

3281) 紙筆硯. 종이와 붓과 벼루.

3282) 一筆揮之. 단 숨에 힘차게 글씨를 내리 씀.

3283) 過客. 지나가는 길손. 지나가는 나그네.

3284) 文章. 뛰어나게 잘 지은 글.

3285) 원 마루 밖에 좁게 달아낸 마루.

3286) 座上.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3287) 金樽美酒는 千人血이요, 玉盤佳肴는 萬姓膏라. 燭淚落時에 民淚落이요, 歌聲高處에 
怨聲高라. 금으로 만든 술동이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를 뽑아 만들었고, 
옥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들은 만 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 소리 드높더라.

3288) 첫서리.

3289) 本官長. 제 고을의 원님을 높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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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大夫人. 남을 높이어 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3291) 落胎. 달이 덜 찬 태아가 죽어서 모체에서 떨어져 나옴.

3292) 老兄. 그다지 친하지 못 한 남자들 사이에서 서로 대접하여 부르는 말.

3293) 春秋.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

3294) 落傷. 떨어져 몸을 다침.

3295) 겁이 나는 바람에.

3296) 말라리아.

3297) 학질의 증상이 나타나는 날.

3298) 弊衣破笠. 해진 옷과 부서진 갓.

3299) 秩廳. 아전들이 사무를 보던 곳.

3300) 秘簡. 어사가 출동한다는 은밀한 글.

3301) 手顫症. 물건을 잡을 때 자꾸 손이 떨리는 병.

3302) 親執開坼. 친히 받아서 뜯어보아라.

3303) 本部首吏. 남원부의 우두머리. 즉 본관사또.

3304) 各倉色. 각 창고(곳간)지기 .

3305) 賑恤監色.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와주는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감관’과 ‘색리’는 
돈과 곡식의 출납, 간수를 맡아 보던 관원.

3306) 捉下牢囚. 잡아다가 옥에 가둠.

3307) 擧行刑吏. 명령에 따라 시행한 지방 관청의 형방(刑房) 아전.

3308) 削職報來宜當事라. 죄 지은 자의 직위를 삭탈하고 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이니라.

3309) 출또. 출두(出頭). 암행어사가 못된 지방 관리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 관아에 
몸소 나가는 것.

3310) 各 廳. 각 관청.

3311) 이리저리 몹시 흔들릴.

3312) 報한. 보고한. 알린.

3313) 三公兄.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吏房), 수형리(首刑吏).

3314) 三行首. 각 고을의 집사(執事), 수노(首奴), 행수기(行首妓).

3315) 먼저. 우선.

3316) 庫糧. 곳간에 있는 양식.

3317) 申飭. 단단히 타일러 경계함.

3318) 受禮次. 어사가 관례를 받기 위하여.

3319) 監色.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감관’과 ‘색리’는 돈과 곡식의 출납, 간수를 맡아 보던 
관원.

3320) 次定. 다시 정함.

3321) 工兄. 공방.

3322) 各庫下記. 각 창고의 내용을 적은 기록.

3323) 都書員. 고을의 세금을 받던 아전의 우두머리.

3324) 結總. 논밭의 결(結)에 의해 받아들인 세(稅)의 총액.

3325) 錢帶同色. 돈과 곡식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속.



474 ∙ 김연수 바디 춘향가

3326) 需米價. 쌀값.

3327) 軍色. 군사(軍士)를 맡은 우두머리.

3328) 軍牧價. 군사들을 먹인 돈과 양식.

3329) 減하고. 줄이고.

3330) 肉直이. 지방 관아에 육류를 대던 관노(官奴).

3331) 工房. 공장(工匠), 건축, 산림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지방 아전.

3332) 首奴. 관아에 딸린 노비의 우두머리.

3333) 擧效’. 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서 탄핵함.

3334) ‘사장이’의 방언. ‘사정이’는 ‘옥쇄장이’가 변하여 된 ‘옥사장이’의 준말. 옥을 지키는 
사령.

3335) 옥 열쇠.

3336) 禮房. 예악, 제사, 잔치, 학교 등의 사무를 보던 지방 관아의 아전.

3337) 工人.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

3338) 行首妓. 기생의 우두머리.

3339) 왁자지껄하게 수선스런 모양.

3340) 이리저리 몹시 흔들릴.

3341) 魂不附身. 몹시 놀라 정신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음. 곧 정신이 나감.

3342) 親分. 친한 정분.

3343) 완전히 망했소.

3344) 처음 내리는 서리. 여기서는 ‘첫 번째로 당하는 봉변이나 곤욕’이란 의미.

3345) 기지개.

3346)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고 끔찍하오?

3347) 落興. 흥을 망침.

3348) 物色. 까닭이나 형편.

3349) 暴惡한다. 사납고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3350) 人士. 어떤 부분에서 활동적인 구실을 하는 사람.

3351) 修人事. 인사를 차림.

3352) 靑坡. 남대문에서 10km 쯤 떨어져 있던 역.

3353) 驛卒. 역에 딸려 심부름하는 사람.

3354) 대를 가늘게 쪼갠 대오리로 만든 갓.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제가 썼음.

3355) 한 데. 한 곳에.

3356) 三門. 대궐이나 관청의 문. 중앙에 큰 문 하나와 좌우에 하나씩 세 개로 되었기 때문
에 이르는 이름.

3357) 靑上積. 푸른빛 더그레. ‘더그레’는 조선조 때 각 영문의 군사, 마상재군(馬上才軍), 
사간원의 갈도(喝道), 의금부의 나장(羅將)들이 입던 세 자락으로 된 웃옷.

3358) 紅肩帶. 주홍빛의 어깨에 두르는 띠.

3359) 紅氈笠. 붉은 색의 짐승 털로 만든 벙거지.

3360) 暗行御史. 왕명으로 비밀히 파견되어, 지방관들의 치적과 비위(非違) 등을 살피고 
백성의 실정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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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出道. 출또. 암행어사가 못된 지방 관리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 관아에 몸소 
나가는 것.

3362) 외치는.

3363) 하늘이.

3364) 白日霹靂. 해가 쨍쨍하게 비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벼락.

3365) 가슴.

3366) 宕巾.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한 가지.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졌음.

3367) 公事櫃. 관청의 공적인 일을 넣어 둔 함.

3368) 大刀. 큰 칼.

3369) 兵符. 발병부(發兵符).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둥글납작한 나무패.

3370)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양.

3371) 인궤(印櫃). 도장을 넣어 두는 함.

3372) 花冠. 꽃이나 칠보로 꾸민 여자들의 머리쓰개의 한 가지. 정재(呈才)에서 기녀들이 
쓰는 관.

3373) 氅衣. 벼슬아치가 보통 때 입던 웃옷. 소매가 넓고 뒷솔기가 갈라졌음.

3374) 기생들이 춤을 출 때에 화관(花冠)을 쓰고 몸에 걸치는 무복(舞服).

3375) 三代獨身. 삼대에 걸쳐서 형제가 없이 혼자인 사람.

3376) 工兄. 공방.

3377) 갓양태의 가에 둘러 댄 테.

3378) 直領. 조선조 때에 입던, 소매가 넓고 깃이 뻣뻣한 웃옷의 하나.

3379) 胴衣. 남자가 입는 저고리.

3380) ‘떨어져 나갈 제’인 듯.

3381) 절뚝절뚝.

3382) 관노(官奴). 관청에 딸린 사내 종.

3383) ‘머리’의 비어.

3384) 뒷덜미. 목덜미.

3385) ‘짚이어’로 해야 옳을 듯함. ‘덜미 짚다’는 덜미를 잡다, 또는 덜미를 잡아 누르듯이 
몹시 재촉을 하다.

3386) 잘못하여 엎어진.

3387) 座中.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

3388) 두드리어 잘디잘게 깨뜨리는데.

3389) 錦屛. 비단으로 만든 병풍.

3390) 繡屛. 수놓아 만든 병풍.

3391) 山水屛. 산수를 그린 병풍.

3392) 交子床. 긴 네모꼴로 만든 큰 음식상.

3393) 養齒대야. 양치기(양치질에 쓰이는 그릇)를 받치는, 대야처럼 생긴 그릇.

3394) 大盒. 음식을 담는 놋그릇의 한 가지. 속이 그리 깊지 않고 둥글넓적하며, 뚜껑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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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官婢. 관가에 딸린 계집 종.

3396) 짚으로 새끼 날을 싸서 두껍게 엮은 깔개. 흔히 곡식을 널어 말리는 데 쓰지만, 시골 
잔칫집에서 마당에 깔아놓고 손님을 모시기도 함.

3397) 힘이 들거나 잘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는 모양.

3398) 縮天縮地法. 도술(道術)에 의해 하늘이나 땅을 축소하여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

3399) 들이마시는 숨.

3400) 내쉬는 숨.

3401) 速히. 빨리.

3402) ‘똥구멍’을 거꾸로 붙인 말.

3403) 風塵. 바람에 날리는 티끌.

3404) 長坂橋. 중국 호북성 당양현 동북에 있는 다리 이름으로, 한(漢)･오(吳)･위(魏) 삼국
시절(三國時節) 장비가 먼지를 일으켜 대군이 있는 것처럼 속여 조조의 군사를 격퇴
한 싸움터.

3405) 山川草木. 산과 내와 풀과 나무.

3406) 執事. 아전의 직책 의 하나.

3407) 喧譁 禁하라고 하신다. 매우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3408) 坐定. 자리를 잡고 앉음.

3409) 茶啖床. 손님 대접으로 음식을 차려 내는 교자상(交子床). ‘교자상’은 긴 네모꼴로 
만든 큰 음식상.

3410) 首刑吏. 지방 관아에 딸린 형리(형방) 중의 우두머리. 삼공형의 하나.

3411) 囚徒案. 옥에 갇힌 죄수의 이름과 죄명을 적은 명부.

3412) 꾸어 달래서.

3413) 거의 대부분.

3414) 官廷發惡官長凌辱罪. 관가에서 심문 취조할 때 관원에게 악을 쓰고 욕설을 하여 고을 
원을 능욕한 죄.

3415) 白放. 죄 없음이 드러나서 놓아줌.

3416) 放送. 놓아서 보내줌.

3417) 獄使丁. 옥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3418) 獄쇠. 옥 열쇠.

3419) 웃어른이 내주는 것을 받아들고.

3420) 長城. 긴 성.

3421) 열어젖히며.

3422) 繡衣사또. 관복을 입은 어사. 어사또를 우아하게 이르는 말. ‘어사또’는 임금의 명령으
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직 관리.

3423) 使丁 番手. 옥사정과 번수. ‘옥사정’은 ‘옥사장이’로, 옥을 맡아 지키던 사람. ‘번수’는 
대궐 또는 관아에서 번갈아 묵으면서 밤에 보초를 서던 병졸.

3424) 麤布. 발이 굵고 거칠게 짠 품질이 낮은 베.

3425) 破笠. 부서진 갓.

3426) 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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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착실하거나 미덥지 않은.

3428) 天地間에. 하늘과 땅 사이에. 여기서는 ‘지독히도’라는 뜻.

3429) 누구에게다.

3430) 依託. 남에게 의존하고 부탁함.

3431) 言約. 말로 한 약속.

3432) 回向. 얼굴을 돌리어 오던 길로 다시 행하여 감.

3433) 던져놓은 듯이. ‘더지다’는 ‘던지다’의 옛말.

3434) 南原 府中. 남원부 내. ‘부’는 옛날 행정 구역의 명칭.

3435) 繡衣사또. 관복을 입은 어사. 어사또를 우아하게 이르는 말. ‘어사또’는 임금의 명령으
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직 관리.

3436) 수의사또 앞에. 수의사또에게.

3437) 等狀. 여러 사람이 연명(連名)해서 관아에 무엇을 호소하는 일.

3438) 素服. 흰 옷.

3439) 淨히. 맑고 깨끗하게.

3440) 羞態. 부끄러워하는 태도.

3441) 맵시.

3442) 童濯. 씻은 듯이 아주 깨끗함.

3443) 氣骨. 기혈(氣血)과 골격. 생김새.

3444) 長大. 길고 큼.

3445) 靑孀寡婦. 나이가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혼자된 아낙.

3446) 窮相. 궁하게 생긴 얼굴.

3447) 百畝良田. 백 묘의 좋은 논. ‘묘’는 땅 넓이의 단위로, 30평.

3448) 作伴登山. 여럿이 동무 삼아 산에 오름.

3449) 婦人等이. 부인들이.

3450) 緣由. 그렇게 된 까닭.

3451) 저희들은.

3452) 本邑. 이 고을.

3453) 寡婦等이온데. 여러 명의 과부들이온데.

3454) 明哲. 총명하여 사리나 세태에 환하게 밝음.

3455) 等狀次. 등장을 하려고. ‘등장(等狀)’은 여러 사람이 연명해서 관아에 무엇을 호소하는 일.

3456) 무슨.

3457) 所懷.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3458) 這這히. 있는 사실 그대로 낱낱이 모두.

3459) 忠臣不事二君.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음.

3460) 烈女不更二夫節. 열녀는 두 지아비를 맞이하지 않는 절개.

3461) 奉命. 임금님의 명령을 받음.

3462) 方伯 首領. 지방의 관찰사와 원.

3463) 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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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城主. 고을의 원을 달리 이르는 말.

3465) 到任. 지방의 벼슬아치가 그 자리에 이름.

3466) 杖下에. 장형(杖刑)으로 매를 맞아.

3467) 命在頃刻.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이름.

3468) 明察. 명확하게 살핌.

3469) 放送. 놓아 줌.

3470) 賤妓. 천한 기생.

3471) 官庭發惡. 관가에서 심문 취조할 때 관원에게 악을 쓰고 욕설을 함.

3472) 容貸치. 용서하지.

3473) 潤澤. 윤기 있는 광택.

3474) 明瞭. 분명하고 똑똑함.

3475) 굳세고 꼬장꼬장한 모양.

3476) 사람의 기개, 의지, 태도나 마음가짐 따위가 굳세고.

3477) ‘땟물’의 잘못인 듯. ‘땟물’은 겉으로 환히 드러나는 자태나 맵시.

3478) 머리가 병적으로 계속해서 흔들리는 현상.

3479) 兩眉間. 두 눈썹 사이.

3480) 죄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3481) 어라.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말.

3482)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3483) 公事. 심리(審理) 또는 판결(判決).

3484) 奉命使臣. 임금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

3485) 물레의 왼쪽 가리장나무 끝에 가락을 꽂으려고 만든 부분.

3486)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뜻.

3487) 無情孟浪. 정 없고 허망한.

3488) 도적놈의. ‘녀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3489) 녀석.

3490) 稜杖. 밤에 순찰을 돌 때 쓰는 기구. 길이 150cm 쯤 되는 나무로 되어 있음.

3491) 주뢰(周牢). 죄인의 두 다리를 묶어 놓고 그 틈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우고 비트는 
형벌.

3492) 게의 등껍질.

3493) 떼듯.

3494) 뱀.

3495) 보니까.

3496) 事必歸正.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데로 돌아감.

3497) 婦人等은. 부인들은.

3498) 댓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뜰. ‘댓돌’은 집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안 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돌려가며 놓은 돌.

3499) 엎드려 있는.

3500) 目不忍見. 딱하고 가엾어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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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3502) 賤妓. 천한 기생.

3503) 自稱. 남에게 대하여 자신을 무엇이라고 스스로 일컬음.

3504) 官庭發惡. 관가에서 심문 취조할 때 관원에게 악을 쓰고 욕설을 함.

3505) 官長. 시골 백성이 고을 원을 일컫는 말.

3506) 凌辱. 남을 업신여겨 욕보임.

3507) 不敬. 공경하지 않고 무례함.

3508) 같다고.

3509) 實情. 있는 그대로의 사정.

3510) 洞燭.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림.

3511) 一定. 정해져 있는 것.

3512) 李夫. 이(李)씨 성을 가진 지아비.

3513) 二夫. 두 지아비. 두 남편.

3514) 두 二 字 二夫. 두 지아비.

3515) 오얏. 자두.

3516) 李.

3517) 李夫. 이씨 성을 가진 지아비.

3518) 부족하다고.

3519) 雪寃. 원한을 풂.

3520) 어안이 벙벙. 뜻밖의 놀라운 일을 당했거나,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힘.

3521) 들어주십시오.

3522) 草綠은 同色. 풀과 녹색은 같은 빛이라는 뜻으로, 서로 같은 처지나 경우의 사람들은 
같은 처지나 사람들과 함께 행동함을 이르는 말.

3523) 都是. 원래. 본시. 도무지. 전혀.

3524) 一般이오그려. 마찬가지오그려.

3525) 奉命使臣.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암행어사.

3526) 吉苦. 즐거운 일과 고생하는 일.

3527) 불명.

3528) 紅佛妓는 李靖 따라 갔사오니. ‘홍불기’는 수나라 양소(楊素)의 시녀였는데, 이정에게 
반하여 그 집을 도망나와 평생 그를 따랐다고 함.

3529) 靑松綠竹.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3530) 層巖絶壁. 바위가 층층이 쌓여 있는 높은 절벽.

3531) 細細寃情. 자세한 억울한 일.

3532) 어찌할 수 없이.

3533) 龍泉劍. 옛날 중국에 있었다는 보검(寶劍). ‘용천’은 칼을 벼리는 데 좋은 중국 여남성
에 있는 신령스런 샘물인데, 본디 ‘용연’이었으나 당나라 고조의 휘(諱)를 피하여 ‘용
천’이라고 불렀다고 함.

3534) 발기시려거든. ‘발기다’는 ‘찢어 죽이다’는 뜻으로 욕으로 하는 말.

3535) 鳳. 상상 속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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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칼이나 가위 따위로) 어떤 모양으로 베듯.

3537) 질그릇으로 만든 큰 솥.

3538) 튀기시어. 끓는 기름에 넣어서 부풀어오르게 하여.

3539) 錦囊.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3540) 玉指環. 옥으로 만든 가락지.

3541) 行首妓生. 기생 중의 우두머리.

3542) 臺上. 높은 대의 위. 즉 어사가 앉은 대청.

3543) 어쩔지 몰라.

3544) 제가. 자기가.

3545) 끼던.

3546) 上房. 관아의 우두머리가 거처하던 방.

3547) 春風梅閣. 봄바람이 불어 매화 만발한 누각.

3548) 坐定하신. 자리를 잡아 앉으신.

3549) 실컷. 마음껏.

3550) 尊前. 임금님이나 높으신 어른 앞.

3551) 물끄러미.

3552) 其妻不識. 그의 아내가 알아보지 못함. 중국 전국시대에 진(晋)나라의 제후인 지백(智
伯)을 섬기던 예양(豫讓)은 조(趙)나라의 임금인 양자(襄子)가 지백을 죽이자, 그 원
수를 갚으려고 몸에 옻칠을 하여 문둥이처럼 보이게 하고, 숯을 삼켜 벙어리가 되어 
다녔는데, 그러한 예양을 그의 아내가 몰라보았다는 데서 나온 말.

3553) 史記.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중국 역사서.

3554) 減壽. 목숨이 줄어짐.

3555) 雪裏春風. 눈 속에 부는 봄바람.

3556) 秋節. 가을철.

3557) 李花春風. 오얏꽃에 부는 봄바람.

3558) 워낙.

3559) 가늠. 시세나 기미를 살펴보는 짐작.

3560) 손을 뒤로 잦히어 마주 잡는 일.

3561) 정신없이 물끄러미.

3562) 떨어지자마자.

3563) 여기.

3564) 都使令. 사령 중의 우두머리.

3565) 行次. 웃어른이 차리고 나서서 길을 감.

3566) 張飛. 중국 삼국시대 촉의 장수.

3567) 三門間. 삼문이 있는 곳. ‘삼문’은 대궐이나 관청의 문.

3568) (힘이나 기세가) 몹시 강하고 사납냐?

3569) 風身. 풍채와 용모.

3570) 輔國忠臣. 충성을 다하여 나라 일을 돕는 충직한 신하.

3571) 天機漏洩. 큰 비밀이 새어 흘러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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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부은.

3573) 발 있는 부근까지.

3574) 萬古烈女. 오랜 세월에 걸쳐 이름난 열녀.

3575) 절로 늙은 古木 끝에 時節蓮花가 피었네. 저절로 늙은 고목 나무 끝에 시절에 맞게 
연꽃이 피었네.

3576) 不重生男重生女. 남자 아이 낳기를 중히 여기지 말고, 여자 아이 낳기를 중히 여김.

3577) 南原 府中. 남원부 내. ‘부’는 옛날 행정 구역의 명칭.

3578) 궁둥이춤. 흥에 겨워 궁둥이를 흔들며 추는 춤.

3579) 주먹춤. 흥에 겨워 주먹을 쥐고 흔들며 마구잡이로 추는 춤.

3580)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점잔을 빼며 천천히 걷는 모양.

3581) 갑시다!

3582) ‘닥뜨리다’는 ‘닥치어 부딪다’, ‘(가까이 닥쳐오는 일에) 몸소(직접) 당하다’는 뜻. 여기
서는 ‘직접 가져다 놓고’ 정도의 의미.

3583) 들이대는데. (흥정이나 요구 따위를) 강하게 하여 나서는데.

3584) 野俗. 인정 없고도 쌀쌀함.

3585) 媽媽. 지체 높은 사람의 칭호 밑에 붙여 쓰던 말.

3586) 書簡. 편지.

3587) 芙蓉堂. ‘연꽃처럼 생긴 집’이라는 뜻으로 춘향이가 기거하는 방을 비유.

3588) 數年. 몇 년.

3589) 버선.

3590) 버선 세 켤레도. ‘버선 세 켤레’는 중매장이에게 주는 선물.

3591) 官奴廳. 관청에 딸린 노비가 근무하는 곳.

3592) 日課所任. 날마다 하는 일을 맡은 책임자.

3593) 完文. 관청의 증명서.

3594) 印兵符. 발병부(發兵符). 조선조 때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둥글납작한 나무 
패. 지름 7㎝, 두께 1㎝ 쯤. 그 한 면에 ‘발병(發兵)’이란 두 글자가 쓰여 있었음.

3595) 漢陽城中. 한양 성 안.

3596) 同居. 같은 곳에 거주함.

3597) 聲華. 세상에 알려진 명성.

3598) 누구인 줄.

3599) 貪花. 여색을 좋아함.

3600) 英雄 烈士. 나라를 위해 용맹함과 재능, 지략을 훌륭하게 사용한 사람.

3601) 一般.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 것.

3602) 羞慚. 부끄러움.

3603) 悠悠不答. 오랫동안 대답을 못함.

3604) 往事. 지나간 일.

3605) 勿論하고. 더 말할 것도 없고.

3606) 大邑. 큰 고을.

3607) 歉世. 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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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民情.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

3609) 嗷嗷. 여러 사람이 원망하고 떠드는 일.

3610) 萬民. 모든 백성.

3611) 塗炭. (진구렁이나 숯불 같은 데 빠졌다는 뜻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3612) 善治. 잘 다스림.

3613) 萬人傘. 백성을 잘 다스린 원님에게 그 덕을 기리기 위해 기념으로 주던 물건. 가장자
리에 늘어뜨린 비단 조각엔 그 고을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음.

3614) 還鄕相逢. 고향에 돌아가 서로 만남.

3615) 款曲. 매우 정답고 친절함. 

3616) 半夜三更. 한밤중.

3617) 退鈴. 퇴근을 알리는 방울.

3618) 寥寂한데. 고요하고 적적한데.

3619) 月色. 달빛.

3620) 자주.

3621) 예전에.

3622) 不如歸. 두견새.

3623) 戞然長鳴. 학이 우는 긴 소리. 

3624) 舊情. 옛정.

3625) 발을 멀찍멀찍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3626) 몸을 약간 휘어지게 숙이는 모양.

3627) 蓮塘. 연을 심은 못. 

3628) 花間. 꽃 사이.

3629) 오릿과의 새. 크기와 색깔이 다른 여러 품종이 있으며, 목이 길다. 헤엄은 잘 치나 
잘 날지는 못한다. 12~1월에 10~20개의 알을 낳는다. 기러기를 식육용(食肉用)으로 
개량한 변종으로, 밤눈이 밝아서 개 대신으로 기르기도 한다.

3630) 驛卒. 역에서 부리던 심부름꾼. ‘역(驛)’은 옛 관청의 공문(公文)을 중계하여 전하고 
공용(公用)의 마필(馬匹)을 이바지하는 곳.

3631) 일어나.

3632) 흐느끼며.

3633) 自古로. 옛부터.

3634) 萬端으로. 여러 가지로.

3635) 東方. 동쪽.

3636) 동이 트며 밝은 기운이 조금 비치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약간 훤하게.

3637) 偕老百年. 부부가 오래 동안 같이 살며 늙음.

3638) 有子生女. 아들 낳고 딸을 낳음.

3639) 速速히. 빨리.

3640) 蘇復하여. 원기를 회복하여.

3641) 家産放賣하여. 살림을 팔아.

3642) 老親. 늙은 어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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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奉命使臣. 임금의 명을 받든 신하.

3644) 전혀 없어.

3645) 治行節次. 길 떠나는 행장 절차.

3646) 本宅. 본가. 

3647) 書簡. 편지.

3648) 쉬. 빨리.

3649) 行裝. 여행할 때에 지니거나 차리는 제구.

3650) 關. 국경이나 국내 요지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을 경비하며 그 곳을 드나드는 사람이
나 화물 등을 조사하던 곳.

3651) 行雲같이. 구름이 다니는 것과 같이.

3652) 這這히. 있는 사실 그대로 낱낱이 모두.

3653) 巡察허고. 자세히 살펴보고.

3654) 榻前. 임금의 자리 앞을 이르는 말.

3655) 復命. 명령을 받은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3656) 文簿. 문서와 장부.

3657) 行中記錄. 암행 중 기록한 사문서.

3658) 龍顔. 임금님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

3659) 喜色. 즐거운 얼굴빛.

3660) 滿面하시어. 얼굴에 가득하시어.

3661) 大司憲. 사헌부(司憲府)의 으뜸 벼슬. 종2품. 문무백관의 기강을 바로 잡고,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 일을 함.

3662) 除授. 벼슬에 천거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시키던 일.

3663) 遠路. 먼 길.

3664) 行役. 여행의 괴로움.

3665) 쉬게 하라.

3666) 忠孝烈은 一般. 충과 효와 열녀는 똑같음.

3667) 別般. 별도로. 특별히.

3668) 洞燭.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림.

3669) 敎旨. 임금의 명령.

3670) 貞烈夫人. ‘곧은 절개를 지닌 열녀 부인’이라는 뜻.

3671) 封하시니. 임금이 벼슬이나 지위를 내려주시니.

3672) 大宴. 큰 잔치.

3673) 排設하고. 베풀고.

3674) 온 種族. 모든 일가 친척. 모든 씨족.

3675) 춘향을 가리킴.

3676) 夫人으로 昇坐하고. 본실 아내로 올려 앉히고.

3677) 輔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 일을 도움.

3678) 八男二女. 아들 여덟에 딸 둘.

3679) 偕老百年. 부부가 한 평생 같이 지내며, 함께 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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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榮貴. 영화롭고 고귀함.

3681) 一時에 震動하더니라. 한 때에 평판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

3682) 言哉無窮. 말하자면 끝이 없음.

3683) 판소리의 마지막에 하는 말로, 북소리를 흉내낸 소리임.


